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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재일조선인 미디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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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〇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프란게문고에는�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미디어가� 다수� 소장되어� 있

다.� 이� 중에서� 이번� 조사� 자료는�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조선정보(관서)(朝鮮情

報)(關西),� 신아통신(新亞通信),� 공화통신(共和通信),� 동아통신(東亞通信),� 조선특신(朝鮮特

新)� 등� 통신� 6개,� 민주신문(民主新聞),� 민청시보(民靑時報),� 민청대판(民靑大阪),� 대판민단

시보(大阪民團時報),� 여맹시보(⼥盟時報),� 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

時報),� 조련가나가와(朝聯神奈川),� 문련시보(⽂連時報),� 문교신문(⽂敎新聞),� 동경조련뉴스

(東京朝聯ニュース),� 과학기술시보(科學技術時報)� 등� 기관지� 12개,� 해방신문(解放新聞),�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조선신보(朝鮮新報),� 대중신문(大衆新聞),�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

ス),�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해방신문(대판)(解放新聞)(大阪)� 등� 신문� 9개로� 총� 27개� 미디어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

운데� 한국어로� 기사를� 게재한� 미디어는� 여맹시보,� 해방신문,� 신세계신문,� 조선신보,� 대중

신문� 등� 5개이며,� 학동뉴스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 외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〇 제주� 관련� 기사에서� 통신은� 조선정보(구주)� 29건,� 조선정보(관서)� 7건,� 신아통신� 36건,�

공화통신� 23건,� 동아통신� 19건,� 조선특신� 16건� 등� 130건,� 기관지는� 민주신문� 25건,� 민청

시보� 20건,� 민청대판� 4건,� 대판민단시보� 1건,� 여맹시보� 3건,� 학동뉴스� 2건,� 학동관동시보�

3건,� 조련가나가와� 1건,� 문련시보� 2건,� 문교신문� 2건,� 동경조련뉴스� 1건,� 과학기술시보� 1

건� 등� 65건,� 신문은� 해방신문� 58건,� 신세계신문� 44건,� 조선신보� 27건,� 대중신문� 18건,�

국제타임스� 9건,� 신조선신보� 9건,� 조선일보동경� 5건,� 국제일일신문� 5건,� 해방신문(대판)�

2건� 등� 177건으로� 이번� 자료집에� 총� 372건을� 수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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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〇 기사는� 미디어별� 연,� 월,� 일� 순으로� 수록했다.� 한국어� 기사는� 제목과� 신문기사� 내용을�

옮겨� 정리했고,� 일본어� 기사는� 번역하여� 문자화했다.� 기사� 원문은� 이미지� 형식으로� 수록

했다.� 신문기사� 내용은� 원문에� 충실하게� 옮겨� 번역했으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글로� 옮기거나� 번역한� 후� (� )내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했다.� 부득불� 판독

이� 어려운� 경우에는� 〇〇〇으로� 표기하거나� <판독� 불가>라고� 명시했다.�

〇 본� 자료집에� 실은� 기사들은� 저작권법으로� 인해� 소장처� 미국� 메릴랜드대학� 도서관과� 일

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게재� 허가� 승인� 받았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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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제주학연구센터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

(Ⅱ)』를� 냅니다.�

「프란게문고(Dr.Prange� Collection)」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일본에서�

검열제도를� 실시한� 약� 4년� 2개월간(1945.� 9.~1946.� 10.)에� 수집한� 방대한� 간행물로,� 그� 자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고든� 윌리엄� 프란게� 교수가� 대학� 내에� 보관한� 자료

를� 말합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92년부터�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공동으로� 프란게문고� 소장� 자료의�

목록화와� 마이크로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문고에는� 일본� 패전� 직후부터� 약� 4년� 3개월간�

일본에� 재류했던�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미디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4·3을� 비롯하여�

당시� 조국의� 정세와� 재일조선인의� 생활상�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규명되지�

못한� 제주� 현대사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데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2019년� 여름� 연구팀을� 꾸리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프란게문고의�

마이크로화� 필름� 자료를� 열람하고,� 제주� 관련� 미디어� 자료를� 수집하여� 프란게문고� 제주� 관련� 미

디어�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발간하는� 이번� 자료집에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통신,� 기관지,� 신문에� 실린� 제주� 관련� 기사� 총� 372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추가� 현지조사를� 못

한� 게� 아쉽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 19� 유행에� 따라� 지역� 간의� 이동� 자제가� 요청되는� 상황

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 현지에� 있던� 무라카미� 나오코� 선생님께서� 방역�

지침을� 지키며� 도쿄에� 있는� 국립국회도서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보완� 조사를� 해� 주셔서� 제주�

관련� 미디어� 자료까지� 포함시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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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디어� 자료들은� 일일이� 대조하며� 분류� 정리한� 후에� 일본어� 기사는� 강경희·� 김순임� 선생님

께서� 번역해� 주셨고,� 한국어� 기사는� 박찬식� 선생님께서� 맡아서� 정리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값진� 노고가� 재일� 조선인들의� 생활상� 등이� 담긴� 가치� 있는� 자료�

발굴로� 이어지고,� 이를� 널리�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사업을� 함께� 기획하여� 자료집을� 최종� 발간하기까지� 여러

모로� 애를� 써준� 우리� 센터� 임승희�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재일제주인과� 제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제주� 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사료� 수집과� 연

구� 성과를� 축적하여� 제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

맙습니다.�

2020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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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제

프란게문고�제주기사�자료집� -� 재일조선인�미디어(Ⅱ)

본� 자료집은� 해방� 후부터� 1949년경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기관지·통신� 등에� 실린� 제

주도� 관련� 기사를� 수집·번역하여� 공개하는�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제2차� 성과물이다.�

이� 연구사업은� 해방� 직후의� 제주에� 관한� 기사를� 수집하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널리� 시민들

이� 이� 자료들을� 가까이� 접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번역하고� 수록했다.� 향

후� 이� 기사들이� 활용되고,� 해방� 직후의� 제주� 사회와� 재일제주인에� 관한� 이해와� 논의가� 심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사업� 제2차� 본권에는� 당시�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발행하고� 있었던� 신문·기관지·통

신� 가운데,� 통신� 6개,� 단체기관지� 12개,� 신문� 9개를� 선정하여(각� 매체에� 대한� 상세한� 것은�

후술함),�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제주� 관련기사를� 발췌해서� 수록했다.� � � � � � � �

일본이� 패전할� 때� 200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었는

데,� 한반도가�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본�

외에� 생활� 기반이� 없거나,� 귀향� 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귀국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계속� 생활했다(그� 중에는� 많은� 제주도� 출신들

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패전� 직후의� 혼란한� 일본에서� 동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생활하

면서� 조국의� 정세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사실은�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 단체나� 기

관,� 또는� 개인이� 발행하고� 있었던� 다수의� 신문,� 통신,� 기관지,� 잡지의� 내용에서� 명백히� 알�

수� 있고,� 본권에� 수록된� 기사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기사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프란게문고에� 수집하여� 마이크로필름

화한� 것을� 인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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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게문고란

프란게문고(The� Gordon� W.� Prange� Collection)는� 일본� 패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가� 검열� 목적으로� 수집한� 출판물� 등의� 컬렉션이

다.� GHQ/SCAP는� 1945년� 9월1)부터� 1949년� 10월� 말까지� ‘연합군의� 점령� 목적� 수행에� 유

해한� 정보가� 일반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출판물� 및� 우편,� 각본,� 영

화,� 방송,� 전화,� 전신과� 같은� 민간� 통신� 보도활동� 전부에� 대해� 검열을� 실시하였다.�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의� 경우는� 출판� 전의� 교정쇄를,� 사후� 검열의� 경우는� 출판물� 2부를� 제출할� 의

무가� 있었다(교정쇄와� 출판물� 1부는� 검열� 후에� 반환되었다).� 따라서� 컬렉션의� 규모는� 방대

했다.� 당시� 검열� 업무를� 담당한� 것은� GHQ/SCAP의� G-2(참모� 제2부)로서,� 또� 미국태평양육

군(후에� 극동군)의� G-2로서� 기능한� CIS(민간첩보국� Civil� Inte lligence� Section)2) 산하�

CCD(민간검열지대� Civil� Censorship� Detachment)3) 이다.� 출판물은� CCD� 내의� PPB(프레

스·영화·방송� 부문� Press,� Pictorial,� and� Broadcast� Division)가� 검열했다.

1949년� 10월에� 검열� 제도가� 종료되었고,� CCD가� 폐지될� 때� CCD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가운데� 도서,� 잡지,� 신문� 등이� 미국� 메릴랜드대학으로� 이관되었다.� 그� 경위는� 국회도서관� 홈

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데4),� 이� 자료들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여� 메릴랜드대학으로� 이관

에� 힘쓴� 역사학자� 고든.W.프란게� 박사(Dr.Gordon� William� Prange)의� 이름을� 따서� ‘프란게

문고’로� 명명되었다.� 프란게문고는� 도서·팸플릿� 약� 71,000� 타이틀,� 잡지� 약� 13,800� 타이틀,�

신문·통신� 약� 18,000� 타이틀,� 기타� 보도� 사진과� 지도와� 전단류�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5 )

본� 자료집� 작성에서� 조사원이� 열람·인쇄한� 자료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보유한� 프란게

문고� 내� 자료의� 마이크로필름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92년부터� 메릴랜드대학과� 공

동으로� 프란게문고� 소장� 자료의� 목록� 작업과� 마이크로화를� 실시했다.� 1997년에는� 국회도서

관에서� 모든� 잡지의� 공개가� 완성됐다.� 또� 신문·통신은� 메릴랜드대학에서� 마이크로필름화한�

자료를� 국회도서관이� 구입하여� 2003년에� 전부� 공개했다.� 이� 마이크로필름은� 국회도서관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동경� 본관의� 헌정자료실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열람·복사

1) 1945年� 9⽉� 10日� SCAPIN18

2) ⼩林知⼦(1994),� 168~169쪽.� 이� 논문에� 의하면,� 민간첩보국이� 수집한� 정보는� 워싱턴의� 국무장관에게� 송부되
었다고� 한다.�

3) CCD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에� 지구� 본부를� 둔�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 인원수는� 한창� 때인� 1947
년에� 일본인� 검열자� 8,100명을� 필두로� 미군속,� 장병� 등� 총� 8,700명이나� 됐다.’� (山本(2001)� 6쪽).

4) https://rnavi.ndl.go.jp/kensei/entry/Prange.php(2019年� 10⽉� 31日� 참조)
� � � 고든.W.프란게(1910-1980)는� 당시� 미국� 메릴랜드대학을� 휴직하고� GHQ/SCAP의� G-2에서� 전사(戰史)� 편찬�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메릴랜드대학에서는� 이관된� 자료를� 정리하고,� 1978년에� ‘프란게� 문고:� 1945-1952년�
일본에서의� 연합국� 점령’이라고� 명명했다.

5) 国⽴国会図書館⽉報(2016.1.),�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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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004년� 10월부터는� 국회도서관� 온라인(https://ndlonline. ndl.go.jp/#!/)에서�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미디어� 타이틀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란게문고� 소

장� 미디어� 중에서� 잡지� 기사� 및� 신문� 기사에� 관해서는� NPO법인� 인텔리전스연구소가� ‘20세

기� 미디어정보� 데이터베이스(http://20thdb.jp/)’를 회원� 대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각� 잡

지·신문에� 어떤�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신문은� 일부이며� 재일조선

인� 간행� 신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기사� 본문은� 볼� 수� 없

고,� 기사� 본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동경� 본관의� 헌정자료실로� 가야만� 한다.� � � �

� � �

프란게문고�내�재일조선인�간행�미디어

　

프란게문고는� 패전� 직후부터� 약� 5년간� 일본의� 상황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고,� 그�

중에는�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다수의�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활

동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이� 당시� 발행하고�

있었던� 신문이나� 잡지,� 기관지� 등이� 대부분� 흩어져�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이나� 단체

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6).� 따라서� GHQ/SCAP가� 수집한� 프란게문고� 내� 재일조선인의� 신문·기관지는� 지방에서�

발행된� 것도� 포함하고� 있어�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프란게문고에� 재일조선인� 간행� 신문과� 잡지가�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패

전� 후(즉� 한국� 해방� 후),� GHQ� 점령� 통치하의�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출판� 활동이� 각� 방면

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林聡明� 씨의� 연구에� 따르면� 신문·뉴스� 레터

는� 100타이틀� 이상이고7),� 잡지는� 38타이틀� 발행됐는데,� 그� 중� 32타이틀이� 프란게문고에� 소

장되어� 있다8).� 또� 기관지에� 대해서는� 프란게문고에� 소장된� 29타이틀� 목록이� 소개되고� 있

다9).� 신문·통신을� 비롯해� 재일조선인� 미디어가� 당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존재했고,� 그� 중� 어

느� 정도� 프란게문고� 내외에� 보관되어� 있는지,� 또� 각각의� 미디어가� 수행한� 역할� 등� 아직도�

전모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6)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朴慶植,� 『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 解放後の在日朝鮮人
運動� III』(1984),� 『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戦後編〉』� 第4巻(2000),� 第8巻(2001),� 第9巻(2001).� 이� 자료집들
이� 이� 분야� 연구에� 미친� 역할은� 크다.� 단지� 결호도� 많고� 각� 자료집의� 취지에� 따라� 신문의� 일부분만� 싣고� 있
는� 것도� 있다.�

7) ⼩林聡明(2007),� 4쪽.

8) ⼩林聡明(2010).

9) ⼩林聡明(2012),�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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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대해서�

� �

기사를� 참조할� 때는� 검열제도� 하에서� 써진� 기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10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집� 목적은� 검열이다.� GHQ/SCAP가� 1945년� 9월� 중순에� 발령한� 10개조의� ‘프레스

코드(일본출판법)’에� 근거하여� 검열이� 실시됐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문제시된� 출판물은�

발행� 전에� CCD의� 체크를� 받는� 사전� 검열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프레스코드� 위반으로� 간주

됐을� 경우는� 삭제나� 정정,� 출판� 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점령기� 동안� 프레스코드는� 불변

했지만,� GHQ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검열방침의� 변화에� 대응하여� 검열관을� 위한� ‘키로그’,�

‘검열요강’이� 작성되었다11 ).� 점차적으로� 사후� 검열로� 이행되었고,� 신문·통신에� 대해서는�

1948년� 7월에� 완전히� 사후� 검열로� 이행되었다.� 마지막� 단계까지� 사전� 검열� 대상이었던� 재

일조선인� 미디어는� 6개였다(『국제타임스』� 『조선신문』� 『조선공화통신』� 『해방신문』� 『민청시

보』� 『Korean� Information� Press』)12 ).� 도서관� 이행시� 조사에� 따르면� 당국에� ‘좌익계지’로�

간주되어� 있었던� 미디어� 중에서� 『해방신문』과� 『민청시보』가� ‘출판법� 위반’으로� 일부� 삭제·

공표� 금지� 처분을� 자주� 당한� 것을� 알� 수� 있다13).�

본권�수록�자료의�수집과�번역에�대해서

위와� 같이� 본� 연구사업의� 목적은� 프란게문고� 소장의� 재일조선인� 미디어에� 게재된� ‘제주�

관련기사’를� 수집하는�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임승희� 연구원이� 연구사업� 기획부터� 최종�

출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실무� 책임을� 맡아� 주었다.� 연구사업� 2년째인� 금년(2020년)은� 코

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 한일� 간� 왕래가� 불가능하여� 강경희와� 김순임� 연구원이�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수집할� 수가� 없었다.� 또� 일본� 내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자숙� 및�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단속적으로� 이어졌고� 국회도서관도�

출입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권에는� 지난해� 수집한� 자료� 및� 올해� 일본에� 거주하는� 무라카

미� 자문위원이� 여러� 차례�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수집·인쇄한� 자료를� 수록했다.� 올해� 조사

가� 이처럼�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 관련기사를� 전부� 조사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지만,� 이번� 조사도� 무라카미� 자문위원이� 이전에� 작성한� 목록(2003~2004

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재일조선인� 간행� 미디어� 중에서� 제주

4·3을� 언급한� 기사를� 찾아� 작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본권에� 수록된� 기사� 대부

10) 점령� 하에서의� 재일조선인�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검증한� 논문으로는� ⼩林知⼦(1992)가� 있다.� �

11) 山本(2003),� 3∼4쪽.

12) 山本(1996),� 315∼316쪽.

13) 山本(1996),� 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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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4·3� 관련기사가� 차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수집된� 자료� 중에는�

강경희와� 김순임� 연구원이� 이� 목록에� 없는� 기사를� 발굴해� 보충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4·3� 관련기사� 이외의� 제주� 관련기사를� 조사·수집하여� 다음� 자료집에� 추가� 수록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싶다.�

재일조선인� 간행� 미디어는� 우리말� 또는� 일본어로� 쓰여� 있다.� 본�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 내용� 중에서� 우리말� 기사는� 박찬식� 연구원이 옮겨� 정리했고,� 일본어� 기사는� 강경희와�

김순임� 연구원이� 번역했다.� �

� �

본권에�수록된�각� 미디어의�개요

(1)� 통신

①� 『조선정보(朝鮮情報)』(구주)� �

후쿠오카에� 소재한� 조선정보� 규슈지사가� 발행하고� 있던� 『조선특신』을� No.272(1948.7.27.)

부터� 『조선정보』라고� 명칭을� 바꾸고� 호수를� 계승했다.� No.554(1949.9.30.)까지� 프란게문고

에� 소장되어� 있다.� 일간.� [사용언어]� 일본어

②� 『조선정보(朝鮮情報)』(관서)

오사카에� 소재한� 조선정보� 관서지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프란게문고에는� 495호(1949.�

1.10.)부터� 602호(1949.8.4.)까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③� 『신아통신(新亞通信)』� �

도쿄에� 소재한� 동아통신사의� 통신� 『동아통신』을� 『신아통신』으로� 명칭을� 바꾸고� 호수를�

계승해� 292호(1948.7.27.)부터� 일간으로� 발행됐다.� 프란게문고는� 646호(1949.9.30.)까지� 소

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④� 『공화통신(共和通信)』

도쿄에� 소재한� 공화통신사가� 1947년� 12월� 17일� 1호를� 발행했으며� 188호(1948.8.5.)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20호까지의� 출판사는� ‘조선공화통신� 동경�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⑤� 『동아통신(東亞通信)』

도쿄에� 소재한� 동아통신사의� 일간통신으로� 1호(1947.8.1.)부터� 291호(1948.7.26.)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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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프란게문고에는� 전� 기간의� 통신이� 수록되어� 있다(결호� 있음).� 292호(1948.7.27.)부터�

『신아통신』으로� 명칭을� 바꿨다.� [사용언어]� 일본어

⑥� 『조선특신(朝鮮特新)』

조선정보� 규슈지사가� No.1(1947.9.1.)부터� No.271(1948.7.26.)까지� 일간으로� 발행했다.� 그�

후� 『조선정보』라고� 개제하고� 호수를� 계승하였다.� 프란게문고는� 동경에� 소재한� 조선정보사가�

발행한� 일간� 『조선특신』도� No.263(1947.1.5.)부터� No.544(1947.11.27.)까지�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2)� 기관지

①� 『민주신문(民主新聞)』

재일본조선거류민단중앙총본부(동경)� 기관지.� 1947년� 2월� 21일� 창간된� 『민단신문』이� 21호

(1947.11.1.)부터� 『민주신문』으로� 명칭을� 바꿨다.� 주간.� 프란게문고는� 91호(1949.9.24.)까지�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②� 『민청시보(民靑時報)』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 기관지로서� 동경에� 소재한� 조선민주청년동맹� 총본부가� 1947

년� 7월� 5일에� 1호를� 창간.� 1호부터� 36호까지는� 순간(旬刊)이며,� 37호부터� 54호까지는� 주간.�

일본� 점령당국에� ‘좌익계지’로� 간주되어� 최장� 기간인� 1948년� 7월까지� 사전검열� 대상이� 되었

다.� 22호(1948.5.5.)부터� 23호(1948.8.25.)� 사이� 약� 3개월간� 발행이� 중단됐다.� 6호(1947.8.15.)�

기사� ‘전국� 기관지� 발행� 현황’에� 따르면� 『민청시보』� 발행� 부수는� 2만� 부이다.� 사후검열� 이

행� 후� 지면상에도� 검열� 마크가� 많이� 보인다.� [사용언어]� 일본어

③� 『민청대판(民靑大阪)』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 대판본부의� 기관지.� 1949년� 1월� 25일에� 제1호가� 발행되어� 5호(1949.�

4.20.)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당국의� 「신문보고」에� 의하면� 발행부수는� 500~1,000

부� 정도이며,� 대판부내의�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 지부를� 통해� 맹원에게� 배포되었다.� 점

령당국에서� 출판물� 검열을� 담당했던� PPB는� 이� 기관지의� 경향을� ‘극좌’라고� 보고하고� 있다.�

교정쇄� 지면상에� 검열� 마크가� 보인다.� [사용언어]� 일본어

④� 『대판민단시보(大阪民團時報)』

재일본조선거류민단� 대판본부� 기관지로� 1948년� 5월� 1일� 창간되어� 8호(1948.10.25.)부터�

발행인의� 이름이�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대판본부’로� 바뀌었다.� 프란게문고에는� 8호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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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다.� 「신문보고」에� 따르면� 발행부수는� 3,000부로� 전국의� 거류민단� 각� 본부� 지부�

및� 각� 기관� 등에� 우편으로� 배포됐다.� PPB의� 검사원은� 「반공지� Anti-communist� paper」라

고� 보고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⑤� 『여명시보(⼥盟時報)』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총본부(동경)에서� 발행한� 기관지로.� 프란게문고에는� 1호(1947.12.29.)

부터� 16호(1949.9.30.)까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한국어

⑥� 『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재일본조선학생동맹� 관동본부� 기관지.� 1호(1948.6.25.)부터� 5호(1949.3.5.)가� 소장되어있다.�

그� 후� 『학동관동시보』로� 제목을� 바꿨다.� [사용언어]� 일본어·한국어

⑦� 『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재일본조선학생동맹� 관동본부� 기관지로� 『학동뉴스』를� 개제하여� 호수를� 계승했다.� 프란게

문고에는� No.7(1949.6.1.)과� No.8.9(1949.8.3.)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⑧� 『조련가나가와(朝聯神奈川)』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가나가와현� 본부의� 기관지.� 1947년� 7월에� 창간되어� 23호(1949.�

6.21.)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3호와� 10호� 결호).� [사용언어]� 일본어

⑨� 『문련시보(⽂連時報)』

동경의� 조선문화� 제(諸)단체의� 상호부조·연락·협의기관이었던� ‘재일본조선문화단체연합회’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이� 연합회의� 가맹단체는� 한때� 80단체에� 이르렀다고� 한다.� 프란게문고에

는� 3호(1947.9.20.)부터� 9호(1948.8.5.)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⑩� 『문교신문(⽂敎新聞)』

동경에� 소재한� 조선문화교육회본부� 기관지.� 1947년� 9월� 15일� 창간되어� 57호(1949.4.11.)까

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주간.� 『재일조선인� 관계자료집성:� 전후편� 제8권』의� 설명에�

따르면� 발행부수는� 5만부.� [사용언어]� 일본어

⑪� 『동경조련뉴스(東京朝聯ニュース)』

재일본조선인연맹� 동경본부� 서기국이� 1947년� 12월� 8일에� 1호를� 발간했다.� 20호(1948.�

9.10.)까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2호는� 결호).� [사용언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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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과학기술시보(科學技術時報)』

도쿄의� 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가� 발행.� 1호(1948.9.20.)부터� 15호(1949.3.1.)가� 소장되어�

있다(7호와� 8호는� 결호).� [사용언어]� 일본어

(3)� 신문

①� 『해방신문(解放新聞)』

1945년� 10월� 창간된� 『조선민중신문』(후에� 『민중신문』으로� 변경)과� 관서에서� 발행되고� 있

던� 『대중신문』이� 합병되어� 1946년� 8월� 15일부터� 『우리신문』으로� 2호까지� 발행되었다.� 3호

(1946.9.1.)부터� 『해방신문』으로� 바뀌어� 해방신문사가� 5일간으로� 발행하였다.� 1948년� 8월� 말

부터는� 3일간으로,� 1949년� 5월부터는� 격일간으로� 발행� 빈도가� 늘었으나,� 1950년� 8월� 2일에�

QHQ의� 지령에� 따라� 발행� 금지되었다.� 그� 후� 1952년� 5월에� 복간됐다14).� 프란게문고에는�

『우리신문』� 1호와� 『해방신문』� 4호(1946.9.10.)와� 5호(1946.9.20.),� 그리고� 116호(1948.2.5.)~�

303호(1949.10.9.)가� 소장되어� 있다(결호� 있음).� 가장� 오랜� 기간� 점령당국의� 사전검열� 대상

으로� 지정된� 미디어� 중� 하나로� 종종� ‘출판법� 위반’으로� 일부� 삭제⸱공표� 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용언어]� 한국어

②�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조선신보』를� 『신세계신문』으로� 신문명을� 바꿔� 호수를� 계승하여� 385호(1948.7.18.)부터� 신

세계신문사가� 발행하였다.� 격일간.� 프란게문고에는� 606호(1949.10.9.)까지�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한국어

③� 『조선신보(朝鮮新報)』

조선신보사가� 1946년� 5월,� 공화신문(대표� 천환),� 조선민보(대표� 이종택),� 조선건국신보(김

진근),� 오사카조선신문� 4사� 합동으로� 오사카에� 설립되어� 『조선신보』를� 격일간으로� 발간하였

다1 5).� 프란게문고에는� 127호(1947.2.16.)~384호(1948.7.16.)가� 소장되어� 있다.� 385호부터� 『신

세계신문』으로� 바꿔서� 호수를� 계승했다.� [사용언어]� 한국어

④� 『대중신문(大衆新聞)』

오사카에� 소재한� 대중신문사가�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9호(1946.4.12.)~17호(1946.8.7.)와�

1호(1949.2.5.)~22호(1949.7.11.)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한국어

14) 朴慶植編� 『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解放後の朝鮮人運動３)』(アジア問題研究所、1984年)解説より

15) 『新朝鮮新報』� 384号(1949.5.11.)掲載の「声明書」より



- 14 -

⑤�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동경에� 있는� 국제타임스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361호(1947.8.29.)~816호

(1948.11.30.)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⑥� 『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조선신보』의� 후계지� 『신세계신문』을� 발간하고� 있던� 신세계신문사에서� 분리하는� 형태로�

조선신보� 본사가� 설립됐고,� 『신조선신보』를� 주간으로� 발행했다.� 384호(1949.5.11.)~398호(1949.�

8.17.)가� 프란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⑦� 『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동경� 조선일보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구독료는� ‘일반� 1개월� 100엔’이었다.� 1호(1947.1.27.)~

350호(1948.8.11.)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⑧� 『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도쿄에� 소재한� 국제일일신문사가� 일간으로�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257호(1947.10.1.)~658호

(1949.10.5.)를� 소장하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⑨� 『해방신문(解放新聞)』(大阪)

해방신문사� 대판� 지국이� 발행했다.� 프란게문고는� 1호(1948.5.14.)~8호(1948. 5.29.)를� 소장하

고� 있다.� [사용언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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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解題

プランゲ文庫 済州記事 資料集 - 在日朝鮮人メディア(Ⅱ)

　

本資料集は、解放後から1949年頃までに日本で発刊された新聞·機関紙·通信などに掲載された

済州関連記事を収集·翻訳し公開する済州学研究センターのプロジェクト第⼆弾の成果物であ

る。同プロジェクトは、解放直後の済州に関する記事を収集し、研究者だけでなく、広く市民

がこれらの資料に身近に触れ、容易にアクセスでき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そのために記事

を翻訳して収録した。今後これらの記事が活用され、解放直後の済州社会や在日済州人に関す

る理解や議論が深まることを願っている。

プロジェクト第⼆弾の本巻には、当時、日本で在日朝鮮人が発⾏していた新聞·機関紙·通信の

なかから、通 信6タイトル 、団体機関紙12タイ トル、新聞9タイ トルを選定し( 各タイトルの詳

細は後述する)、それらに掲載されている済州関連記事を抜粋して収録した。

日本が敗戦した時、200万人以上の朝鮮人が様々な要因で日本に在留していたが、朝鮮半島が

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ると多くの人びとは故郷を目指して帰って⾏った。しかし、日本にし

か生活基盤がなかったり、帰郷の時期を延期せざるをえない等、様々な事情から約60万人と⾔

われる人びとが、将来の帰国を準備しつつ、日本で引き続き生活した。(その中には多くの済州

島出身者も含まれている。)彼らは、敗戦直後の混沌とした日本において、同胞同士、支え合っ

て生活しながら、祖国の情勢に高い関心を持っていた。そのことは日本各地で朝鮮人の団体や

機関、または個人が発⾏していた多数の新聞、通信、機関紙、雑誌の内容から明らかであり、

本巻に収録された記事からも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本資料集に収録された記事は、日本の国⽴国会図書館がプランゲ⽂庫で収集しマイクロフィル

ム化したものを印刷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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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ランゲ文庫とは

プランゲ⽂庫(The� Gordon� W.� Prange� Collection)は、日本の敗戦後、日本を占� 領統治した連合�

国最高司令官総司令部( GH Q /SCAP)が検閲目的で収集した出版物等のコレクションである。

GH Q / SCA Pは1945年9⽉1)から1949年10⽉末まで、「連合軍の占領目的遂⾏に有害な情報が一

般に伝播するのを防止するため」、日本全域で出版物や郵便、脚本、映画、放送、電話、電信と

いった民間の通信報道活動すべてに対して検閲を実施していた。出版物に関しては、事前検閲

の場合 は出版前の ゲラを、 事後検閲の場合は 出版物2 部を提出す ることが義 務付けられ ていた�

(ゲラと出版物１部は検閲後に返却された)。したがって、コレクションの規模は膨大である。当時、

検閲業務 を担当し たのは 、G H Q / S CA PのG - 2(参謀第 ⼆部 ) として、またアメリカ太平洋陸軍�

(後に極東軍)のG-2として機能したCIS(民間諜報局Civil� Intelligence� Section)2)傘下のCCD(民間検 

閲支隊Civil� Censorship� Detachment)3)である。出版物はCCD内のPPB(プレス･映画･放送部門

Press,� Pictorial,� and� Broadcast� Division)� が検閲した。

1949 年10⽉に検閲制度が終了し、CCDが廃止されるに際して、CCDに保管されていた資料の

うち図書、雑誌、新聞等が米国メリーランド大学に移管されることになった。その経緯は国会

図書館ホームページに明記されている通りであるが4)、同資料群の歴史的価値を重視しメリー

ランド大学への移管に尽⼒した歴史学者ゴードン·W·プランゲ博士(Dr.� Gordon� William� Prange)

の 名 を と っ て 、 「 プ ラ ン ゲ ⽂ 庫 」 と 命 名 さ れ た 。 プ ラ ン ゲ ⽂ 庫 は 、図書 · パ ン フ レ ッ ト 約�

71,000タイトル、雑誌約13,800タイトル、新聞·通信約18,000タイトル、その他、報道写真や

地図やビラ類など多種多様な資料を所蔵している5)。

本資料集の作 成にあたって調査員が閲覧·印刷し た資料は、日本の国会図書 館が保有するプラ

ンゲ⽂庫内資料のマイクロフィルムである。同国会図書館は1992年からメリーランド大学と共

同して、プランゲ⽂庫所蔵資料の目録作業とマイクロ化を実施した。1997年には国会図書館で

すべての雑誌の公開が完成した。また、新聞·通信については、メリーランド大学によってマイ

クロフィルム化された資料を、国会図書館が購入し2003年にはすべて公開した。これらのマイ

1) 1945年9⽉10日SCAPIN18

2) ⼩林知⼦(1994)、168-169頁。同論⽂によれば、民間諜報局が収集した情報はワシントンの国務長官にま

で� 送付されていたという。

3) CCDは東京、大阪、福岡、札幌に地区本部をもつ巨大な組織だった。「その人員数はピーク時の1947年に日本

人検閲者8,100人を筆頭に、米軍属、将兵など総数8,700人にもなった。」(山本(2001)6頁。)

4) https://rnavi.ndl.go.jp/kensei/entry/Prange.php(2019年10⽉31日参照)

� � � ゴードン· W· プランゲ(1910 -1 980 )は、当時、米国メリーランド大学を休職し、GH Q / SCAP のG - 2

で戦史の編纂作業に携わっていた。メリーランド大学では、移管された資料を整理し、1978年に「プ

ランゲ⽂庫：1945-1952年日本における連合国の占領」と命名した。

5) 国⽴国会図書館⽉報(2016.1)、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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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ロフィルムは、国会図書館の利用者登録をし、東京本館の憲政資料室で利用申請をすれば、

その場で閲覧·プリントアウトすることができる。2004年10⽉から国⽴国会図書館オンライン

(https://ndlonline.ndl.go.jp/#!/)でプ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メディアのタイトルを検索

できるようになった。また、プランゲ⽂庫所蔵メディアのうち雑誌記事および新聞記事につい

ては、NPO法人インテリジェンス研究所が「20世紀メディア情報データベース」(http:// 20thdb

. jp/ )を会員を対象に公表しており、各雑誌·新聞にどのような記事が掲載されているのか検索

すること が可能である( 新聞につ いては一部のみで 在日朝鮮人刊⾏新 聞は含まれていな い)。 た

だし、どちらのデータベースにおいても、記事本⽂を⾒ることはできず、記事本⽂を閲覧する

ためには国会図書館東京本館の憲政資料室まで足を運ばなくてはいけない。

プランゲ文庫内の在日朝鮮人刊行メディア

プラン ゲ⽂庫は、敗戦直 後から約5 年間の日本の状況 を知るうえで 大変重要な資料群 であると

同時に、なかには在日朝鮮人が発⾏した多数のメディアが含まれているため、当時の在日朝鮮

人の生活や活動について知ることのできる貴重な財産と⾔える。というのも、在日朝鮮人が当

時発⾏していた新聞や雑誌、機関紙などのほとんどが散逸しているからである。一部の機関や

団体が保管しているものを除いては、個人が保有しているものに限られ、その数は極めて限ら

れている6)。したがって、GH Q / SCAPが収集したプランゲ⽂庫内の在日朝鮮人の新聞·機関紙

は、地方で発⾏されたものも含め、他では探すことが困難なものが大半である。

プランゲ⽂庫に在日朝鮮人刊⾏の新聞や雑誌が多数所蔵されていることから、日本の敗戦後(すな

わち朝鮮の解放後)、GHQ占領統治下の日本において、在日朝鮮人の出版活動が各方面で盛んに展

開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林聡明氏の研究によれば、新聞·ニューズレターは100タイトル以

上あり7)、雑誌については、38タイトル発⾏され、そのうち32タイトルがプランゲ⽂庫に所蔵さ

れている8)。また、機関紙についてはプ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29タイトルのリストが紹介さ

れている9)。新聞·通信をはじめ、在日朝鮮人メディアが当時、全体としてどれほど存在し、その

うちどれくらいプランゲ⽂庫内外に保管されているのか、またそれぞれのメディアが果たした役

割など、いまだ全貌が把握さ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ある。

6) これまでに発刊された資料集としては、以下のものがある。朴慶植� 『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 解放後

の在日朝鮮人運動� III』(1984)、『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戦後編〉』第4巻(2000)、第8巻(2001)、第9

巻(2001)。これらの資料集が、この分野の研究に果たした役割は大きい。ただ欠号も多く、各資料集

の主旨に応じて新聞の一部分のみを掲載しているものもある。

7) ⼩林聡明(2007)4頁。

8) ⼩林聡明(2010)

9) ⼩林聡明(2012)、5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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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閲について

　

記事を参照する際には、検閲制度の下で書かれた記事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おかなくて

はならない1 0)。先述のように、収集目的は検閲であり、GHQ / SCAPが1945年9⽉中旬に発令

した10カ条の「プレスコード(日本出版法)」に基づいて検閲が実施された。社会的影響⼒が大き

かったり、問題視された出版物は、発⾏前にCCDのチェックを受ける事前検閲が義務付けられ

ていた。プレスコード違反とみなされた場合は、削除や訂正、出版禁止などの処分を受けた。

占領期を通してプレスコードは不変だったが、GH Qの政策変化に伴う検閲方針の変化に対応

して、検閲官のための「キーログ」、「検閲要綱」が作成されていた11)。漸次的に事後検閲へと移

⾏し、新聞·通信については1948年7⽉に完全に事後検閲へと移⾏した。最後の段階まで事前検

閲の対象だった在日朝鮮人メディアは６タイトルあった(『国際タイムス』� 『朝鮮新聞』� 『朝鮮共和通信』

『解放新聞』� 『民青時報』� 『Korean� Information� Press』)12 )。図書館移⾏時の調査によれば、当局に�

「 左 翼 系 紙 」 と ⾒ な さ れ て い た メ デ ィ ア の な か で 、 『 解 放 新 聞 』 と 『 民青時 報 』 が 「 出 版 法 違 反 」�

として一部削除·公表禁止の処分をしばしば受けていたことが分かる1 3)。

本巻収録資料の収集と翻訳について

上述のように、本プロジェクトの目的は、プランゲ⽂庫所蔵の在日朝鮮人メディアに掲載され

た「済州関連記事」を収集するものである。済州学研究センターの任承姫研究員がプロジェクト

の企画から出版に至るまでの煩雑な実務責任を担っている。プロジェクト2年目の今年(2020年

度)は、コロナ感染拡大に伴い韓日間の往来が不可能になり、姜京希硏究員と⾦順任硏究員が日

本の国会図書館に赴いて資料を閲覧·収集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た、日本国内でも感染

拡大を防ぐために外出自粛·移動自粛が要請される状況が断続的に続き、国会図書館も入館制

限が⾏なわれた。そのため、本巻には、昨年度に収集した資料および、今年度日本に居住する

村上諮問委員が数回、国会図書館に通い収集·印刷した資料を収録した。今年度は調査がこの

ように制限された状況だったため、済州に関する記事を全件調査することは困難であった。

したがって、昨年度と同様ではあるが、今回の調査も、村上諮問委員が以前に作成したリスト�

(2003—2004年にかけて日本国会図書館のプ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在日朝鮮人刊⾏メデ

ィアのなかから済州4·3に⾔及した記事を探し作成したリスト)に基づいて実施された。本巻に

10) 占領下での在日朝鮮人刊⾏物に対する検閲を検証した論⽂として、⼩林知⼦(1992)がある。

11) 山本(2003)3∼4頁。

12) 山本(1996)315-316頁。

13) 山本(1996)4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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収録されている記事の大半を4· 3関連記事が占めるのは、そのためであることを、あらかじめ

断わっておく。なお、昨年度収集された資料のなかには、姜京希硏究員、⾦順任硏究員が同リ

ストに無い記事を発掘し補充し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今後さらに、4·3関連記事以外の済州

関連記事を調査·収集し、次巻以降の資料集に追加収録することでご容赦いただきたい。

在日朝鮮人刊⾏メディアは우리말または日本語で書かれている。本巻に掲載されている記事の

内容は、우리말で書かれている記事を朴贊殖硏究員が書き起こし、日本語で書かれている記事

を姜京希硏究員と⾦順任硏究員が翻訳した。

本巻に収録した各メディアの概要

(1) 通信

①� 『朝鮮情報』(九州)

福岡に所在する朝鮮情報九州支社が発⾏していた『朝鮮特新』をNo.272(1948.7.27.)から『朝鮮情報』

と改題し、号数を継承した。No.554(1949.9.30.)までプ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日刊。[使

用⾔語]� 日本語

②� 『朝鮮情報』(関西)

大阪に所在する朝鮮情報関西支社が日刊で発⾏した。プランゲ⽂庫には495号(19 49.1. 10.)から

602号(1949.8.4.)まで所蔵され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③� 『新亞通信』

東 京 に所 在 す る 東亜通 信社 の 通 信 『東亜通信 』 を 『 新亞 通 信 』 と改 題 し 、号数を継承し て 2 9 2号

(1948.7.27.)から日刊で発⾏された。プランゲ⽂庫は646号(1949.9. 30.)まで所蔵している。[使

用⾔語]� 日本語

④� 『共和通信』

東京に所在する共和通信社が1947 年12⽉17 日に1号を発⾏し、188号(19 48.8 .5.)までプランゲ⽂

庫に所蔵されている。20号までの出版社は「朝鮮共和通信東京本社」と記載されている。[使用⾔

語]�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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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東亞通信』

東京に所在する東亜通信社の日刊通信として1号(1947.8.1.)から291号( 1948.7.26.)まで発⾏され

た。プランゲ⽂庫には全期間の通信が収録されている(欠号あり)。292号(1948.7.27.)から『新亜

通信』と改題した。[使用⾔語]� 日本語

⑥� 『朝鮮特新』

朝鮮情報九州支社がNo. 1( 19 47.9 .1.) からNo.271( 1948.7 .26.) まで日刊で発⾏した。その後、『朝

鮮情報』 と改題し号数を引き継いだ。なお、 プランゲ⽂庫は、 東京に所在する朝 鮮情報社が発

⾏した日刊の『朝鮮特新』もNo.263(1947.1.5.)からNo.544(1947.11. 27.)まで所蔵している。[使用

⾔語]� 日本語

(2) 機關紙

①� 『民主新聞』

在日本朝 鮮居留民団中央総本部( 東京) の機関紙。19 47年 2⽉21日に 創刊された『民団新聞 』が21

号(1947.11.1)から『民主新聞』と改題された。週刊。プランゲ⽂庫は91号(1949.9.24.)まで所蔵し

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②� 『民靑時報』

在日本朝鮮民主青年同盟中央の機関紙として、東京に所在する朝鮮民主青年同盟総本部が1947

年7⽉5日に１号を創刊。1号から36号までは旬刊で、37号から54号までは週刊。日本占領当局

に「左翼系紙」とみなされ、最長の48 年7⽉まで事前検閲の対象とされていた。22号(19 48 . 5. 5. )

から23号(1948 .8. 25.) のあいだ約３ヶ⽉間、発⾏が中断されている。6号(1947.8 .15. )の記事「全

国機関紙発⾏状況」によれば『民靑時報』の発⾏部数は2万部である。事後検閲移⾏後の紙面上に

も検閲のマークが多く⾒られる。[使用⾔語]� 日本語

③� 『民靑大阪』

在日朝鮮民主青年同盟大阪本部の機関紙。1949年1⽉25日に第１号が発⾏され、5号(1949.4.20.)

までプ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当局への「新聞報告」に よると、発⾏部数は50 0∼1,000

部程度であり、大阪府内の在日朝鮮民主青年同盟(民青)の支部を通じて盟員に配布された。占

領当局で出版物の検閲を担当したPPBは同機関紙の傾向を「極左」と報告している。ゲラの紙面

上に検閲のマーク⾒られる。[使用⾔語]�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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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大阪民団時報』

在日本朝鮮居留民団大阪本部の機関紙として1948年5⽉1日に創刊され、8号(1948. 10.25. )から

発⾏人の名前が「在日大韓民国居留民団大阪本部」と改められた。プランゲ⽂庫には８号まで所

蔵されている。「新聞報告」によると発⾏部数は3,000部で、全国の居留民団各本部·支部および

各機関などに郵便で配布された。PPBの検査員は「反共紙Anti-communist� paper」� と報告している。

[使用⾔語]� 日本語

⑤� 『⼥盟時報』

在日本朝鮮民主⼥性同盟総本部(東京)が発⾏した機関紙。プランゲ⽂庫には1号(1947.12.29. )か

ら16号(1949.9.30.)まで所蔵されている。[使用⾔語]� 朝鮮語

⑥� 『学同ニュース』

在日本朝鮮学生同盟関東本部の機関紙。1号(1948.6.25.)から5号(1949.3.5.)が所蔵されている。

その後、『学同関東時報』に改題した。[使用⾔語]� 日本語·朝鮮語

⑦� 『学同関東時報』

在日本朝鮮学生同盟関東本部の機関紙として、『学同ニュース』を改題して号数を継承した。プ

ランゲ⽂庫にはNo.7(1949.6.1.)と、No.8·9(1949.8.3.)が所蔵され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⑧� 『朝聯神奈川』

在日本朝鮮人連盟( 조련)神奈川県本部の機関紙。19 47年7⽉に創刊され、23号(1949.6 .21.)まで

プ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3号と10号が欠号)。[使用⾔語]� 日本語

⑨� 『⽂連時報』

東京の朝鮮⽂化諸団体の相互扶助·連絡·協議機関であった「在日本朝鮮⽂化団体連合会」の機関

紙として発⾏された。同連合会の加盟団体は一時、8 0団体にものぼったという。プランゲ⽂庫

には3号(1947.9.20.)から9号(1948.8.5.)が所蔵され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⑩� 『⽂敎新聞』

東京に所在する朝鮮⽂化教育会本部の機関紙。1947年9⽉15日に創刊され、57号(1949.4.11.)ま

でプ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週刊。『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戦後編� 第8巻』の説明� によれ�

ば、発⾏部数は5万部。[使用⾔語]�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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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東京朝聯ニュース』

在日本朝鮮人連盟東京本部書記局が1947年12⽉8日に１号を発刊した。20号(1948.9.10.)までプ

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2号は欠号)。[使用⾔語]� 日本語

⑫� 『科學技術時報』

東京の在日本朝鮮科学技術協会が発⾏。1号( 1948.9. 20.) から15号( 1949.3.1.)が所蔵されている�

(7号と8号は欠号)� [使用⾔語]� 日本語

(3) 新聞

①� 『解放新聞』

1945年10⽉に創刊された『朝鮮民衆新聞』(後に『民衆新聞』と改題)と、関西で発⾏されていた『大

衆新聞』が合併し、1946年8⽉15日から『우리신문』として2号まで発⾏された。3号( 1946.9.1.)か

ら『解放新聞』と改題され、解放新聞社が5日刊で発⾏した。19 48年8⽉末からは3日刊に、1949

年5⽉からは隔日刊になり、刊⾏頻度が増えたが、1950年8⽉2日にQHQの指令により発⾏禁止

となった。その後、195 2年5⽉に復刊した14)。プランゲ⽂庫には『우리신문』1号と『解放新聞』4

号(1946.9.10.)と5号(1946.9.20.)、そして116号(1948. 2.5.)∼303号(1949.10.9.)が所蔵されてい

る(欠号あり) 。最も長い期間、占領当局の事前検閲対象に指定されたメディアの一つであり、

しばしば「出版法違反」として一部削除·公表禁止の処分を受けた。[使用⾔語]� 朝鮮語

②� 『新世界新聞』

『朝鮮新報』を『新世界新聞』と改題し号数を継承して38 5号( 1948.7. 18. )から新世界新聞社が発⾏

し た 。 隔 日 刊 。 プ ラ ン ゲ ⽂ 庫 ⽂ 庫 に は 6 0 6号( 1 9 4 9 . 1 0 . 9 . ) ま で 所蔵さ れ て い る 。 [ 使 用 ⾔ 語 ]�

朝鮮語

③� 『朝鮮新報』

朝鮮新報社が1946 年5⽉、共和新聞( 代表：千桓)、朝鮮民報( 代表：李鍾沢)、朝鮮建国新報( ⾦

晋根)、大阪朝鮮新聞4社の合同により大阪に設⽴され、『조선신보』を隔日刊で発刊した1 5)。プ

ランゲ⽂庫には127号( 1947. 2. 16.)∼38 4号(1948.7 .16. )が所蔵されている。385号から『新世界新

聞』と改題し、号数を引き継いだ。[使用⾔語]� 朝鮮語

14) 朴慶植編� 『朝鮮問題資料叢書� 補巻(解放後の朝鮮人運動３)』(アジア問題研究所、1984年)解説より。

15) 『新朝鮮新報』384号(1949.5.11.)掲載の「声明書」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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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大衆新聞』

大阪に所在する大衆新聞社が発⾏した。プランゲ⽂庫は9号(1946.4.12.)∼17号(1946.8.7.)と、1

号(1949.2.5.)∼22号(1949.7.11.)を所蔵している。[使用⾔語]� 朝鮮語

⑤� 『国際タイムス』

東京にある国際タイムス社が日刊で発⾏した。プランゲ⽂庫は361号(1947.8.29.)∼816号(1948.

11.30.)を所蔵し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⑥� 『新朝鮮新報』

『朝鮮新報』の後継紙『新世界新聞』を発刊していた新世界新聞社から分離するかたちで朝鮮新報

本社が設⽴され、『新朝鮮新報』を週刊で発⾏した。384号( 1949. 5. 11.)∼398号(1949.8. 17.) がプ

ランゲ⽂庫に所蔵され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⑦� 『朝鮮日報� 東京』�

東京朝鮮日報社が日刊で発⾏した。購読料は「一般1ヶ⽉100円」だった。1号( 19 47 . 1.27 .) ∼350

号(1948.8.11.)を所蔵し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⑧� 『國際日日新聞』

東京に所在する国際日日新聞社が日刊で発⾏した。プランゲ⽂庫は257号(1947.10.1.)∼658号(1

949.10.5.)を所蔵している。[使用⾔語]� 日本語

⑨� 『解放新聞』(大阪)

解放新聞社の大阪支局が発⾏した。プランゲ⽂庫は1号( 1948. 5. 14.) ∼8号( 1948. 5. 29 .)を所蔵し

ている。[使用⾔語]�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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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8년 9월 1일 / 3면 

제주도의 폭동단 귀순을 권고

제주도의 폭동단 귀순을 권고

(서울 31일발 조통=KIP) 제주도 한라산 중심으로 산기슭에는 아직도 수천의 공산당 테러

단이 부근에서 관찰권마저 행사하고 있다. 이번 통위부에서는 비상경비대 1만5천을 파견

하여 토벌을 했지만, 그 보다 먼저 테러단에게 귀순을 권고했다. 

만일 귀순하지 않을 경우는 철저하게 그렇게 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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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8년 9월 18일 / 3면 

공산당 게릴라 부대 3천여 명 귀순

공산당 게릴라 부대 3천여 명 귀순

(서울 17일발 조통=KIP) 남한 정부에서는 9월 25일을 기해 남한 전지역에 게릴라전을 전

개할 비밀계획을 세워 있었다. 공산군의 대부대 2만5천 집합지인 제주도 한라산 안의 게

릴라 부대에게 귀순을 권고한 바 박천심을 수령으로 한 3천6백20명의 일대는 이번 귀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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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8년 11월 16일 / 3-4면 

전남 사건의 상세 보고  

강연회 개최

전남 사건의 상세 보고  

강연회 개최

(서울 15일발 고려=KIP) 서울시 각 종교단체는 이번 전남 여수를 비롯하여 폭동의 현지

를 시찰해서 왔다. 금일 2시부터 중앙청 강당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11개 단체 대표가 

보고 강연을 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은 경찰과 국군이 사이가 나빠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진상은 공산

주의자 김지회가 군대 안으로 잠입하여 40명의 동지를 얻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선전하

고 있었다. 제주도행을 거부하고 지방 공산당과 연락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1. 무기고를 점령한 것

2.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재판을 개최해 학살 약탈을 행한 것

3. 26일 1천2백 명이 순천에 도착하고 경찰서를 점령한 것

4.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망명하고 38선은 개방되었다는 거짓 선전을 한 것

5. 순천에서 학살은 3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소년소녀를 전선(前線)으로 몰아낸 것  

6. 기독교도의 대량학살을 계획했으나 실패하고 관공리의 가족을 전부 학살한 것

7. 여수 폭동 외에 일반이 모두 협력했으나 그들의 선전에 기만당했다.

8. 학살된 사람 수는 4천8백74명   

9. 파괴 가옥은 천8백45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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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8년 12월 18일 / 4면 

제주도 인민무장혁명군 

계엄령 하에 경찰대와 교전

제주도 인민무장혁명군 

계엄령 하에 경찰대와 교전

(평양 17일발 방송=KIP) 제주도의 혁명군은 계엄령 하에도 불구하고 신무장을 하고 각 

처를 습격하고 있다. 한림면 금용리에서의 대전투는 지독했다. 경찰 측은 인민들의 부락 

120호를 소각했다. 관동리에서도 3백호를 전부 태우고 말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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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1월 1일 / 4면 

국군의 사기 더욱더 왕성-제주도의 계엄령 해제

국군의 사기 더욱더 왕성-제주도의 계엄령 해제

(서울 1일발 고려=KIP) 참모총장 최병덕 중위는 기사회견석상 국군의 현상을 다음과 같

이 발표했다. 

(1) 제주도 계엄령은 지난 31일을 기해 해제되었다.

(2) 국회에서의 위문에 대해서 국군은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현지의 장병들도 점점 

더 의기왕성으로 불면불체의 노력을 계속하여 국가안태를 위해 충성을 더욱 결심했다. 

(3) 제주도민은 공산 폭동에 협력했던 것의 잘못을 깨닫고 남로당에는 이미 협력하지 않

고 국군에 가담해 왔다.

이번 무장 도민 3천명은 한라산 폭동을 국군 9연대와 함께 토벌하여 105명을 사살 무기 

다수를 압수했는데, 곧 완전히 치안이 회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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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1월 14일 / 3-4면 

제주도 인민항쟁 여전히 계속

제주도 인민항쟁 여전히 계속

(평양 13일발 방송=KIP) 제주도 인민무장 항쟁은 곳곳에 여전히 간갈적으로 계속되고 있

다. 조천면조천리, 애월면수산리, 무정리, 남원리 등 여러 곳에서 정부군 및 경찰부대를 

습격했다. 또한 가옥 파괴와 5천1백91건이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제주도는 지배 불능이

라고 비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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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2월 2일 / 4면 

제주도 인민무장 유격대 각 방면에서 활약

제주도 인민무장 유격대 각 방면에서 활약

(평양 1일 방송=KIP) 제주도 인민무장 유격대는 각 방면에서 교동경찰 및 테러단을 소탕

하고 막대한 전과(戰果)를 이루고 있다. 지난 16일 17일 21일의 전과는 다음과 같이, 

16, 17일 교동경찰 및 국군연합부대를 산중으로 유인하여 포위 공격 도주시켰다. 

21일 애월면 경찰서를 습격하고, 대동청년단 사무소를 전멸시켜 악질 지주 4명을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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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2월 26일 / 2면 

응원경찰대를 격려

응원경찰대를 격려

(서울 25일발 고려=KIP) 수도 경찰서장 김태선 씨는 지난 19일 제주도 작전 응원을 위

해 출발했다. 서울 경찰대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격려의 전문을 보냈다. 

3천만 민족이 바라는 반역자배의 전멸을 기해, 조국건설의 성무(聖務)를 가지고 용약 지

원 파견된 경찰대 제위는 국가 민족을 지키고 수호하는 경찰 정신을 발휘하고 광영의 개

선을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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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5일 / 4면 

공산주의 폭동 상당히 결의 

제주도 30만 도민 총궐기

공산주의 폭동 상당히 결의 

제주도 30만 도민 총궐기

(서울 4일발 고려=KIP) 지난번 UN한국위원단 환영 전국 대회는 남한 각지에서 열광적으

로 거행되었다. 제주도에서도 수십 곳에서 국민대회가 행해져 중앙국전대회에서는 공산주

의 폭동 소탕하는 결의를 하고 국방장관 이범석 씨는 다음과 같이 서한과 함께 보내왔다. 

제주도 30만 도민은 공산당의 나쁜 살인 방화 약탈에 원한 눈물을 품고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이제 일치단결로 국군에 협력하고 황폐화한 초토 위에 부러진 기둥을 세워 고치고 

있다. 우리들은 제주도 재건에 신명을 받쳐 싸움에 어떻게 머리를 굴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기해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

는 것입니다.

1. 우리들은 조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치단결 한다.

2. 공산주의자를 완전히 소탕하고 낙원을 재건 한다.

3. 남북통일을 위해 최후까지 싸우고 UN위원단을 지지한다. 

4. 총역량을 발휘하여 조국건설에 매진한다. 

UN한국위원단 환영국민대회 대표 김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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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16일 / 1면 

제주도민 구제미는 6만석이 필요

제주도민 구제미는 6만석이 필요

(서울 15일발 고려=KIP) 제주도 대표 오정국 씨 교육가 이호송 씨 제주 이재민 대표 홍

순재 씨는 UN한위의 폰스 박사 라보토칸 씨에게 제주도의 참담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6만석의 구제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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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16일 / 2면 

제주도민을 구하자

제주도민을 구하자

(서울 15일발 고려=KIP) 천주교 선교사 오스톤스쿠니 씨는 미 본국에 제주도민을 빨리 

구제하라고 다음과 같이 서한을 보냈다.

우리들은 제주도민을 구할 의무가 있다. 2만호의 민가가 불에 타고 720호의 교도들의 집

이 파괴되었고, 식량은 약탈당해 주식의 고구마는 전혀 수확을 하지 못했다. 이재민은 해

안에 성을 쌓아서 생활하고 군대는 5대 이상의 차량에 만재해서 대편대를 조직 못하면 

행동이 불가능하다. 최근까지 살해된 인민은 130명으로 백 명은 부상당해 있다. 폭동으로 

2백기의 기관총을 빼앗기고 기타 MN총 터빈총 등도 잃어버렸다. 한 부인은 13발 총탄을 

요소에 맞고 또 소년은 3발 총탄이 가슴을 관통했는데 아주 잘 도움 받아 미국인들을 존

경하고 있다. 천주교도는 2명이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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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17일 / 1면 

제주 앞바다에 소련 잠수함 출몰

제주 앞바다에 소련 잠수함 출몰

(서울 16일발 고려=KIP) 국방장관 이범석 씨는 지난번 전라남도 및 제주도의 각 반란 지

구를 시찰하고 돌아왔는데, 기자단과 회견하고 현지 정세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 제주도= 공산비적의 반도(叛徒) 수는 약 5백 내외가 무장을 정비하고 나중에는 부화

뇌동하여 가담하고 있는 폭동 농민들로 2만5천 정도이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의식하고 

있는게 아니고 가재(家財)를 전부 소실해서 자폭자기로 타인의 가재도 전부 약탈하여 소

탕시켜 자신과 같은 입장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 일종의 질투 시기의 행동에서 속속 해안 

집단부락에 투항해 왔다. 이재민과 합쳐서 6만을 헤아리고 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매일 

밤 그들 반도(叛徒)를 선동하고 살인 방화 약탈을 찬미하고 있다. 공산당 본부에서 무기 

탄약 등을 원조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증거로는 한국항공대에서 소련 잠수

함이 앞바다에 출몰한 것을 수회에 걸쳐 발견했지만 무전연락인 것 같다. 그들 반도의 섬

멸은 목첩에 임박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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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17일 / 2-3면 

5천 톤급의 소련선 출현

공산폭동에 무기 공급인가? 

5천 톤급의 소련선 출현

공산폭동에 무기 공급인가? 

(서울 16일발 고려=KIP) 공보처에서는 내무장관 신성모 씨의 제주도 시찰 보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3월 10일 밤 12시 반경 제주도 비행장에 도착했다. 미국인 10명이 마중하러 왔다. 

국군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전부부서(部署)에 대해서 싸우고 있음을 알고 감격해 마

지않았다. 국군 ○○○명으로 된 전투부대는 각처에서 추격전을 행하고 있다. 현재 상태

로 간다면 3월 말일까지는 반도(叛徒)는 완전히 소탕된다.

(2) 곤란한 것은 이재민과 귀순자의 구제문제이다. 귀순자에게 식량배급이 나쁘면 다시 

산중으로 도망가서 약탈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3) 경찰은 해안선 일대에 방위망을 치고 그 이재민들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5) 5천 톤급의 연락선이 가끔 수마일 바다에 나타나는데, 순양함인가 구축함인가 명확하

지 않다. 통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은 확정적이고 동시에 최근 압수하고 싶은 연식의 무

기를 생각하면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잠수함도 빈번히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명백해졌다. 

(5 이 이재민의 구제에는 6만석의 주식 및 10만장의 의류용 무명이 필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의 완전 소탕에는 군인과 무기 공급에 있는

데 충무호급 해군함정 4척, 해군전투함 5척, 트럭 50대, 지프 50대, 선박 x호는 긴요하다.  

  



- 56 -



- 57 -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22일 / 4면 

제주도 폭동 궤멸 목전

제주도 폭동 궤멸 목전

(서울 21일발 고려=KIP)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폭동 소탕전은 제2연대에 의해 

착착 추격전의 전과(戰果)를 올리고 있다. 3월 1일부터 15일간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폭동 사살 181명, 포로 195명, 수류탄 10총, 탄약 다수를 요획하고 있다. 국군과 경찰대

는 초목 무번기에 다시 세력 만회를 꿈꾸는 반도를 3월 일괄 전멸하려고 전력을 다해 토

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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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22일 / 4면 

국군에게 위문 두 화차 

– 한 화차는 이재민에게 돌리다

국군에게 위문 두 화차 

– 한 화차는 이재민에게 돌리다

(서울 21일발 고려=KIP) 먼저 국방본부의 육군 전특교는 제주도에 격전지의 전우들에게 

다량의 위문품을 모아서 격려문과 함께 보내고 전우들을 위로했다. 일반 유지들과 조국 

건설에 생명을 받쳐 전쟁터에 있는 많은 전사를 위해 위문을 모은 바 놀랄 정도로 열성

을 보이고 두 화차(貨車)를 모았다. 이것을 즉시 현지 국군에게 보냈다. 국군은 한 차를 

어려운 동포에게 한 장씩 의류라도 나눠 주세요라고 제주도 이재민 대표에게 돌려 일반을 

감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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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3월 23일 / 4면 

제주도 북제주군 국회의원 선거 시행

제주도 북제주군 국회의원 선거 시행

(서울 22일발 고려=KIP) 한국에서 최초 선거 때 공산당 악질분자 때문에 선거를 방해 당

해 50선거 이후 군정 장관의 정부에 의해 매기 연기되었다. 이후 제주도의 치안이 회복되

어 오는 5월 10일 대의원 선거를 행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제70호로 연기해제를 포고했다. 

◉ 대통령령 제70호 포고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건

수제(首題)의 건에 행정 명령 32호에 의해 제주도는 매기 연기되었다. 이후 이것을 해제

하고 5월 10일 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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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4월 23일 / 1면 

이 대통령 지방시찰 출발 

이 대통령 지방시찰 출발

(서울 22일발 고려=KIP) 이 대통령은 지난번 제주도를 시찰하고 반도(叛徒) 때문에 신음

하는 도민 및 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을 위문 격려했다. 이번은 김동성 공보처장 및 각 

신문사 기자를 동석하고 부인동반으로 일주간의 장기 시찰 여행으로 출발했다. 공보처장 

김동성 각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각하는 숙야(夙夜) 임무에 매우 바빠서 잠과 식사를 잊은 채 분투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최근 제주도를 시찰했다. 금일 남한 각도를 시찰할 장기여행으로 출발했다. 

각 단체 혹은 개인이 환영회를 개최하거나 기념품을 증정할 희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절 면담을 사절하기 때문에 알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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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4월 28일 / 2-3면 

북한의 공산군 남공 실력 없음

북한의 공산군 남공 실력 없음

(서울 27일발 고려=KIP) 장○락 차관은 38선의 근황 및 제주도 폭동 소탕전에 관한 전

과를 대요 다음과 같이 기자단회견 석상 발표했다.

1.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서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5월 10일 실시하는데 유권자의 등록은 성적 양호하다. 갑

구는 벌써 95%, 을구는 96.9%이다. 입후보자는 1구 1명 선출에 대해 5명씩 출전 맹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갑구는 홍순녕, 문대연, 함상훈, 고학수, 안기향 5씨, 을구는 김도연, 

장택상, 이영효, 안제백, 홍문수 5씨이다. 

현재까지 치안상태는 양호하고 폭동은 2,3주간 이내에 모두 귀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월 26일 이래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 폭동 사자(死者) 수 15명, 부상 97명, 포로 530명, 귀순자 수 270명 외 무기 다수

◉ 우리측 사자 수 4명, 양민 사자 7명, 부상 2명, 38선 부근의 현상은 이북 인민재판군

이 국부적 월경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실력은 없다. 3월 20일부터 4월 20

일까지 침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방면

월남건수 37건, 연인원 1,130명

◉ 강원도 방면

월남건수 47건, 연인원 1,410명

◉ 인민군 사자 105명, 부상 26명, 포로 7명 외 무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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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2일 / 1-2면 

미소 접근 이래 38선 철폐는 불가능

미소 접근 이래 38선 철폐는 불가능  

(서울 1일발 고려=KIP) UN 한국위원단은 제27차 회의에서 5월 8일 제주도 시찰하러 출

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지난 4월 2일 날씨가 나빠서 도중에 돌아온 이래 무기 연기

해 있었던 것이다. 

한국 외무장관 임병직은 5월 10일 제주도 선거를 감시하는 것과 환영하는 취지를 전해 

왔다. 우리 일행은 선거 투표장을 관찰하기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제2분과 위원회에서는 지난 30일 오전 12시 설의식 씨를 초청해서 남북통일에 대한 

협의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남북통일에 대한 귀하 견해는 

답=(1) 미소가 근접하기 좋다면 남북통일은 없다.

   (2) 38선의 존재와 양분의 고집 이유도 일대일이기 때문에 냉정히 생각해 왔다. 

   (3) UN 한위는 1947년 11월 14일 총회에서 결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우리 통일은 금해야 한다. 

   (5) 남북통일은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6) 남북통일 정책은 상호가 통합하지 않는 한 영구히 분단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

에 UN 한위는 통합점을 발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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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9일 / 2면 

UN 한국위원단 제주도 시찰행

UN 한국위원단 제주도 시찰행

(서울 8일발 고려=KIP) UN한위 제주도 시찰단 일행은 8일 오후 1시 제주도를 향해 김

포 비행장을 출발했다. 대표격에 불란서 대표 코스틴 씨 인도 대표 친 씨 부수원 5명이

다. 또한 오는 10일 선거를 감시하고 12일 귀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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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9일 / 2-3면 

제주도 지사로 김영화 씨

제주도 지사로 김영화 씨

(서울 8일발 고려=KIP) 이번 정부 인사 발령 공보에 의하면 임관호 씨는 제주도 지사를 

사직해서 후임 지사로서 김영화 씨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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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14일 / 3-4면 

제주도 갑을 양구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 갑을 양구 국회의원 선거

(서울 13일발 고려=KIP) 지난 10일 실시된 제주도 갑을 양구 의원 선거는 갑구가 99%

의 투표율로 홍순영씨가 9,664표를 얻어 선출되고, 차점은 양병순 씨 5,766표였다. 을구

는 투표율 98%로 함상훈 씨가 8,790표로 선출되고, 차점은 양제백 씨 4,76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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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8일 / 2-3면 

UN 한위 제주도 시찰 보고-공보 16호에 발표

UN 한위 제주도 시찰 보고-공보 16호에 발표

(서울 17일발 고려=KIP) UN 한위는 지난 5월 10일 선거 감시를 겸해 제주도 시찰을 행

했다. UN 한위 시찰단 일행은 2반으로 나눠서 제주도의 전 피해지를 순시하고 이번 귀경

하여 공보 16호에 현지시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리는 2반으로 나눠 1반은 남측 2반은 서측 일대에 걸쳐 수백 부락을 행각하면서 상세

히 시찰을 끝냈다. 촌락 대부분 수만호의 가옥이 파괴되어 남측은 전부 소실되어 있었다. 

2반이 시찰한 서측 촌락이라는 촌락은 대부분 침해를 받았고, 파괴를 면한 촌락은 돌담으

로 보호되고 있었다. 시찰단은 아직 반도(反徒)의 내습이 무서워 자기 집으로 귀환하지 

않아 빈 부락이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도민 경제의 불안정한 정보를 수습하려고 전력을 다

했다. 농지개척을 착수하고 파종까지 농민의 식량에 대한 부족은 절박했다. 또 UN한위와 

2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제주도민 구제 대책을 협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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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18일 / 3-4면 

제주도 재선거 유권자에게 감사

노 선거위원장 담화 발표

제주도 재선거 유권자에게 감사

노(盧) 선거위원장 담화 발표

(서울 17일발 고려=KIP) 중앙선거위원장 노승두 씨는 제주도 재선거 때 백열적으로 투표

성적을 보인 제주도 유권자에게 감사하여 담화를 발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5월 10일 제주도 선거를 재실시 했다. 작년은 공산도배의 폭동에 의해 선거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다. 금년은 갑구 96% 을구 97%의 놀라운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작년은 

5%에 지나지 않았던 투표율이 금년은 갑구가 97%, 을구가 99%이다. 백열적으로 행해

졌다. UN감시단이 선거장에 도착하자 한층 박력을 가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풍

경에 UN감시위원들을 만족시켰다.

갑구에서의 당선자는 홍순영 씨 을구에서는 양병직 씨(함상훈 씨는 틀림)이다. 유권자 각

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2차 북한선거에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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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20일 / 1-2면 

제주도 치안 확립되다

공산반도 토벌 응원경찰대 귀경

제주도 치안 확립되다

공산반도 토벌 응원경찰대 귀경

(서울 19일발 고려=KIP) 제주도 폭동 소탕 때 지난 2월 9일 파견된 경찰대는 3개월간 

동도에서 국군과 합동 작전으로 폭동소탕을 응원. 이번 치안이 확보되어 일단 임무를 완

수했다. 동(同)응원대는 많은 희생자의 유골과 함께 대장 김태인 경무관 일솔 하 18일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제주도민은 동대(同隊)에게 이 대통령 각하께 감사장을 전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도 사태 발생 이래 우리 도민들은 들개처럼 집을 잃고 경지가 황폐되고 공산적구들에게 

쫓겨 갈피를 못잡아 방황했는데, 국군 및 경찰대가 매일 밤에 부락의 호위와 폭동소탕을 

위해 심산유곡까지 추격전에 의한 공로로 지금 다시 낙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본도의 전도민은 대통령 각하 및 국군, 경찰대 전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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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5월 20일 / 2-3면 

제주도의 적구 일소되다

다시 평화 건설에 착수 

제주도의 적구 일소되다

다시 평화 건설에 착수 

(서울 19일발 고려=KIP) 북제주도민들은 피난처로부터 육속 부락으로 귀환하여 파괴된 

집들을 재건하고 황폐한 전답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전 부락민들은 김 내무장관에게 다음

과 같이 감사문을 보냈다. 

제주도는 적구들의 무지한 폭악 때문에 초토화되고 농민은 도탄의 괴로움에 빠져들어 매

일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본도의 비참을 구하기 위해 애국심에 불탄 

군경을 파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함에 의해 평화 재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조국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일할 것을 맹서하며 각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 71 -

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6월 13일 / 2-3면 

제주도 폭동 완전 진압- 11일까지 귀순자 3,589명

제주도 폭동 완전 진압- 11일까지 귀순자 3,589명

(서울 12일발 고려=KIP) 폭동 때문에 일시 많은 선량한 국민이 학살되어 촌락은 불태워

져 생지옥화가 되었다. 제주도는 국군과 경찰의 피나는 분전에 의해 공산반도 도배는 완

전히 소동되어 전도의 치안 확립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귀순자 폭동은 전부 3,589명으로 수용소에서 물자 배급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5월 23일 석방자 제주읍 거주의 주기현 군은 다음과 같이 참회의 말을 

했다. 

내가 폭동 가담한 동기는 공산당들이 가재를 불태우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구

와 행동을 함께 하면 마을을 습격할 때에 약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고한 많은 

동포를 잔인 극한 방법으로 이유도 알 수 없는 채 죽여 왔던 것을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

각한다. 나도 그렇지만 폭동에 참가한 사람은 대부분 공산당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죄업

을 행한 자들로 대한민족과의 동족애를 가진 인간이라면 악한 공산적구 무리에는 들어가

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자라면 부모라도 죽이라고 가르쳐 전부를 파괴하고 국

민 전부가 아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나는 무력혁명을 기획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인류에 죄악을 일으키고 도덕을 무시하

고 자기들 당의 세력 질충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절규하는 꼴을 이 눈으로 명백하게 목격

하고 또한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예의 공포의 채찍을 몇 번 받는 사이 정말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생각했다. 

걸식해도 좋으니 자유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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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8월 6일 / 2-3면 

이재민 구제의 후생국책 발행

이재민 구제의 후생국책 발행

공산분자의 폭도에 의한 이재민 수는 25만, 파괴 가옥은 3만5천호 

(서울 5일발 고려=KIP) 이사회 장관은 후생국책 발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

했다. 

지난 4월 제주도 교란사건을 비롯해 전남 사건 및 38선 충돌에 의한 이재민의 총수는 

25만에 이르고, 반도에 의한 손해가옥은 3만5천호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백86억

이다.  

사회부에서는 구호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자금 염출의 방법으로서 후생국책 발행을 계획 

중 지난 7월 29일 동안(同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 1일부터 발행하게 되었다. 일반 

애국동포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발기하여 전폭의 협력을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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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구주)(朝鮮情報)(九州)     1949년 9월 16일 / 3-4면 

목포형무소 죄수 폭동을 일으키다

3백여 명 ○산악지대로 도망치다

목포형무소 죄수 폭동을 일으키다

3백여 명 ○산악지대로 도망치다

(서울 15일발 KIP) 전남 목포형무소의 죄수 4백30여명 14일 폭동을 일으키고 간수경찰

대와 교전하여 78명의 사상자를 냈다. 죄수들은 14일 오후 농원작업에서 돌아오다가 돌

연 간수들에게 덤벼들어 무기 탄약을 탈취하여 산악지역으로 도망갔다. 목포 교외 3킬로 

지점에서 추적하는 경찰대와 교전하여 죄수 28명, 간수 10명의 사고가 났다. 그 외 죄수 

측에서 40명의 사상자가 있다. 현재 목포형무소에는 1천2백 명의 죄수가 수용되어 있는

데, 그 대부분은 작년 봄 제주도 폭도 소탕 때 잡힌 사람들이다.      



■ 통신(通信)

조선정보(관서)

(朝鮮情報)(關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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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3월 24일 / 2면 

5월 10일에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에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서울발 고려=KIP) 지난 22일 대통령령 제71호로서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령이 공포되었

다. 이것은 작년 5월 10일부 지난 정부 행정령 제22호에 의한 제주도 선거 연기에 관한 

법령을 폐지하고 오는 5월 10일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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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11일 / 4면 

과거를 잊고 선량한 대한국민이 되어라

제주도 시찰의 이(李) 대통령 담(談)

과거를 잊고 선량한 대한국민이 되어라

제주도 시찰의 이(李) 대통령 담(談)

(서울발 11일발 고려=KIP) 제주도 시찰의 이 대통령은 도민의 대환영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천5백 명의 감시를 받고 있는 수용소로 향하는 제군은 과거를 잊고 선량한 대한국민이 

되라고 가르쳤다. 더욱이 3만5천의 귀순자에 대해서 따뜻한 구호와 건설적 도리를 가지

고 올바르게 대하도록 지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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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14일 / 3-4면 

한위(韓委) 김 내무장관과 요담

한위(韓委) 김 내무장관과 요담

(서울발 14일발 고려=KIP) 국련(國連)신한국위원단 제1분과 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김우석 내무장관과 회견했다. 또 공보관 쟈밧토(역주: 샤바스, 

스위스 출신)씨는 11시 30분부터 덕수궁에서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을 

했다. 

문- 이번 제1분과 위원회가 제주도를 시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제주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이다.

문- 제주도 및 전남 반란지구의 시찰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답- 제1분과 위원회 자체 의사에 의한 것이다.

문- 5월 10일 실시할 제주도 국회의원 보결 선거를 감시할 예정인가

답- 이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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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15일 / 3면 

사상(死傷) 9만 가옥, 가축 등 15원

제주도 폭도에 의한 피해 막대

사상(死傷) 9만 가옥, 가축 등 15원

제주도 폭도에 의한 피해 막대

(서울 15일발 고려=KIP) 제주도에서의 폭도 진압 공작은 착착 진척하고 관민일체가 합심

하여 부흥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 폭도의 비인도적 만행에 의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3월 25일 현재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인명사상자 총수 87,990명

  사망 1,668명, 중상 623명, 경상 1,231명, 행방불명 39명

- 가옥 피해 총수 1억7천49만원

- 가축 손해 총수 12억8천152만원

※역주: 15원은 15억원의 오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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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15일 / 4면 

평온 속에서 가옥 건조

신(申) 국방장관, 제주도 시찰 이야기

평온 속에서 가옥 건조

신(申) 국방장관, 제주도 시찰 이야기

(서울 15일발 고려=KIP) 국방장관 신성모 씨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제주도청 남지방을 

시찰하고 지난 14일 귀경했다. 15일 오전 0시 50분 기자단과 회견석상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심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 원인으로서는 국군의 힘이 미약한 점에 있음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번 시찰 결과, 폭도의 소탕은 시간의 문제이고, 주민도 평온 

속에서 가옥 등을 짓고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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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20일 / 4면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을 연기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을 연기

(서울 20일발 고려=KIP) 국련한국위원단 제1분과 위원회는 19일 김포비행장을 출발하여 

제주도 시찰행에 향했는데, 도중 기후 이상으로 김포비행장으로 돌아왔다. 아직 다음 시

찰행 일시는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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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보(관서)(朝鮮情報)(關西)      1949년 4월 22일 / 3-4면 

한위(韓委), 25일부터 전남지구 시찰행

한위(韓委), 25일부터 전남지구 시찰행

(서울 22일발 고려=KIP) 국련신한국위원단 공보관 쟈밧토 씨는 21일 덕수궁에서 기자단

과 회견하고 공보 제10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원회는 14차 회의에서 일반 정세 및 피해 정황을 시찰해야 한다. 제주도는 4

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남지방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여 지난 

18일 비행기로 출발했는데, 제주도 지방의 기후 불순으로 불가능하여 이것을 5월로 연기

하기로 했다. 제1분과 위원회는 4월 25일 기차로 전남지방으로 출발했고, 구례, 순천, 여

수, 광주 방면을 시찰할 예정이나 시간적 관계로 주로 주요 목적에만 그 활동을 집중하기

로 했다.   





■ 통신(通信)

신아통신(新亜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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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7월 30일 / 1면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지난 4월 3일 한밤중에 울려퍼진 한 발의 총성은 주위 5십여리 1읍 2군 1십2면의 전 제

주도를 공포와 전율의 구덩이로 던져넣고, 이어서 일어난 동포 유혈의 참상은 이 섬을 살

기의 거리로 만들었다. 그 후의 참극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3천만 민족은 이 동족상

잔의 사태의 심각화에 통탄하고 있고, 중앙 지방의 각 관계당국 및 신문기자단 사회단체

도 이 사태에 대해 비판을 각 각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 수

습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재광주 각 신문기자단에서는 이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월 30일 목포 해안경비대 사령부의 특별한 배려로 경비선 강릉호에 편승하여 산지항에 

도착한 일행 앞에 나타난 제주도는 정체를 모르는 적막의(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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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7월 30일 / 2면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기운에 싸여 쥐죽은 듯 조용한 항내에는 강릉호 1척의 경비선과 어선이 드문 드문 정박

해 있을 뿐, 예전에는 어부의 만보(漫步)로 활기찼던 해안의 주점도 주지가 없는 산사(山

寺)처럼 한산했다. 간혹 미국식 복장에 피스톨로 무장한 국방경비대원과 작업복 아래에 

미군 와이셔츠를 입은 미군장교용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미국식 총을 어깨에 맨 모던(?)

한 경관이 한가로이 여기저기를 거닐고 있었다. 이미 중앙에서 현지를 시찰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이번 4ㆍ3 사건의 한 원인으로 관공리의 부패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예

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 청장과 임 도지사도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행정경찰 각 부분의 부정 관공리는 이 섬의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양성된 도민의 생할감정을 권력에 의해 유린하고 또한 사설단체의 월권행위도 도민의 생

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그들의 생존을 불안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 간부 탐관

오리들은 사복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그 뜻에 반하는 동배(同輩), 부하는 모두 중상모략으

로 축출해왔다. 그들은 일본에서 귀환하는 다수의 도민의 재산을 밀수품으로 인정하여 몰

수하고 수십년간 피와 탐의 결정인 재산을 세관, 경찰서, 항무청, 그 외 무수한 관공청을 

이용하여 몰수하고 또한 사설단체원은 가택수사에 편승하여 귀중품을 몰수하고 금품을 강

탈하고, 불법 구타, 폭행을 해왔다. 2,7 이후에 실시된 통행증은 3십원에서 1백원까지의 

과금으로 배부하여 그들의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빨갱이’라고 지목되어 온갖 

박해를 받아 왔다. 11연대장 박대령의 피살사건은 항에 일대충격을 일으켰지만 여러 가

지 이유로 아직 그 진상은 발표하지 않았다. 기자가 각 방면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해(다

음 페이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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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7월 30일 / 3면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판단하면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대령을 살해한 일당은 제주출신의 강중위 이하 8명으

로, 강중위는 박대령의 도내사태 수습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진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불평하며 결국 박대령의 살해를 결의하여, 이전부터 살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

던 것이다. 살해 당일 밤 박대령이 오전 1시 경에 외출에서 돌아와서 잠든 3시 15분경 

하사관 1명을 그의 침실에 잠입시켜 소총 1발로 그를 즉사시킨 것으로, 경호원 등은 이

를 외부의 총성으로 오인하고 부근을 수색하여 4시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박대령의 피살

이 발견되었다. 당국에서는 3십만원 2계급 승진의 현상으로 이 범인 체포에 주야를 불문

하고 노력한 결과 모 방면에 도피하고 있던 병졸 1명을 체포했다.

그를 체포한 공로자인 군기대장은 강중위와 항상 침식을 함께 하고 있던 친구라고 한다.

지난 7월 1일의 읍면장 회의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4월 3일 이래 15일 간의 피해는 

소실가옥은 4백2십1호, 양민 사망 2백9십명, 동 부상 9십8명, ○○ 3십5명으로 특히 피

해가 심한 곳은 저지, 금출, 오라리, 함덕, 도두리 등으로 이를 면 단위로 보면 한림, 조

천, 구좌, 대정, 제주읍 등이다. 이 중 한림면, 저지 부락에서는 1백8십여가 전소하고 2십

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냈다. 이 참사의 발단은 저지 지서를 습격한 주범으로 지

명된 현모 일족의 1십8호가 4월 8일 전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목하 8백여명의 이재

민이 길거리에 떠돌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곳에서 많은 행방불명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6월 중순부터 북촌이라는 부락에서 행방불명이 된 자의 시체가 7월 6일 오라리 부

근에서 발견되었다. 동족상잔의 참극(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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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7월 30일 / 4면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제주도 동란 사건의 전모

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태는 지금 제2단계에 돌입한 듯하다. 일단 치열하게 전개되

고 있던 전투는 5월 20일을 기점으로 거의 안정된 듯하다. 7월 1일에는 도내 교통이 개

통되고 5일에는 육지와의 교통도 해제되기에 이르러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공기는 현저

히 완화된 듯하다. 제주읍 주변 해안에는 1,2개의 어선과 해녀도 가끔 보이고 상점도 열

어서 손님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도민의 얼굴은 활기가 없고 삼엄한 경계

망은 여전히 둘러처져 있다. 통행금지 구역이 된 거리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관공청 주변에는 바리케이트까지 보인다. 이리하여 이 섬의 침울한 공기는 보는 

자의 가슴을 초조하게 한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는 경찰이 경비대의 트럭으로 제한되고 

일반 자동차는 모두 징발되어 도내의 교통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거리에는 조석으로 새로

운 목적지로 향하는 부대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무장대 시위 군가가 들린다.

또한 기자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소요 측의 동정을 보면 아직 여전히 1천명 가까운 주력

부대가 여러 곳에 전개하고 있고 그들은 김달삼(28)이라는 총사령의 지휘를 받고 있고

1, 도민생활의 안전을 복구시킬 당국의 적절한 시책

2,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찰의 무장해제

3, 경찰관의 권력 남용의 엄금 및 모모 사설단체의 숙청 등의 요구와 조건을 내걸고 이 

현실 문제의 해결이 실현되지 않는 한 최후까지 도내 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재궐기한다고 하고, 그 태세를 갖추고 여전히 경계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책임당국

의 대응책은 주목할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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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8월 9일 / 2면 

제주도 현지답사기(1) 

(대구법조기자단)

제주도 현지답사기(1) 

(대구법조기자단)

동족상잔의 처참한 비극이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를 현지답사하기 위해 대구의 법조기자단 

일행은 7월 13일 오후 8시 부산항을 출발하여 15일 오전 9시경 제주도읍항에 도착했다. 

상륙한 일행은 무장경관의 엄중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도로 요소요소에는 무장경관, 국방

경비대 등이 삼엄하게 경계진을 치고 있다. 그곳은 제주도 수부(首府)이며 도내 모든 행

정기관이 집중해 있는 곳이다. 일행은 중앙여관에 여장을 풀고 바로 국방경비대 제주도 

방면사령부의 최○○사령관을 방문했다. 최씨는 기자단 일행에게 다음과 같은 소요 사태

를 말했다.

1. 4월 3일의 사건발생으로부터 7월 15일 현재까지 사령부에서 취급한 부로(俘虜)는 약 

1천8백명 내외이며 이 중 석방자 약 1천6백명, 수용소에 있는 자 약 1백5십명, 송청

(送廳)자 4십6명이다. 송청자 중 4십명은 주모자로 인정된 자들이며 그 중 여성 약간

명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부인이며 지식 정도는 고녀(高女) 출신이다.

2. 현재까지 한라산을 중심을 하여 토벌을 4회 실시했는데 산사람들은 체포할 수 없었다.

3. 한라산에는 약 4개연대(1개 연대는 약1백2십명)이며 약 6백명이 존재한다.

4. 국방경비대원으로 현지 재판을 받은 자가 4십3명인데 그 중 사형은 5명, 10년 징역이 

1십명이다.

5. 국방경비대가 산에 들어가면 산사람들은 발포하지 않지만 오히려 경관이 그들에게 발

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6. 산사람들의 연령층은 12세부터 60세까지로 청년층이 가장 많다. 또한 사령관은 제주

도 사태의 수습은 무력으로는 절대 바랄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하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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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8월 10일 / 면 

제주도 현지답사기(2)

제주도 현지답사기(2) 

다음으로 우리 일행은 최 사령관의 안내로 쏟아지는 큰 비를 맞으며 산사람들로부터 압수

했다는 무기창고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일제 권총, 장총, 일본도, 와시○기, 화약기구, 죽

창○, 의류, 전화기, 재봉틀 등이 있었다. 전화기는 한라산의 다수 동굴을 연결하고 산사

람의 연락에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전에 신문기사를 실증하던 것이었다. 재봉틀은 산중에

서 의복을 수리, 제조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무기창고를 견학한 후에 부로(俘虜)수용소를 

방문했다. 수용소는 일반 형무소와는 다르며 평탄한 운동장에 야영용 천막을 둘러친 정도

의 것으로 빗물이 새어 습기가 엄청나며 깔아놓은 망석은 너덜더덜해져서 썩었고 주위에

는 무장한 국방경비대원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다. 이러한 천막수용소가 두 군데 있

고 그 수용인원은 약 4십명, 20세부터 60세 노인까지 있었다. 그들은 산중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집 농업에 종사중 붙잡혀 수용되었다고 하며, “여기서 3개월 되었습니다”라

며 기자단에게 해방을 애원하는 듯 한 노인이 말했다(이하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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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8월 11일 / 면 

제주도 현지답사기(3)

제주도 현지답사기(3) 

일행은 다시 제주도경찰청장관 김봉호씨를 찾아 본 섬 동란에 관해 다음과 같은 1문1답

을 진행했다.

문-이번 사건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답-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이 있다. (1)과거에 경관의 도민에 대한 비행 (2)관공리

의 악질배 도량(跳梁) (3)모당모량에 주민이 선동된 것

문-현재 제주도에 배치된 경관의 총수는?

답-약 1천3백명으로 합계 약 2천명 있다.

문-현재까지 사건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답(1)-대정면, 5월 20일 밤 국방경비대원 약 4십명이 대정지서에 응원하러 왔다며 암야입○중

인 경관을 포위하여 일제 사격을 하고 즉사 4명이 나왔다. 다음날 산사람이 지서를 전소했다.

  (2)-한림면 저지리, 5월 5일경 산사람이 나타나 우익 및 경찰협력자로 보인 주민의 가

옥에 방화하고 호수로 1백3십6호 동수로 약 3백이 전소했다(이하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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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8월 12일 / 면 

제주도 현지답사기(4)

제주도 현지답사기(4) 

문-산사람의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답-그들은 산에서 ‘혈서’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그 요구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경관의 무장해제 (2)단정반대의 자유 허여(許與) (3)일절의 사설단체 즉시 ○○ (4)

행정관리에게는 풍속습관을 이해하는 본 도민을 등용한다

문-산사람의 활동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

답-각지에 출몰하고 있던 소위 유격대는 현재 자위대로 바뀌어 각자의 부락에 숨어 경찰

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듯 하다. 한라산에는 약 6백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 같다.

문-사건 수습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답-(1)비행경관 내부숙청을 실행하고 있다 (2)최소수의 폭도를 체포하는데 최대다수의 

양민을 희생시키는 우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모당의 ○전술에 주민이 다시 선동

되지 않도록 민주경찰의 본○를 주민에게 선무하여 경관이 주민으로부터 쌀 한 톨, 달걀 

한 개라도 이유없이 받지 않도록 교도한다

문-4ㆍ3사건 이래 피해상황은?

답-△피습경찰서25, 경관사택8, 관공서4, 선거사무소18 △납치경관4 △경관가족16, 관공

리2, 양민293 △○○5, 관공리2, 양민2 △방화경찰서2, 동사택4, 동가족주택4, 관공서3, 

주민가옥233 △파괴경찰관서2, 동사택2, ○○3, 교량5 △사망자수 경관25, 동가족25, 주

민82, 관공리3, 폭도171 △부상경관35, 동가족35, 주민69, 관공리7, 폭도14 △무기피탈 

총기23, 탄환489 △무기회수 총기14, 탄환489 △행방불명 경관6 △검거인원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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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8월 24일 / 면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제2일)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제2일)

(평양23일발 북통특보=신아) 

20일 해주시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는 21일도 속개되었다. 제2일째인 21일은 

오전 11시 먼저 박○수(朴○水)씨가 속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전남, 경북, 강원, 서울의 

각 대표로부터 각각 8ㆍ25 총선거와 중앙정부수립은 우리의 일대구국투쟁이다. 남조선대

표가 북조선에 와서 이러한 열렬하고 중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음은 북조선의 민주발전의 

진가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번의 회의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신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씨에게 경의를 표하는 취지의 연설이 이뤄졌다.

12시, 북조선 각지의 건설노동자의 흥남○○공장, 평양기계공업, 방직공장, 청진제철, 강

원의 제철소 등 각 직장대표가 동 대회를 축하하여 입장, 대회장의 대표는 일동 기립하여 

박수로 이를 환영, 오후 1시 휴식,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북조선 각 직장 노동자대표의 축

사가 있었고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어서 각지에서 대회를 축하하는 축전 1백6십4통의 소

개가 있었고, 제주도 김대표가 등단하여 장시간에 걸쳐 제주도 인민항쟁의 전모를 밝히는 

연설을 하고 만당(滿堂)에 감명을 주었다. 이어서 전남 화순 지방의 농민, 노동자대표 5

천5백8십여명으로부터 격려문 소개가 있었고 오후 7시에 제2일째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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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8월 30일 / 면 

피고에 대한 총살형은 부당

인권옹호연맹 박 대령 사건에 성명

피고에 대한 총살형은 부당

인권옹호연맹 박 대령 사건에 성명

(서울 28일발 공립=신아)

조선인권옹호연맹에서는 28일 제주도 박 대령 암살 피고인 문상길 외 3명에 대한 총살형 

언도에 대해 이를 ○○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본건 피고인 및 증인 임○택(음)(박 대령의 참모진)의 진술에 의하면, 박 대령은 대장

의 선무방침을 무시, 기포(抛棄)하여 전도를 ○서부터 포위○격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차례로 체포감금, 서북청년과 대한청년단원만을 석방하여 일반 도민을 무차

별적으로 고문 또는 사살하였다.

2, 이러한 대령의 방식에 경비대원은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오히려 박 대령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영진(榮進)됨과 동시에 공로상 수여식이 열리고 미군 고문관의 손으로 직접 대

령증을 수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은 박 대령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살상한 

자로 판단하여 3십만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박 대령을 살

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여 공로상이 수여된 당일 밤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본 경우 피고인들은 실로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의 감정에서 분노

를 억누르고 범행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다. 따라서 형의 판정에는 반드

시 동기를 참작한다는 행형(行刑)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민족정의를 수호하는 견지에

서 감형의 재판이 있어야함을 요망한다.

   1948년 8월 28일

   조선인인권옹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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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9월 1일 / 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공개

제주도사건조사단 언명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공개

제주도사건조사단 언명

(서울 31일발 공립=신아)

인권옹호, 사민, 신진, 신문계 등 제정당, 사회단체대표 일행 1십1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사

건진상조사단은 28일 목포에 도착했는데, 8월 발생한 제주도사건은 최근에 와서 경관이 

증원된 것을 보면 다시 악화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신문지상에서 발표되

었을뿐 종합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제주도 3십만 동포를 위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다. 일행은 높은 민족적 견지에서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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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9월 6일 / 면 

제주도조사단 목적 수행하지 않고 귀경

제주도조사단 목적 수행하지 않고 귀경

(서울 4일발 공립=신아)(목표 4일발 특신) 

제주도 사건 현지조사단 일행은 목포에서 만나 출발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출범 직전 2회

에 걸쳐 당국의 명령으로 출범을 제지당하고, 어쩔수 없이 현지행을 단념하고 2일 귀경하

게 되었다. 귀경을 앞두고 동 조사단은 목포에서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목포에 도착하여 2회나 현지로 가는 승선 직전에 제지당하여 어쩔 수 없이 

현지 조사를 단념하여 상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은 실로 유감이며 비분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 조사단은 어쩔수 없이 귀경은 하지만, 목포 체재 5일 동안에 보고 들

은 것을 기초로 하여 제주 사태의 긴박화 정세를 밝히고 그 대책수립을 전 민족 앞에 

호소하는 바이다.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던 것을 깊이 사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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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9월 9일 / 면 

남조선의 치안은 양호 

이 공관장 기자회견

남조선의 치안은 양호 

이 공관장 기자회견

조선미군정○주일 총공관장 이능변씨는 지난 일본○으로부터의 요청으로 귀국하여 ○○○

○요로(要路)와 협의하여 7일 저녁 용무를 마치고 항공편으로 ○○했다. 8일 오후 2시반

부터 왕방(往訪)한 재동경 조선 각 통신, 신문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월 15일 밤을 기해 일절의 정권은 군정에서 신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실제는 아직 

이양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목하 쌍방이 그 절차에 바빠서 근일중에 완전히 이양될 것으

로 보인다. 정부 대 국회의 대립도 완화되어 서로 협력을 하게 된 듯하다. 남조선의 치

안은 양호하다. 제주도의 치안도 거의 안정되어 있다. 현재 동 섬의 치안대장으로 임명

되어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금년의 벼농사는 수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피해를 입

지 않은 지방의 작황은 좋은 편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실시했다.

문-해외 동포, 특히 재일동포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 

답-목하 장택상 외무부장관의 지휘 아래 ‘해외동포에’라는 메시지를 초안중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이다.

문-현 공관의 기구는 어떻게 되나?

답-아직 국제적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법

적인 수속이 끝나면 새로운 대표가 올 것이다.

문-이승만대통령의 방일은?

답-목하 방일 예정은 전혀 없다. 국제적으로 아직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으로는 올 수 없고, 또한 국내의 제 문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 수 없다고 생

각한다. 내가 동경에 돌아와서 들었는데 주일대표○로서 모모씨가 조만간 동경에 올 것이

라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또한 현재 대외대내적으로 그럴 예정도 없다.

문-유엔에서의 승인과 그 시기는?

답-11월의 유엔총회결정에 지지를 받는 나라들은 반드시 승인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유

엔의 회기는 약 8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것으로 이 승인은 11월 경이 될 것으로 본다.

문-남조선의 전력 사정과 생산상황?

답-현재, 수력, 화력 양쪽에서 약 5천5백 정도로 주간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야간도 3

시간 정도는 정전 소동이고, 전력에 의존한 생산은 해방전의 약 10% 내지 15% 정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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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공관장은 동계올림픽 대표단으로부터 ‘재일동포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은 것

을 감사하고 동시에 대회에서 기대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죄한다’는 전언을 각 통

신, 신문을 통해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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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9월 21일 / 면 

제주도 사건의 재검토 

제주도 사건의 재검토

(9일 조선일보 사설)

제주도사건은 4월 초순 발생 이래 이미 반년 가까이 되어 일시 소강상태가 된 듯 보였지

만, 최근 다시 경찰이 토벌대를 증파한다는 ○○에 비춰보면 사태는 악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거의 전 도민의 관에 대한 불평불만의 증오감을 직접 폭발시킨 점

에서 일종의 ○란적 성질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무력에 의한 토벌만으로는 해결

을 기할 수 없는 것은 현지의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책임자가 종종 지적한 대로이지만, 우

리도 일찌감치 정치적 비상수단을 시행하도록 군정당국에 경고한 것이었다. 군정당국도 

아직 도민의 불평이 ○○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지사와 경찰 책임자 이하에게 점차 제주

도 출신자를 등용하여 위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까지 별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재작년의 대구사건과 함께 군정

하의 최대 불상사이며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은 무책무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

금 정부야말로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안거낙업(安居樂業)하도록 기민한 해결책을 강구해

야 한다. 일찍부터 경찰에만 의지해서 토벌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방경비대를 출동시키게 

된 것이며 당시 통○장(統○長)은 건국의 초두에서 건군의 초기에 ‘동족상살의 애사’를 

남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의도를 국민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작전에서는 ‘불법무모’

한 반항 폭거는 단호 제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물론 군을 동원하기까지

의 최후수단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비상시책이 병행되어야만 하며, 군 행동은 어디까지 

동원된 기본정신과 애족애국의 군 본래의 사명에 바탕하여 사건 수습의 주동적 권능을 발

휘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나 경비대의 작전중에 연대장을 암살하고 군법회의에서 총살

형 언도를 받은 한 병사는 그 연대장이 무고한 양민을 다수 학살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진술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신국가의 국군발

전과 그 명예를 위해 군법회의 진상을 밝힐 것을 바란다. 또한 정부당국은 군 행동에 관

한 점과 제주도 사건 전모의 수습에 관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소신을 밝히고 해결에 최선

을 다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108 -



- 109 -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9월 25일 / 면 

제주도사건 문 중위 등에 총살형 판결

제주도사건 문 중위 등에 총살형 판결

(서울 23일발 공립=신아)

제주도폭동○○지휘관 국방경비대 육군 대령 박경진씨를 살해한 동대 소속 육군 중위 문

상길 등에 대한 군법재판은 지난 8월 13일 검찰관 이진○ 중령 입회하에 육군○별법정에

서 이○○재판장담당으로 개정되어 문상길(육군 중위), 중○○(110○군기대장), 손선호

(하사), 배경용(하사) 4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형은 23일 오후 3시 옅은 푸른

색의 모 산자락에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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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9월 25일 / 면 

문 중위 등의 총살 집행

문 중위 등의 총살 집행

(서울 24일 발 공립=신아)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의 총살형은 23일 오후 3시 시외 옅은 푸른색의 모 산자락에서 

집행되었다. 또한 나머지 신○우, 배경용 두 명은 국방부의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이 중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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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2일 / 면 

제주도 교전 격화

경관 5백5십2명 사망

제주도 교전 격화

경관 5백5십2명 사망

(서울 1일발 공립=신아)

지난 4월 3일 발발한 제주도민○ 사건은 토벌대의 맹활동으로 일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고 전해지는데, 지난 9월 16일부터 재차 활발해져 대동청년단장이 살해되는 등의 사건이 

부분적으로 발생했지만, 10월 1일 오전 10시 내무부장관 앞의 보고에 의하면 1일 오전 

7시를 기해서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어 경찰측과 맹렬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5백

5십2명의 경관이 사망하여 부상자가 다수 예상된다(이상 수도청 파견원). 또한 현재 제주

관구 경찰청장 김봉호씨는 서울 체재중으로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져, 경찰측에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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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7일 / 면 

제주도 4⸱3사건 피고 2명에 사형 구형

제주도 4⸱3사건 피고 2명에 사형 구형

(서울 6일발 공립=신아)

제주4‧3사건 피고에 대한 제1회 공판은 지난 1일 9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려 송화식(宋花植) 부장판사 주심 김영천(金永千) 검사 입회하에 ○○심문 및 검사구

형이 있었다. 판결언도는 8일 이뤄질 예정

검사구형은 다음과 같다.

김치옥(金致玉) 32세 6개월 징역

김영필(金英弼) 20세 단기 1년 장기 2년

한진섭(韓辰燮) 20세 1년

박성선(朴性善) 57세 사형

박남호(朴南昊) 30세 사형

이정박(李貞博) 20세 1년

임정길(任貞吉) 31세 2년

고태진(高太珍) 20세 단기 5년 장기 7년

김상호(金尙好) 31세 5년

김대원(金代元) 34세 4년

강한진(康漢辰) 26세 6년

임수혁(任守赫) 28세 3년

현군명(玄君命) 20세 단기 2년반 장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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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12일 / 면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형 이어짐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형 이어짐

(서울 11일발 공립=신아)

제주 4‧3사건 관계자의 제2차 공판은 지난 8일 오전 9시반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려 

사실심리에서 김영천 검사로부터 피고 고완순 외 7명에 대한 구형이 있었으며, 12시 10분 

일단 휴정, 오후 2시 20분 초만원의 방청자 대기 중에 재개되어 지난 1일 구형받은 피고

와 오전중에 구형받은 피고 박성선 외 2십명에 대한 장명완, 김재천 두 변호사의 변론이 

있어 개정했다. 판결언도는 오는 13일로 결정했다. 금일 오전중의 구형은 다음과 같다.

강상수(康象壽) 23세 징역 4년

김대효(金大孝) 20세 무죄

고완순(高玩順) 30세 10년

강형만(康亨萬) 25세 3년

이근병(李根炳) 25세 3년

강달진(康達鎭) 28세 3년

강달호(康達浩) 35세 3년

강창호(康昌浩) ○○세 3년



- 115 -

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23일 / 면 

제주도인민군 경찰부대를 격파

제주도인민군 경찰부대를 격파

(평양 21일발 조선중앙통신=신아)

제주 10월 20일발 합동통신에 따르면 발이련 부근에 잠복중인 인민무장대원은 이미 한라

산 자락에서의 작전행동을 ○책하고 있었는데, 20일 경찰대원과 충돌하여 이를 격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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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27일 / 면 

제주사건의 판결언도 무기 연기

제주사건의 판결언도 무기 연기

(서울 26일발 공립=신아) 지난 15일 제5회차 공판이 열린 제주사건 피고 중의 1십7명에 

대한 판결언도는 23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19일 발생한 국군 반란 비상사태로 인해 무

기연기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공판에 부치지 않은 피고가 약 6십여명 있는데 그들의 공판도 무기연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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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亜通信)               1948년 10월 28일 / 면 

제89차 국회 본회의 열리다

반란사건 진상 질문에서 소연(騷然)

제89차 국회 본회의 열리다

반란사건 진상 질문에서 소연(騷然)

(서울 27일발 공립=신아)

지난 16일 지방행정○○에 대한 계몽연설 순회에서 휴회를 선언하고 나서 10일을 경과하

여 제89차 본회의는 27일, 9십8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신(申)의장 사회로 개회하였다. 본

회의는 정각부터 15분 지연되어 개회하여 순서에 따라 제88차 회의록을 보고에 이어 백

관수(白寬洙) 법제사법위원장의 지방행정초안에 관한 수정보고가 끝나고 본회의 중요토

의 사항에 들어가 청중의 이목을 끄는 반란사건에 관한 건이 토의되자마자 국방위원 최충

동(崔充東)씨는 그간 신문과 그 밖에 전해지는 범위내에서 국방부 및 내무부가 발표한 

것만으로도 내용의 차이가 있어 통일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도의 부정확함을 지적

함과 동시에 여수에서 반란군에 약탈당한 무기고의 탄약은 제주도 작전을 위해 다량 집적

한 것으로 탄환 약 2백1십만발, 그 외 무기 다수가 있다고 중간보고를 했다.

이어서 조영규(曹泳珪)의원의 긴급동의로 전사 및 희생자의 ○에 대해 1분간 묵념을 올

린 후 이(李)의원의 중대문제이므로 국방, 내무 두 책임자의 상세한 책임있는 보고를 요

구한다는 제의에 대해, 신 의장은 비공식으로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대해 정(鄭), 서

(徐) 등 수명의 의원으로부터 비공식으로 하면 의혹에 휩싸인 일반민중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게 되어 공개, 비공개는 둘째치고 여수방면에 대해 국방부가 23일 완전 점령했다는 

발표는 내무부의 발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 이는 군의 전략상 이유에 따른 것인지

는 모르지만, 그 발표가 사실이 아닌 점은 자인할 것이다. 민심을 소란시키는 부정확한 

발표는 필요하지 않다. 공개, 비공개를 운운하면 아무리 정확한 보도라 하더라도 신뢰하

기 힘들기 때문에 진상을 공개하여 공표하라는 열광적인 토의가 가결되어, 국방부 차관 

최용덕(崔用德)이 등단, 의원과 방청객 모두 정숙히 그 보고를 기대했다. 그런데 차관은 

장관이 상세한 보고를 할 것이므로 자신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해 전원을 아연

케 했다.

이어서 신성균(申性均) 내무치안위원이 장문의 보고서를 낭독하고 오후 2시 속개를 선언

하여 정오, 오전 회의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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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8년 10월 29일 / 면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5호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5호

(서울 28일 발표 공립=신아)

28일 국방부에서는 전라남도 현지 사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8일 오전 11시 국방부발표 제5호

1, 지난 26일 국방장관은 제(薺) 참모총장 외 5명을 수반, 여수반란사건 진압상황을 순

시 지도할 목적으로 현지로 출발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27일 귀경했다. 특히 장

관은 직접 백운산 전투를 지휘 시찰하고 야전병원을 방문하여 거액의 위문금을 하사했다. 

또 경찰서, 도청 등을 순시하고 포고문, 라디오를 통해 도민을 격려했다.

2, 지난 27일 오후 1시, 여수 진격부대는 상륙 국군과 합류하여 반란군의 강고한 저항을 

물리치고 동시를 점령, 목하 치안 회복에 노력중이다.

3, 여수 폭동 발생상태는 병영내에서 총성이 일어나자마자 5,6명의 반도가 거리로 뛰쳐나

와 인민공화국 지지연설을 하였다. 여수 14연대 반란 병사의 수는 2,3백명에 불과한 것

으로 보이지만, 일반시민 다수가 이에 가담하고 특히 여학생, 소학생까지 합류하여 지형, 

도시 상태와 맞물려 공격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전투에서 막대한 저항을 받았다. 여수 

전투에서 국군의 피해는 전사 2십, 부상 8십이다.

4, 현재 반도 주력은 백운산 부근에 3,4영(營)이 있다. 국군은 반도의 지리산 진로를 차

단하여 이를 압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5, 여수에서의 반도의 폭행은 목하 조사중이지만, 순천에서 자행된 폭행은 실로 아비규

혼, 천인공노할 노릇이었다. 금번의 사건은 계획적이었던만큼 반도(叛徒)측은 전부터 준

비되어 있던 일부 경찰관과 민족진영의 인물로 구성되어 가혹한 인민재판을 하였지만, 이 

재판에서는 만(万) 모 검사가 재판장이었다.

6, 금번 사건에서 국군은 정예 훈련의 필요를 통감했다.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이 국

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국방부장관령으로 국군의 조직을 명확히 하고 대하민국의 노선을 

사해에 구현화할 필요가 있다.

7, 현지 장병은 사령관 이하 사기왕성, 반도를 마지막까지 포촉(捕促)전멸할 기개를 갖고 

있다.

8, 제주도는 부대장을 중심으로 군경이 밀접히 협력하여 순조롭게 임무를 수행중이다. 그

러나 섬 자체의 환경에 의해 반도를 전멸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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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8년 10월 29일 / 면 

제주도는 대체로 평온 내무부 차관보 보고

제주도는 대체로 평온 내무부 차관보 보고

(서울 28일발=신아) 제주도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27일 광주에서 비행

기로 제주도에 다녀온 내무부 차관보 강석천의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평온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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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8년 11월 2일 / 면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7호

반란사건 국방부 발표 제7호

(서울 30일발 공립=신아)

국방부에서는 30일 반란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0월 30일 오전 10시 현재

1,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벌교 등의 반란 각 지구의 치안은 완전히 회복하였고, 29일 

순천, 여수 간 열차는 국군의 불면불휴의 노력으로 복구하여 시운전에 성공했다.

2, 우리 항공기의 정찰에 따르면 하동, 광양 방면의 패잔 반도는 거창 방면으로 도주하고 

구례 방면의 반도는 화암 평야 동방으로 이동중이다. 우리 국군은 거창, 함양 등으로 우

선 진출하여 도망로를 차단하여 포위 섬멸작전을 전개중이다.

4, 28일부터 29일 야반에 걸쳐 이뤄진 구례군 도지면 문수리 작전에서 제15연대장 최남

근(崔楠根) 중령은 구사일생으로 구출받았다. 동 군에서의 국군의 전과는 M1소총탄 6만

발, MG○○○○무전기 2대, 트럭 13대, <판독불가> 다수이다(주식량은 1개 연대가 4,5

일 간 사용 가능한 양)

5, 28일 현재, 순천지구의 포로는 3백1십6명(여자 1십6명)

6, 26일 오후 2시경 현재 재 제주도 제9연대로부터 현지보고에 의하면 조천면 일대에서 

거둔 전과는 포로 2백6십1명(이 중 주모자 6명), 기타 무기, 식량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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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2월 9일 / 면 

제주도의 인민항쟁 점점 치열

제주도의 인민항쟁 점점 치열

(평양 5일발 조중통=신아) 

외군 주둔과 이 정부 반대의 제주도인민항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확보(確報)에 따르면 한라산자락 식림지대 전역에 걸쳐 1월 하순이래 무장인민과 경찰과

의 사이에 새로운 전투가 벌어진 후에 27일에는 동 섬 서남방면 일대에 치열한 전투가 

치러져 다대한 피해를 낳은 경찰측은 보복수단으로 민가 수십호와 식량 대량을 소각했다. 

또한 31일에는 동 섬 북방제주읍 연○의 노형리 부근 전투에서 경찰측은 민가에서 대량 

물품을 약탈 혹은 소각했다.

다른 소식에 의하면 애월면 금덕리 부근과 한림면 고산리 부근의 전투에서 경찰은 민보단 

학련의 조직을 통해 일반 청년학생 다수 동원하여 전투의 최선단에 세웠다. 이는 다른 지

역에서도 확산되어 인민무장대와 일반인민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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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3월 22일 / 면 

5,6백의 반도 실력, 훈련병 6만에 필적

5,6백의 반도 실력, 훈련병 6만에 필적

(서울 21일발 공립=신아)

제59차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신 내무장관은 출장 시찰한 제주도 사태에 관한 총회보고

를 하고 이에 관련하여 반란사태수습의 문제 극복에 대해 눈물과 함께 그 소감을 피력했

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제주도에 관한 뉴스를 들은 것은 지중해였다. 이는 마침 그리스에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데 이 크레타섬의 사태는 해군이 출동하여 24시간에 진압했다. 여수, 순천 사건은 

귀국 도중 싱가포르에서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

당시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내무장관에 취임하여 생각한 것

은 제주도의 반도가 만약 주변 섬들과 본토에 상륙하는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동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대통령의 특명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를 시찰하게 되어 

귀경해 있었다. 

무장 반도는 1백5십명이라고 하며 많게 얘기하는 사람은 5백 내지 6백이라고도 한다. 이 

5,6백명은 조직적이고 신출귀몰하며, 그 작전은 훈련을 받은 군대 6만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반도에 추종하는 주민은 1만5천에 달하며, 

그들의 연락으로 반도는 주야를 불문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살인방화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달 4일까지 거의 이 연락은 단절되었다고는 말하지만 물론 완전히 절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날씨가 회복하면 이는 완전히 소탕하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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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3월 24일 / 2-3면 

인민유격대 3시(市) 78군(郡) 활동

인민위원회 부활지구 증가

인민유격대 3시(市) 78군(郡) 활동

인민위원회 부활지구 증가

(평양 19일발 조중통=신아)

남반부 인민들의 무장구국투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 광대해지고 있고 이미 작년말 구례, 

함양, 산청을 비롯한 각 해방구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여 인민공화국의 정강을 받들

어, 토지개혁과 인민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소식에 의해 판

명한 바에 따르면, 남조선 인민항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은 이달 10일 현재 남조선 8도 

12시 131군 중 8도 3시 78군 1도에 달하며, 이는 사실상 미군점령하의 38도 이남 지역

의 전부가 된다. 이들 유격지구의 도, 시, 군은 다음과 같다.

경기 백천(百川), ○진(○津)

강원 강릉, 삼척, 영월, 정선, 울진, 횡성, 원주, 평창

경북 문경, 경주, 의성, 영천, 영일, 봉화, 영주, 예천, 안동, 영덕, 영양, 의성, 김천, 칠

곡, 경산, 함양(면) 청도, 군위

경남 함양, 산청, 하동, 통영, 동래, 밀양, 창원, 울산, 함안, 거제, 문성, 남해, 거창

전남 여수, 순천, 무안, 고흥, 화순, 영암, 나주, 구례, 담양, 보성, 벌교(면) 강진, 장성, 

곡성, 함평, 해남, 완도, 영광, 광양, 장흥

전북 순창, 정읍, 무주, 금산, 장수, 무주, 고창, 임실

충북 제천, 청주, 괴산, 보은, 영동, 진천, 단양, 옥천, 청안(면)

충남 논산, 당진

제주도, 대구시, 부산시, 마산시

더욱이 현재는 이 외에 서울을 비롯한 중앙도회지, 그 외의 남반부 전 지역에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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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11일 / 3면 

이 대통령 제주도 시찰

이 대통령 제주도 시찰

(서울 9일 방송=신아)

이 대통령은 제주도 사건 시찰을 위해 9일 오전 9시 부인을 동반하여 비행기로 동 섬으

로 향했는데, 이 시찰 목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선 공산계열을 뉘우치게 할 것, 선량한 주민과 군경이 사태수습에 노력한 공로에 감사

하고, 금후의 분투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측근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동 섬의 사태는 거의 안정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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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11일 / 3-4면 

북한 전역의 공산주의자 섬멸의 향연

○ 참모총장 기자회견

북한 전역의 공산주의자 섬멸의 향연

○ 참모총장 기자회견

(서울 9일 방송=신아)

○참모총장은 9일 오전 10시 40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의 1문1답을 실시하

였다.

문, 남북교역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 과거에 남북교역을 보면 북한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우리가 주문한대로가 아니라 대부

분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이 중 일부는 악질 상인의 사욕을 채우는데만 도움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점을 시정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문, 최근 북벌론, 남벌론이 활발히 유포되고 있는데?

답, 우리 한국은 유엔의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독립국가이다.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까지

의 공산주의자를 전부 정복해야만 한다.

문, 공산당의 숙청문제에 대해서?

답, 그 시작으로

1, 남로당의 악질선동자는 다량 검거했다.

2, 북한에서 들어온 공산계 선동자는 일망타진에 힘쓴다.

문, 현재 각지의 반란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 지금까지 제주도, 경남, 전남 일대가 가장 격렬했는데, 그 후 반란 게릴라 분자의 숙

청에 일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평양에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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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12일 / 3-4면 

제주도는 평온, 치안 확보에 재정적 원조 요망

이 대통령 라디오 방송

제주도는 평온, 치안 확보에 재정적 원조 요망

이 대통령 라디오 방송

(서울 11일 방송=신아) 이승만 대통령은 11일밤 제주도 시찰 결과, 반란 지대의 이재민 

구제부흥 문제, 국민회의, 대한청년단, 대한부인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송을 실시

했다.

△이재민 구제 문제

남한에서 3십만 이상의 이재민, 실업자 구제는 중대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

가능하며 일반 국민의 사회부 시책에 대한 적극 협력을 희망한다.

△제주도 문제

나는 지난 9일 제주도를 시찰(旣報)하고, 동일 오전 오후 4시에 귀경하였는데 현재 제주

도는 거의 평온해졌다. 

나는 산에서 귀순한 도민들과 좋게 만났는데,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이 어떤 것인지

를 알게 되었다. 도민은 사태수습에 군경과 협력하여 유 대령의 지휘하에 잘 싸워줬다. 

동 섬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의료와 의복, 특히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산에 재목은 

있지만 이것으로 집을 지을 자금과 부자재가 전혀 없다. 현재 해상경비를 완벽하게 하여 

반동분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회, 청년단, 부녀단은 긴밀히 연계하여 방비하

고 있다. 외래자가 숙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당국에 보고하여 스파이, 선동행

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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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15일 / 5면 

제주도 시찰에 한위(韓委) 제2분과 위원 18일 출발

제주도 시찰에 한위 제2분과 위원 18일 출발

(서울 14일발 공립=신아)

신 한위 제2분과 위원회 위원 일행은 18일 제주도 시찰을 위해 출발하게 되었는데, 공보

관 샤버즈씨는 이에 대해 기자단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찰 목적은 현지의 실정을 아는 것에 있다. 동 섬 도착후의 여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

았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현지 실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문에 나온 것이나 협의에서 얻

은 지식으론 불충분하며 백문이불여일견이 되었다. 여행중의 신변은 정부에서 보장할 것

이다. 이 시찰 시행이 국군의 사기를 고무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에 각 실정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신문보도 이하이다.

이번 장기여행으로 중대한 제3분과위원회의 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은 가능하다.

5월 10일의 제주도 선거를 감시할지 어떨지 문제는 금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작년 

5월에는 북제주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동 지역이 접촉 불가능 지역인지 여부에 대해

서는 나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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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20일 / 면 

한위 악천후로 제주도 시찰 중지

한위 악천후로 제주도 시찰 중지

(서울 19일발 공립=신아)

제주도의 진상을 시찰하기 위해 18일 오전 김포 공항을 출발한 한위 제2분과위원 및 ○

○ 일행은 동일 오후 회항해 왔는데, 이유는 제주도 상공의 악천후로 착륙 불능이었던 때

문이다. 돌연 회항한 시찰단 일행은 동일 오전 11시 이 대통령의 미군철퇴협의에 관한 

특별설명으로 급전환했다. 정국에 감안하여 시찰은 연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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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4월 29일 / 7면 

5월 10일에 제주도 선거

유권자의 90% 등록

5월 10일에 제주도 선거

유권자의 90% 등록

(서울 27일발 합동=신아)

작년 5월 10일 선거가 소요사건 빈발로 무기연기되어 온 제주도에서는 만 1년째인 5월 10일

을 기해서 갑, 을 양구 일제히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작년 26일 공○○에 들어

간 보고에 의하면, 유권자 등록도 순조롭게 완료하였고, 현재 1십7명 이상이 입후보하여 활발

한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다. 갑, 을 지구의 유권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갑구 

총유권자수 3만8천2백3십

등록자수 3만6천3백8십7

등록비율 95%

장상준, 오길상, 공 준 씨 외 6명

을구

총유권자수 2만6천6백4십9

등록자수 2만5천8백4십7

등록비율 96.9%

장택상, 문봉제, 양제곤 외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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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5월 9일 / 6면 

제주도지사 경질

제주도지사 경질

(서울 7일발 합동=신아)

제주도지사 임관호씨는 의원(依願) 면직되어 후임에 김용하씨가 4월 21일자로 임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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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5월 17일 / 6면 

북제주 선거에 양씨 당선

북제주 선거에 양씨 당선

(서울 13일발 합동=신아)

지난 10일 치러진 북제주 을구 선거에서는 양병직씨가 5만6천5백5십6표로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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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9월 1일 / 2-4면 

남조선 무장항쟁의 전모

노력자지(勞力者紙) 보도

남조선 무장항쟁의 전모

노력자지(勞力者紙) 보도

(평양 29일발 조중통=신아)

서울 노력자지 ‘15일호는 확대되는 전구, 강화되는 대열’이라는 제목으로 날이 갈수록 강

화되는 인민무장유격대의 항쟁 전모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남조선의 유격지구는 매우 불충분한 자료에 의거해 보더라도 1949년 2월 20일까지 3부 

77군 283면이었던 것이 8월 10일 현재는 7부 118군 682면으로 증가했다. 이를 남조선 

전지역의 8도 15부 133군 1천5백2십8명에 비하면 도는 전도, 부와 면은 절반 이상을 

점하며, 군은 그 대부분이 전부이다. 이를 더욱 상세히 보면 8월 10일 현재, 과거 5개월 

동안에 증가한 부군면은 441군 399면으로 이 전부가 유격지구화된 것이 경북도에 10개

군, 전남도에 6개군, 강원도에 1개군, 제주도에 2개군(전체지구) 합계 19개군이 된다. 지

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활동한 유격대원은 9천6십7명으로 전남도의 3천1백2십2

명이 최고, 이하 경북도의 2천6백4십2명, 전북, 강원, 충북 순이 된다. 이러한 유격대의 

활동은 전 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유격대가 부락에 들어오면 인민들은 모든 성의를 

다해 환영 지지할뿐만 아니라 조선인민의 우수한 청년 남녀는 적극적으로 유격대에 참가

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7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10일 간에

는 전남, 경북, 두 도에서만도 청년 남녀 7백8십5명이 자발적으로 이에 참가하고 있으며 

동 기간에 남반부 전역의 참가자 수는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3천3백8십2명에 달한

다. 그리고 각지의 유격지구에서는 완전히 해방구를 설정하여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여 무

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 곳도 있다. 끊임없이 전투지구를 확대하고 전투대

열을 강화하고 있는 인민유격대는 다양하고 예민한 전술을 갖고 적의 주동맥을 공격하고 

있고, 때로는 2백여명의 대부대가 되어 ‘국군’의 1개 중대를 섬멸하고 또한 때로는 소수

의 인원을 갖고 적을 교란하고 경찰지서와 ○사무소 등을 습격 소각해서 악질 반동분자들

을 숙청하고 있다. 또한 유격대는 사방에서 적을 분쇄했다. 한손에는 총포, 한 손에는 전

단을 들고 각 부락에 진입하여 수십명 수백명의 군중을 모아 조직 전선의 선언서를 선전 

해설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실시된 남조선 노동자의 단

시간 총파업을 계기로 전인민적인 구국투쟁이 전개된 것에 호응한 각지의 인민유격대는 

갈수록 의지를 높이고 각지에서 적의 기관을 파괴하고 반동을 숙청하는 한편, 전선, 전주

의 절단과 철도, 교량, 도로의 파괴를 통해 적의 교통운수통신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 나

아가 적의 무기를 탈취하고 자기의 무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남 지구의 유격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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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기와 박격포까지 갖고 간다. 4,5월 경에는 몇 자루의 총과 쇠죽창밖에 없었는데, 

경북의 ○○, 영덕 지구 유격대는 7월부터 전원이 M1, 카빈, 99식 장총으로 완전무장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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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9월 16일 / 1-2면 

목포형무소에 폭동 발생

수인(囚人) 1천3백명 군경과 교전 중

목포형무소에 폭동 발생

수인(囚人) 1천3백명 군경과 교전 중

(평양15일 발 조중통=신아)

광주 15일발의 합동통신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30분경, 목포형무소의 1천3백명에 달하

는 수감자가 인민의 협력 하에 돌연 폭동을 일으켜 무기고를 파괴하고 총기, 탄약을 탈취

하여 파옥 탈출하였다.

탈옥한 1천3백명은 주민의 열렬한 지지 하에 목하 군경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 중이다. 

또한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탈옥한 사람들은 ‘군경’과 격전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인민

유격대와 합류하고 있다.

한편 광주 15일발 고○통신에 의하면 금번 탈옥한 사람들 대부분은 제주도 인민항쟁의 

관계로 인해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이며, 목포형무소에는 1천5백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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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통신(新亞通信)                1949년 9월 20일 / 면 

남조선 각 형무소에 비상경계

남조선 각 형무소에 비상경계

(평양 16일발 조중통=신아)

광주 15일발 고려통신에 의하면, 14일의 목포형무소사건 이후 각지 형무소의 경계는 매

우 엄중해졌는데, 얼마전 경성, 소록도, 군산, 대전, 청주, 마산, 부산, 개성, 전주, 인천, 

공주, 김천, 춘천, 안동, 대구, 제주도의 1십8개 형무소에 비상경계가 내려졌다.





■ 통신(通信)

공화통신(共和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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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4월 16일 / 4면 

지난 3일 제주도 사건의 상보

지난 3일 제주도 사건의 상보

[서울 14일발 합동=공화] 지난 3일부터 4일간에 걸쳐 일어난 제주도 사건의 상보는 그 

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도내 주요 지역인 읍내, 서귀포, 법환리 등과 같이 비교적 큰 도시와 

면사무소 소재지보다도 중소부락을 대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지역에서 

1. 국련조위(國連朝委) 반대  2. 미, 소 양군속(兩軍涑) 시 징병

3. 남북정치요인 연석회의 지지 등의 삐라를 산포한 후, 주로 지역민으로부터 평상 미움 

받고 있는 주재소, 친일파 자택을 습격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도내 출신의 경찰관은 거의 대부분 사직 혹은 직무방기를 했기 때문

에 당국에서는 본토에서 경찰대, 민경대를 동원하여 진압에 노력한 결과, 4일째에는 일단 

조용해졌지만 이 때문에 지역경찰 중에서도 사직한 사람은 좌익분자로 간주되어 다수 투

옥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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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4월 18일 / 3면 

제주도 사건의 피해 정보

제주도 사건의 피해 정보

[서울 16일발 합동=공화] 지난 3, 4일 제주도 사건의 종합보고는 다음과 같다.

습격=지서 12, 대청사무소 1

방화=지서  1, 경관숙사 1, 대청원 가옥 1

사망=경관 4, 급사 2, 경관가족 1, 일반인 1, 대청원 3, 폭도 3

중상=경관 2, 대청원 5, 일반인 2

경상=경관2, 대청원 5, 일반인 4

납치=경관 2, 대청원 4

행방불명=대청원 3

파괴=지서 1, 전화선 절단 4개소 

도로 도량 파괴=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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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4월 25일 / 5면 

남선(南鮮) 각지의 폭동 격화 일로

남선(南鮮) 각지의 폭동 격화 일로

서울-인천 간의 전화선을 절단 

제주도 읍내에서도 전화선 절단에 의해 통화 불능 상태에 빠지다

[서울 22일발 합동-공화] 북조선 평양에서 남북요인 연석 협상회의에 호응하여 남조선에

서 좌익 진영의 조직적 계획적 폭동도 점점 격화의 일로를 가고 있는데, 게다가 22일에

는 서울-인천 간의 전화선이 절단되고, 동시에 전주(電柱)는 지면에서 뽑아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 서울-인천의 2대 도시 간의 전화선 절단 사건은 미군 진주(進駐) 이래 최

초의 일이다. 또한 조선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여기서도 도청 

소재지 읍내에서 폭동 파괴 분자에 의해서 도(섬)의 모든 통화선이 절단된 것이 분명했지

만, 과거 10일간의 이 파상폭동에 의해서 20명의 사자(死者)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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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7일 / 4면 

경무부 이(李) 공보국장 

제주도에서 서울로 귀환

경무부 이(李) 공보국장 제주도에서 서울로 귀환

[서울 5일발 합동=공화]

과도(過渡) 정부 경찰부 이(李) 공보국장은 4월 16일 이래 제주도에서 치안 부흥에 다대

한 노력을 들였고, 그 후 목포, 대전 방면에서 치안 상태를 세밀히 시찰하고 지난달 말 

서울로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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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11일 / 3-4면 

제주도의 단선 반대 항쟁 

선거일을 앞두고 격화하다

제주도의 단선 반대 항쟁  

선거일을 앞두고 격화하다

[서울 9일발 합동=공화] 통일을 촉진할 것인지, 남북 대립을 영속화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남선(南鮮)의 선거일이 명일이라서 남선에서는 반대투쟁이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부산, 인천, 대구에서는 동맹파업, 태업이 파상적으로 일어나고, 대전, 전주, 수

원에서는 기관차 파괴, 전선 절단 등이 일어났다. 그 외 자방에서도 매일 선거 투표소 및 

입후보 선거 관계 관리 자택이 폭격을 받고 있는 반면 지난달 3일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

다. 제주도의 투쟁은 국방경비대의 최후 투항 권고에도 불구하고 격화의 일로에 이르러 5

일 현재 도민군은 5천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구일본군이 남긴 한라산 부근의 

호(壕)○○를 근거로 해서 경찰지서와 선거 입후보자, 투표소를 수명 혹은 수십 명의 소

부대로 야간 혹은 일몰에 습격하고 있다. 특히 폭동이 심한 곳은 제주시, 모슬포, 조천 

등으로 이것의 진압을 위해 본토에서 경관대, 국방경비대, 청년단 등 약 2천5백이 응원하

러 급파되었다. 그들 도민군은 교묘하게 계획적인 행동을 취하므로 뜻대로 토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양방의 희생자는 일반인을 합쳐 공표된 것은 사자(死者) 70명 

이하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백이, 삼십 명 이하는 아닐 것이다. 중경상자는 3백 명 이상

일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부 당국에서는 이 제주도 사건에 대해 10일 총선거가 끝나면 

자연 진화될 것으로 낙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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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13일 / 2면 

남조선 선거의 총투표율은 90%에 달할까?

남조선 선거의 총투표율은 90%에 달할까?

[서울 11일발 합동=공화] 총선거의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대책본부에 시시각각 보고되고 

있다. 10일 좌익분자의 테러 폭행의 방해 행동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제주도를 제외하

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으로 11일 저녁 무렵에 판명된다 할지라도 80% 이상의 호율

(好率)이고, 교통이 나쁜 지역에서의 보고 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 종합 투표율은 90%

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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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15일 / 4면 

400여명의 무장군 증파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이 중앙부에 요청

400여명의 무장군 증파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이 중앙부에 요청

[서울 13일발 합동=공화] 제주도에서의 인민궐기 사건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 본사 특파

원이 귀집(鬼集)한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은 제주도 인민 투쟁을 

현재의 경비력으로는 방지하지 못하므로 전도의 사태를 귀집하기 위해 400명의 무장 경

비군의 증파를 중앙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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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15일 / 5면 

제주도 입후보자

제주도 입후보자

남제주 

양기하, 오용국, 강성건

북제주 갑구

김충희, 양귀진, 김시학, 외 1명

북제주 을구

박창희, 김덕준, 임창현, 양병직, 현주선, 김인선

(정원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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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21일 / 1-2면 

남제주는 오용국(현 입법의원) 씨가 당선

북제주 양선거구는 투표 결과 무효 

남제주는 오용국(현 입법의원) 씨가 당선

북제주 양선거구는 투표 결과 무효 

[서울 19일발 합동=공화]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는 도내에 야기된 인민궐기 등 여러 사

정으로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다. 즉 제주도의 선거 상태는 남제주 선거구에서는 현재 입

법의원 오용국 씨(일정 때 서귀면장)가 1만654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북제주에서는 갑

구의 64투표구 중 31구가 투표했고, 을구에서는 61투표구 중 32구가 투표했다. 국회선

위는 의원선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북제주 갑, 을 양구에서의 투표결과 무효를 선포

하도록 군정장관에 요청했다. 따라서 딘 소장은 선거일을 세어 2주간 후인 24일까지 북제

주 선거 결과 무효를 선포할 것이다. 여기서 남조선 첫 투표 결과 무효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선거법 제44조에 의하면 군정장관은 선거가 무효일 경우 무효를 선고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재선거를 권고하게 된다. 또 북제주 갑구 양귀진 씨, 을구 양병직 씨가 최고 

투표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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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28일 / 2면 

북제주 갑을 양선거구의 재선거를 선언

북제주 갑을 양선거구의 재선거를 선언

[서울 26일발 합동=공화] 남선 주미군정 장관 딘 소장은 26일 기자단 회견에서 「5월 10

일 시행의 북제주 갑, 을 양구의 선거 결과 무효를 인정해 선거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위 양구의 재선거를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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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28일 / 5면 

제주도 각지에서 아직 계획적으로 단선을 반대하는 군중

경찰을 습격, 경찰대 사령관에게 SOS

제주도 각지에서 아직 계획적으로 단선을 반대하는 군중 

경찰을 습격, 경찰대 사령관에게 SOS

[평양 25일 방송=공화] 제주도에서는 아직껏 5월 10일 남조선 일대에 걸쳐 가능한 지역

에서만 실시를 했다. 단독선거가 시행하지 못한 채 피로 피를 씻는 것처럼 참극이 전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차에 걸쳐 본 통신을 통해 보도했지만, 그 후 2주간에 걸쳐 오늘도 

또 군중은 계획적으로 경찰을 습격하고 선거사무소는 물론 선거위원을 습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이르러 사제폭탄을 던지는 등 경찰당국을 몹시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이 진압에 

대해서 경찰과 국방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투쟁은 확대되어 각지에 전파되고 있다.

즉 경찰당국은 사상자를 살피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압을 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방대는 이

와 반대로 온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상과 같이 정보를 감안

하고 경찰만으로는 수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기에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대 사령

부에 응원대를 부탁하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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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5월 29일 / 2면 

제주도 인민투쟁 진압 현지 파견 명령을 받은

네 경관의 사직에 군사재판인가?

제주도 인민투쟁 진압 현지 파견 명령을 받은

네 경관의 사직에 군사재판인가?

[평양 27일 방송=공화] 남조선의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이래 조선의 남단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단선 선거 절대 반대를 열창하는 인민투쟁이 일대 수라장화 되고 있

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본부에서는 이를 진압하는데 적극성이 없었던 자에 대해서는 군사

재판을 행하는 한편 철도경무에 있는 4명의 경관에 대해 현지 파견을 지령한 참에 이 4

명은 동시에 사직원을 제출해 도피했는데, 18일에 이르러 운 나쁘게 서울 시내에서 체포

되어 21일에는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군정명령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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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일 / 3-4면 

애국학생은 구국투쟁에 총진격 

단정 반대 전국학생투위 성명

애국학생은 구국투쟁에 총진격 

단정 반대 전국학생투위 성명

[서울 30일발 합동=공화] 단정 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매국단선을 분쇄하고 조선 단정 조작 흉모를 파괴하고 역사 최대의 위국(危局)에 직면한 

조국을 구출한 구국항쟁에 우리 남조선 청년학생은 용감히 궐기하여 매국노의 총검 앞에 

영웅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즉 서울 28장 18,000명을 비롯하여, 경북 40장 20,000명, 

경남 30장 17,000명, 전남 30장 15,000명, 전북 20장 9,000명, 충북 8장 2,000명, 충

남 10장 6,000명, 경기 강원도 10장 10,000명, 합계 200장 100,000여명, 전국학생은 

5⸱10 단선을 반대하고 매국적 단정 조작을 분쇄하기 위해 맹휴 선언을 하고 시위를 행하

여 단선, 단정 분쇄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깃대 아래 총결집하여 매국노의 압박 속에 정

의와 진리, 조국애의 정열에 불타고, 전국애국학생은 반제구국에 혁명적 전통을 발휘하고, 

이에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애국인민투쟁을 무시하여 중상류 

없는 탄압, 강박을 강행하여 단정 조작의 야욕을 행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남선

(全南鮮) 방방곡곡의 구국투쟁에는 부모형제에 대해 야만적 탄압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의 정당한 애국적 분기에 대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꾀하고 있는 것일까. 

전인민은 그들 매국적 행동을 엄중히 감시하여 반민족적 책동을 분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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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0일 / 4면 

서울시 제주도 이재민에게 구제 물자를 보내다

서울시 제주도 이재민에게 구제 물자를 보내다

[서울 8일발 합동=공화] 보건후생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소동으로 참담한 제주도민에게 

서울 시민의 구제품이 보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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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3일 / 2면 

제주도 재선거인가

딘 군정장관 행정명령 122호 발표

제주도 재선거인가

딘 군정장관 행정명령 122호 발표

[서울 11일발 합동=공화] 딘 군정장관은 6월 10일부 행정명령 122호 다음과 같이 발표

했다. 「5월 10일 총선거에 기대하고 있었던 대표자 선출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제주도 

북제주도 갑구, 양구에 대해 23일 재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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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3일 / 3-4면 

아아-민족 비극의 발상지 「제주」

동족상잔의 참혈전을 결국 야기하다

아아-민족 비극의 발상지「제주」

동족상잔의 참혈전을 결국 야기하다

[서울 11일발 합동=공화] 남조선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5월 10일 총선거를 시

행했다. 이것은 국토 양단이며, 민족분열이라고 하여 각 방면에서 반대 의견의 봉화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하게 5월 10일에 이것을 실시하여 일부 지방을 남기고 각각 대표

를 선출하고 끝냈는데, 5월 31일 국회 소집 당일에는 이미 제주도에서 국방경비대와 인

민군 사이에 참혈과 같은 비극이 발전하여 그 나름의 행동이 주목을 이끌고 동시에 일반 

인민의 경위(驚威)의 과녁이 되고 있다.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 육군 대령으로부터 3일 

현재 발표는 다음과 같다. 「통위부 발표」 국방경비대는 5월 31일 오후 8시 30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인민군사령부를 공격하여 다음과 같이 성과를 얻었다. 

1. 포위 10명, 2. 사자 2명, 

3. 99식 소총, 죽창, 대검, 전화기, 각종 탄약 화약 및 뇌관 다수  

4. 중요 서류 41권

5. 피복, 취사도구, 식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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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9일 / 1면 

제주도 사건의 검거 계속 한다

제주도 사건의 검거 계속 한다

[서울 17일발 합동=공화] 공보부를 통해서 통위부장 발표에 의하면, 국방경비대에서는 

제주도 사건이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검거자 수는 3,8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살인 

혹은 파괴자 및 지도자 이외는 이 사건에 의해 파괴되었다. 도로, 교량 등의 복구공사에 

종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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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19일 / 1-3면 

제주도 사건에 대한 각 당의 견해

제주도 사건에 대한 각 당의 견해

[서울 17일발 합동=공화] 제주도 사건에 관해서는 지난 5월 31일 국회개원식을 기해 국

방경비대의 전면적 진압 행동에 의해 슬픈 민족상살전이 발전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국

방경비대 제주도사령부 발표, 다음 3일에는 통위부 발표로서 그 성과가 공표되었다. 이 

발표로서 그 전과(戰果)가 공표되었지만, 그 발표가 지나치게 민족애를 경시한 반민족적 

태도여서, 전애국인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각 당에서는 그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담

화를 발표하여 그 견해를 명확히 했다. 

근민당= 우리 민족의 생명 재산보호 및  그 성업을 자인한 국방경비대가 제주도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은 그 이유 여부에 상관없이 동족상살의 민족적 비통을 문자 그

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특히 출동 이래 전과(戰果) 운운의 발표는 같은 민족을 불구대천

의 민족반역자를 토벌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실감을 준다. 민족의 영예와 애족정신을 

가지고 중지하기를 요구한다. 

신진당= 제주도 사건에 관해서 동족상살의 비극을 즉시 중지해야 함은 전민족의 요구임

에도 불구하고 이어 지난 5월 31일 국방경비대의 출동을 보게 된 것은 유감이며, 민족 

간의 분열을 깊게 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을 위해서 한층 진중한 행동을 요망한다. 

사민당=이번 야기 시킨 제주도민의 봉기는 해방 이래 국내 최대의 사건으로 우리 3천

만 전민족의 관심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 마침 국방경비대 지난 발표는 우리들로 하

여금 깊게 생각하게끔 한다. 그들의 제1출동은 동족간의 분쟁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원인을 확인하고, 동족애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상 해결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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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20일 / 1면 

제주도 인민항쟁의 해결은 부패 관리 숙청으로 부터

제주도 인민항쟁의 해결은 부패 관리 숙청으로 부터

[서울 18일발 합동=공화] 제주도의 인민항쟁에 대한 진압 정책에 대해 각 당에서는 기보

(旣報)와 같이 그 견해를 표명했지만, 민족한독당에서도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당국의 자중과 반성을 희망했다. 

민주한독당

1. 제주민의 봉기는 부패한 관리의 행정상의 과오가 기인한 것이다. 

2. 살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킨 인민에 대해서 선도하는 것이 당국으로서 취할 태도인데 

경찰 및 경비대를 출동시켜, 인민과 상대하여 전투적 행위를 취한 것은 민주정치의 큰 과

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사건을 위무하기 위해서는 친일파의 부패 관리를 숙청하고, 제주민의 지지를 받은 

민주주의자를 등용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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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21일 / 1-2면 

제주도 사건 현지보고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원이 이야기 하다 

제주도 사건 현지보고 귀순 권고에 

혈서 반항, 경비대원이 이야기 하다 

[서울 20일발 합동=공화] 우리 기자단 일행은 국방경비대에 종군하여 제주도의 최전선에 

진출했다. 선진부대에 잡힌 폭도측 포로들이 자동차로 곧 호송된다. 60세 노인도 있고, 

12, 3세 소년도 섞여 있다.

때로는 부인 모습도 그들 중에 보인다. 경비대원들은 지금 남쪽의 외로운 섬에 소위 인민

해방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족상살의 피를 흘리고 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호령 간간이 

일행에게 말한다. 「경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인민군이 경비대가 출동하면 대

개 도망간다. 매우 곤란한 것은 양민과 폭도측과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거미집과 

같이 무섭게 파 있는 한라산의 동굴 속에 인민해방군의 총사령부가 있다고 한다」 혹은 

부락을 더듬어 찾아가 보면 「여기가 인민해방군의 부락사령부이고, 인민재판소이며, 인민

보안처도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한다.   

부락은 몹시 황폐한 고도(古都)와 같이 조용히 가로 서 있다. 경비의 귀순 권고에 대해서 

그들의 회답은 전후 3회에 걸쳐 「경비대의 양심적인 민족행위를 요망한다」라는 회답이 

있고, 

一. 무장경비관 해방  一. 테러단 즉시 해방  一. 단선 반대  

一. 조위(朝委) 철퇴  一. 통일정부 수립 만세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친애하는 장병이 왜 우리들이 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한다면, 우리 인민군은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

자면 백만 군이 공격해 온다 해도 투쟁할 것이다」라고 혈서로 선언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비대는 적극적으로 위세를 부려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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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6월 25일 / 3-4면 

제주 사건에 대한 조(趙) 경무부장 담(談)

제주 사건에 대한 조(趙) 경무부장 담(談)

[서울 24일발 합동=공화] 조 경무부장은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격렬한 어조

로 그 소신을 말했다. 요지

「제주사건에 대해서 일부 보도기관은 그 진상을 의식적으로 거론하며 보도하고 있는데, 

유감으로 참을 수 없이 ○○○○○○○○○○○○○○○○○○○○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도민의 특이성과 일부 경관의 반민주주의 행위도 있다. 그 큰 

원인은 북조선 및 소련의 파괴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무당국으로서는 양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악질적인 폭민, 파괴적

인 좌익분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언명한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의 경

비대의 강화와 인사이동 쇄신을 기하지만, 종래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최후까지 진압해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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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7월 9일 / 1면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평양 8일 방송=공화] 6월 29일부터 본월 5일까지 7일간 평양특별시에서 개최된 남북제

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에는 남조선에서 남로당, 근로인민당, 근로대중당, 남선청우당, 

농민당, 문총련, 민주여성동맹, 남선기독교민주동맹, 남선노동조합, 남선문화단체, 민주애

청동맹, 신진당, 민족자주연맹, 건민당

북조선에서 노동당, 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직업총동맹, 농민총동맹, 여성총동맹, 민주청동

맹, 공업기술연맹, 보건인연맹, 애국투사후원회, 문학예술총동맹, 농업, 수산기술제연맹, 

적십자사, 불교도연맹의 참가를 보고, 앞으로 조국 진로에 관해서 토의를 거듭해 왔다. 다

음과 같이 호소문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 대회에서 박헌영, 김일성, 홍명보 씨의 보고 내용에 의해 이미 명확히 된 것과 같이 

본 대회의 취지는 남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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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7월 9일 / 2면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반대하고 조선 3천만 동포가 열망하고 있는 통일정부 수립 대책을 심의하는데 있다는 것

은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정치 상태의 급한 것을 감안하여 단기간이지만, 이 성과는 꼭 

기간의 장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상에 비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대회에서 다음의 결의를 이루고 전인민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1. 인민의 의지에 반해 탄압 하에서 시행했다. 이번 남조선에서의 총선거를 전면적으로 

보이콧, 4월에 평양특별시에서 개최된 남북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결의를 

재승인 할 것

즉 그들이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뒷받침할 것과 단독 선거 실시를 계기로 해서 남조

선 각지에서 일어난 폭동 및 인민대회에서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장 큰 것이 제

주도에서의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은 비극이 그것이다. 또 선거 당일에 선거장 파괴 등

도 그것이다. 4월 남북회상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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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7월 9일 / 3면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결의에 기초하여 미⸱소 양정부에 대해서 양군 즉시 철퇴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서 승낙의 

대답을 준 것은 소련 정부뿐이고, 미국 정보는 철퇴할 의사의 유무는 어쨌든 이에 대한 

대답이 아직도 없다. 이것은 조선에서 철퇴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정책을 불리하게 하

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이것을 조선에 못 박는데 이승만, 김성수 등의 민족 반역 행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이승만, 김성수는 이미 이것을 알고 테러단을 조직하는 등 힘 닿는 한 선거

에 인민을 끌어들였다.

만약 이승만, 김성수가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는 인사라면 미국과 국련(國連)에 말함과 동

시에 현재와 같이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2. 4월에 평양특별시에서 열린 남북회상의 결의에 기초하여 조선은 이미 통일국가라는 

것이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는 단선을 실시하고 단독정부를 조직하려고 했다. 

이것은 당연 조선민족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이승만, 김성수 등의 반역 행위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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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7월 9일 / 4-5면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남조선의 신사태에 처해서 남북 제(諸)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평양에서 

현재 개최 중인 국회도 진정한 조선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

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3. 남북회상에 참가한 제(諸)단체 대표들의 면면은 주지하는 바이다. 현재 남조선의 국회

의원에는 농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의원도 없다는 것만으로 봐도 대다수 인구가 농민인 

현재, 이것이 진정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헌법 초안 또

한 그렇다. 조금도 인민에게 상의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전문위원에 의해 작성되어, 그

들의 좋은 쪽으로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이지만 조금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을 포함

하고 있지 않다. 

이상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

고 부정한 것을 소식(消拭)하는 것이다.

결의문

「본 대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한다.

1.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국회 및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야망을 폭로함과 

동시에 반민족자를 철저히 추구한다.

2. 조선통일 선거 실시에 의해 빨리 최고인민회를 구성하고, 미소 양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민족이 모두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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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통신(共和通信)                1948년 7월 24일 / 7면 

박헌영 씨 보고(2)

박헌영 씨 보고(2)

2. 단선(單選)의 결과 ⸱⸱⸱ 조병옥 경무부장 5, 25일의 발표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단선을 

반대하는 인민투쟁 건수 8,292건이라고 말한다. 미증유의 건수를 세고 있다. 그 가장 큰 

것에 피로 피를 흘린 제주도 인민투쟁이다. 이는 3개월 경과 후 지금에 이르러서도 탄압 

정책에 상관없이 아직도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중략)

3. 국회 ⸱⸱⸱남조선에서의 국회는 이승만을 두목으로 한 한민당이 83%를 차지하여 일당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고(소략)

어떻게 보든지 진정한 조국을 대변하는 국회로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국의 총선

거는 전인민적이고, 전조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우리들은 개개의 사언을 버

리고 구국투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통신(通信)

동아통신(東亞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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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4월 7일 / 면

제주도에 인민항쟁

제주도에 인민항쟁

(서울 6일발 공립=동아)

3일 이래 제주도내 1십5개 지서 중 1십1개소의 지서내에서 인민과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불온한 <판독불가> 경무부에서는 이를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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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4월 14일 / 면

등록의 그늘에 희생자 2십수명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발표

등록의 그늘에 희생자 2십수명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발표

(서울 13일발 공립=동아)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유권자 등록 91%라는 좋은 성적을 제시한 그늘에 민간 및 경

관 2십2명의 귀중한 희생과 5십명의 중경상자 등을 낸 제주도 사건은 전 국민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지난 3일 이래 제주도내 각지의 공기는 험악하고 그 진압을 위해 비상경비

사령부를 설치하여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8일까지의 인명 손상 그 외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망 2십2명(경관 4, 민간 1십2, 소요군중 6)

부상 3십명(경관 6, 민간 2십4)

경상 2십명(경관1, 민간 1십9)

행방불명 1십2명(경관 2, 민간 1십)

가옥 파괴 1십7건(경관 2, 민간 1십5)

방화 1십건(경찰 관계 3, 민간 7)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는 8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목하 본 도에 ○동하고 있는 남로당 계열에 의한 총선거 방해를 위한 살상, 파괴, 방화

(주로 경찰관 및 우익 요인의 가옥)가 연일 감행되고 치안이 교란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

경찰은 남로당 계열의 악질분자의 행동을 발본색원하는 만반의 준비와 용의가 되어 있다. 

도민들은 안심하고 총선거 실시에 협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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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4월 24일 / 면

제주도에 민전(民戰)조사단 파견

제주도에 민전(民戰)조사단 파견

(서울 23일발 공립=동아)

민전○은 20일 정오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제주도의 인민항쟁으로 인해 중단된 총선거

의 대책을 강구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조사단을 조직해서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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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5월 12일 / 면

남조선 각지 선거 방해 사건

남조선 각지 선거 방해 사건

(서울<경성>11일발 공립=동아)

5ㆍ10선거에 대한 방해사건이 남조선 전역에 걸쳐 발생했지만, 10일까지 들어온 서울, 

경기도 이외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9일 오전 10시 ○○ 강릉서 관내 을구 후보자 최병용(29)씨는 맥주병 ○○폭주,3개가 

투척 폭발, 동 시각 주문진읍 병구 선거사무담당자 최철규씨 주택에도 투척되었다. 더

욱이 동일 춘천, 충○면 간의 교량이 1곳 파괴되었다.

충북

영동군 양강면의 전 면장은 군중에게 맞아죽고 다수의 선거위원도 습격당했다.

충남

대전발 대구행 1113호 열차를 점검중에 전철○○사용으로 화차 2량이 탈선, 대전-천안 

간 전선이 8일 오전 2시경 절단되었다. 대전-홍성 간 전화도 절단되고 대전-이리 간 

철도 전화○○ 절단되었다. 대전-조치원 간 전주가 파괴되고 강경-부여 간 전선이 절단

되어 모두 불통.

전북 

이리 중학의 전 생도 4백여명은 금일부터 맹휴(盟休), 군산 중학은 7일부터 맹휴에 들

어갔다.

전남

여수수산학교, 동 공업학교 그 외의 학교가 맹휴중, 광주시에서는 중학, 사범학교 등 

12교가 맹휴에 들어갔다. 순천 철도기관○에 방화, 순천-여수 간 전주 8개가 절단되어 

전화불통, 철도 선로가 10미터 정도 잘려나갔다. ○○○에서는 지서 ○○○, 순사 1명 

즉사, 2명 중상, 보성역에서는 기관차, 탱크, 거차장○이 파괴되어, 철도전화선이 절단

되었다. 피습받은 발전소의 복구 전망은 불명.

광주-목포-서울 간 열차 운전 불능, 광주역 중심 각 역 간의 전화는 불통, 광주-화순 

간 송전선도 절단되었다. 철교에서는 경비전화가 전부 불통, 후보자의 가옥 전소, 중요

시설 파괴, 장성에서는 경비용, ○사용 전화 모두 전부 절단, 독촉국민회원 피습, 그 가

옥 전소, 송전선 절단.

광주 시내 우편국은 4국을 남기고 전부 전화 불통, 화순 경비전화 절단, 함평에서는 소

위 반동분자와 관청의 앞잡이가 습격당하고, 독촉국민회원이 습격받고 가옥 전소, 난주 

민족청년단장이 사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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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이 맹휴중. 경주에서는 각지의 경찰지서가 피습, 포항에서는 

악질 형사 송만택 집에 9일 이른 아침 민중이 방화 전소. 동서 순경 정제극 집에도 방

화가 있었다. 포항서 관내의 7구 3개소, 6구 2십3구 각 1개소의 경비전화 절단이 있었

으며 관내 전부 불통.

경남

금일 이후 각 ○에 봉기가 엄청나며, 함양에서는 10일 봉화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에

서는 군중의 면사무소 습격과 봉화사건이 있었다. 김해읍 ○○동구장과 경찰서장에 협

박문이 날라왔다. 밀양군에서는 대규모 3개의 봉화사건, 진주에서는 후보자 피습, 우편

국의 전화교환실이 군중의 투석으로 파괴, 다수의 단선 반대 전단이 뿌려졌다.

개성에서는 후보자의 입간판에 ‘암살’이라는 낙서가 있었다. 동 군 마암경찰지서 피습, 창

녕 일대에는 단선 단정 반대의 전단이 살포, 부산에서는 2명의 봉화사건, 선거위원장 피

습, 순경 1명 피살 사건이 있었다.

제주도 

경찰대, 국방경비대와 게릴라대 간에 격렬한 전투가 있었으며, 북제주에서는 경찰, 경비

대의 공동작전으로 6개 소대편성으로 금일부터 싸우고 있다. 전투개시 1시간 후에는 경

찰○○○○직원 1명, 그 외 2명의 즉사와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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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5월 19일 / 3-4면

경비대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도의 인민항쟁 격화

경비대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도의 인민항쟁 격화

(평양 18일 방송=동아)

제주도의 인민항쟁은 5월 10일 이후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최근 상황은 다음과 같

다. 무장한 인민부대는 계속적으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있다. 15일에는 제주도 김녕경찰지

서가 습격받았고, 함덕리 부락이 습격받았다. 덕천리 습격에서는 부락에 거주하는 대동청

년단장 송계진이 사살되었고, 인민부대는 촌장 강희전의 안내로 선거 진행중인 투표소와 

선거서류를 방화소각하고 향보단에 가입하고 있던 부락청년 9명을 납치했다. 또한 경찰과 

국방경비대와의 사이에도 매우 험악한 공기가 감돌고 민중은 후자를 편들고 있지만, 14

일에는 이 양자 간에 충돌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인민항쟁부대에 대해 경찰은 무조건 발포

했는데 국방경비대는 구국항쟁을 수행하려는 동포에 대해 발포를 거부한 것에 있으며, 경

찰은 국방경비대가 민중을 사살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경비대는 경찰의 잔학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4일은 제주도에 집결해 있던 국방경비대가 애월 ○○○ 경

찰지서의 앞을 통행 도중 트럭 위에서 지서를 향해 수십명의 대원이 집중사격하여 청사를 

파괴하고 순경을 부상시켰다. 이러한 사건에 당황한 제주경비사령관은 부하의 혼란을 진

압하기 위해 서울에 경찰대의 급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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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9년 5월 19일 / 4면

제주도 정예경찰부대 파견

제주도 정예경찰부대 파견

(서울<경성>18일발 공립=동아)

경무부에서는 제주도의 사태 험악화에 ○○국방경비대와 협조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18일 제2차 경찰정예부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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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5월 21일 / 5면

제주도의 선거 무효화 건의

제주도의 선거 무효화 건의

(서울<경성> 20일발 공립=동아)

선거 전후의 치열한 소요로 혼란에 빠진 제주도의 개표는 현저히 늦어져 얼마전 겨우 판

명되었지만, 그 결과 법정의 투표수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국회선거위원회에서

는 군정 장관에게 무효 선포를 건의했다. 즉각 북제주군 갑구는 7십3 투표소 중 3십1개

구(등록유권자 2만7천5백6십명, 투표자 1만1천9백1십2명), 을구는 6십1개 투표구중 3십

2개구(등록유권자 2만9백1십7명, 투표자 9천7백2십4명)가 시행되었을 뿐으로, 국회선위

에서는 18일 선거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당 선거구의 선거무효선포를 단정장관에게 건의

한 것이다. 무효로 결정되면 이어서 다음 선거일시가 공포된다. 또한 남제주군에서는 ○

○의원 오용국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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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5월 27일 / 2면

북제주 재선 6월 23일

딘 장관 양 구 무효선포

북제주 재선 6월 23일

딘 장관 양구 무효선포

(서울<경성> 26일발 공립=동아)

군정장관 딘 소장은 26일 제주도 북제주군 갑,을 양 구의 선거무효 및 재선거일에 관한 

다음의 결정을 발표했다.

1, 1948년 5월 10일 시행 선거법에 근거하여 5ㆍ10제주도 북제주군 갑, 을 양 구의 선

거는 선거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한다.

2, 양 구의 재선거는 1948년 6월 23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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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5월 27일 / 3면

제주행 회피한 철도경찰관 군재판

제주행 회피한 철도경찰관 군재판

(서울<경성> 26일발 공립=동아)

철도관구 경찰청 근무 순경 장만호(28), 순경 박봉철(27), 순경 김만휘(연령 불명) 외 1

명(전문 불명)은 지난 17일 철도관구 경찰청장으로부터 제주도 북부경비 출동 명령을 받

았지만, 이를 회피하고 즉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은신도피한 직후 18일 체포되어 군정포

고령 제2호 위반으로 종로경찰서내 군정재판소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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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3일 / 면

제주 저지리 전소

제주 저지리 전소

(서울(경성) 2일 방송=동아)

북제주군 한림면 저지리에서는 5월 13일 주간 화재가 발생하여 전호수 1백5십 중 4호를 

남기고 전소하여, 4명의 부녀가 부상당하고 7백여명의 이재민은 부락 후방의 오름에서 

노숙하고 있다. 원인은 방화이다. 한편 이것이 경찰에 발견된 것은 화재후 2주째인 27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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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5일 / 2-3면

제주도 소요 23일까지 진압

제주도 소요 23일까지 진압

(서울(경성) 3일방송=동아)

도당국의 언명에 의하면, 제주도에서의 토벌작전은 군, 경의 긴밀한 협조로 순조롭게 진

행하고 있고,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23일까지는 완전히 진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전

의 개략을 보면, 경찰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도로에서 4킬로미터 간, 국방경비

대는 섬의 서에서 동으로 모조리 훑어내는 작전을 취하고 있어 이처럼 임무를 분담한 것

은 경찰은 치안행동을, 경비대는 산악에서 전투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해안을 순

회하여 밀항의 출발과 도착을 방지하고 경비대의 수송을 맡고 있는데, 이 작전목적은 농

부가 산에서 내려와서 안전하게 수확을 하고 파종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약 2십명으로 

보이는 산 게릴라대 두목을 체포하고, 관공리가 돌아와서 집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도당국에서는 경찰과 국방경비대와의 대립, 동료와 가족을 살해당하고 가옥이 

불탄 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경관에 의한 피의(被疑) 인민 무차별 사살의 사실무근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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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10일 / 2면

제주 선거 불능 상태

선위 기일 연기 요청

제주 선거 불능 상태

선위 기일 연기 요청

(서울 9일방송=동아)

오늘 23일 시행할 예정인 북제주군 갑, 을 양 지구의 재선거는 지금도 여전히 불능상태

라고 했다. 도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해 재선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1, 아직 소요가 진압되지 않은 듯하고 유권자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투표를 꺼리고 있다.

2, 북제주군 123개소의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명부가 거의 분실되었다.

3, 5.10선거 이후 입후보자가 없고 무투표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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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23일 / 면

자료 「총선거와 경찰」 조 경무부장 발표(2)

자료 「총선거와 경찰」 조 경무부장 발표(2)

4, 선동꾼, 5인내지 10인의 조를 편성, 시가지전은 미조직 부락에서 ‘○’ ‘징’을 울리며 

군중을 집합 선동연설한다.

5, 산업기관의 파괴, 기계의 일부 파괴 또는 중요부속품의 절취로 조업을 불능케 한다.

二, 농촌투쟁

1, 부락인민위원회를 열어 ‘유엔배격’ ‘양군철퇴’ ‘정권 인민에게’라며 부녀자를 동원하

여 행정기관에 쇄도, 식량을 요구, 경찰과 대동청년단원이 인민대회를 방해할 때는 이

를 철저히 분쇄할 것

2, 인민의 기세가 관공서 습격에까지 미칠 때는 책임자는 현장에서 피하여 책임을 회피

하고 지휘도 습격 중지도 하지 말 것

3, 투쟁은 유격적으로 계속하고 치안을 마비시킬 것

4, 식량을 강탈하여 무상분배할 것

三, 가두세포조직에 대한 지령

가두는 3인, 농촌은 5인을 1조로 한다.

四, 대중단체확대 주간 설치에 대한 지령

대중의 집결연락강화, 기타

五, 노조활동에 대한 지령

노조기구위원회, 분회, 보조조직, 노조신문배포망 강화

六, 일반지령

학생투쟁의 고도평가, 정보활동의 기민화, 벽신문 등을 통한 반동경찰의 폭압선전, 인민

○선전, 식량투쟁

七, ○○정세에 대한 신전술지령

반동정책이 격화된 경우는 폭력투쟁을 피하고 군중의 단결을 도모하고 내외의 여론을 

환기시켜 인민항쟁을 추진할 것

八, 단정반대 구국투쟁위원회 조직에 관한 지령

농촌공동반, 농촌자위대조직, 농민위원회재조직

九, 기타 특수지령

1, 선전습격파괴 등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타 지방 사람이 할 것

2, 간부 등용에는 빈○자, 207투쟁(1948년 2월 7일 인민항쟁)을 통해 혁명적인 사람

을 앉힐 것

3, 국방경비대원을 매수해서 대 경찰충돌의 대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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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작, 2월 이전은 전단, 봉화 등에 의한 지하공작에 불과했지만, 2월 7일을 기

해 중앙, 지방에 파업, 맹휴,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파괴, 살상 등의 일대 폭동이 일

어났다. 이러한 폭동은 경찰의 기민주도한 사찰경계로 인해 2월 5일 전라북도권내에서 

지령문과 폭동계획서를 사전에 압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여 단기간에 진압

되었는데, 그 여파는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남해의 고도 제주도에는 북조선에

서 밀파한 군사훈련을 받은 파괴분자가 도내에 잠입하여 공산분자를 훈련무장시키고 내

통연락하여 한라산의 천연요새를 근거로 일본군이 유기매몰한 무기탄약 등을 발견하여 

폭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각 폭동지역에는 경찰의 정예를 파견 응원 

중이며 머지않아 치안이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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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24일 / 1면

제주 소요 수습책은 불변

조 경무부장 담화 발표

제주 소요 수습책은 불변

조 경무부장 담화 발표

(서울 23일발 공립=동아)

경무부장 조병옥씨는 23일 제주도의 소요사건 수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

했다.

제주도의 치안에 관해 정부기관의 책임자 혹은 정치,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는 폭

동이 빈발화하여 치안이 교란되는 원인을 행정사법기관의 인사행정의 편파행정이라는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불평불만 및 경찰관리의 비민주주의적인 과오 등의 탓이라는 추

상적인 관측을 갖고 더욱이 동포를 돕는 인정(認定)론을 횡횡시키고 있는데, 이 토론은 

사실판단의 착오 및 피상적 관찰에 의한 본말전도의 오견이라고 본다. 물론 이를 포함

한 모든 논의도 간접적, 혹은 보완적 원인을 지적하기에는 충분하다. 즉 제주도민의 역

사적 특질인 배타심과 경찰말단의 민주주의 원리를 침범한 과오도 그 원인의 하나로 간

주되어야겠지만, 그 근본원인은 조선을 소련방화(邦化) 내지 그 위성국가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남조선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총선거’ 방해공작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북조

선을 그 세력하에 두고 나아가 남조선을 그 세력하에 두려고 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소요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조선 일대에 전파 만연할 것이며, 당분간 남조

선에서는 정상적인 치안의 복구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사정에 있다. 따라서 치안의 수습

책으로서는 법을 무시하고 살인방화 등의 파괴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고 수립을 방해하

려는 자는 이를 엄중히 처단하고 무지추종자는 선무선도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본

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법을 침범한 자와 누구나가 그 후에 과거를 뉘우치고 치안에 협

력할 것을 맹세한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취급할 것이다. 국립경찰은 이 원

칙에 따라 제주도경찰○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과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인권

의 유린을 방지하여 도민의 친화를 두텁게 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제주소요 만연 수습의 근본 방침은 종래와 조금도 변함없음을 거듭 성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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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6월 29일 / 5면

제주도 재선, 무기연기

제주도 재선, 무기연기

(서울 26일발 공립=동아)

앞서 보도한 것처럼 딘 군정장관은 5월 24일, 제주도 갑을 두 지구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지만, 지난 10일 행정명령 제22호에 의거하여 6월 

23일 제주도 재선거를 무기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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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7월 3일 / 4면

정치적 환경 개혁만이 해결의 열쇠

제주도 사건에 제우회 요로(要路)에 청원서 제출

정치적 환경 개혁만이 해결의 열쇠

제주도 사건에 제우회 요로(要路)에 청원서 제출

재서울 제주도인의 친목단체인 제우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진행중인 불행한 사태에 대해 그 

해결방법으로 건전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채용할 것을 요청하는 요지를 다음과 같은 청원

서를 6월 하순 하지 중장을 비롯 군정 관계 각 당국과 유엔 조선위원단에 제출했다.

현재의 제주도 사건은 결코 소수분자의 정치적 충돌에 의한 파괴적 음모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외에 중대한 원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작년 3ㆍ1절 기념행사 때, 

경찰측의 경솔한 발포 살상사건이 원인으로 폭발한 소위 관공리 파업사건을 군정당국이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오늘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러나 불행히도 군정당국은 이 지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관민 전체가 위험

한 파괴분자인양 대처하고 섬 외부로부터 당 지방의 주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청년단원을 다수 투입하여 각 부락에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도민생활에 간섭

과 폭행을 감행시킨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좌익분자 소탕의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

겠지만, 결과는 그 정반대로 경찰과 청년단체의 박해를 피하려는 다수의 현지 청년과 주

민으로 하여금 산중 동굴로 피난시키게 된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벌작전은 여전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벌 측은 일반 주민에게 협력을 요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주민을 폭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산중에 있는 폭도는 

그들의 혈연이고 친한 친구인 이상 그 토벌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과 같은 무력 방법에 내재해 있는 결함과 이 사건에 부재해 있는 특수한 원인을 고

려하여 본 회에서는 제주도의 정치적 환경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만이 오늘의 가열한 

사태를 수습하는 현명하고 유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중점을 

평화적 방법으로 변경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력공격을 즉시 중지할 것에 각별한 유의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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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7월 21일 / 3면

도내 사태 수습에 민의 존중

임 도지사 소신 피력

도내 사태 수습에 민의 존중

임 도지사 소신 피력

(서울 20일방송=동아)

제주도 소요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각 책임당국과도 사태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임 

제주도지사는 19일 도민의 민생문제해결과 민심의 안정책에 대해 요지○ 다음과 같은 담

화를 발표했다.

1, 민심지도에는 민의를 존중하고 사태의 급속한 수습을 도모하겠다. 목하 각 지방을 순

회하고 좌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있다.

2,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제에는 국고 보조를 받아 이재민 구제회를 

조직하여 강력한 구호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3, 청년단체의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연계하여 한층 단속을 엄중히 할 것이

며, 일반 양민에 자극을 주는듯한 일체의 행동은 엄금한다.

4, 일반행정관청의 내부에 잠복해 있는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일단 민심안정을 도모하여 

일반대중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관도(官道) 수립과 관민일체화를 촉진한다.

5, 초중학교는 모두 복구했지만, 출석률은 40% 내지 50%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학부형

의 노력을 얻어 조속히 종래의 사태로 돌아가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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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7월 24일 / 1-2면

태풍으로 벼농사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태풍으로 벼농사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서울 23일발 공립=동아)

제주도민의 식생활은 보리, 유채, 고구마, 콩 등의 잡곡이 주식이며, 매년 7만석 정도 이

입되는 본토로부터의 미곡은 대부분이 관공리용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금년도의 곡물 작

황은 전반적으로 우려되며 금년도는 특히 본토로부터의 상당량의 보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특히 벼농사는 약 90% 정도를 심었지만 지난 7일부터 내습한 폭풍우로 

인해 전멸 상황이다. 이 예기치 못한 천재로 미곡생산은 거의 바랄 수 없고, 3십만 도민

의 식생활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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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통신(東亞通信)                1948년 7월 26일 / 1면

전남 이재민에 주택자금

전남 이재민에 주택자금

(서울 24일발 공립=동아)

남조선 일대를 덮친 폭풍우와 태풍으로 입은 올해 피해는 전전(戰前)에 볼 수 없을 정도

로 심각한 것이지만, 목포, 군산 두 항을 비롯해서 부산, 인천지방 등의 가옥, 농산물의 

피해는 특히 크며, 제주도의 벼농사도 전멸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당국에서는 피해지 구

제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중앙청에서는 전남지방 이재민의 주택복구 자금 7

백만원의 배상을 얻었기 때문에 첫번째로 10월까지 4백4십호의 주택을 재해 각 부군에 

신축하게 되었다.



■ 통신(通信)

조선특신(朝鮮特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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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4월 7일 / 3면 

제주도에 대폭동 발생

무장경관 다수 현지로 파견

제주도에 대폭동 발생

무장경관 다수 현지로 파견

(서울 7일발 조통KIP)

3일에 제주도 전도에 걸쳐 발생한 폭동사건에 관해서는 1947년 4월에 발생한 폭동보다

도 더 대규모의 것이었는데, 당국에서는 6일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일부터 발생한 제주도의 남선 단선 반대의 폭동은 1947년에 발생한 것보다도 극히 광

범위하게 전개되고 그 피해도 엄청난 것이다.

거의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일제히 봉기한 폭도는 각지의 관공청을 장악하고 각 관공원 경

찰관에 대해 살육, 폭행, 방화, 약탈, 파괴 등의 행위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하였으며, 특히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여러 종류의 선거관계서류 및 등록명부를 소각하는 등 그 비인도 

행위는 실로 말로 다할 수 없다. 현재까지 그 상세한 수자는 판명되지 않았지만, 개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망자 다수

관공서 파괴 11건

테러 11건

전화선 절단 4건

경찰 방화 4건

교량 및 도로 파괴 9곳

그 외에 선거사무소 습격, 파괴, 방화 거의 전도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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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4월 13일 / 3-4면 

경무부에서 제주도에 선무반을 파견

경무부에서 제주도에 선무반을 파견

(서울 13일발 조통 KIP)

과반의 남선 단독선거 시행을 반대하여 동란이 발생한 제주도에 경무부에서 선무반을 파

견하기로 하였다.

선무반은 다음 14일부터 약 1주간의 예정으로 현지에서 선무공작을 하기로 되었지만 귀

도(歸途)에는 목포, 광주, 대전도 들러서 다양한 공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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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4월 19일 / 3면 

서귀포어업조합 분할 독립

서귀포어업조합 분할 독립

(제주 19일발 합동 KIP)

어업연맹의 산하에 있는 서귀어업조합(전 제주도어업조합 서귀포 출장소)은 오랫동안 현

안중이었던 분할독립의 숙원이 2월 25일자로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성취했다.

조합장 선거, 감사 총대 경질, 선임의 건 등 그 외의 현안을 토의하여 조합장에 양치순씨

가 당선되고 감사에는 강성익씨 외 2명이 임명되었다.

또한 총대 선정에서는 인원을 일약 3십명으로 증가시켜 2십명의 남자 외에 여자 1십명 

총대를 선임하기로 하여, 남선 어촌에서는 실로 가장 앞선 여 총대가 출현하여 향후의 조

합 운영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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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4월 19일 / 4면 

제주도의 어업계 일대 비약

제주도의 어업계 일대 비약

(제주 19일발 합동 KIP)

급격하게 향상한 남선의 원양어업에 지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제주도에 대한 기대는 실

로 크다. 이번 자본 1억원으로 제주도원양어업주식회사(가칭)의 창립이 진전된 한편, 서

귀포에는 일생산량 15톤의 제빙공장 설정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시운전을 하기로 

하는 등 제주도의 어업계는 지금 명실상부 일대 비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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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10일 / 1면 

제주도의 경비상황 

조부장의 발표

제주도의 경비상황

조부장의 발표

(서울 10일발 조통 KIP)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도의 치안유지에 관해 금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이래 제주도의 전역에 걸쳐 남○○○○○ 폭동은 양민의 살해 약 2십5명, 경

찰관 살해 6명, 그 가족 6명, 방화 2십5건이라는 불상사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들 폭도들

은 여전히 계속되고 우리 도민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본관은 깊이 그 책임

을 느끼고 유감을 금할 길 없다. 목하 치안 유지는 국립경찰과 해안경찰이 협력하여 경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경비 주안은 1개월 전에 ○○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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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10일 / 4면 

이승만 박사는 무투표 

제주도는 입후보 없음

이승만 박사는 무투표

제주도는 입후보 없음

(서울 9일발 조통 KIP)

5월 10일의 역사적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남선 각지에서는 각 입후보 간에 맹렬한 선

거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원 2백명에 대해 9백4십3명의 입후보자 등록이 있었는데, 입

후보자 중에는 자격 상실, 입후보자 취소 등으로 5월 9일 현재 후보직을 말소당한 수는 

3십3명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스스로 취소한 자는 2십6명, 암살에 의한 자는 4명, 자

격 불충분이 4명으로 결국 현재 2백명의 정원 약 4,5배 이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국을 통틀어 무투표 지구는 11지구로 이는 광주(경기), 가평(경기), 광주(전

남), 영암(전남), ○광(전남), 정읍 갑구(전북), 영천(경북), 김천(경북) 외에 3구 있는데, 

이 외에 각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던 서울 남동대문 갑구 입후보자 최능○씨의 입후보 자

격은 자격 상실했기 때문에 동 구는 이승만 박사 1인이 되어 무투표 지구는 합계 12구가 

된 것이다.

더욱이 자격 불충분으로 입후보를 취소당한 자는 합계 4명이 되었기 때문에 입후보자 총

수는 9백8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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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18일 / 4면 

제주도의 선거 보고 없음

제주도의 선거 보고 없음

(서울 16일발 조통 KIP)

체신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이 해방 후 첫 올림픽 참가를 기념하여 체신부에서는 기념

우표를 6월 1일부터 발매하기로 했다.

5원과 10원 두 종류이며, 5원짜리에는 조선의 국기에 올림픽 마크를 넣은 것으로, 10원

짜리는 월계관을 박은 남선 선거와 경기장 모양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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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19일 / 3-4면 

제주도에 경찰기동대 

폭동은 여전히 계속

제주도에 경찰기동대

폭동은 여전히 계속

(서울 19일발 조통 KIP)

조 경무부장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의 폭동은 여전히 계속되는 모양이며, 발표요

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로서는 단지 경고만을 발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여. <판독불가> 점점 더 애국적 

동포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국방경비대와도 연락을 

취해 경찰기동대를 18일 제주도에 파견하여 무력 탄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폭동도 머지않아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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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22일 / 1-2면 

제주도의 게릴라대 3천 

동굴에서 물고기 잡으러도 나온다

제주도의 게릴라대 3천

동굴에서 물고기 잡으러도 나온다

(서울 22일발 조통 KIP)

제주도 사건 진압을 맡고 있던 김정호 공안국장은 동 섬의 정황에 관해 최근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폭도는 주로 한라산의 동굴을 중심으로 약 3천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양

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처음에 5백명 정도였는데 그

들은 양민을 징발해서 각 지방에 파괴, 방화 등의 폭동을 일으키고 있고, 상당의 무기도 

갖고 있는 것 등은 사실이며, 지리적으로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약하는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식량도 3개월분 정도 준비되어 있고, 때로는 바다에 나가 어부의 물고기

를 약탈해서 식량을 보급하면서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단은 양민에게 손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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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27일 / 1면 

북제주도 재선거 

갑, 을 양구 6월 23일

북제주도 재선거

갑, 을 양구 6월 23일

(서울 26일발 조통 KIP)

좌익계의 선거 반대폭동으로 인해 아직 제주도의 선거결과는 발표되지 않아, 일반의 주목

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딘 장관은 5월 10일의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6월 

23일 재선거 시행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선거는 1948년 3월 17일 공포, 즉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이에 

무효로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동 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북제주 갑구 및 을구는 선거위원회의 지도, 감독 하에 6

월 23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무효선언의 이유는 북제주 갑구, 을구 도 지구에서 반동분자

의 폭동○○하여 완전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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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5월 29일 / 4면 

제주도 증원 경관대 

출동 거부

제주도 증원 경관대 

출동 거부

(평양 27일발 방송 KIP)

제주도의 폭동을 무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약 3천의 무장경관이 동 섬에 증원대로 출동

한 사실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으며, 북선특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출동에 대해 ‘동

포가 서로 싸우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며 그 출동을 거부한 경관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 

이날 이들은 미군 포고령 위반으로 미군정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다. 선량한 인민의 대다

수는 이 조치에 대해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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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6월 1일 / 3면 

제주도 사태 점점 더 악화

심판관ㆍ검찰관 현지 파견

제주도 사태 점점 더 악화

심판관ㆍ검찰관 현지 파견

(서울 31일발 조통 KIP)

제주도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언제 진압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해 형사 건수가 많아지고 현재의 인민과 경찰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사법부 심판관과 검찰관이 현지에 파견되게 되었다.

심판관으로는 서울 고등심리원○○○○○, 사법심리원 ○원기 심판관을 비롯해서 최동욱, 황

성기, 김○모, 외 서기 3명, 검찰관 박○○, 이○인, 외 수명의 검찰관이 파견하기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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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6월 5일 / 3면 

남선 각지의 단정 반대

남선 각지의 단정 반대

(평양 4일방송 KIP)

경남도 안산 지방의 농민들은 지난 1일 하곡수매에 반대하여 전 농민은 시위 행동을 하

고 단정반대 하곡매수반대, 남북협상, 제주도인민 탄압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건 전단을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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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6월 12일 / 2면 

제주도의 재선거는 무기 연기

제주도의 재선거는 무기 연기

(서울 12일발 조통 KIP)

딘 군정 장관은 10일자로 제주도의 재선거를 무기연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북제주도 갑, 을 두 지구는 5월 10일 총선거에서 50%의 투표만 이뤄졌을 뿐이었기 때문

에 1948년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악질분자의 방해가 있어서 이

들의 불온분자를 완전히 일소한 후에 자유로운 인민의 의사를 갖고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무기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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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6월 19일 / 3면 

제주도 경찰대장 

취침 중에 사살되다

제주도 경찰대장

취침 중에 사살되다

(서울 18일발 조통 KIP)

제주도의 폭동을 소멸하기 위해 나아가 제주도에 경찰대를 조직하여 출발하여 남선경찰대

장 박대령은 동 섬의 게릴라 부대를 토벌하는 중에 있었는데, 18일 오전 2시경 3명의 흉

한(凶漢)에 의해 사령부에 들어와 사살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무부에서는 동 섬은 지금까지 감찰청이었는데, 치안유지를 확립하

기 위해 경찰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2개의 경찰서를 설치하여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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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신(朝鮮特信)              1948년 7월 5일 / 2면 

제주도의 폭동 늘상 치열

제주도의 폭동 늘상 치열

(서울 3일발 조통KIP)

지난 5월 10일 남조선총선거를 계기로 봉기한 제주도에서 적색분자의 폭동은 날이 갈수

록 그 수가 늘어 ○○○ 동굴을 근거로 삼아 매일 전 도에 걸쳐 살인, 납치, 방화, 약탈 

등 온갖 파괴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 편의(便衣)유격대는 교묘하게 농민으로 둔갑하여 

무기, 탄약을 숨기고 장소와 때를 이용하여 출몰하고 있다.

그들은 전투에 관한 뉴스와 공산주의 선전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 기관지(機關紙)

민주신문(民主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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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15일 / 2면 

전력 위기에 직면하다

제주도 폭동 격화

전력 위기에 직면하다

제주도 폭동 격화

▷9일 서울 ○○○에 의하면, 지난 4월 3일부터 격화하고 있는 제주도의 게릴라 폭동은 

본토에서 응원대 ○○○2천5백 명이 ○○위해 급파되었다. ○○○○○○

○○○○ 파손, 사자(死者) 230명, ○○○○는 4백 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하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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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2일 / 3면 

제주도 폭동 북선(北鮮)에서 공작대

제주도 폭동 북선(北鮮)에서 공작대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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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2일 / 3면 

날이 갈수록 악화

날이 갈수록 악화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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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9일 / 2면 

북제주 선거 무효

국회선거위 군정장관에게 요청

북제주 선거 무효

국회선거위 군정장관에게 요청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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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5월 29일 / 2면 

원시생활로 돌아간 폭도 

김 공안국장 담(談)

원시생활로 돌아간 폭도 

김 공안국장 담(談)

(서울발 조통=KIP) 제주도 소요사건 진압을 맡고 있던 김정호 공안국장은 동도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폭도는 주로 한라산의 동굴을 중심으로 약 2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

민도 섞여 있어서 직접 공격은 하지 않았다. 처음은 5백 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양민을 

징발해서 각지에 파괴 방화 등의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사실 상당한 무기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은 기회였다. 식량도 3개월분은 

비축하여 있고, 때로는 바다로 나가 어부가 잡은 고기들을 약탈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단은 매우 양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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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6월 5일 / 3면 

수산의 보고 제주도

해녀 춤추는 꿈의 나라

수산의 보고 제주도

해녀 춤추는 꿈의 나라

공산주의자의 지도에 의한 폭동 사건으로 클로즈업 되어 온 제주도. 여기는 연산어획고 1

억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산보고이다. 1947년 12월말 현재 조사에 의한 어로 인구는 전

업자 3,790인, 겸업자 26,526인, ○○○ 그 외 업자 4,413인, 계 34,729인(해녀어업자 

9,994인 포함)이고, 해안지대의 주민은 대개 반농반어의 작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어선○

수는

범선 1030,  기선 181, 계 1211척으로  그 중 기선건착망 2,  동○예망 8, 잠수기 10 

등 있고, 어획고는 ○잠어업(해녀 포함) 21,068,643원, ○○○ 18,384,287원, 잠수기어

업 3,139,446원, ○예망어업 2,709,522원, ○예망어업 2,418,461원, 건착망어업 

3,897,649원 합 59,602,485원

이고 연산액 약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것은 어조(漁組)를 통해서 위탁판매 된 통

계 숫자일 뿐이고, ○어획고의 약 5○로 보이므로 ○○에는 1억수천억 원으로 오른다. 본

도 앞바다 근해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업은 ○○○○, 트롤, ○○○○, 잠수기, ○○○○, 

기선건착망, ○○○○가 대표적인 것으로 ○○○○○○○○○○○○○○○○ 한편 본도 

특유의 해녀어업의 ○○는 고유의 ○○이다. 나체(간단한 작업○○용)에 수○면을 걸쳐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해녀들은 해초, 패류 등을 구하러 수중으로 들어가서 채취 작업

을 행하고 잠수하는 수심은 대개 4,5심 혹은 10심 정도이며, 작업은 보통 10시에 시작해

서 ○○시에 끝난다. 1일 어업 횟수는 2,3회로 1회 어업 시간은 대개 1시간 내외이다. 

어업 시간 중 잠수 횟수는 19회 또는 20회 정도이고 잠수 시간은 보통 2,3분 혹은 4,5

분 정도로 숙련자는 1회 10분 이상도 매우 잘 잠수한다고 말한다. 해녀어업은 상당히 기

술을 요하기 때문에 대개 12,3세부터 해변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16,7세쯤에는 1인으로서 

숙련자가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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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6월 12일 / 2면 

제주도의 소요 여전히 확대

제주도의 소요 여전히 확대

(서울발=KIP) 제주도의 소요 사건은 날이 갈수록 확대의 일로를 걷고 있다. 경찰사령부에

서는 지난 1개월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습격=경찰서 113건, ○○관 8건, 관공서 3건, 선거사무소 18건

△ 납치=경찰관 4, 동(同)가족 4, 관공리 11, 양민 289

△ 행방불명= 경찰관 3

△ 테러=관공리 2, 양민 2

△ 사망=경찰관 23, 동가족 13, 양민 2, 관공리 2, 폭도 119

△ 부상=경찰관 119, 동가족 2, 양민 65, 관공리 6, 폭도 8

△ 무기 피해= 총 20, 탄환 231

△ 무기 회수=총기 8, 탄환 249

△ 방화=경찰서 4, 부락 4, 양민가옥 213, 관공리 가옥 6 

△ 파괴=경찰관사 2, ○○ 4

△ 검거인원=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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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6월 19일 / 3면 

제주도의 재선거 무기 연기 

제주도의 재선거 무기 연기

(서울발=KIP) 딘 군정 장관은 6월 10일자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5월 10

일의 총선거에서 5할 투표율밖에 없었던 북제주 갑을 양구의 재선거는 6월 23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공산분자의 방해가 아직 멈추지 않아 그것을 일소한 후 자유인민의 의지로 

행해져야 하므로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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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7월 3일 / 2면 

일본 재무장 명확히

기괴한 독도의 참사 

한독당 담(談)

일본 재무장 명확히

기괴한 독도의 참사 

한독당 담(談)

(서울발=공화) ○○○선전부에서는 작금의 주요한 사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1. 미국 최근의 대일정책○○방향을 통해서 재무장을 하려는 것이 명확하다. ○○제2차 

대전의 위대한 ○○○○○○단하는 것이고, 또한 ○○○을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국가도 상관없이 이것에 찬동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일본만이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40년간 왜구약자와 결사 항전해 온 조선민족으

로서는 소요○○일으켜 이 야○분쇄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2. ○도○사는 실로 괴이한 것이다. 우방 미국이 특히 과학의 고도로 진보하고 ○○한 미

공군의 손으로는 도저히 걸리는 것을 하는 현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라도 우리 국

토, ○○○로서  ○○○이유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 시켜 

○○○○○○ 것이다. ○○○○○○에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3. ○○○○에 대해서 금년도 ○○작은 한발로 인해 5할도 감수할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집할○을 감소하지 않은 것은 빈곤한 농민대중의 생활을 한층 ○○ 중에 내려 

혼란시키는 국○을 조장하는 것이다.

4. 전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현상이 계속된다면, 전도는 ○○한 세태를 현출할 것

이다. 미 당국에는 빨리 민간대표를 파견하여 해결하도록 요망한다.

5. 제주도 사건의 책임자를 구명함과 동시에 현명한 실력자를 ○○○○ 정책으로 위로하

는 것이 무력 해결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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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11월 6일 / 1면 

한(恨)의 38도선 

해결의 길은 남북통일뿐

한(恨)의 38도선 

해결의 길은 남북통일뿐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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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8년 11월 20일 / 2면 

폭동의 진상 박연대장 이야기

폭동의 진상 박연대장 이야기

여수 제24연대장 박○○ 씨는 지난 28일 기자단과 회견하고 폭동의 진상 및 당시 반란 

<이하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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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3월 26일 / 1면 

제주도의 조사 보고 

이 국무총리, 기자단에 이야기하다

제주도의 조사 보고 

이 국무총리, 기자단에 이야기하다

평온으로 돌아가는 것도 곧 가까움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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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3월 26일 / 1면 

내무장관의 보고, 적당한 선전⸱계몽이 필요 

폭도는 무의식적인 주의자

내무장관의 보고, 적당한 선전⸱계몽이 필요 

폭도는 무의식적인 주의자

(서울발=KIP) 제주도의 사○○○에 대해서는 그 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아직 

소수의 ○○가 남아서 치안을 혼란시키고 있다. 한편 공산분자는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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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3월 26일 / 1면 

5월 10일에 선거

5월 10일에 선거

○○처장 김○○는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작년 5월 10일 총선거 때에는 제주도 갑을 지구 반란 때문에 ○○ 선거 실시하는 것을 

못했다. 그 후 오늘까지 2월 10일자의 행정명령 22호를 공포해서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최근 ○○○○의 현지시찰로 군관단의 협력에 의해 곧 완전 진압이 예상되므로, 

오는 5월 10일 갑구 지구의 선거를 감행하기로 했다. 곧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한 행정

령이 공포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는 이것을 기회로 한층 국가를 위해 ○○○○할 것

을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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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3월 26일 / 1면 

제주도의 치안 목전

이 참모총장 담(談)

제주도의 치안 목전

이 참모총장 담(談)

(서울=KIP) 육군 참모총장 이○○ 소장은 호남지방 및 제주도의 치안에 대해서 ○○ 다

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제주도 및 호남지방은 아직 폭도가 출몰하여 폭행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 지방의 ○○는 

문자 그대로 ○○의 고통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의 ○○하는 바이며 또한 당국

으로서도 ○○을 참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방면의 ○을 악화하여 일대○○○

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작년 4월 7일 사건 이래 아직 진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이외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나, 폭도는 게릴라 폭동을 행하고 있어서 그○○은 곤란하고, 그 

완전한 진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한층 국가 협력이 필요하다. 만일 폭동을 발견한다면 

즉시 군에 보고하고, 또한 군의 행동을 폭도에게 들키지 않게 군관민 일체가 되어 하루라

도 빨리 제주도 및 호남지구가 평화○로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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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4월 2일 / 1면 

[영화 소개] 민족의 절규

[영화 소개] 민족의 절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에 무엇을 남겼는가!

제주도의 현상을 봐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악행을!!

주일대한민국대표단 제공⸱한국독립기록영화제작단 작품

민족의 절규 제3편 제7권

건설의 발소리 높은 우리 조국의 전모

인민공화국에 매달린 조련의 선량한 동포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봐요. 그리고 조국을 

알고, 조국을 팔려는 매국적 모략도 알라!!

감수 대한민국 대통령 변공실

     대한민국 육해군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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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4월 23일 / 1면 

제1분과 위원회 제주도를 시찰

제1분과 위원회 제주도를 시찰

(서울발=KIP) 국련신한국위원단 제1분과 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

간에 걸쳐 김우석 내무장관과 회견했다. 또 공보관 쟈밧토 씨는 11시 30분부터 덕수궁에

서 기자단과 회견하여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 했다. 

문- 이번 제1분과 위원회가 제주도를 시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제주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이다.

문- 제주도 및 전남 반란지구의 시찰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답- 제1분과 위원회 자체 의사에 의한 것이다.

문- 5월 10일 실시할 제주도 국회의원 보결 선거를 감시할 예정인가

답- 이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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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4월 23일 / 1면 

집 없는 민중 30만 구호에 일치협력을 요망

이 대통령 부부 제주도를 시찰

집 없는 민중 30만 구호에 일치협력을 요망

이 대통령 부부 제주도를 시찰

(서울발=KIP)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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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7일 / 3면 

이승만 대통령 지방 민정을 시찰

이승만 대통령 지방 민정을 시찰

(서울발=KIP) 적색분자 게릴라에 의해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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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7일 / 3면 

이재민 구제에 관심 

이 국무총리 담화

이재민 구제에 관심 

이 국무총리 담화

이 대통령의 남한 지방 민정시찰에 대해서 이범석 국무총리는 대요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한 각 지방의 행정 상태를 시찰하기 위해 22일 ○ 열차로 출발했다. 대통

령의 지방 시찰은 ○○○ <이하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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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7일 / 3면 

포학 무도한 판결 

해주애국청년에게

포학무도한 판결 

해주애국청년에게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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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21일 / 1면 

제주도의 선거 개표

제주도의 선거 개표

(서울발=KIP) 5월 10일 제주도에서 행해진 총선거는 양호한 성적으로 완료하고 개표 결

과 다음의 제씨(諸氏)가 당선되었다.

갑구 홍순영

을구 양병직(41) ○ (대한○○단) 

차점 양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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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5월 21일 / 3면 

제주도의 치안 이루어지다

장 내무차관 기자단과 회견

제주도의 치안 이루어지다

장 내무차관 기자단과 회견

(서울=KIP) 장경근 내무부 차관은 지난 27일 중앙○기자단과 회견하고 당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을 했다.

[문] 제주도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 상황은 어떻게

[답] 5월 10일 제주도 갑을지구 국회위원 선거를 앞에 두고 양 선거구에서의 ○○○○는 

매우 활발하고, 국민의 선거○○도 25일 현재 갑구 95% 을구 96.9%의 호성적으로 입후

보자도 갑구 7명 을구 10명이 있어 ○○○○ 있다. 

[문] 제주도에서의 최근 치안 상태는 어떻게

[답] 국군과 경찰의 헌신적인 진력에 의해 매우 평온하고, 이 2,3주간 이내에는 안전한 

치안이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경과는 양민 사망 2명, 

부상 5명으로 인민군○의 ○○, 사상 백20명,  ○○ 3백40명, 기타 무기를 다수 압수

했다.

[문] 38선 경계에서의 경비 상황은 어떻게

[답] 북한 무장군의 국부적인 ○○은 있지만, 남한의 국방○○군의 활약에 의해 전면적인 

침입의 공포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북한 무장군의 월경 

건수는 경기도 30건 2,130명, 강원도 40건 2,410명이고, 이로 인한 ○○군○○ 사망 

10명, 납치 2명, ○○○○ 사망 백5명, 부상 25명, 기타 무기 다수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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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6월 18일 / 1면 

제주도의 귀순자를 석방

제주도의 귀순자를 석방

(서울발=KIP) 제주도에서는 그 후 ○○에 의한 ○○부흥공사를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편, 양민의 석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생활개선대책의 국회에서 5월 하순까지 4차

에 걸쳐 3,589명의 귀순자에 대해 ○○. 구호물질의 많은 것을 배급하고 귀순자 및 일반 

도민에게 다대한 격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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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民主新聞)              1949년 7월 16일 / 2면 

혼미기의 사회, 빨간 사상에 대한 반성

혼미기의 사회, 빨간 사상에의 반성

공산당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행동이 최근 급격히 불합법화하고 있다. ○○는 남선(南鮮)

에서의 여수 폭동을 비롯해 제주도 폭동, 일본에서 ○○○, 이미 보고 있다. ○○○○○○

의 폭력에 의한 ○○점○, ○○○가 보이는 이상한 태도 등 인심에 심각한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 그것에 또 하산(下山)○○○○의 괴사 사건의 ○생을 봤다. 하산 사건의 진상

은 따로 해서 여론에서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테러로 보고 있는 ○○이 대중의 마음을 

교배시키고 있다. 공산주의와 정치적 테러는 차의 양바퀴와 같은 관계로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하고 있다. ○○러시아 시대의 테러 그 외 각 국에 무수한 사례를 남기고 있

다. 일본 공산당에 의한 폭력 행사는 동(同)당의 내면에 국가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볼셰비키류의 ○○○가 있는 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가 기도하는 혁명적 전술의 제일보는 먼저 ○○을 통해 인심에 공포감을 일으

키는 것으로 공산당의 ○○○ 서장이 「공산당은 전술의 대가이다」 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자가 장 씨에 대한 자폭자기적 실망에서 폭력전술이 나온다면, 그

들은 이미 일종의 실패주의자가 되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좋지만, 그들이 이것을 예정의 

전술로서 하고 있다면, 불합법은 알고 있는 채 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대처할 필

요가 생기게 된다. 평시○○○○사건은 그들의 계획 실행의 사전연습으로 최근 제반 정세

에서 보고 이런 종류의 ○○, 테러 행위가 앞으로 발발할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양에서의 공산주의 유행은 차가운 전쟁이라고 명명된 사상기에서 이미        ○○○

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 불안의 작위적 ○○ 혹은 폭력에 의해 나타나기에 

이른 이상, 이 대책으로는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의 전선의 제일선

으로 ○○ 인형과 같이 춤추고 있지만, ○○을 주체로 하는○○단체라는 것은 ○○○사실

이다. 냉정한 객관적 ○○가 불가능한 일부 단원이 「혁명의 ○○○」 등이라고 말하는 선

전에 춤춰 ○○의 정치○○○ ○○○  ○○○○○○○○○ 공산주의를 한 때○발판으로 

조국 완전독립을 외친 사람이 이제는 미라를 파내러 간 사람이 미라가 되었기에 ○지의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우리가 호소할 것은 건전한 판단력이 예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가 합법적으

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원칙론으로서는 납득되지만, 그것은 ○○건으로 ○절체적인 것

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 폭력적이 되고 테러화하고 사회 질서와 조화하고 ○○○적 성

격을 갖는다면 그들에 대한 ○의 보호의 ○는 당연함과 동시에 ○○한 반동사상과 정책을 

○○○○○○○○○○○○○○해야 한다.

무솔리니는 북이탈리아에 퍼져 가는 적색 일소를 목표로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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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도 없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판단력의 결여는 극우에 구실을 만들고 말았

다. 스페인의 투우사는 먼저 빨간 헝겊조각을 보이거나 쿡쿡 지르면서 맹우를 놀라게 하

면서 일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사물은 모양보다 실상이다. 빨간 깃발을 본 것만으로 필

요 이상 놀라게 되는 것은 투우사 및 투○주를 오르게 할 뿐이다. 모든 것은 건전한 대중

의 판단력이 국가를 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국에서의 김구 사건, 일본

의 하산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에게도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자성의 ○○을 주

고 있다.        





■ 기관지(機關紙)

민청시보(民靑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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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4월 25일 / 1면

인민항쟁 계속

등록소 등을 습격

인민항쟁 계속

등록소 등을 습격

(서울 5일발=동아)

서울 수도경찰국장 장택상씨는 선거입후보자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언설, 문○ 등을 

통해 공공연히 인신공격을 한 경우는 선거방해죄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5일 서

울 시내의 선거인등록소의 수개소를 또다시 다수의 학생들이 습격하여, 등록표와 기타 서

류를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에 대규모 인민항쟁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즉 동 섬의 1십5개소의 경찰 또는 서내의 1십1개소의 지서가 인민에 의해 습격받고 인

민측에도 경찰 측에도 다수의 사망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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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5월 5일 / 1면

인민항쟁 격화일로 

사망 60명의 대충돌

*이후 8월 25일까지 민청시보는 검열 때문에 중단

인민항쟁 격화일로

사망 60명의 대충돌

(경성특신 2일발=AP특○)

미군당국은 1일, 메이데이에 제주도에서 인민항쟁이 발생하여 6인이 살해당했다며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항쟁은 5월 10일 남선에서 발생한 총선거에 반대하는 인민에 의해 이뤄졌으며, 약 5십명

의 게릴라대가 제주 근처의 1개 부대를 습격하여 경찰대와 3시간에 걸쳐 교전하여 쫓아

냈다. 제주도에서는 4월 2일 항쟁이 일어난 이래 게릴라대원, 촌민, 경찰의 사망자는 합

계 6십명에 달했다. 현재 조선경비대 2천2백명이 경관대를 원조하여 약 3천명으로 알려

진 게릴라대와 싸우고 있다. 이 게릴라대는 제주도당국에 대해 경관대의 무장해제와 미국

이 주도하는 5월 10일의 총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통지를 수교(手交)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오후 8시경에는 대정 관내 5개소에 방화 궐기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때를 같이하는 <판독불가> 단정반대, 인민공화국 만세를 ○창하며 시내를 데모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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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8월 25일 / 1면

8ㆍ25선거 준비 추진

남선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

8ㆍ25선거 준비 추진

남선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

오는 8월 25일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는 남북을 통틀어 치러지는데, 이승만 매족정

권이 테러와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선에서 실제로 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는 큰 의문이

었다. 그러나 통일과 자주독립을 위해서 더욱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남로당으로서 민전

(民戰)에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싸울 결의를 가진 남선의 전 인민은 남북 지도자협의회

의 결의와 제5차 북선인민회의의 결의가 조국의 위기를 구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남선의 인민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선거의 완전한 실시에 모든 노

력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 준비 상황을 불충분하면서도 손에 넣은 통신에 의해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의 산간해방부락을 비롯해서 전남ㆍ경남ㆍ경북의 해방지구 및 그 영향하에 

있는 근처 도시, 부락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선거가 인민의 손으로 치러지

는 일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경성

한편 반동테러가 일상인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도 7월 30일 합동통신이 전하는 바

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를 만들고 있던 1십여명이 ○○서에 검거되었으며, 29일에도 마포 

관내에서 같은 사건으로 3명을 체포했다. 또한 30일 아침에는 시내 모처에서 등록인명부

가 압수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7월 27일 서울 자유신문의 보도를 보더라도 종로경찰서가 압수한 서류에 서울 각구

의 입후보로

영등포구 박○목 외 7명

용산구 허○ 외 7명

종로구 유○○ 외 1십2명

○○구 허○○ 외 1십명

서대문구 박○준 외 7명

동대문구 이단하 외 9명

중구 김대준 외 7명

성동구 김기도 외 6명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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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내에서도 투표용지가 압수당하고 많은 관계자들이 검거당했는데, 이러한 당국과 

수사검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어 10일에는 부내 각처에 입후보자의 성명

이 붙여지고 정당별로도 표기되어 부민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몇 개의 통신만을 보더라도 많은 희생과 휘험을 무릅쓰면서도 선거 준비는 착착 추

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광주에서도 8ㆍ25선거 운동은 활발히 진행되어 광주의원 1십수명, 광주지방검찰○, 사업

원 등의 관리를 비롯 저축은행, 식산은행 등의 민관기간에서도 다수의 선거운동자를 검거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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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암살사건 

“민족애” 때문에 저지른 행동

인권옹호연맹이 감형 요망

박 대령 암살사건 

“민족애” 때문에 저지른 행동

인권옹호연맹이 감형 요망

(서울 28일발=신아)

조선인권옹호연맹에서는 28일 제주도 박 대령 피고인 문상길 외 3명에 대한 총살형 언도

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본건 피고인 및 증인 임부택(음)(박 대령의 참모장)의 진술에 따르면 박 대령은 대장

의 지켜야할 방침을 무시, 방기하여 전 도를 서쪽부터 포위하여 습격하고 남녀노소를 가

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체포감금, 서북청년과 대동청년단원만을 석방하고 일반도민을 무

차별적으로 고문 또는 사살했다.

2, 이러한 대령의 방식에 경비대원은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오히려 박 대령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영진(榮進)됨과 동시에 공로상 수여식이 치러지고 미군 고문관의 손에서 직접 

대령증을 하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은 박 대령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살상

한 자로 판단하여 3십만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갖고 박 대령을 

살해하는 이외 방법은 없다고 확신하여 공로상 수여받은 당일 밤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본 경우 피고인들은 실로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의 감정에서 분노

를 억누르고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의 판정에는 

반드시 동기를 ○○한다는 행형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민족정의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감형 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요망한다”

1948년 8월 28일

조선인인권옹호연맹

또한 제주도사건 현지조사의 목적을 갖고 구성된 민간조사단은 목포에서 제주도로 향하러 

할 때 2회에 걸쳐 당국에서 출항 중지를 명령받고 9월 2일 어쩔수 없이 경성에 돌아왔는

데, 일행은 목포 체류중 입수한 자료를 통해 조만간 그 진상을 발표한다는 호소문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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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0월 10일 / 2면

사망자 50명

제주도 재차 험악화

사망자 50명

제주도 재차 험악화

(서울 1일발 합동)

지난 4월 3일을 기해 폭발한 제주도 사건은 토벌대의 맹렬한 활동에 기인하여 한때는 ○

○되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 9월 26일부터 다시 활발해져 대동청년단장 살

해 등의 사건이 부분적으로 약기(躍起)하여 10월 1일 오후 10시 내무부 당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월 1일 오후 7시를 기해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여 경찰관과 폭도 간에 격

렬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이미 5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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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0월 10일 / 2면

비행기도 출동

비행기도 출동

(서울 2일발=KIP)

오전 10시 소위 남조선국회에서 오 내무부장관은 남조선 치안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 목동에서 경관 3명이 습격을 받아 1명이 살해당했다. 제주도에서는 민

중의 조직적인 공격이 행해져 이 때문에 경찰 및 국방군은 비행기를 갖고 출동했다. 또한 

돈암동(제주도)에서도 무기 6십개를 압수했다.

인천에서도 경관 살해사건이 있었으며 남조선 일대의 치안상태는 긴박해지고 있는데 정부

는 이에 만전의 준비를 대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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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0월 23일 / 2면

반동, 섬에서 도망가다

제주도 군대도 인민편

반동, 섬에서 도망가다

제주도 군대도 인민편

(평양 16일 방송)

제주도 15일발 합동통신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경에는 한라산 및 가시오름(산의 명칭) 

부근에서 무장인민대와 소위 국군 간에 치열한 산악전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 

10일발 합동통신에 의하면 반동테러단체독촉국민회 고문위원장 명제세는 신문기자에게 

독촉제주도지부장 김충○으로부터 온 서간을 공개했는데, 서간에 의하면 제주도의 사태는 

날로 험악해지고 반동분자는 매일같이 습격당하고 국방군은 잇달아 탈출하고 인민○○에 

가담하여 총부리를 반동분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동○○○○○는 제주도에서 

앞다퉈 본토로 도망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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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0월 30일 / 1면

폭도 4명 사망

발이악에서 교전

폭도 4명 사망

발이악에서 교전

(제주도 20일 합동)

한라산자락을 작전행동중인 국군부대는 10월 16일 오후 5시경 발이악(發이岳) 부근 동

굴 속에 잠복중인 무장 폭도 수명을 기습 포위하여 공격을 가하고 교전 15분 후 진정되

었는데, 이 전투에 폭도 4명이 사망하고 동굴 안에 방기한 기밀서류, ○○○ 및 ○품 다

수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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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제주도에 폭동 재발

제주도에 폭동 재발

(서울 27일발=건설)

남조선의 반란군에 호응하여 또한 24일부터는 제주도에서는 공산분자로 이뤄진 폭동이 

재발하여 전 도에 통신이 절단되고, 해안가 일대는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기 때문에 도내

에서 폭동분자의 활동상태는 전혀 지금까지 불명이다.

(제주도 28일발 합동)

지난 23일 오전 9시경 제주도의 남동방면에서 약간명의 무장민이 시가 외곽에 접근 내습

하여 수비경비대가 발견하여 교전이 수분 이어졌는데 쌍방 모두 피해는 없었다. 또한 이

날 오후 6시경 무장민 약 4십5명이 조천면 하○지서에 내습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

었다고 한다.

(제주 29일발 합동)

지난 24일 절단된 경비전화 수리를 위해 동료 수명과 함께 북제주내 애월면 수산리 방면

에 출장한 제1구 경찰서 김창태 순경은 전화수리중 무장민의 습격을 받고 용감하게 교전

을 치렀지만 결국 순직했다. 나머지 동료는 2시간에 걸친 결사적인 격전 후에 이들 항민

을 격퇴하고, 나무 위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던 항민 2명을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5일 오후 1시경 제주촌 오동리에서는 제주촌의 주민 1명이 항민에 의해 살해당하

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남조선의 긴박한 정세를 보면 인민들 모두가 정

당성을 인민 자신이 결정하여 인민적 항쟁은 확대될 가능성이 다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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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생, 여학생까지 반란군에 가담하다

정부군이 발표한 ‘진압 전황’

소학생, 여학생까지 반란군에 가담하다

정부군이 발표한 ‘진압 전황’

(서울 28일발 합동=건설)

한국정부 국방부에서는 28일 반란군 진압 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여수반도지대의 국군은 해군부대 및 경찰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반란군의 반격을 물리

치고 28일 오전 6시 여수시를 완전히 점령하여 현재 치안을 회복중이다.

2, 여수시에서는 점령 직전까지 시내 각처에서 인민공화국 지지 연설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점령전의 여수시에는 반란군은 2,3백명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일반시민을 비롯

해 중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아동까지가 반란군에 가담하여 반항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

문에 국군은 전투에 큰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3, 현재 국군 주력은 백운산 부근에 약 3,4백명 있을 뿐이지만 국군은 이에 대해 지리산

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

4, 여수에서 <판독불가> 현재 조사중인데 순천에 있는 폭도의 행위는 실로 천인공노할만

한 것이다. 이번의 사건은 계획적이었던 만큼 준비되어 있던 명부를 통해 경관, 우익사상

자들을 소위 인민재판으로 가혹한 처형을 가하고 있었다. 이 인민재판에는 박모 검사와 

김창길 두 검사도 가담하고 있었다.

5, 국군당국은 이 사건을 통해 일반 국민의 방○훈련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이를 위해서

는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판독불가> 임무를 맡을 우수한 병사를 

편성하는 것이다.

6. 제주도군대는 ○○의 밀접한 협력 하에 임무를 수행중이지만 지리적으로 불리한 관계

상 반도의 절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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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습격

경찰을 습격

(광주 5일발 합동)

지난 1일 새벽을 기해 사태가 격화한 제주도에서 경관 2명과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한

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소위 인민해방군은 남제주군 남회지서, 중문지서를 습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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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남선 반란”의 원인과 전개

정확히 파악해라 인민투쟁의 현실

허 전(前)위원장과 1문 1답

“남선 반란”의 원인과 전개

정확히 파악해라 인민투쟁의 현실

허 전(前)위원장과 1문 1답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를 비롯해 세계의 민주주의 ○○는 잇달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승인함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설립했다. 이 국제적 발전과 함께 1948년도 인민

경제계획의 각 부문에서 예정 숫자의 돌파와 문화면에서 비약 등 국내적으로도 그 발전은 

눈부시다. 반면 소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의 깃발 아래 불타오르는 인민항쟁과 ○명의 

○○○ 국군의 반란군에 의해 그들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 되어 왔다. 이 반란사건을 

이용하여 군대의 증가 구실로 삼는 한편, 마치 정부의 ○○확대 소문을 퍼트리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 반란으로 인해 몰락의 템포를 가속하고 있다며 허 ○씨는 기자와 다음과 

같이 1문1답을 실시했다(사진은 허 ○씨)

(문) 10월 20일, 여수시에서 발생한 반란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먼저 <판독불가> 당장에 국회를 해산하고 양 군 철수를 통해 남북을 통일한 총선거

를 시행하고 민심을 수습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필사적으

로 인민을 속이고 허풍을 떨고 있는데 실제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혁명의 <판독불가> 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인민의 권리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이번 사건의 발단,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국정책에의 분노 폭발

(답) 완전히 부패타락한 매판 파쇼 정부에 대한 인민의 분노의 폭발이다. 중요한 것은 그

들의 목숨줄을 의지한 국군이 일어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인민의 분노의 폭발이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많은 매국매

족적 행위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승만이 한미협정에 폭로되어 있는 것처럼, 덤

까지 얹어서 국토와 자원 및 민족의 권익을 사욕을 위해 팔아치우고 혹은 인민이 먹을 

쌀이 없는데 양곡매입법이라는 것을 날조해서 농민의 쌀을 군국주의를 배불리하기 위해 

강권저가로 거둬들이고 인민을 아사시키고 있다. 국가의 생산과 문화를 파괴하여 브로커, 

무역업자를 도와 비지와 가루를 구입하고 탐관오직과 암시장에서 그들은 돼지처럼 배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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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 인민의 생활을 <판독불가>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와 이러한 방법의 독립에 인민은 결국 떨쳐 일어선 것이다.

최근 특히 인민의 항쟁은 날로 격화하고 대○○ 및 외상 관저 ○○사건, ○○, ○○, 광

주, ○○, 제주도에서 매족노반동세력○○ 및 반동○○에도 인민의 <판독불가>. 이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세계민주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발전을 추진하고 국내적

으로도 일하는 대중의 물질적 생활을 점차 향상시켜 간다고 한다. 눈 앞에 걸린 <판독불

가> 하고 있는 제주도 인민항쟁에 그들의 가장 우수한 부대를 파견하려고 하는 ○○에 실

로 그 부대에서 폭발한 것이다. 발단은 그들의 미친듯한 행위의 최고조의 한 점에 도달했

을 때이다.

반란군에 인민의 압도적 지지

(문)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내용에 대해

(답) 여수지방을 중심으로 게다가 남조선 전역의 조직 노동자 모두 무관련으로 발발했다

는 사실은 종종 반동이 자신의 기만에 사용하는, 북의 게다가 공산주의자에게 조종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완전히 내부에서 불타오른 전 인민의 억누를수 없는 

분노의 폭발이다. 따라서 여수 등은 반란군 2백명○○와 함께 놀랍게도 시민, 중학생, 여

학생, 소학생 등에 의해 10일 간이나 점령당하고 ○○공격군을 격퇴하여, 우수한 병력 1

만2천명으로 추정했을 정도이다. 순천에서도 그렇다. 교장도 검사도 참가한 이 인민군은 

<판독불가> 당장에 분쇄하여 이를 감행하고 민족반도자를 당당히 인민재판에 부쳐 처단한 

것이다. 사건을 ○주, 남원, 부산 방면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능

한 한 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후에 서서히 후퇴하여 지리산을 본거로 그 주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10일을 경과해도 계엄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경찰은 두려움

을 느껴 아직 움직일 수 없다. 이제 장기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이 지역 투쟁이 이 사건

을 계기로 충분히 한 단계 높아지는 기초를 준비했다. 지방권력은 타도되고 있다. 이 문

제는 또한 국제적으로 발전했다. 혁명을 1보 진전하는 방향으로.

이 정권의 위기 발밑에서부터

(문) 반란사건의 금후의 전망은?

(답) 여수, ○○에 들어온 반동들은 무차별적으로 인민군, 애국주의자, 중(中)여학생을 학

살했다. 그리고 반란군은 양민을 죽였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혹은 경찰 및 외국군대를 ○

강하고, 인민○○와 탄압과 매국매족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실패를 은폐하려고 한

다. 반란군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실은 이 

사건이 부패매판 세력과 혁명적 민주진영과의 첨예한 대립의 결과로서 폭발했다는 것을 

명기하고 인민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승리에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수 

사건은 인민투쟁의 새로운 일면을 개척했다. 앞으로는 더욱 정치적으로 높게 발전할 것이

다. 이 정부로서 이미 직접적으로 ○○강제매입이 불가능해져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

었고, 간접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해서 급속히 경제적 파멸을 심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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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 주재 외교통의 설명처럼 이 정권의 위기는 북에서라기보다도 남에서 즉, 그들의 

발밑에서, 안쪽에서, 모든 곳에서 증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게다가 가까운 장래에 그들

이 타도될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부정하고 대중을 기만

하고, 매판권력을 합법화하더라도 이는 안되는 것이다. 고름은 점점 더 흘러나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 남조선의 형제들은 그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돌격에 느

긋하게 나아가고 있다.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며, 우리는 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다. 

기분으로 상식으로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제3자적 방관자의 지위에 안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반동적 음모 및 그 노력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다. 사태는 그

렇게 되고 있다.

인민공화국 발전을 위해

(문)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대해

(답) 아직도 어질어질 타락한 ○○에 자신을 잃고 있는 청년이 많다. 북조선의 형제들이 

남조선의 형제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전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고 있는 숭고한 

삶의 방식을 자신의 생활태도로 삼는 것이다. 조직에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자신의 

집착을 비판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조직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좀 더 어른이 되

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일수

록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를 더욱더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

한 사람이 저 ○○한 반란사건을 입에 담으려고, 그것은 그저 수다쟁이이거나 아니면 자

신을 과시하기 위해 말했을 뿐이다. 한층 더 승리에의 확신을 강하게 당면의 활동에 전력

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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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주장] 남조선의 인민은 봉기했다

[주장] 남조선의 인민은 봉기했다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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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3일 / 1면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식”

반란군, 여수에서 인민에의 성명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식”

반란군, 여수에서 인민에의 성명 

(여수에서 특파원 27일발 시급보 합동=건설)

반군 점령 후, 바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의 인민공화국 지지정책 하에서 1주일을 경과한 여

수는 현재는 국군의 완전탈환으로 행정제도가 대한민국행정에 연결되었는데, 이는 그 만

큼의 지리적 면적이 탈환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27일 

발생한 화염은 서북풍의 영향을 받아 여수항과 구여수시를 완전히 뒤덮어 지금은 시 전체

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순천에서 여수에 이르는 도로에 보이는 피투성이 트럭, 지프, 

비참한 시체, 또한 타고 남은 자리에 남은 재봉틀과 아직까지 연기 나고 있는 가구류, 이

처럼 비참한 동족상잔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이토록 많은 피와 재화(災

禍)를 요구하는가? 이번 사건의 진상은 그 직접적인 동기보다 오히려 반군에 자진해서 

가담한 인민들의 마음 깊이 쌓여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비로소 

진상이 밝혀질 것이며, 우리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군이 협력을 얻기 위해 군, 읍, 

학교 등의 책임자들을 국군사령부로 불러 환담회를 가졌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20일에 봉기한 반란군은 수 명의 공산당 지하 지도자와 연락하여 먼저 경관을 죽이고 모

든 경찰기관을 점령했다. 그리고 악질경관 적발과 우익정객 및 정부지지 청년단체 적발에

는 인민위원회의 간부가 앞장서 있었다. 그들이 한국정부에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품고 있

었는지는 그들에 의해 인민 제재를 가했던 사망자의 참혹한 시체를 보더라도 복수심의 일

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은 경찰에 구치, 혹은 구치 중의 사람을 전부 석방해주었

다. 이처럼 여수시를 완전히 장악한 인민위원회는 시내 여수일보사를 접수하여 23일에는 

24부의 여수인민보를 창간했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행하려 했던 치부와 그들의 신조를 

대변하는 몇 가지 기사를 싣고 있다. 즉 동 신문 제1면의 머리기사의 주제목인 ‘애국인민

에 고함’ 부제목 ‘친애하는 동포여’의 4단을 할애해서,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의 제주도 인

민군 토벌 거부의 전말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식이며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다. 우리는 국토의 방위와 인민의 권리와 복리보호를 위해

서는 목숨을 내던지고 싸울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의 애국적 

인민을 무찰별적으로 학살하기 위해 우리를 제주도에 출동시킨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먼

저 조선 인민의 자식으로서의 사명 하에 이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 

궐기한 것이다. 1, 동족상살 절대 반대 2, ‘미군즉시철수’와 같은 것이다. 또한 동 신문은 

21일에 개최한 여수인민대회를 보도했는데 당일의 의장단은 이용기(李容起)․박채영(朴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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泳)․김귀영(金貴榮)․문성휘(文成輝) 5명이며, 동 대회의 결의문은 1, 인민위원회의 여수

행정기구완전수립을 인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지지와 충성을 맹세한다 3, 

한국괴뢰정부의 철저한 분쇄를 맹세한다 4,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제

반 민주개혁을 실시한다 5, 남조선의 모든 비민주적 법령을 무효로 한다 6, 친일파민족반

역자 악질경관을 철저히 소탕한다 등이 그 내용이다. 반란군의 여수시 점령 전에 있었던 

경관 중 현재 생존자수는 3십1명인데 그 외의 경관은 거의 살해된 모양이지만, 그 수는 

아직 분명치 않다. 전남 경찰청 부청장 최천(崔天)씨는 순천과 여수 두 시의 전사경관 총 

수는 약 3백 명이며, 그 외의 살해 인민을 합치면 약 천 명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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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9일 / 1면

제주도 총사령 사살

제주도 총사령 사살

(서울 5일발=건설)

제주도에서 국군과 경찰대의 ○○활동으로 폭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소위 인민군 총사령 이덕구가 총에 사살되었다고 국방부에서는 5일 다음과 같이 발표

했다. 지난 10월 28일 제주도 고성리 작전에서 소위 인민군 총사령 이덕구 외 간부 다수

가 사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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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8년 11월 23일 / 1면

제주도에 계엄령

제주도에 계엄령

(경성 18일발=공동)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반란을 진정하기 위해 18일 

계엄령을 포고하고 동 섬에 있는 국부(國府)군 제7연대장을 계엄령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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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1월 1일 / 1면

경찰이 방화 

제주도 항쟁

경찰이 방화

제주도 항쟁

(평양 17일발 조선중앙=건설)

제주도 인민의 무장항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초토작전에 임하는 이승만정부 경찰의 

발광적인 망동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치열하게 계속하고 있다. 제주 11일발 합동통신은 제

주도 인민에 대한 정부의 소위 소탕전의 성과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주도 전

역에 걸쳐 연일 인민들의 무장항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대에게 위협

을 가하고 있다. 즉 지난달 하순 인민들은 남제주의 서귀포를 급습하여 맹렬한 시가전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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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1월 22일 / 1면

계엄령 연장의 구실

소련 잠수함 문제

모스크바 일소(一笑)

계엄령 연장의 구실

소련 잠수함 문제

모스크바 일소(一笑)

(서울 19일발 AP 합동=건설)

최근 남조선 괴뢰한국정부의 대변인은 제주도 근해에 소련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말했는

데, 모스크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를 부인 공격했다. 

남조선 괴뢰정부의 최근의 언명은 허위 발표이며, 그들은 2개월 전에 공포하여 12일에는 

해제하기로 되어 있던 제주도의 계엄령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선전을 해야만 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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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4월 6일 / 1면

초토의 제주도

초토의 제주도

(서울발 합동=건설)

눈앞에서 처참한 사투를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태에 언급하고 있는 민주국민당의 선

전부장 함상훈(咸尙勳)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사태는 일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참사가 전개되고 있다. 즉 전 도내 4백여 개의 

부락 6만여 호 중 3백여 부락이 소실되고 말았고, 사상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도

민의 중요한 식량인 감자, 고구마는 수확도 못하고 방치되어 땅 속에서 부패하고 있고, 

가을 보리는 파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춘궁기 식량은 전혀 없다.

군경이 일치 협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반도를 숙청하는 것도 급선무이나 6만 5천의 유리

민(流離民)의 거처와 식량을 해결하는 것도 ‘토비(討匪)작전’과는 불가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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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시보(民靑時報)               1949년 7월 6일 / 2면

8중(八中) 일반 보고 (전호부터 계속)

4, 이승만당의 매국적 음모와 인민학살

8중(八中) 일반 보고 (전호부터 계속)

4, 이승만당의 매국적 음모와 인민학살

서울 중심가에 소위 ‘킹’ 탐ㆍ에오리오(왕국지역)라는 지대가 생겼다고 한다. 그것은 요즘 

반도호텔과 그 부근 대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은 지난 4월 20일 반도호텔에서 ‘반도호텔 

증여식’이 거행되어 이 지역은 미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는 이미 작년 12월 10일 체결된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거하여 남조선의 주요한 건물

과 토지와 광산을 미국에 제공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것은 즉각 동 협정 제1

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과 남조선의 중요산업시설과 광산 및 건물은 그의 손에 의해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손에 제공되어 문자 그대로 식민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24일에 체결된 소위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해안경비대, 육군의 통괄권은 미국

이 점하게 되어 미군이 요구하는 남반부의 지역과 기구는 미군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며, 또한 작년 9월 11일에 체결한 소위 ‘재정 및 재산세○에 관한 한미협정’과 함께 모

든 것이 매국적 협약이며, 소위 대한민국은 여지없이 독점자본주의국에게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8월부터 48년 9월까지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설탕의 수입액은 40여억원에 달하

고 있고, 수입물자의 대부분이 그 밖의 밀가루, 화장품 등이며 민족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협약 하에 각종 음모가 한층 교묘해지고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더욱 큰 압력을 갖고 한 명의 병사도 남기지 않고 미군의 즉시철수를 강력히 요

구해야만 한다.

전 조선인민은 이승만 도당의 매국적 매판정책과 그를 조종하는 일체의 제국주의자에 대

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족의 독립과 국토의 통일, 즉 인민공화국의 ○○에 

결집하여 소위 ‘대한민국’이 유엔의 불합리한 승인을 받고 유엔조선위원단은 즉각 그 뒤

를 따라 입국했지만, 조선에 들어온 후 아무런 구체적인 사안을 이룬 것도 없고 이승만 

정부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인민항쟁

에 압도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 특편을 파견하여 인민학살을 위한 무기원조를 애원하고 있는

데, 미국의 타산과 국내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의 여론은 결코 그들의 예상대로 하게는 못

할 것이다. 무원고립의 입장에 있는 이승만 정부는 대륙의 중요지대에서 그 ○점을 빼앗

기고 몰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의 ○○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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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듯 명확하다.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승만 괴뢰정부는 ‘한일무역협정’으로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본 반동정부와 결탁함으로써 최후의 일책(一

策)으로 삼으려는 듯하다.

최근에 금후 괴뢰정부의 ○○○○가 일본 반동정부와의 야합으로 이뤄져 제국주의세력의 

주구로서의 철저한 실행화를 걷게 될 것은 뻔하다.

그들이 작년과 올해 두 해에 걸쳐 실행한 모든 반동법규, 정책과 행동이 인민을 수탈하고 

인민을 탄압하는 것에 일관되고 있고, 그 ○○성과 잔인성은 과거 일제가 행한 그것보다

도 훨씬 광폭한 것이다.

금일 그들은 강제공출로 인민을 아사선상으로 내몰고 세계독점자본과 일본 반동정부에 매

달림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를 식민지적인 것으로 전락시켜 반민주, 파괴, 인민○○, ○

○선동정책을 일관하여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학교 군사훈련을 강제하고 있음은 모두 청년

과 학생으로 하여금 파쇼 전쟁으로의 길을 걷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은 쌀로 무기

를 구입하고 이들 청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형제를 학살하는 선두에 서게 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와 제국주의자들을 위해 인민의 ○○를 통해 결집된 민족의 통일체인 인민공화국

정부 및 전 인민에 총을 겨누게 하는 망국의 ○○케하려고 엉터리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애국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도처에서 적의 음모와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통일

발전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탄압, 검거, 투옥, 학살 

등을 통해 유일한 수단인 이승만 도당의 야만성은 이미 우리가 해방 이후 남반부의 현황

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이지만, 작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사건 이후의 남반부의 현실은 

우리에게 최후의 발악에 허덕이는 야수들의 본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7중 기간 내에서 이승만 정부의 ○○사는 완전히 피로 얼룩져 있다. 3ㆍ1절의 민

족적 기념제전 날에 그들은 남조선민○○간부를 대량 검거하여 조국애에 불타는 청년 및 

학생 대중을 투옥, 검거하여 인민에 대한 학살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5ㆍ1절에는 전

평위원장을 검거하고 ○○적인 노동자 및 인민에 대한 탄압은 무너지고 있는 그들의 광폭

함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4월 17일 평온하게 개최된 ‘남조선민주애국청년

과 그 간부에 대한 이승만괴뢰정부의 비법적 탄압반대 청년○○대회’에서 지적 규탄받은 

바에 의하면 여수 순천 등지의 반란폭동 당시는 2천5백3십명의 무고한 인민을 학살, 소

위 혐의자라는 구실 하에 3월 17일부터 26일까지의 10일 간 학살당한 수만도 2백1명에 

달하며, 제주도에서는 9천5백명의 인민이 이승만군과 경찰의 손에 의해 학살당했으며, 현

재 3만2천5백여명이 투옥되어 있다고 한다. 즉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국적, 야만적, 반역자 이승만 도당의 피에 굶주린 몸부림의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이 가혹해질수록 인민들로 하여금 복수와 증오에 불타서 혁명으로의 길을 걷

게 하며 인민유격대를 선두로 전 인민의 격렬한 애국적 투쟁은 남반부 각지에서 그들의 

군경을 분쇄하고, 강철처럼 단결하여 인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반부 지

역의 방방곡곡에 인민공화국의 사수와 괴뢰정부 타도, 미군의 즉시철수, 신한위원단 반대 

등의 피의 항쟁이 일어나 이승만정부 중앙청, 학교, 관청, 농촌, 공장을 불문하고 인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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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기가 게양된 사실을 볼 때, 이 인민투쟁이 얼마나 격렬하며 광범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반부 각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부활하여 토지개혁도 

단행되어 해방지구가 확대되고 있다.



■ 기관지(機關紙)

민청대판(民靑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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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대판(民靑大阪)               1949년 1월 25일 / 1면 

제주도의 무장항쟁에 

백색테러 동원

제주도의 무장항쟁에 

백색테러 동원

(평양 15일 방송=해통)

이승만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의 무장항쟁은 괴뢰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

지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 5일발 공립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읍내 경찰이 원

인불명의 방화로 인해 전소했는데, 그 후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그날 우세한 무장항쟁부

대는 ○○ 두 경찰반서를 습격 악질분자를 다수 숙청했다.

또한 동 무장부대는 동 섬 서방 협재리에 진격하여 악질분자의 자택을 공격하고, 한편 동 

섬 남방 신흥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소식통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계엄령을 철폐한다고 언명한 이승만 괴뢰정부는 소위 서북청년

회원 3백여명을 무장시켜 제주 토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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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대판(民靑大阪)                1949년 1월 25일 / 1면 

모스크바 

남한정부의 허위를 통격

모스크바 

남한정부의 허위를 통격

(서울 19일발 AP합동=건설)

최근 한국정부의 대변인은 제주도 근해에 소련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말한 적 있는데, 모

스크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인 공격했다.

남한정부의 최근의 언명은 명백한 허위 발표이며, 그들은 2개월 전에 공표하여 12일에는 

해제하기로 했던 제주도 계엄령을 연장할 목적으로 그런 허위 선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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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대판(民靑大阪)                1949년 2월 5일 / 면 

전국적으로 전개하라

엄숙한 추도회

제주도 대정면이 시작하다

전국적으로 전개하라

엄숙한 추도회

제주도 대정면이 시작하다

최근 공화국 남반부 일대에 괴뢰 이승만 매국도배들은 그들의 정권욕과 생명을 하루라도 

연명하기 위해 자유로운 조선인민을 무차별 대량학살했다.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직

접 조선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의 증오의 표적이 되고 있을 때, 재일 6십만의 대표기

관인 조련은 물론 민청여동 기타 산하 민생단체에서도 살인폭압즉시중지의 항의 및 성명

서를 발표하면서 인민 학살 반대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분격과 증오심

이 끓어오르는 재일 6십만 동포는 이를 계기로 매국노 이승만괴뢰정권에 대한 적극적 반

대투쟁이 가일층 치열해지고 조국완전통일정부에 대한 혁명적 기운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

는 때에 무참히도 학살된 수만의 애국인민을 추도하기 위해 지난 1월 3일 재 오사카 제

주도 대정면 친목회로 구성된 인민학살반대 추도회가 동포가 다수 참석 하에 이쿠노(生

野) 모 행사장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어서 2월 1일 재 오사카 구좌면 친목회에서

도 모 행사장에서 동포 다수가 참석하여 비슷한 추도회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는데, 삼양

리, 한림면 기타 부락단위에서도 잇달아 이러한 엄숙한 추도회가 거행되었다. 일반동포들

은 전국적인 추도인민대회를 거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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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대판(民靑大阪)                1949년 4월 20일 / 2면 

이승만 살인정책에 실천적으로

동지 윤상철의 부군을 살해

이승만 살인정책에 실천적으로

동지 윤상철의 부군을 살해

오사카 민청 1만의 맹원을 대표하고 쉬는 날 없이 맹무에 분주하는 민청대판 본부 위원

장 윤상철 동지의 부군(父君)이 저 악랄하기 그지없는 이승만 정권의 손에 의해 살해당

했다는 정보가 얼마 전 당 오사카 본부에도 전해졌다.

윤 동지의 고향은 제주도 중문면으로 평화로운 농촌이며 부군은 향년 62세 노인이었던 

점을 보아도 이 이승만 괴뢰정권의 광폭성이 최후의 발악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윤 동지는 이 비보를 접하고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면서 일반 맹원

의 분기를 촉구하고 특히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동지들이 즉각 분투에 나설 것을 요

망하고 있다.

윤상철 발언

“나는 16세부터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있었던 적이 극히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흠

모하는 마음이 늘 절실하였는데, 얼마전 의외로 아버지가 학살되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완

전히 감개무량(感慨無量)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62세의 노인입니다만, 이러한 무의식의 

노인을 살해하다니 도저히 저같은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에 따

르면 무조건 농민청년을 다량 검속해서 밭으로 끌어내서 중학생에게 죽창으로 살인 실험

에 사용하도록 했다하니 그 잔인하고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여지가 없

습니다.

인간 한 사람 죽이는 것을 여름날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태연하다고 하니 근본적

인 인권 따위는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또한 여성 등은 보

통의 복장을 하고서 마음편히 걸을 수 없다니 대체 놈들은 인간인지 도깨비인지 분별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민 살해의 나라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 박사의 박

래(舶來)정책이라고는 하나 오랫동안 계속될 리 없겠지요. 필시 살인 정부가 오래 이어진 

역사는 성립하지 않겠지요.

이런 혁명기에 국가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일은 인간으로서의 본망입니다. 나에게는 광영

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여 끝까지 보복할 것입니다. 저 대한살인

정부를 타도해서 제국주의 세력을 철저히 구축(驅逐)한 새벽에는 숙망을 달하는 것입니

다. 일본에서도 나와 같은 운명을 조우한 동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동지들은 혁명을 위

해서는 가일층 헌신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맹무에 충실하여 반드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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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우리의 손으로 그 죄상을 파헤쳐 이로써 원수를 갚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활동하는 결의입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 기관지(機關紙)

대판민단시보

(大阪民團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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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민단시보(大阪民團時報)           1948년 5월 28일 / 1면

극좌의 필사 방해도 민중의 여론을 굴하지 못하고 

극좌의 필사 방해도 민중의 여론을 굴하지 못하고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북선의 소련식 인민공화국을 전조선에 적요하려고 진책하고, 모든 

남선 정책을 틀린 뜻으로 비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 때마침 남북요인회담이 공산

당에 대해 전면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그 반대로 점점 격렬하게, 소위 그들 특유의 

파괴, 테러, 음모, 모략으로 군중을 기만하고 무지한 대중을 선동하여 파괴를 감행하여 그 

곤란을 타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대동했다. 즉 제주도의 폭동을 비롯해 전남, 경북

에 이르는 각지에서의 폭동은 더욱 격렬하고 공동통신에 의하면 10일의 총선거에서 공산

분자가 남선 각지에서의 선거방해를 위해 철도교량의 파괴, 전화, 전신선 절단, 경찰, 입

후보자 자택 습격, 기관차 파괴 등 파괴를 위한 파괴는 매우 격렬하게 민중희생 실로 5백

인에 이른 것은 우리들처럼 그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세와 조선의 현상을 파악한 민중의 결의는 굳게 10일의 총선거에는 

늙거나 젊어도 희망과 열의를 갖고 아침 일찍 투표는 예상외 실로 90%의 호성적으로 완

료했다. 이는 모든 공산분자의 악선전과 악질적인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쌍수를 들

어 지지했던 것은 현실에 직면한 독립에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선거의 결과는 서울 17일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3명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97명 당선

자가 판명되었다. 그리고 그 정당, 단체 소속별에 대해서는 선거위회에서의 발표는 표면

적으로 나타난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소속이 주목받아 즉 당적을 표시하지 않은 무

소속 및 기타 단체 중에 당적을 가진 자가 많고 특히 한민당 선전부장의 언명에 의하면 

한민당 중앙당부에 당적을 가진 자는 75명이라고 한다.  이외 지방당부에 소속된 의원 

1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제(諸)당별로 보면 한민당 90여명, 독촉 50

여명, 대동청년 10여명, 민족청년단 10여명 이고, 기타 무소속 30여명이다. 그 무소속 

중에는 10여명의 공산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선거는 실질적으로 남선

의 총선거라고 말하는 싫은 소리로 좌익은 물론 중간파, 일부 우익 반대로부터 어쩔 수 

없이 우익만의 총선거이었는데도 무소속 중에 공산주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총선거가 얼마나 조선민중의 기대이고 희망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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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機關紙)

여맹시보(女盟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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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맹시보                  1948년 12월 25일 / 1면 

남조선 일대는 동포 도살장

남조선 일대는 동포 도살장

한미협정(韓美協定)으로 명실공히 남조선은 제국주의 식민지로 변하고 이를 반대하는 진

실한 애국자가 매일같이 대량적으로 고수대에 올라가고있는 현상이다. 이에대하야 재일조

선민주녀성동맹 총본부상임의원회에서는 다음과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명원의 힘을 다

-내여서 구국투쟁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요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남조선을 완전히 제국주의 식민지로 예속시킨 매국노 李承晩괴뢰정

부와 군대는 체후적발악으로 모-든 흉악성을 다- 발휘하야 진정한 조선인민을 남녀노소 

차별없이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등으로 지금 남조선 일대에는 동포도살장(同胞屠殺

場)으로 변화하고있다 신문보도에 나타난것만 하여도 여수에 九六명 제주에 八九○여명, 

순천에 七○여명, 광주에 四○여명, 대전에 二○○여명을 총살하고 智異山, 五臺山에 무

장대와 인민을학살했다한다 사랑하는 우리동포의 앗가운생명 두번 돌아 올수없는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뭇질려 없세는것은 우리조국을 다시 또우리조선 민족을 말살시킬랴는것

이며 이것은 단지 우리조선사람뿐만 아니라 전세게인류가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범죄(犯

罪)이다 또 아래의같이 대량적으로 조세사람의 손으로 우리동포가 학살된 것은 조선역사

의 처음보는 일이며 더러운 汚點이다

재일 二十만 조선녀성들도 조극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호응하야 애국자 대량학살에 반대

하고 미군 주둔을 요청한 李承晩정부의 음모를 철저히 분쇠하고 그네들의 즉시 철회를 

실현시킬 때까지 싸울것을 이에 성명한다

一, 애국인민의 학살을 즉시 중지하라

一, 미군주돈 요청에 반대하고 즉시 철병을 요구한다

一, 매국노 李承晩괴뢰정부를 분쇠하자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一九四八年十二月六日

    在日本朝鮮民主

    女性同盟總本部

    常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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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맹시보                    1949년 2월 25일 / 1면 

제주도소식

제주도소식

제주도에서는 젊은청년이란 청년은 모다 할나산 인민군에 드러가 불타는 열정과 피 모-

든 힘을 그국투쟁에 바치고있으며 남은 녀성은 인민군에게 음식을 운반하며 남편없는 집

을 지키면서 맹렬히 싸우고있다. 이와 같은 인민의 압력에 놀난 이승만정부의 최우적인 

탄압은 점점 참혹하여가고 있다. 즉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서 그녀성들을 집중적으

로 총살하며 아모쥐없는 민가에 불을질너 전멸시키는등 그수는 이승만정부가 자기국회에

서 보고한것만이라도 죽은 사람이 九千名이상이고 불탄집이七千호가넘는다 그러나 이숫

자는 그들의 눈에 띠운것의一부분에 지나지않고 매일과같이 행하는 대량학살되는수는 그

중에 들어있지않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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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맹시보                     1949년 7월 25일 / 1면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은 왔다

전여성(全女性)들은이러스자

선언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은 왔다

전여성(全女性)들은이러스자

선언

二五일 평양모란봉극장에서 열린 남북조선 七十一 애국정당사회단체대표 七百四名의 조

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에서 실력으로서 이정권을 타도하며 九月에는 전조선의 립

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완전독립과 국토완전을 기할 단계에 이르렀다

는 북조선 노동당 장순명씨의 제안을 만장一치로가결하여 大會선언과 강령을 채택하였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것을 남북조선의 전체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에 호소하였다.

선언

一,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은 조선인 자신이 인식하여 우리를 인민의 손으로 반듯이 실

천한다.

二,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방해되는 미군이 우리조선에서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

한다.

三, 우리들은 비합법적 기관인 소위 「국련조선위원단」을 우리국토로 즉시 철퇴할것을요구

한다.

四, 우리들은 남북 조선을 통한 립법기관의 선거를 남북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희망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로서 구성하는위원회

의 지도하에 이선거를 실시한다.

六, 조국의 평화적 통일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는 대표자 협

의회를 열어서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七, 립법 기관의 선거는 一九四九年에 실시한다. 이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원

측에 의하여 실시한다(일본 통치시대에 일제에열성적으로 협력한자는 선거권을박탈한다)

八,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대책을 실시한다.

(가)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와 그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금지한다.

(나)전체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를 합법화하며 그이들의 자유스러운 활동권을 보장한

다.

(다)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출판기관등에 대한 폐간 지령을 취소하며 모-든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출판기관을 소유할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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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시회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마)검속당한 모-든 정치법인을 즉시 석방한다.

10,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남북조선에 있는 정부와 그기관에 대하여 선거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한다.

(나)자기의 결정지시 실행을 검열한다.

(다)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퇴를 감시한다.

九, 총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남북조선에 있는 경찰 보안 기관등은 선거지도

위원회의 직접 관할 아래 옮긴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부터 친일파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든자는 제외하며 제주도 

인민항쟁부대 남조선 유격운동의 탄압대에 참가한 경찰대를 해산시킨다.

一一, 총선거의 결과 수립된 최고립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여 그 헌법에 따

라서 정부를 구성하여 정부부터 정권을 전부접수하여 그 정부를 해산시킨다.

一二, 남북조선에있는 군대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의하여 조선공화국정부로서 해제한다. 

제주도 기타의 지대에서 인민항쟁과 파르치산운동탄압을 한 남조선(국방군부대)를 해산시

킨다.

인민항쟁과 파르치산운동 진압에 참가한 자는 군대에 복무할것을 금지하며 그 탄압을 선

동한 자 조직한 자들은 처형한다.

민주주의의 제정당 사회단체 전체인민에 제의한다.

우리들의 평화적 조국통일 계획은 以上과 같다.

우리들은 전체 인민이 우리들의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할것을 확신하는바이다. 만일 반

동이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할때는 조선인민으로부터의 처단을 면하지 못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위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

-든 자는 그 도상에서 처단당할것이다.

  통일민주주의독립 만세

  영원히 통일된 조선인민 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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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機關紙)

학동뉴스

(學同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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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1948년 1월 20일 / 1면 

이승만 정부의 초토전술

이승만 정부의 초토전술

(평양 11일발 조중통=신아)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인민의 반대 항쟁에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다. 이승만정부는 이것이 진압을 위해 각지에서 천인공노할 방화초토전술로 나오고 있

다. 당지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목하 매일같이 각지에서 격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리

산 주변 경남 산청군 삼○ 지역에서는 이승만 정부 경찰은 동면의 평촌 부락의 1십8여 

호와 유평동 부락 1십여호를 방화 전소시키고, 경찰은 또한 금서면 오○리의 4십여호를 

방화 전소시켰다. 또한 제주도 한림면 협재리에서도 5십여 호를 전소시켰다. 삼양리에서

도 3십여 호에 방화했다. 또한 그들은 폭동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각지의 부녀

자를 포함한 농민을 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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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뉴스(學同ニュース)       1948년 12월 10일 / 1면 

전 지역에 확대 

남선군사투쟁에 남녀학생 봉기

전 지역에 확대 

남선군사투쟁에 남녀학생 봉기

조선인민의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내외에 선언한 후, 특히 남선인

민의 동향을 중시하고 있는바 10월 19일, 여수에서 14연대 국군이 반란을 이르켜 이승

만괴뢰정부 타도에 이러서서 본질적 해방군의 성격을 발휘한 금반, 반란사건은 조선통일

운동에 있어 중대한 사건일 것이고 국제 팟소의 식민지 정책에 대하야 치열한 민족해방투

쟁인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사건이 여수에서 돌발된 직후 원인은 제주도해갑군 토벌

에 출동하기 위하야 이대통령의 명령으로 충신이고 우수한 국군을 도발하야 여수에서 대

기하고 잇든 군대인데 최근에 와서 한미협정 등, 매국적 정책의 본질을 여지없이 폭로한 

반 민족적 거동에 대항한 애국적 분기이며 비로서 이 군대는 조선인민적 자각을 다시하야 

제주도에서 영웅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에 진실한 애국적 정신을 다시곰 살

이기되고 인민상살로 매국군대이냐 구국의 인민해방군대이냐라는 기로에서 반란군은 당연

히 후자를 절대 지지하야 인민의 무장봉기와 합류하야 매국노 민족반역자 처단에 필사적 

○기한 것이다. 농민ㆍ노동자ㆍ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중학생ㆍ여학생 소학생까지 매국정부

타도에 가담하야 무장반항한 사실은 우리 조선학생뿐만 않이라 전세계 학생에게도 다대한 

충격을 주지 않을 수는 없섰든 것이다 반란사건에 가담한 이유로서 중학생ㆍ여학생ㆍ소학

생은 여수에서 7십6명, 순천에서 1십3명이 야만적 이 국군의 손으로 참혹한 총살을 받어 

순진한 매국자로서 희생된 것이다 그랜대 이번 반란사건을 구명하야 보면 다음과 같은 근

본적 원인을 열거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미한협정의 내용이 조선인민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식민지화, 매국적 협정이며 

최후발악적 이승만정책이 노골히 표면화함에 인민의 애국열정이 돌발하였다는 것

2, 조선에서 양군철병을 주장하고온 조선인민은 쏘군철거성명과 약속되로 철병을 개시한

대 반면, 미군은 주둔을 술책하고 당분간 철병할 기색이 보이지 않을뿐만안이라 내정간섭

이 점점 심하여가는데 대하야 불만이 충만한 것

3, 이승만경찰정책이 과거, 일제에 최대 협력자인 친일파, 민족반역자 일등급을 경찰간부

에 망라하야 일제 강점기와 다름이 없이 야만적 인민탄압을 하고 있음으로 인민의 격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

4, 현 국방군사령관 김석원(일제육군대좌공5급금○훈장수령자)을 선두로 한 일제 시대 조

선인장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일파와 중경(重慶)에서 ○국한 유동열(미군정의 위촉으로 

국장군을 창설한 자)을 중심으로 한 일파와의 양 우익세력의 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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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쏘군은 철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쏘ㆍ파ㆍ○등, 세계민주주의국가의 승인과 

외교관계수립의 집쁜 소식이에 비교하야 남선의 암흑정책의 대한 실증

6, 추수 시기의 와서 강제공출로 농민에 대한 탄압이 가중하야 1946년 1월 인민항쟁시

와 같이 격분의 절정에 왔다는 것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필연적 반란요소가 될 것이고 반란은 대구, 울산, 광주 등 남선 일

대에서 파상적으로 봉기되여 지리산, 태백산 등 산악지대를 이용하야 농민 일반시민의 절

대적지지, 협력 밑해 치열과감한 유격전을 건개하고 있다





■ 기관지(機關紙)

학동관동시보

(學同關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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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1949년 8월 3일 / 2면 

[해설] 국토완정체제 완수

“조국전선” 강령 선언서를 해부한다

[해설] 국토완정체제 완수

“조국전선” 강령 선언서를 해부한다

(1) ‘조국전선’ 결성의 의의

지난 6월 25일 공화국 남반부의 애국적 제 정당사회단체의 제창으로 민주적 7십1정당, 

사회단체 대표 7백4명이 평양에 모여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전선’ 결성대회는 새로운 혁명

단계에 선 일대혁신과 양보를 통한 평화적 국토완정에의 획기적인 선언강령이 발표되었

다. 한편 남반부의 괴뢰 이 정권은 국회가 사분오열하고 국방군의 대량○○, 미군철수로 

인해 지금은 자멸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이 대회의 의의야말로 세계사적 의의에서 또한 전 조선민족의 혁명과 장래를 결정하는 점

에서 획기적 위업의 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회선언의 제1조에 ‘조국의 평화

적통일 사안은 조선인 자신이 장악하고 우리 인민의 손으로 반드시 실천한다’ 제2조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

한다’고 말하고, 마지막에 ‘만일 반동이 이를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할 경우는 

조선인민에 의한 처단을 피할 수 없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전진하며, 그 길 위에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 길 위에서 처단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보’란 이승만 살인○○○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 4년간 수십만의 인

민을 학살하고 완전 독립을 지연시킨 죄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며, 모든 인민의 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성문에 의한 대회의 정신이야말로 실로 ○권력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통일총선거를 통

해 평화적으로 국토완정의 위업이 가능하다. 역량과 정치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평화통일 

투쟁으로의 구체적 당면 방침이 제의된 것이다.

(2)경이적 민주개혁발표의 성과

이러한 것은 우연적으로 도래한 현상이 아니라 해방직후부터 민주 제 과업 달성으로의 중

단없이 투쟁한 성과이며, 남반부에서 국토를 선혈로 물들인 고귀한 희생의 족적이라는 사

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점은 해방후 4년간 북한 3ㆍ8선을 경계로 해서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

는 조선인 자신의 손으로 일제의 역○한 노예정책의 잔재와 파괴와 혼란 속에서 복구를 

향한 제조건을 잘 극복하고, 일관된 조국통일에의 ○○하에 그 유명한 토지개혁을 시작하

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타 모든 분야에 걸친 민주적 제 개혁의 경이적 발전과 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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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테러, 투옥, 학살을 본직으로 삼는 국제독점자본주의에 ○○한 이 정권에 대한 

애국동포의 영웅적 투쟁의 성과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국제독점주의금권자본○에 사로잡힌 이승만 도배는, 수십만의 인

민을 학살한 후에 공화국 남반부에 단선을 강행, 산업과 문화는 파괴되고 전 인민의 생활

은 기아선상을 방황하고, 모든 자유는 약탈되어 국토는 제국주의의 아성이 되려하고 있

다. 그러나 애국적 정당 및 인민은 가혹한 박해속에서도 모스크바협정의 조인을 어디까지

나 지지하여 민주적 통일독립을 위해 ○를 넘어 싸웠다. 1946년 가을의 10월 인민항쟁, 

1947년 3월 22일의 총파업, 1948년 2월 7일의 총파업, 나아가 5월 단선반대투쟁 등, 

이들은 모두 외국군대의 철수, ○○이 정권 타도로 일관되어 있고, 치열한 투쟁이 인민공

화국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이번의 ‘조국전선’ 결성과 9월 평화적 총선거를 통한 국토완정

사업달성의 초석이 된 것이다.

(3) 평화적 통일사업

그렇다면, 그 평화적 통일사업이란 무엇인가.

첫째, 조국에서 외군을 즉시 철수시키는 것,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을 철거시키고 매국노 

이승만도배의 괴뢰정권을 타도분쇄함으로써 국토를 완정하는 일이다.

포츠담선언과 모스크바협정을 통해 당연 민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상잔 조선이 아직 

38도를 경계로 하는 남반부에는 암흑정치, 살인적 수라장이 되어 있다. 당연히 조선인민

의 앞에서 처단되어야 할 일제의 종복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집단, 이정권을 떠받치

고 있는 외래세력의 분쇄야말로 화급한 문제이다.

(4)전 인민의 자유의지로

둘째, 남북조선민주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소집하여 그 협의회가 ○위하는 ○○○○

위원회의 지도에 근거하여 오는 9월 중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최고입법기관

과 정부를 수립하여 현존하는 남북의 정부를 접수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일이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전 인민의 자유의지에 따라야만 한다. 

첫째로 말한 조건이 얼마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필요하고 중대한지를 더욱 명심해야만 한

다. 경찰의 탄압과 일방적 외부 간섭의 충격이 얼마나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는지는 5.10

단선과 그 후 남반부의 상황이 잘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통일 방법은 국토를 완정하여 일반적 평등적인 직접선거를 통한 전 인민의 

통일선거여야만 한다. 이러한 선거위원회는 (1)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부와 그 기관에 대

해 선거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2)결정과 지시의 실행이 ○○하고 (3)

외군의 철수를 감시하는 권한이 있다.

(5)선거는 일절의 자유 하에

그리고 또한 선거위원회는 남북에 현존하는 경찰과 보안기관을 직접○○하여 선거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1, 민주적 제 정당, 사회단체 및 그 활동에 대한 탄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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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적 제 정당, 사회단체의 합법화와 자유로운 활동권 보증 3, 민주적 제 기관의 출

판물의 폐간지령 최소와 자유로운 활동 보증 4,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신앙의 자유 보증 

5, 일절의 정치범의 석방 등이다

이상의 기본방침의 하나하나가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투쟁해야만 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셋째, 이미 남반부의 각지에 해방지구가 생긴 것을 보도된 것과 같이 이미 해방지구에는 

강압되고 있었다. 인민위원회가 부활하고 있다.

이상의 제 투쟁으로 인해 이 정권을 타도하고, 전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부활 합법화시키고 

신 선거위원회 하에 일반적 평등적 비밀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여기에 3천만 인민이 남

과 북을 통틀어 문자 그대로 통일선거가 실시되면 새로운 입법기관은 인민공화국의 헌법

을 채택하여 남북의 현존 정부를 접수하여 남북에 현존하는 군대도 그 정부하에 연합시킨

다. 단 친일파, 일본관료와 헌병대에 복무한 자를 제거하고 제주도 일대의 인민항쟁과 빨

치산 운동을 진압한 자, 그 조직자, 주모자는 처형한다.

넷째, 국토의 완정과 통일을 위한 제 투쟁은 모두 민주적 개혁사업을 동반하고 조국의 통

일적 민주적 발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투쟁이다.

나아가 대회의 강령은 앞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탄압으로 인해 해방된 남반

부의 인민위원회를 부활 공법화하여, 일본국, 일본인, 동 법인 및 반역자의 소유였던 토지

를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사업 및 기업소의 국

유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층의 고도화를 위해 소동맹을 비롯해 신 중국은 물론 평화민주 

국가와 친선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쟁발발과 제국주의 국가의 외압으로부터 보증한다.

(6)통일총선거와 우리의 임무

상술한 바와 같이 조국전선의 ○○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의 숙망이며, 의지의 반영이며 당

연한 귀결이다. 선언의 결어에서 이미 전 인민의 절대 지지와 실현에 대한 확신을 단언하

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확신을 갖고 적에게 대단히 대중에게 겸허하게 모두 ○지

(○紙)투쟁으로 조직하여 결집해야만 한다.

결어

첫째, 우리 재일조선학생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승리에의 

흔들림없는 확신을 갖고 전력을 다해 학생을 학동조통하에 굳게 결집시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계급의식과 조국방어를 위해 열정과 역량을 증진시킨다.

둘째, 재일 전 동포는 물론, 광범한 일본의 대중과 한층 긴밀히 제휴하여 극악질의 반동

학생과 민단처청 및 정부대표단을 고립, 소멸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어디까지나 하부조직을 강화하고 거주지에서 실질적으로 민청과 결합하여 청년운동

의 일환으로 선전활동을 다각도에서 당장에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넷째, 이렇게 하여 결집시킨 전체적 민주적 총역량을 유효하고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당면

한 적 요시다 반동내각 타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 파괴의 단계에 선 이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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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말로, 도일 항로를 차단하는 것, 즉 우리의 생활권을 지키는 것이며, 조국방위에 

귀일하는 길이다.

다섯째, 육중위(六中委)의 결정을 충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앞장서서 우리

는 문맹퇴치의 선봉대가 되는 일이다.

1949년 7월 15일

박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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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1949년 8월 3일 / 2면 

공화국 남반부 정세(올해 2월 현재)

공화국 남반부 정세(올해 2월 현재)

공화국남반부 9도 중 전 부군(府郡)의 75%지구에서는 면장은 군 소재지로 군수는 도 소

재지로 반동관료와 ○○○○○도들은 거의 전부가 경성으로 도피 집중해 있기 때문에 ‘부

재 면장, 군수 직원, 간부 지주’가 되어 소위 ‘중앙’은 ‘○○정치’라고 일컬어지고, 반동거

두들은 해방 4년 간 인민으로부터 약탈한 재산을 매각하여 도망준비에 분주하다. 해방신

문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올 2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남반부 전역에서 인민유격대

의 활동지구는 8도 3부 81군에 걸쳐 있으며, 이미 전 부군별로 보면 그 75%지역이 인

민유격대의 활동지구가 되어 있다. 이 지역 중에는 이미 인민위원회가 회복되어 ‘민주지

구’를 건설해서 이를 확대하는 한편, 토지개혁은 물론 민주신문이 발간되었다. 현지 지역

에서는 인민유격단원 조직이 생겨나 전체 인민의 결정적인 승리로의 돌격전이 전개되고 

있다. 더 이상 괴뢰정부는 ‘점과 선상’을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도 그들이 사멸하는 

한 발 앞이며,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올 2월 25일까지의 인민유격대의 활동지

구는 ☆제주도(1읍11면) ☆전라북도(7군14면) ☆경상남도(2부14군38면) ☆경상북도(1

부18군56면) ☆충청북도(7군15면) ☆충청남도(3군3면) ☆강원도(8군9면) ☆황해도(2군

4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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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관동시보(學同關東時報)         1949년 8월 10일 / 1면 

9월 통일선거로!

국토완정체제 완수 

실력으로 이 정권 타도

전조선민주전선이 되다

9월 통일선거로!

국토완정체제 완수 

실력으로 이 정권 타도

전조선민주전선이 되다

(평양 28일발 조중통=신아)

25일 래평양목단봉극장에서 열린 남북조선 7십1애국정당 사회단체 대표 7백4명의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는 27일의 첫날에 열린 ‘내외 정치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제

목의 허헌의 보고를 중심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실력으로 이 정권을 타도하여 9월에 전 

조선에 걸친 입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완전독립과 국토완정을 시행해

야 한다는 단계에 있다는 북조선노동당 장순명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내외로부터 동 

대회에 올라온 축전축문이 소개되었다. 대회 선언의 전선강령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천할 것을 남북조선의 전체민주정당 및 사

회단체와 전체조선인민에 호소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침을 제의한다.

선언

1, 조국의 평화적통일사업은 조선인 자신이 장악하고 인민의 손으로 반드시 실천한다.

2,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

구한다.

3, 우리는 비합법적 기관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국토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

구한다.

4, 우리는 남북조선을 통하는 입법기관의 선거를 남북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지도하에 이 선거를 실시한다.

6, 조국의 평화적 통일계획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는 대표자협의회

를 열어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7, 입법기관의 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한다. 이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 원

칙으로 실시하는 일본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

8,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반드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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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와 그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한다.

(나)전체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를 합법화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권을 보장한다.

(다)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의 출판기관 등에 대한 발간지령을 최소하고, 모든 민주

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에 대해 출판기관을 소유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라)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 시위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마)전부의 정치범을 즉시 석방한다.

9,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부와 그 기관에 대해 선거 준비와 실시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부여한다.

(나)자기 결정, 지시, 실행을 검열한다.

(다)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해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수를 감시한다.

10, 총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경찰보안기관 등은 선거지

도위원회의 직접관할하로 옮긴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파일본경찰과 ○○대에 ○○한 자를 제거하고, 제주

도인민항쟁부대, 남조선유격운동의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를 해산시킨다.

11, 총선거 결과 수립된 최고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기초

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로부터 정권을 전부 접수하여 그 정부를 해산시킨다.

12,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군대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의거하여 조선공화국정부에 의해 해

제한다. 제주도, 기타 지대에서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 탄압을 실시하고 있던 남조선 ‘국

방군부대’를 해산시킨다.

인민항쟁과 빨치산운동 진압에 참가했던 자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탄압을 

선동한 자와 조직한 자는 처벌한다.

민주주의의 제 정당, 사회단체, 전체인민에 제의한다, 우리의 평화적 조국통일계획은 이상

과 같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의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

다. 만일 반동이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선인민에 의한 처단을 피할 수 

없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전진하는 자이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이는 그 과정에서 처단된다.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조선 만세

영원히 통일된 조선인민 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대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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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機關紙)

조련가나가와

(朝聯神奈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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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가나가와(朝聯神奈川)         1948년 9월 5일 / 2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

제주도 사건 조사단 언명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

제주도 사건 조사단 언명

(서울 31일발 공립=신아) 인권옹호, 사민, 신진, 신문계 등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 일행 

11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사건 진상조사단은 28일 목포에 도착했다. 8월 발생한 제주도 

사건은 최근에 경관이 증원된 것을 보면 구체화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22일까지 신문지

상에서 발표한 것뿐이고 종합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제주도 30만 동포를 위해 

매우 유감이다. 일행은 높은 민족적 견지에서 조사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관지(機關紙)

문련시보(文連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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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련시보(文連時報)               1948년 7월 5일 / 1면

완전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내란을 방지해라 

완전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내란을 방지해라 

남선에서 일부 정객이 3천만 민중의 총선을 무시해서 민족 간에 화근을 생길 수 있도록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움직이고, 전적으로 외력을 배경으로 무법으로도 군함, 비행기를 

날게 하고, 총검을 차서 평화로운 인민을 위협하고, 이로써 선거를 감행했다는 것은 천인

공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과거 반세기 이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

이며 진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단독정부 수립을 강요하는 분자는 대부분이 자본가, 대지

주 및 특별계급이다. 그들은 무산계급의 희생에 의해서만 정권을 획득하려는 인민의 총의

를 무시한 야망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정말로 조국민족을 사랑하고, 위대한 이상과 

자유평등,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고 자주완전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다

면 바보 같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반역자이면서 인민의 적이

다. 부자연스런 38도선으로 고향에 국경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은 남, 북은 북으로 영원

히 이분화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이 말하자면 남선에 단정(單政)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에 있어서 한 수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인민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가에 우선 일부 계급의 형편 좋은 정부를 만들어 

인민의 희생과 외력으로 군비를 충실히 하고 일거에 북선에 침입하여 북선 인민군을 경감

하고 그 진(秦)의 시황제와 같이 무력에 의해 통일정권을 수립하려는 야망에 지나지 않

는다. 현재 남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혁명 전

야의 감이 있다. 제주도 등에 이미 인민해방군이 조직되어 있다. 노약남녀 일환으로 돌격

대를 조성하여 반년 가까이 죽음으로서 수만 관군과 맹렬히 싸우고 있다. 고립무원의 고

도에서 승자 없는 싸움을 왜 하는 것인가. 무관심한 사람들은 불가사의로 생각할 것이다. 

제주도의 정서는 섬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다. 제주도는 옛날부터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섬이다. 매년 폭풍으로 농작물이 황폐한 섬이고, 폭력 관료의 횡행과 독재의 섬이다. 해방 

후는 해외와의 왕래는 차단되고 돈 벌러 나가는 것은 중단되어 아무런 생산도 없어서 도

민의 생활은 아사에 쫓기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매년 봄이 되면 식료는 전혀 없어 풀뿌

리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비참했던 섬이다. 게다가 현(懸) 관료가 횡행

하여 과중한 세금과 공품을 강제하기 때문에 살아서 괴롭기 보다는 죽을 각오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도민의 의견이 합치했다. 단선 반대나 공산주의의 책동이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도민 자신들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는 상상 이상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조선이 이와 같은 환경에 놓였던 것은 아닐까.

이승만 박사가 남선에 60만 대군의 편성을 완료하기까지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만약 60만의 군대가 남선에서 편성되어도 그 군대의 각 병사는 빈농의 자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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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이다. 게다가 어쩌면 이승만 박사의 뜻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전

면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백의민족으로 하여금 ○살의 대비극을 연출하게 

할 공포가 있다. 그 모든 책임은 그 자신 및 하나의 일파가 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민족은 단호하게 단정을 배격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문화기관을 동원해

서 맹렬하게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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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련시보(文連時報)                1948년 8월 5일 / 3면

[해설] 서로 지배권 노리는 

하나의 조선에 두 개의 정부

[해설] 서로 지배권 노리는 하나의 조선에 두 개의 정부

6월 1일 개회 이래 신정부 수립의 준비 공작을 추진해 온 남선국회는 12일 대한민국헌

법을 가결하고 나서 16일에는 정부 조직법 성립 19일에는 신한국의 원수를 결정할 대통

령 선거를 행하여 이승만 국회의장이 절대 수로 당선했다. 이것으로 남선 신정부 수립 준

비는 정리되어 조선 독립은 40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독립이 반드

시 조선민중의 환호를 받으면 맞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38도선에 한해서 남선

만이 독립이며, 한편으로는 조선 30만 민중이 열망하는 통일독립의 희망이 채워지지 않

았다. 이미 북선에서는 7월 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북선에서만 실시하였고, 

8월 2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원 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다. 총선에 이어 신인민정부가 

수립되면 남북 양정부는 각각 정통정부가 되는 것을 주안으로 전선(全鮮)에 대한 지배권

을 요구해 그 대립은 격화일로를 걷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의 통일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을 2할 점령하고 있는 미소 양국 간에서도 재작년 

2월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이후 몇 차례의 교섭이 거듭되었지만, 양국의 견해는 완전히 대

립하여 작년 9월 미국의 국련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5월 10일 남선 총선거가 국련조선

위원회의 감시 하에 행해져 조선국회의 성립을 본 것이다. 국련위원회도 총선거의 결과를 

승인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남선 신정부는 올 가을 국련총회에서 승인될 것이다. 이

는 남선 정부의 큰 강점이다. 그러나 남선 신정부의 수립에 대해서는 이미 5월 총선거 때

부터 유력한 반대가 있었다. 

남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좌파가 북선과 기맥을 통해 맹렬한 반대를 행하고, 게다가 또 전

한국임시정부 수석 김구, 동 부수석 김규식 등 우익의 유력 지도자 중에도 통일독립을 반

대하는 건전(建前)에서 반대자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한국임시정부의 전호

(前号)로 1919년 상해에서 창설된 임시정부가 사용한 국호이다. 그런데 그 전통을 자랑

하며 독립운동을 이어온 김구 씨들이 이번 신정(新政)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신정부의 

큰 약점이며, 이들 유력한 반대자를 내부에 품고 북선인민정부와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신정부의 전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정부의 전도를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은 내전의 

발발이다. 북선에는 이미 15만에서 20만이라고 전해지는 정예한 북한인민군이 조직되어 

있는데, 남선의 국방경비대는 이에 대항할 만큼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다. 게다

가 5월 총선거 전에 제주도와 태백산맥의 산지에서 발생한, 말하자면 인민항쟁은 지금도 

여전히 게릴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 내전에 대한 계획적인 투쟁이라기 보다는 지방행정 경비 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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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 발생적인 반항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정세 변화로 본격적 내전으로 바뀌지 않는

다고 보증할 수 없다. 남북선은 경제적으로는 밀접 불가분으로 남선만의 경제적 자립은 

절망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이래 북선의 송전 정지로 남북선 간의 교류

는 끊어져 남선의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각 공업의 생산은 정지하여 민중의 생

활은 극도의 불편을 주고 있다. 미군 당국은 북선인민위원회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

는 태도를 유지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남선 정부는 정권이 부흥하게 되면 먼저 이 

문제가 당면 과제가 된다. 

더욱이 북선의 인민공화국 헌법은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이

미 그 철저한 실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토지 재분배, 중요자원산업의 국

유를 원칙으로 해서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 규정은 향후 맡기고 있다. 이 두 문제는 향후 

사회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인 만큼 그 해결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과연 남선 정부가 북선 정부에 적잖은 정치력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종전 

이후 국내 재건에 항상 북선에 한 발 앞서 있는 남선이 앞으로 북선과 대항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 기관지(機關紙)

문교신문(文敎新聞)





- 331 -

문교신문(文敎新聞)          1948년 5월 10, 17일 / 3면

제주도 폭동에 의한 피해자 37명

조부장 치안유지에 관해 성명 

제주도 폭동에 의한 피해자 37명

조부장 치안유지에 관해 성명 

서울 8일발 =KIP 

조병옥 내무부장은 제주도의 치안유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 이래 제주도의 전역에 걸쳐 남로당계열 폭동은 양민 피살자 25명, 피살 

경관 6명, 그 가족 6명, 방화 25건이라는 불상사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폭동들은 지금 

또 계속되어 도민은 공포 속에 생활하고 있는 현상으로 본관은 깊게 그 책임을 느껴 유

감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치안유지는 국립경찰과 해안경비대들이 공동 경비로 담당하고 

있다. 머지않아 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분간 경비 주안점은 1개월 전에 응원대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경계진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전문학교 학생을 증파하여 폭도의 선행운동을 철저히 소탕하고 있다. 이후 폭동 미연

방지 대책으로서는 지방행정관리 및 경관 인사의 적정 경질을 단행함과 동시에 현재의 경

찰학교를 강화하고 경관의 재교육을 실시하여 경찰의 선전을 행하고 기초를 굳건히 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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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신문(文敎新聞)              1948년 8월 15일 / 4면

제주도 동란의 전모

탐관오리와 싸우는 민중

제주도 동란의 전모

탐관오리와 싸우는 민중

(20일 서울신문에서)

조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면적 약 백20만리 조선 제일의 큰 섬인 제주도는 「삼신인」이라

는 아름다운 신화를 가지고 있다. 유명한 이 섬의 해녀들은 8심(尋) 정도의 수심에서 물

질하고 전복이나 소라 등의 패류뿐만 아니라, 미역과 천초 등의 해초를 채취한다. 테왁을 

부표로 해서 망태를 파도 위에 띄워 발로 파도를 쳐서 바다로 들어가 물질하는 해녀들. 

그 수는 1만이라고 말하는 말의 방목, 이 꿈의 섬에 비길 만한 제주도에 동란이 발발한 

후 벌써 4개월쯤 되고 있다. 조국을 멀리 떠나 온 우리들은 오직 여전히 보도 이외에 

「위대한 혁명」이든가 「단순한 폭동」이라는 소문 이외에 알 수가 없었다. 근착의 서울신문

은 사건의 전모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4번째의 해방기념일을 기해서 과도기에 발생

한 제주도 동란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침○을 줄 것이다. 이하 그 전문(조)

지난 4월 3일경 한밤중에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은 주위 50여리 1읍2군12면의 전 제

주도를 공포와 전율의 구덩이로 처넣었고, 계속 일어난 동포 유혈의 참사는 이 섬을 살기

의 거리로 만들었다.

그 후 참극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3천만 민족은 이 동족상잔의 사태의 심각화를 통

탄하고 있고, 중앙 지방의 각 관계당국 및 신문기자단, 사회단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을 각 각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수습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재광주 각 신문기자단에서는 이 사태의 중요성을 생각해 6월 30일 목포해안 

경비대 사령부의 특별 배려로 경비선 강릉호에 편승해 산지항에 도착한 일행 앞에 보인 

제주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막감에 휩싸여, 조용한 항내에는 수 쌍의 경비선과 어선이 

드문드문 정박해 있을 뿐이며, 예전에는 어부들의 만보로 흥청거리던 바닷가의 술집도 마

침 주지가 없는 산사처럼 한산했다. 간혹 미식 복장으로 몸을 바르게 하고 비스톨로 무장

한 국방경비대원과 작업복 속에 미군 와이셔츠를 입은 미군장교용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미식총을 어깨에 맨 모던(?)한 경관이 여유롭게 여기저기를 거닐고 있다. 이미 중앙에서 

현지를 시찰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이번 4⸱3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관공리의 부패

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예상 이외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 

청장과 임 도지사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고, 행정경찰 각 부분의 부정관공리는 이 

섬의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조성된 도민의 생활감정을 권력에 의해 유린되고, 또 사설단체

의 월권행위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여 그들의 생존을 불안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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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그들 간부 탐관오리들은 사복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그 뜻을 어기는 동배, 부하들

은 모략중상으로 모두 축출해 왔다. 그들은 일본에서 귀환하는 많은 도민의 재산을 밀수

품으로 인정해 몰수하고 수십 년간 피와 땀의 결정인 재산을 세관, 경찰서, 항무청 기타 

무수의 관공서를 이용해 몰수했다. 사설단체원은 가택수사에 편승해서 귀중품을 몰수하

고, 금품을 강탈하고, 불법 구타 폭행을 해왔다. 2⸱7이후에 실시된 통행증은 30원에서 백

원까지의 요금으로 배부하고 그들이 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빨갱이」라고 지

목되어 온갖 박해를 받아 왔다. 11연대장 박 대령의 피살사건은 거리에 일대 충격을 주

었는데, 여러 형편으로 아직 그 진상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자가 각 방면에서 입수한 자

료로 판단하면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 대령을 살해한 일당은 제주 출신의 강 중위 이

하 8명으로, 강 중위는 박 대령의 도내 사태 수습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진급

이 늦어지고 있어 불평을 품고, 결국 박 대령의 살해를 결의하고서 전부터 살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살해 당일 밤은 박 대령이 오전 1시경 외출에서 돌아와서 잠든 3시 15분

경 하사관 1명을 그 침실에 잠입시켜 소총 한발로 그를 즉사 시킨 것으로 경호원 등은 

이를 외부의 총소리로 오인하여 부근을 수색했고, 4시경이 돼서 비로소 박 대령의 피살을 

발견했다. 당국에서는 30만원 2계급 승진의 현상을 걸고 이 범인 강포에 밤낮 없이 노력

을 기울이고 있던 결과 모 방면에 도피해 있던 한패의 병졸 1명을 강포했다. 그를 강포한 

공로자인 군기 대장은 강 중위와 함께 침식을 같이 하고 있던 친구라고 한다. 

지난 7월 2일 읍면장 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4월 3일 이래 15일까지의 피해는 소

실가옥은 421호, 양민사망 290명, 동(同)부상 98명이고,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은 저지, 

금출, 오라리, 함덕, 도두리 등으로 이를 면별로 보면 한림, 구좌, 대정 제주읍 등이다. 이 

가운데 한림면, 저지 부락에서는 180여가 전소되고 20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냈

다. 이 참사의 발단은 저지지서를 습격한 주범으로서 지명된 현모 일족의 18호가 4월 8

일 전소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8백여명의 이재민이 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곳곳에서 많은 행방불명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북촌이라는 부

락에서 행방불명된 사람의 시체가 7월 6일 오라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동족상잔의 참

극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태는 여기에서 제2단계로 돌입한 듯하다. 한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전투는 5월 20일을 고비로 해서 거의 안정된 듯하다. 7월 1일에는 도내의 

교통이 개통되고, 5일에는 육지와의 교통도 해제되기에 이르러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공

기는 현저하게 완화된 듯하다. 

제주읍 주위의 해안에는 하나 둘 어선과 해녀도 가끔씩 보이고, 상점을 열고 손님을 부르

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도민의 얼굴은 활기가 없고, 삼엄한 경계망은 여전히 둘러

쳐져 있고,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거리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장 경관이 배치되고, 

관공서 주변에는 바리케이드까지 보인다. 그래서 이 섬의 침울한 공기는 보는 사람의 가

슴을 애타게 한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는 경찰이나 경비대의 트럭으로 제한되고 일반 

자동차는 모두 징발되어 도내의 교통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거리에는 조석으로 새로

운 목적지로 향하는 부대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무장대의 시위 군가가 들린다. 

또 기자가 수집한 자료로 소요 측의 동정을 보면, 아직 천명 가까이 주력 부대가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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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고 있고, 그들은 김달삼(28)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1. 도민 생활의 안전을 복구시킬 당국의 적절한 시책

2.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찰의 무장 해제

3. 경찰관의 권력남용의 엄금 및 모모 사설단체의 숙청

등의 요구 조건을 걸어서 그 현실 문제의 해결이 실현되지 않으면 최후까지 도내 전인민

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재궐기한다고 말하며, 그 태도를 갖추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당국의 대응책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 기관지(機關紙)

동경조련뉴스

(東京朝聯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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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조련뉴스(東京朝聯ニュース)        1948년 7월 10일 / 1면

제주도 재선거 무기 연기 

제주도 재선거 무기 연기

(서울 26일발 공립=동아) 딘 군정 장관은 5월 24일, 제주 갑을 양지구 선거 무효를 선

언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행하도록 명령했다. 더욱이 10일 행정명령 제22호로 6월 23

일 제주도 선거를 무기 연기했다. 





■ 기관지(機關紙)

과학기술시보

(科學技術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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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시보(科學技術時報)      1948년 11월 1일 / 2면 

남선 반란의 의의 중국지 「대공보」 사설

남선 반란의 의의 중국지 「대공보」 사설

지난 27일자 중국의 유력지 「대공보」는 그 사설에서 남조선의 반란을 내걸어 「남조선의 

반란은 결코 간단한 작은 사건이 아니다. ○○ 듣고서 다음과 같이 남조선의 반란의 의의

를 논한다.」

남조선의 반란은 결코 간단한 작은 사건이 아니다. 「별빛은 들판을 환히 비춘다 」 우리들

은 이 사건에서 많은 복잡 심각한 문제를 읽을 수가 있다. 이것은 정치교육이 살아있는 

자료이다. 이 사건이 지닌 의의는 특히 거론되어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연일 각 ○

○문 보도에 의하면 반란은 그 활동 지역을 확대하는 것 같다. 남(南)은 여수를 점령하고 

서(西)는 광주에 이르고, 동은 진주에 달하고, 북은 구례에서 지리산구에 도착해 있으면

서 유격전의 한 근거지를 확립하고 있는 것 같다.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은 잇따라 함락

한 중에서도 반란 발생지 여수는 철도의 종점이기도 하며 해항으로서 상당히 큰 도회여서 

소수의 반란에 의해서 점령 가능한 곳이 아니다. 

그 점령의 의의는 매우 영향도 심대하다. 발생 이후 그 ○○ 방향은 3개 있다. 하나는 ○

○하여 산구(山區)를 진압하고, 두 번째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뻗고, 일설에 의하면 이것

은 공산당의 세력 하에 있는 거제도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진다. 세 번째는 

서를 향해서 공격, 장흥을 걸쳐 제주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사상으로 보면 반

란은 계획을 지님과 동시에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참가인 수는 천여명에 그치지 않는다. 

○○○는 ○○○라고도 말하고,  ○○○라고도 말해진다. <판독불가>    

정식 부락이다. 이 부락의 소위 반란은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 「공산당이 지도하는 반

도」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어 있던 것이 명령을 배반하고, 기선을 절어하고 만 것이라고 

전해진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반란은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기분 

때문이 아니고 관장에 대한 불만, 그 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완전히 이승만 정부에 반항

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또 정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북조선 

국기를 높이 게양하여」「공산당 세력 하의 거제도」와 연락하려고 제주도로 후퇴했다고 전

해진다. 이것으로도 그 정치 의의는 북조선 정부를 옹호하려는 것임을 간파된다. 당연 그

들은 조직을 가짐과 동시에 그 세력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 거제, 제주도 섬에는 강대한 

세력을 가진 그들 하나의 당이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반군은 공산분자라고 말하고, 

또 김구도 관계되어 반란은 이 73세 노인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수중자료에 의해 판단하면 조선공산당이 반란을 전도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승만에 반

대해서 평양회의에 출석한 김구, 김게이○○가 이 반란에 사실 참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는 알아보지도 안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에 반드시 일치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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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반란의 정치 기초는 반이승만 통일전선이라고도 보인다. 또 남조선에서 무력으로 이 

전선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북조선의 소련군이 10월 12일

에 철퇴를 개시한 것이다. 조선은 원래 일본의 식민지여서 그 혁명은 민족혁명이었고, 민

족의 독립해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여전히 타민족에

게 통치되어 미소 양국은 일본과 바꿔서 남북 조선을 분할 점령하고 군사관제를 행했다. 

카이로 선언의 소위 「적당한 시기」의 독립이라는 것은 본래 조선에서 인민이 선출한 정

부가 수립될 때 말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남조선 대통령이 이미 7월 20일 선출되어 8월 

15일에는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북조선도 이미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이 건립되고, 10

월 13일 소련의 승인 획득했다. 따라서 국제간의 예절과 신뢰에 의해 미소 양국은 자동

적으로 철병하고 조선인민 스스로 자기의 국가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민족 정서와 민족 자존심에서 외국 주둔군이 철퇴하지 않은 것은 더욱이 바라지 않는 바

이다. 미소 양국의 처리방법이 다르듯이 남북 조선의 지도자와 단체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남조선의 미군은 철퇴하지 않는다고 성명하고, 이승만도 마음에서 그 주둔을 바라고 있

다. 남조선 정부의 ○정당의 정책은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했다. 남조선 정부

는 타국의 꼭두각시 정부화 했다. 소련 철병의 자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때는 매우 아름답고, 틀림없이 조선인민이 환영할 것이다. 우리들은 소련

의 철병이 반군에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자극의 ○○격동은 결

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이승만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보도는 「○○자유는 이승만이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향한 수일간에 정부의 ○○을 이루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승만

의 도일이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마 원수와 아시아 방공 문제, 남

조선 및 일본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 문제를 합친 것은 이미 발표한 대로 이다. 이승만은 

마 원수가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전력을 다해 조선을 보호 한다」라고 보증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담화는 더욱이 남조선 정부의 독립성을 낮게 하는 것이다. 만약 남조선이 캘리

포니아주라고 라면, 우리들은 물을 것이다. 조선 독립과 이승만 대통령은 어느 곳에 있느

냐고. 

이승만의 방일은 첫 번째 미국에 커피를 받쳐 완전히 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며, 두 번째 친일의 ○○가 있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남조선 정부는 양파로 나눠져 

있고, 한 파는 친미의 이승만, 또 한 파는 친일의 김성수이다. 일본 통치시대에 많은 민

족반역자는 지금도 여전히 증거를 갖고 있고, 많은 권력 기관은 그들로부터 조종되고 있

다. 이것은 남조선 정부가 민심을 상신한 최대 원인이며, 이승만의 최대 약점의 하나이기

도 하다. 예전부터 이승만은 일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켜 방공을 협조, 미군 철퇴 후 일

본군을 미국으로 대체해 이 조선군으로 대항시키려고 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인민이 보면, 

이승만의 방일은 바로 우울한 민족감정을 격노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복잡한 원인

이 얽혀 있으므로, 어쩌면 남조선의 반란은 간단히 정리될 것은 아니다. 반란군이 전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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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섬으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승만은 정치적 기반의 고약(孤弱)으로부터 자기가 처리한 민족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

렇게 해서 누군가 반란이 영도하더라도 애국의 불은 타올라서 남조선을 태워 버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구와 같이 ○석의 영수(領袖)는 그 출신, 경력, 사상 어느 것을 봐도 

반소, 반공의 전형적 인물이다. 김규식은 철두철미, 자유주의자로 과격한 측면도 없다. 반

면 보수적인 경향이 많다. 어쨌든 양 김 모두가 이승만과 서로 맞지 않아 평양회의에 참

가했었기에 합작 못한 것인가. 단지 겨우 양 김은 민족의 정기, 국가 이상을 가져 매판이 

되지 못했고,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백귀야행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면 

남조선 정부의 정치적 기초의 독립, 위험은 극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영도국의 정책이 편파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파시스

트의 잔여 역량의 화용과 조선민족의 애국심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어찌 남조선이 어지

럽지 않겠는가. 우리는 외국의 간섭을 배척하고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그 정부의 형식을 

선택해서 통일 독립과 진정한 해방을 외치는 조선인민의 일치된 요구를 들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형태를 바꾼 식민지 통치를 기

도한다면, 그것은 반란의 근거가 되고 그 정부는 끊임없이 소요하고 실패할 것이다(신

아).     





■ 신문(新聞)

해방신문(解放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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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4월 15일 / 1면

단선 단정을 반대코 제주도에서 항쟁

단선 단정을 반대코 제주도에서 항쟁

1947년도보다 대규모

서울방송에 의하면 지난 3일부터 제주도 일대에 남조선 단선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항쟁

이 이러낫는데 이는 1947년 3월의 항쟁보다도 크다고 한다.

동지(同地)는 8･15 이후 가장 진보성을 가진 인민 세력이 심한 곳인데 최근에는 서북청

년단 등 테로단의 준동이 심한다 한다.

6일 조 경무부장의 피해상태 보고에 의하면 관공서를 습격하고 관공리 경찰관 다수를 살

해 방화하고 선거등록소 등을 습격하야 서류를 소각했다 한다.

△ 관청 습격 11건 △ 관리 가옥 습격 2건 △ 관공리 부상 7명 △ 관공리 사망 4명 △ 

관공리 가족 사망 1명 △ 기타 사망 8명 △ 부상 30명 △ 선거사무소 습격 4건, 방화 3

건 △ 가옥 파괴 8건, 도로･교량 파괴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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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5월 1일 / 1면

제주도 사건에 사직 경관을 투옥

제주도 사건에 사직 경관을 투옥

(서울 14일 발 합동) 거(去) 3일･･････4일 간에 걸친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상보는 

그 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명되었다.

금반 사건의 특징은 도내 주요 지역인 읍내, 서귀포, 법환리 등의 도시(보)다 비교적 중

소 부락에서 치열하였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국련(國連) 조위(朝委) 반대” “미･쏘 양군 

즉시 철병” “남북정당대표 연석회의 지지” 등의 삐라를 살포한 후 당시에 그 지방 인민들

을 억압하든 주재소, 친일파의 가옥을 습격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도내 출신의 경찰관들은 대부분 사직 혹은 직무를 방기하였다 한다. 

이에 당황한 당국은 본토에서 경찰대, 민경대를 동원하여 4일 만에 겨우 일시 진압을 보

았는데 본도 경관으로 사직한 자는 좌익분자라고 하야 다수 투옥한 모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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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5월 1일 / 1면

경기･제주에 폭동

경기･제주에 폭동

뉴-욕방송 21일 발 RP 공동통신에 의하면 서울 인천 간에 폭동이 일어나 양지(兩地) 간

에 전주와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또 제주도의 제주와 본토 간의 전신전화도 절단되였으며 

제주 기타 도내에서 17일 시민 2명 피살, 1명은 부상하였다. 또 미군 비행장의 보고에 

의하면 동도(同島) 내의 전 통신선이 불통이며 경관 3명이 습격을 받은 중 일본도와 죽

창으로 2명이 살해되였다 하며 미군 당국의 정보로는 과거 10일간의 폭동으로 적어도 

20명의 사자(死者)를 내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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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5월 25일 / 1면

소요 중의 제주도 근황

소요 중의 제주도 근황

한라산을 근거로 유격대 3천

3월(※ 4월의 오기) 3일부터 발생한 제주도 인민항쟁은 이미 2개월 반이 경과한 금일에 

일으러도 점점 치열의 일로(一路)를 걷고 있어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찰서 습격, 통

신망 파괴, 방화 등 헤알일 수 없는 손해를 내고 주민들은 물론 본토로부터 파견된 경관

의 일부와 국방군까지 인민군에 가담하야 항쟁에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종 정보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21일 발 조통】(KIP) 제주도 소요사건의 진압을 지휘하고 있든 김정호 공안국장은 

제주도의 정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의 ｢폭도｣들은 주로 한라산 동굴을 중심으로 약 2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

는 5백명쯤 되든 것이 도민을 징발하여 각지에서 파괴, 방화 등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리적으로도 가장 활동에 편리한 중

심지대를 점거하고 있다. 식량도 약 3개월간의 준비가 있는 외에 가끔 해변에 나와 식

량을 보급하면서 유격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양민에 손해를 낏치지 않도

록 활약하고 있다.

【평양방송】 무장한 인민부대는 계속적으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있으며 15일에는 제주도 

김녕경찰지서가 습격되고 덕천리 부락도 습격되였다. 덕천리 습격에는 부락에 거주하는 

대동청년단장 송계진이 사살되고 인민부대는 촌장 강희전 씨 안내로 선거 진행 중인 투표

함과 선거서류를 방화 소각하고 향보단에 가입하고 있는 부락 청년 9명을 납치하였다. 또 

경찰과 국방경비대 사이에도 심히 험악한 공기가 보이고 있는데 민중들은 후자에 가담하

고 있으며 14일에는 이 양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국방경비대가 민중을 사

살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경비대는 경찰이 잔인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리하야 14일

에는 제주읍에 집결하고 있든 국방경비대가 애월면 신암(※ 신엄의 오기)경찰지서 앞을 

통행 도중 트락 우에서 지서에 향하야 수십명 대원이 집중 사격을 하야 청사를 파괴하고 

순경을 부상시키였다. 이러한 사건에 경악한 제주경비사령관은 부하의 혼란을 진압하기 

위하야 서울에 경찰대의 급파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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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5월 25일 / 1면

투표 부족으로 제주도 선거 무효

투표 부족으로 제주도 선거 무효

【서울 20일 발 공립】 (동아) 5･10 단선을 전후하야 치열한 반대투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는 제주도의 개표 결과는 그 보도가 제일 늦어서 겨우 판명되었는데 선거는 법

정 투표수에 달하지 못하였다.

즉 북제주 갑구에서는 73 투표소 중 31개 구(등록유권자 27,560명, 투표자 11,912

명) 을구에서는 61 투표구 중 32개 구(등록유권자 20,917명, 투표자 9,724명)가 투표

하였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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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1일 / 1면

디-인 군정장관 제주선거 무효 선언

디-인 군정장관 제주선거 무효 선언

【서울 26일 발 공립(동아)】 군정장관 디-인 소장은 26일 제주도 북제주 갑, 을 양구의 

선거 무효 급 재선거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표하였다.

1. 제주도 북제주군 갑, 을 양구의 5･10선거를 선거법 제44조(총선거 투표 부족)에 의

하야 무효로 한다.

2. 우 양구의 재선거는 1948년 6월 23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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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1일 / 1면

제주행을 회피한 경관 군사재판으로 처단

제주행을 회피한 경관

군사재판으로 처단

【평양 27일 방송】 제주도의 인민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본도로부터 증원대를 다수 파견

한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 보도한 바인데 출동 명령을 받은 경관들을 속속 사직서를 제출

하고 도피하고 있다 한다. 지난 17일에는 철도관구 경찰청 순경 장만석(28), 박봉철

(27), 김방휘(연령 불명) 외 1명은 철도관구 경찰청장으로부터 제주도 북부 경비 출동 

명령을 받고 이를 회피하야 즉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은신 도피 중 18일 체포되여 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종로경찰서 내 군정재판에 회부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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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15일 / 1면

북제주 ｢국의(國議)｣ 재선은

여전히 시행 불능 상태

북제주 ｢국의(國議)｣ 재선은

여전히 시행 불능 상태

【서울 9일 발 (동아)】 오는 23일 시행할 예정의 북제주군 갑을 양 지구의 국회의원 재선

거는 전과 같이 시행하기 어려우리라고 도 선거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

앙선거위원에 대하야 재건거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한다.

그는 첫째로 아직 소요가 진압되지 않고 있음으로 유권자는 투표를 거부할 것이고 둘째는 

북제주군에 있어서 2, 3개소의 선거인 명부가 분실됨이며 셋째로 5･10선거 이후에 입후

보자가 없음으로 무투표 선거구로 할 수 없게까지 되여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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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15일 / 1면

태백산맥에도 유격대

태백산맥에도 유격대

【서울 발 공립(동아)】 제주도 한라산을 근거지로 한 유격대에 대한 군･경 제휴작전이 연

일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종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 다시 5월 21일부터 태백산맥 내

에 본부를 둔 정체불명의 항쟁부대에 대하야 경관부대를 동원 공격 중이다.

이 산맥 일대는 재작년 10월 인민항쟁 이후부터 간접으로 군정 반대의 습격사건이 빈발

하였으며 지난 2월사건 이후 영동군내 일부의 선거사무소 사건이 속출함으로 경찰 당국

은 토벌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이에 관하야는 공안국장이 지난 1일 출장하여 작전상황을 실지 조사하고 6일 귀경하였으

나 진상을 일절 발표치 않음으로 상세는 판명치 않고 있는데 금월 2일 부 청주에서 발행

하는 �격인신문(檄人新聞)�에 대략 다음 같은 보도가 실리여 있다.

당국에서는 사건의 미연 방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여 인접 

각지로부터 응원을 받어 5월 21일부터 소탕전을 개시하였다. 이 항쟁군은 태백산맥 중

의 최고봉 삼도산에 본거를 두고 일본제 무기로서 무장하고 각지에 출몰하야 유격전을 

하고 있으며 삼도산은 전북, 충북, 경북의 도경(道境)으로 토벌에 곤란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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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20일 / 1면

10여명 체포를 발표

제주도

10여명 체포를 발표

제주도

【서울 15일 공립(동아)】 공보부에서는 제주도 인민항쟁에 관하야 다음과 같이 보도

한라산을 포위하야 진압에 진력한 결과, 10여명을 체포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전문 불명)

동 제주읍 조직부장 고영수

동 간부 ○○부장 강대석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식

동 선전부장 이창수

동 ○○지휘대 대장 고사송

동 대원 김진우

동 대원 김인옥

동 대원 양태오

인민해방군 저격중대 대원 고앙국

동 대원 이성도

동 대원 임진국

동 대원 김진수

동 대원 김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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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20일 / 1면

위정자의 책임

양 김씨 제주도 문제에 언급

위정자의 책임

양 김씨 제주도 문제에 언급

【서울 16일 발 공립(동아)】 김구･김규식 양씨는 제주도 소요의 원인에 대하여 15일 다

음과 같이 언명

1. 해방 직후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정치력이 강대하여 일부천리(一浮千里)로 정권 행

동을 하게 되여 도민들은 이를 인정하고 신뢰하여 왔다는 점

2. 경찰이 가혹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민의 지지를 받이 못하였다는 점

3. 경찰에 협력하는 청년단원이 경찰 이상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가혹한 행동을 하기 때

문에 도민의 원한을 받었다는 점

4. 위정자들이 중국･일본 등지와 밀무역에 몰두하야 정치를 등한시하고 모리(謀利)에 

열중하게 됨으로 일반 도민의 공격의 적(的)이 되어왔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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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25일 / 1면

제주도 사건 중대 문제화

제주도 사건 중대 문제화

각 정당 견해 발표

살기 위하야 봉기한 인민에

경찰, 경비대 출동은 죄과(罪過)

부패 관리 숙청하라 - 한독당

제주도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소위 국회 개원식이라는 날을 기하여 국방경비대의 전면적 

진압행동으로 말미아마 비통한 민족상살(相殺)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과는 지난 2일 국

방경비대 제주도 사령부로부터 발표, 3일에는 통위부에서 공표되었다. 이 발표가 너무나 

민족애를 무시한 반인민적 태도임으로 전 애국 인민의 반감을 받고 있어 각 당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그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

【서울 18일 발 합동(공화)】 제주도의 인민항쟁에 대한 진압정책에 대하여 각 당에서는 

벌서 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민주한독당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당국의 

자중과 반성을 희망하였다.

1. 제주도민의 봉기는 부패된 관리의 행정상의 과오에 기인하는 것이다.

2. 살기 위하야 봉기한 인민에 대하야 선도하는 것이 당국의 취할 태도인데 경찰 급 경

비대를 출동시켜 인민과 상대하야 전투적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큰 죄과라고 하

지 않으면 아니 된다.

3. 이 사건을 위무하기 위하여서는 친일파의 부패관리를 숙청하고 제주민의 지지를 받

는 민주주의자를 등용함으로서만이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전 인민의 요구이니 민족 상살(相殺) 중지하라!

신진당

제주도 사건에 관하야 동족 상살의 참극을 즉시 중지할 것은 전 민족의 요구임에도 불구

하고 지난 5월 31일 국방경비대의 출동을 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민족 간의 분열

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민족 통일을 위하야 일층 신중한 행동을 요망하는 바이다.

사민당

금반 이러난 제주도 도민의 봉기는 해방 이후 국내 최대의 사건이며 우리 3천만 민족의 

관심은 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때 국방경비대라는 발표는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되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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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네들의 출동은 동족 간의 분쟁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 원인을 

잘 조사하야 동족애에 기(基)하지 않은 이상은 해결하지 못한다.

인민을 민족반역자 시(視)하는 행위

근민당

우리 민족의 생명 재산 보호 급 그 성업(聖業)을 자인하는 국방경비대가 제주도 도민을 

진압하기 위하야 출동한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족 상살의 민족적 비통을 문

자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특히 출동 이래의 전과 운운의 발표는 같은 민족을 불구대천

(不俱戴天)의 민족반역자를 토벌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는 실감을 주는 것이며 민족의 영

예와 애족정신을 가지고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 361 -

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6월 25일 / 1면

외국 기자가 본 남조선 단선 반대운동

외국 기자가 본 남조선 단선 반대운동

5월 중 희생자 323명

【서울 발 조통(KIP)】 미군의 비공식 보고에 의하면 5월 10일의 선거 당일 폭동으로 남

조선에서 5월 중 사자(死者) 수는 323명이라고 주 서울 AP 특파원 ｢무-아｣씨가 발표

하였다.

살해 – 경관 32명, 폭도 153명, 기타 138명

파괴 – 통신기관 117건, 기관차 24건, 기타 철도물품 6건, 도로 5건, 교량 4건, 정부 

건물 9건, 발전소 시설 7건, 등록소 급 선거건물 습격 7건, 방화 기타 186건, 5월 중 

노동파업 15건, 학교 맹휴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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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7월 20일 / 1면

비도(比島) 후크바라합단(團) 항복의 진상

비도 후크바라합단 항복의 진상

누가 누구에게 대사령(大赦令)을 내렷는가? (해설)

(1)

조국의 제주도 항쟁을 멀리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보도는 되지 않고 있으나 대만 인민들

의 피투성이의 싸움과 비도(比島)의 중부 루손에서 3년간이나 총･칼을 들고 정부군과 싸

워온 ｢후크바라합프단｣을 아울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 그 ｢후크바라합단｣이 드듸어 정부군에 항복하야 비도에도 평화의 서광이 찾어왔

다는 신문 보도 하에 접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일본 상업신문의 보도 그대로 과연 비도에는 ｢후크바라합단｣의 항복으로 말미아마 

평화가 찾아왔는가. 아니 그 단이 실지로 비도의 참된 평화를 교란하는 자이였든가? 그

리고 또 한참으로 ｢후크바라합단｣이 싸움에 못이겨서 키티노 대통령의 무력과 정책 앞에 

무릅을 꿀고 대사(大赦)를 애걸하였는가? 아니 도대체 ｢후크바라합단｣이란 무엇인가?

(2)

｢후크바라합｣라는 말은 ｢항일의용군｣이라는 의미의 ｢다가로그｣어다. 1942년 비도전이 치

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그때 ｢파탄｣ 전장에 내여버린 무기를 부근의 농민들이 주어서 자

위단을 만든 것이 단초가 되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자기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하야 일본

군과 싸워 지주들이 전화(戰火)를 피해 도시로 도망질친 뒤에 그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

어 인민이 스사로 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 중국 해방지구와 같은 정치를 한 곳이 바로 중

부 ｢루손｣의 ｢판판가｣와 ｢뇌바･에샤｣ 2주의 – 즉 비도의 곡창지이였다. 미군이 비도에 재

상륙하게 되자 그와 협력하야 일군을 격퇴하고 비도의 해방을 전취한 이 단의 그때 세력

은 15만 내지 20만에 달하고 있었다.

(3)

비도가 일군의 침략에서 해방되자마자 비도의 항일민주 세력은 민주동맹에 결집되여 이 ｢

후크바라합｣은 물론 ｢청경(靑驚)｣ 등의 개리라 단체･전국농민조합･시민해방연맹･노동협의

회･비도공산당 등이 모아 그 정강은

1. 대일 협력자의 추방

2. 비도의 정치경제적 독립

3. 비도의 민주적 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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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개혁

등인대 우리 조선 인민의 요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공통된 점에 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야 1946년 4월의 총선거 시에 이 민주동맹은 상하원에서 10명의 의원을 내였으나 

의회는 그 10명의 출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인민의 세력을 무서워하야 군대로서 이 ｢

후크바라합｣을 공격하기 시작하니 소위 1946년 7월 4일의 비도 독립축하식은 그 이면에 

있어서 인민의 피로 물드리고 있었든 것이다.

그리하야 오늘날까지 3년 동안을 인민과 지배권과의 피는 끗일 사이 없이 흘러오고 있는 

동안에 ｢후크바라합｣의 세력은 점점 확대 강화하야 처음 해방된 2주 외에 다시 2주를 해

방하고 남부 루손에까지 진출하게 되어 병력과 장비도 배가하였다. 3년간에 비도의 정세

도 크게 발전하야 중부 루손 이외에서도 인민의 해방운동은 앙양되고 이 ｢후크바라합｣에 

토지를 점령당한 지주들도 전쟁을 실어하고 민족자본가들도 외국에 의존하야 비도를 부흥

할려는 정부를 비난하게 되니 드듸어 정부 내에도 무력행동으로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

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하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키티노 대통령은 교묘

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번 ｢대사령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외력(外力)에 

자(藉)한 체면상 ｢후크바라합｣단의 무장해제가 선결이 되어있으나 그 실에 있어서 누구가 

누구를 대사한 것인가는 장차 알 때가 올 것이다.

(4)

｢후크바라합｣단의 지도자 루이쓰･탈크 씨는 김일성 장군을 연상시키는 37세의 젊은이다. 

열에○ ｢토비(土匪)의 수령｣으로서 선전되여 있든 그 진실한 인민의 지도자는 마니라시

에 나와 정부와의 화평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리하야 하원에도 출석하야 (총선거 시에 하

원에 당선된 의원이였다)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농민에 토지와 농구를 주라! 저임금 노동자에 생활급을 주라! 민족공업을 번영시키라! 

이것이 국내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또 그리고 인민대중에 호소하기를

｢후크바라합단은 굴복하지 않았다. 소위 대사령의 공포로서 생겨난 조건부 평화 – 즉 

인민의 자유가 보증되면 무기를 버린다는 조건부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는 우리 

인민의 민주세력과 그 자유를 지키는대 얼마나 우리가 싸우는가에 달려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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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7월 25일 / 1면

호적에 없는 자식을 내란다고

통분하는 제주 노부(老婦)들

호적에 없는 자식을 내란다고

통분하는 제주 노부들

서울 신문기자 현지 보고

【21일 동아】 어부를 기다리는 해변의 노점이나 이 부락 저 부락에서 오르는 저녁연기에도 

아무런 활기도 기합도 보이지 않고 작금의 제주도에는 경관, 경비대원이 거리거리를 두덕

두덕 우물거리고 있을 뿐이다.

도민들은 그의 생활의 생명선이며 근원인 바다를 바라부면서 출어할 수도 없고 당국의 무

능에 불평만을 가지고 있다. 또 60여리 주변의 부락에는 청년의 얼굴을 한 사람도 볼 수 

없다. 청년들은 무모한 집단검거와 학살을 피하여 인민해방전선의 투사가 되고 있다.

또 이 산 저 곡(谷)의 농장에서는 노부(老婦)들이 무거운 노체를 안고 비통한 한숨만 내

면서 ｢내 자식, 내 손자를 내여 노와라｣는 원망스러운 얼골로 우리 일행에게 말을 걸친다.

한편 신임 경찰서장의 강연회에 들어오는 수백의 군중들이 우리 일행을 둘러쌓고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는 비탄한 소리를 웨치면서 덤벼든다. ｢당신네의 지금 제

일 큰 고통은 무엇이요?｣라고 질문을 한 즉 군중은 ｢호적에도 없는 자식과 딸을 내여노라

는 경비대와 경관의 무지막지한 요구에는 죽겠소｣하는 열광적인 절규에는 눈이 휘들드라.

어떤 경관 나리가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불원간에는 출어 허가도 나리고 타 부락과의 교통

도 허가되며 각종의 납부금도 불입이 취소된다고 말해도 군중은 이에는 아무런 흥미도 갖

이지 않고 증심(憎心)에 떨리는 입을 깍물고 분기하는 얼골에는 투심(鬪心)이 비약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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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8월 1일 / 2면

태풍으로 도작(稻作)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태풍으로 도작 전멸

제주의 식량사정 우려

【서울 23일 발 동아】 제주도민의 식생활은 보리(麥), 조(粟), 고구마(甘藷), 팟(小豆) 등

의 잡곡을 상식(常食)으로 하며, 매년 본토로부터 7만석 가량 미곡을 이입하고 있는 상

태인데 그의 전부는 특권계급, 관공리용으로 소비되여 일반 도민은 1홉(合)의 배급도 없

다. 금년도의 곡물 상황은 전반적으로 우려되며 본토로부터 상당량의 배급을 받어야 할 

상태에 있는데 농민은 전력을 다하야 도작을 약 9할 가량 식부(植付)를 맟이고 수확기를 

기대하든 바 지난 7일의 폭풍우로 전멸 상태에 있다 한다. 이에 대하야 당국은 아무런 구

제 대책도 없고 30만 도민의 식생활이 대단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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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8월 15일 / 2면

사설 : 8월 15일을 맞이하야

사설

8월 15일을 맞이하야

8월 15일!

우리는 오늘 감격도 새로운 8･15의 세 번째 돌을 또다시 이 땅에서 맞이한다.

친애하는 재일 60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골수에 사무쳐 사라지지 않는 망국 민족으로서의 쓰라린 원한을 잊이는 않

었겠지! 3천만의 동포와 3천리의 강토를 갖인 우리 조선이 서구라파의 몇 개 국가를 합

친 것보다도 더 큰 나라이면서 수치서럽게도 근 반세기 동안이나 악독한 왜놈들의 식민지 

노예가 되어 사상에도 그 예를 보지 못한 착취와 압박 밑에 얼마나 분한 멸시와 천대를 

받어왔든가!

(중간 생략)

조국에 있어서는 임이 민족심을 가진 전 조선 인민은 이 이상 앉아서 민족의 분열을 보

고 있을 수 없어 드듸어 이러나지 않었는가!

제주도 사건 하나만을 보드라도 인민이 단결하고 결속하야 행동을 같이 하며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때 단선(單選)은 분쇄되고 흉악한 기도는 배격되고 있는 사실을 보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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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9월 1일 / 1면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는 20일부터 해주에서 개최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는

20일부터 해주에서 개최

【평양 발 북통(신아)】 20일부터 4일간에 걸쳐 남조선 인민대표 1,080명은 황해도 해주

시 공회당에 모여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상황은 다

음과 같다.

인민공화국 국기 밑에

천80명 참집

[제1일] 오전 11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의 게양식을 한 후, 박헌영 씨의 본회

의에 참가한 1,080명은 남조선 전 인민의 74.42%인 673만인을 대표한 것이며 이날 출

석자는 997명이라는 보고와 홍명희 씨(민주독립당수)의 개회사가 있었다. 수석단에는 남

조선 각 정당･단체 대표자와 내빈으로 김일성 김두봉 씨를 비롯하야 북조선 각 정당･단

체 대표가 착석하고 북조선의 김두봉 씨로부터 축사가 있은 후, 중앙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이 오후 6시까지 열렬히 전개되고 밤에는 국립극장에서 �백두산�의 관

극(觀劇)으로 제1일의 회의를 마쳤다.

제주도 항쟁 보고

[제2일] 오전 11시 박헌영 씨 속회를 선언하고 이어 전남, 경북, 강원, 서울 각 대표로부

터 각각 8･25 총선거와 중앙정부 수립은 우리들의 일대 구국투쟁이다. 남조선 대표가 북

조선에 와서 이러한 중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북조선의 민주 발전의 진가를 실시하

는 것이다. 금반 회의에 대하야 각종의 편의를 부여하여 준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 씨

에 경의를 표한다는 등의 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북조선 각지의 건설노동자를 대표하야 

흥남질소공장, 평양기계공장, 방적공장, 청진제철, 강원의 제련소 등 각 직장 대표가 동 

대회를 축하야 입장, 회장의 대표는 일동 기립하야 박수로서 이를 환영 오후 1시 일단 휴

게, 동 2시부터 속개되여 북조선 각 직장 노동자 대표의 축사가 있고 토론이 속개되었다.

다음 각지로부터 대회를 축하는 축전 164통의 피로(披露)가 있고 제주도 김 대표가 등단

하야 장시간에 걸쳐 제주도 인민항쟁의 전모를 명백히 하는 보고를 하여 만당에 감명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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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전남 화순 지방의 농민 노동자 558여명 대표로부터의 격려문 소개가 있은 후 제

2일을 끝마쳤다.

360명 입후보

[제3일]은 오전 9시 이극로 씨 사회로 개최, 북조선 각도 대표로부터 축하 화환 전달과 

축하의 인사가 있은 후 이어서 동 대회의 결의안 기초자 백남운 씨로부터 결의 초안의 

중간보고와 동 결의안의 심사위원장 이극로 씨(동 위원회는 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으로 

구성)로부터의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북조선 여성 대표의 축사 서한의 대독과 북조선 문화인 대표의 축사, 김원봉 씨

(인민당수)의 토론이 있은 후 오전부는 끝마치었다. 휴게 후 오후 1시 이극로 씨 사회로 

속개되여 북조선 민청 대표로부터 격려의 인사가 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자 추

천에 관한 장시간의 토론이 있어 이에 대한 박헌영 씨의 설명 급 토론을 마치고 동 입후

보자를 추천할 전형위원 50명을 선출한 후 북조선 각 직장, 개인으로부터의 축전, 축문의 

발표로 일정을 마쳤다.

[제4일]은 9시부터 이영 씨 사회로 열리어 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 

학생 대표 최준길 군의 과거의 비참한 생활 소개와 현재의 생활을 찬양하는 축하에 이어 

입후보자에 관한 총체적 토의가 시작되었는데 주석단 이승엽 씨로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입후보한 박헌영 씨를 비롯하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명을 불러 대의원 입후보자로서 투

표 명판에 기입하는 데 대한 전체 대표의 총의를 물은 즉 만장은 박수로서 이에 응하였

다. 이리하야 360명의 대의원 입후보는 전체 대표자의 환호지지 하에 정식 입후보 승인

을 받었다. 이어 투표 계산을 하기 위하야 9명의 계산위원을 선출하고 북조선 공장, 광

산, 농촌으로부터의 축전 낭독이 있었다.

[제5일]은 25일, 이날은 북조선 선거와 보조를 가치하여 오전 10시 30분 전 대표자가 

선거장에 나아가서 각각 남조선 인민을 대표하야 투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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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9월 18일 / 면

밀항자 101명 체포 복정(福井) 군(軍)정부 발표

밀항자 101명 체포

복정(福井) 군정부 발표

시사신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거(去) 12일 복정현(福井縣) 돈하시(敦賀市) 백목대반

군(白木大飯郡) 내 포남(浦南) 해안에 상륙한 밀항 제3국인은 돈하(敦賀), 고빈(高濱), 

삼방(三方) 각 경찰서원에 의하야 14일 정오까지 101명이 체포되였다. 그 중에는 여자 

15명도 끼여있어 동 경찰서에서는 아즉 수명이 잠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계

속하고 있다. 금회의 밀항 사건에 대하여 복정(福井) 군정부는 14일 대요(大要)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9월 12일 오전 5시 상당한 수의 조선인이 어선으로서 돈하시(敦賀市) 

근변(近邊)과 경도부(京都府) 경에 가까운 복정현(福井縣) 내 해안에 상륙하였다. 체포

된 조선인을 심문한 결과 그들은 남조선 연안, 제주도에서 온 것이 판명되였다. 그들은 

수사가 완료된 후 조선에 송환키 위하야 좌세보(佐世保) 인양원호국에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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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9월 30일 / 1면 

문 중위 등을 총살

제주도 박대령 사건 판결

문 중위 등을 총살

제주도 박대령 사건 판결

【서울 23일 방송】 제주도 인민해방군의 항쟁을 진압 총지휘관으로 출동하였든 경비대 육

군 대령 박경진(※ 박진경의 오기)은 부하 중위 등에게 총살당하였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8월 11일 문 중위 등 4명은 총살형 언도를 받엇는데 드듸여 이들 4명

은 지난 9월 23일 하오 3시경 서울시외 모 산록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한다. 총살형 이슬

이 된 군인들의 씨명은 여좌함.

문상길(육군 중위)

신상우(11연대 군기대장)

손선호(하사)

배경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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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24일 / 1면

남조선 국방군 4천 반란 여수, 순천을 점령

남조선 국방군 4천 반란

여수, 순천을 점령

군민 합류, 점차 확대화

【서울 20일 발 AP=시사】 20일 조조(早朝) 전남 여수를 위시하야 발생한 한국군 제14부

대(약 4천명)의 반란사건에 관하야 윤 내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반란군은 제주도에 파견하려고 여수에 대기 중인 제14부대 약 4천명이라는대 20일 오전 

2시 장교를 살해하고 무기고를 점령한 후 경찰, 관청 등을 습격 점령하고 철도로 순천에 

진격하야 순시(瞬時)에 동시를 점령하였다. 반란군과 경찰대의 충돌로 경관 약 8백명이 

살해되였다 한다. 이 사건은 본년 8･15 이후 최대의 폭동이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응하

야 동일 남선(南鮮) 일대에 계엄령을 발령하였는대 전남 지방의 기후(其後) 사태는 확대

되는 모양이다. 한국 당국은 21일부터 긴급각의를 소집하야 대책을 협의 중이며 아마 이 

폭동은 공산분자의 지도하에 발생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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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27일 / 1면

반란, 제주도에 파급

반란, 제주도에 파급

【서울 23일 발 합동=건설】 남선(南鮮) 주둔 미군 사령관 굴-다- 소장은 반란군 사건에 

관한 성명서에서 제주도에서도 일부 경비대가 인민세력과 합류하야 폭동을 이르켰다고 언

급한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금반 반란군 사건은 국방군과 경찰대의 협력으로써 더 확대되지 않고 진압되리라고 믿는

다. 남원 지방에 출전한 연대장은 최후의 1인까지라도 분쇄하겠다고 말하였는대 대단히 

믿을 만하다. 그 후 보도에 의하면 폭도는 적기를 휘날리면 적기가를 고창하고 있다 한

다. 민국(民國) 관변 측의 언명에 자극되여 제주도에 출전 중인 남선 경비대의 일부가 민

간에 가담하야 반항 중이라 하는대 근간에 진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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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여수 수(遂) 함락 반란 상보(詳報)

학생, 아동도 반항

여수 수(遂) 함락, 반란 상보(詳報)

학생, 아동도 반항

최후까지 공화국 지지 연설

【서울 28일 발 합동=건설】 한국 정부에서는 28일, 반란군 진압 전황을 다음과 같이 발

표하였다.

1. 여수반도 지대의 국군은 해군부대 및 경찰대의 연락 하에 28일 오전 6시, 여수시를 

완전히 점령하야 현재 치안 회복 중이다.

1. 여수시에는 점령 직전까지 시내 각처에서 인민공화국 지지 연설을 하고 있었고 일반 

시민을 비롯하야 중학생, 여학생, 국민학교의 아동까지 반란군에 가담하야 반항을 

하고 있어 국군의 전투에 많은 제약을 받었다.

1. 현재 반란군 주력은 백운산 부근에 약 3･4백명 있는데 국군은 지리산의 통로를 차

단하고 공격 중이다.

1. 여수의 반도의 폭행은 방금 조사 중인 바 그들은 전부터 준비하여 두었든 명부로서 

경관, 우익사상가를 소위 인민재판으로 가혹한 처형을 하였으며, 이 중에는 박모와 

김창길 양 검사도 반란군에 가담하고 있었다.

1. 국군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일반 국민의 방어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 속히 투쟁조

직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장래 우수한 병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1. 제주도 부대는 군경의 밀접한 협력 하에 임무를 수행 중이나 지리적으로 불리한 관

계상, 반도의 절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하리라고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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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탄환 2백만 발

탄한 2백만 발

【서울 27일 발 공립=신아】 국회는 반란사건으로 27일 긴급 재개하였는대 중간보고에서 

반군이 제주도 작전용으로 여수에 집적한 210만발의 탄환을 비롯하야 무기 다수를 탈취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국방위원 최윤동 씨는 보도 발표에 있어서 국방부와 내무부의 

발표가 통일되지 못하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한 후 여수에서 반군에 탈취된 무기고에는 제

주도 작전에 사용하기 위한 탄환 210만발을 위시하야 다수의 무기가 집적되여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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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반란은 영속(永續) 해방군으로 확대

김천해 씨 담(談)

반란은 영속(永續)

해방군으로 확대

김천해 씨 담(談)

이번 남선 반란에 대하야 김천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수에서 시작된 국군 봉기는 제주도의 인민해방군 토벌에 반대하고 반기를 든 것이다. 반

란군은 군대공작과 민중공작을 완전히 결합해가며 여수, 순천, 광양, 보성, 장흥, 구례, 광

주 등을 혁명의 물결에 끄러네면서 경찰, 행정 관청을 점령하고 인민재판을 조직하야 매국 

반혁(反革)자를 엄중히 처단하고 있다. 전라남북도만 아니라 경상남북도 통영, 대구, 울산

에서도 충청남도 논산, 강원도 울진에서도 인민의 무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조선 민족의 인민생활의 안전, 독립, 민주주의 및 평화를 위한 투쟁임으로 아모리 곤란하

고 긴 시일이 걸릴지라도 단호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해방군은 순천, 광주 방면에서는 배

후 산지를 근거지로 할 것이며, 구례, 남원 방면에서는 조선의 4대산의 하나인 지리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요새이며 이 주위 및 산중에 있

는 인민들은 혁명적이며 해방군을 지지하고 있다. 해방군은 인적으로나 식량에 있어서도 

무한한 보급이 가능할 것이며 그 세력은 차차 확대되여 깨뜰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천해 씨는 일즉이 지리산에서 일본군대와 대항한 경험을 갖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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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인민항쟁으로 조직화

이승만 정권에 대한 권력투쟁

인민항쟁으로 조직화

이승만 정권에 대한 권력투쟁

【해설】 대한민국은 탄생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국방군에서 반란이 발발되여 새로운 시련

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태를 종합하면 제주도 진압을 위하야 파견으로 여수에 

대기 중이든 제14연대 약 4천명(일설에는 2천5백명)이 20일 오전 2시를 기하야 궐기 민

간세력과 합류하야 여수, 순천을 점령한 후 공화국기를 들고 형무소, 경찰서에서 좌익지

도자를 석방하고 우익 간부, 행정관리, 경관 등에 대한 인민재판을 개설하고 이들을 처단

한 모양이다.

그 후 국군 측의 행동으로 여수, 광양과 보성, 순천 주변에서 열렬한 전투가 전개되고 지

리산을 중심으로 유격전이 전개되고 있는 때 진압 파견한 국군 제4연대의 일부가 오히려 

반란군에 합류하는 등 정부는 군대에 전적 신뢰를 둘 수 없이 되어 토벌대 편성도 두통

꺼리며 국회에서의 정부에 대한 공전(攻戰)이 매우 심하다.

더욱 23일 이 총리의 귀순 권고가 수포에 도라가고 여수 상륙작전이 실패당한 후 당국은 

26일 아침까지에 여수 탈회(奪回)를 엄명하여 반군이 집결지인 광양 서부 산악지대에 전

차, 화포 등 기동부대를 동원하여 일기가성(一氣可成)으로 격파하려는 기색이나 단기간에 

수습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며 정부는 차차 초조해가고 있는 모양이다.

금반 사건은 직접 국방군 내에서 발생하고 또 그 투쟁 형태가 인민항쟁인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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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3일 / 1면

교전 부절(不絶) 제주도

교전 부절(不絶)

제주도

【서울 29일 발 합동=건설】 지난 26일 제주도를 시찰한 이 공보국장의 귀경 담에 의하면 

제주도내 애월면의 경찰지서에 폭도가 내습하야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

이 발생하였으며 동일 오후 11시에는 제주세무서에 수류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25일 오후 2시경 아라리 부근에서 폭도 20명과 국군과 교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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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3일 / 1면

여수반란 현지보고

여수반란 현지보고

합동통신 특파원 27일 발

【여수에서 설국환 특파원 27일 오후2시경 합동 연착보=건설】 27일 여수는 함락하였다. 

국방군 장교의 말에 의하면 여수시 반란부대는 인민위원회 지휘하의 반란군 백여명과 일

부 시민부대였다고 한다.

(중간 생략)

여수반란 현지보고

합동통신 특파원 27일 발

【여수에서 설 특파원 27일 발 연착 지급보 합동=건설】 반군 점령 후 곳 조직된 인민위원

회의 인민공화국 지지 정책 하에서 한 주일을 지난 여수는 지금은 국군의 완전 탈환에 의

하야 그 행정제도가 대한민국 행정에 연결되었으나 이것은 다만 고만한 지리적 면적이 탈

환된 것을 의미하여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27일부터 이러난 화재는 서북풍을 만나 

여수항과 구 여수시를 완전히 덮어 씨우고 있다. 대체 이와 같은 비참한 민족 상극(相剋)

의 근본 원인이 어데 있는가. 무엇이 이와 같은 많은 피와 재화(災禍)를 요구하는가? 이

번 사건의 진상은 그 직접 동기보다도 오히려 반군에 자진해 참가한 인민들의 심중 깊이 

싸이고 싸있는 그 무었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비로서 진상이 명백해질 것이다. 

국군이 협력을 얻기 위하야 군･읍･학교 등의 책임자들을 국군 사령부에 대려다 간담회를 

갖었는대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20일에 봉기한 반란군은 수명의 공산당 지하 지휘자

와 연락하야 먼저 경관을 죽이고 전 경찰기관을 점령했다. 그날 아침부터 인민위원회의 활

동이 개시되었는대 그들은 군･읍･금융기관･학교 등 중요기관의 접수를 시작하고 21일에는 

전 기관을 완전히 접수하고 이날부터 실질적으로 인민위원회 행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악질 경관 적발과 우익 정객 및 정부의 지지 청년단체 적발에는 인민위원회 간부가 선두

에서 했다. 그들이 한국 정부에 얼마나 큰 원한을 품고 있는가는 인민재판에서 처단한 사

자(死者)의 참혹한 시체를 보아도 그 복수감의 일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수시를 완전

히 장악한 인민위원히는 시내 여수일보사를 접수하고 23일에는 24일부의 여수인민보를 창

간했는대 여기에는 그들이 할나고 한 포부와 그들의 신조를 말하는 몇 가지 기사가 실려

있다. 즉 동지 제1면 첫 기사의 주제목 ｢애국인민에게 고함｣ 부제목 ｢친애하는 동포여｣의 

4단 기사로 반란을 이르킨 병사들의 제주도 인민군 토벌 거부의 전말과 성명서를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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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대 그 말하고저 하는 바는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이며 노동자･농민의 아들이

다. 우리들은 국토의 방위와 인민의 권리와 복리 보호를 위하야 목숨을 발이고 싸워야 할 

사명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애국적 인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게 우리를 제주

도에 출동시키는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먼저 조선 인민의 아들로서의 사명 밑에서 이 출

동 명령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동포를 위하야 궐기한 것이다. 1. 동족 상살 절대 반대 2. ｢

미군 즉시 철퇴｣와 같은 것이며 다시 동지는 21일에 개최된 여수인민대회를 보도하고 있

는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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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15일 / 1면

양곡매입법 반대

양곡매입법 반대

남조선 각지에서 봉기

【평양 11일 발 중앙=건설】 이승만 정부의 소위 ｢양곡매입｣에 대한 남조선 농민의 반대투

쟁은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대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지난 4일 경남 창원군 진동면 일대

에서는 추곡 매상을 강요한 대동청년단 지부장 김기종은 권총에 맞어 중상을 당하고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서는 수십명의 청년들이 각 촌 구장 집을 습격하여 추곡 생산고 조사표 

등을 탈취하였다. 이러한 폭동은 7일 경북 청도군 대성면에서도 발생하였고 9일 동군 화

양면에서는 이승만 정부 타도 삐라가 다수 살포되었다 한다. 한편 서울 9일 발 중앙통신

에 의하면 7일에는 제주도에서 무장투쟁이 전개되여 경관 2명이 살해되고 7명이 부상, 

반동분자 가옥 50여호가 소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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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15일 / 1면 

제주도 총무국장 피살

제주도 총무국장 피살

【서울 10일 발 합동=신아】 내무부에 드러온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청 총무국장 김두현 씨

는 지난 8일 밤 10시경에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는대 당국에서는 범인 엄

탐(嚴探)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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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30일 / 1면

800명을 사살, 제주

800명을 사살, 제주

【제주 26일 발 합동=건설】 북제주군 산악지대에서 소탕전을 전개 중인 국군부대는 지난 

14일 밤 노형리 월산동 부근에서 반도 집단을 발견하고 이것을 포위 공격하야 797명을 

사살하고 27명을 체포했는대 사살한 중에는 중요간부 2명이 석겨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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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1월 30일 / 1면

시평 : 반란재판의 판결을 득고

시평 : 반란재판의 판결을 득고

여수, 대전에서 진행 중이든 반란군사재판은 여수에서 805명, 대전에서 417명의 판결이 

끝난 모양이다. 26일 합동통신에 의하면 여수, 대전을 합해 9백여명이 처단되는대 사형은 

여수 280, 대전 224명이고 무기, 20년, 5년 징역 합계 800여명이다. 그와 동시에 제주

에서 반란민 8백을 총살했다는 보도를 전하고 있다. 결국 이것을 합하면 실로 근 2천이 

처단되는 모양이다.

해방 후 3년 동안 남조선에서는 끈임없는 동족상살로 많은 인명의 희생을 내었다. 현재 

영어(囹圄)에서 욕보고 잇는 수많은 소위 정치범은 고사하고 10월 인민항쟁, 5･10단선에

서 흘린 귀중한 피를 생각할 때 이 무명 투사들의 거룩한 희생은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아프게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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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2월 3일 / 1면

매국적 무차별 대량 학살

민족의 행복과 생존을 말살

조련(朝連)･반란사건 처단에 성명

매국적 무차별 대량 학살

민족의 행복과 생존을 말살

조련(朝連)･반란사건 처단에 성명

반란사건 군사재판 판결에 대하야 조련 중총(中總) 상임위원회에서는 30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최근 남조선 일대에 전대미문의 대량 학살이 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승만 정부 기관의 

발표에만 의하여도 여수에서 960여명, 제주에서 890여명, 순천에서 70여명, 광주에서 

40여명, 대전에서 200여명의 총살, 혹은 소위 법명(法名) 밑에 사형에 처하였다는대 이 

외에 발표되지 않고 있는 수를 가한다면 실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것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불령선인(不逞鮮人)｣ 혹은 ｢공산분자｣라는 이름 밑에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야 싸우든 선각자들이 일본 관헌에게 얼마나 학살당하였든가. 우리의 기억에 생

생히 남어있으나 현재 남조선에서 살지 못하고 굼주리는 인민이 살기 위하야 또한 가장 조

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과 국토를 팔아 사욕을 탐하려는 이승만 매국정부에 대하야 봉

기한 애국투쟁을 가진 폭력으로서 탄압하고 눈을 가리울만한 대량적 무차별 학살의 강행이

야말로 자기 민족의 행복과 생존을 말살하는 역사상으로서나 세계적 사실에서도 보지 못할 

공전의 광폭 행위가 아니고 무었일가. 이것이 또한 최후 발악의 팟쇼적 정체가 아니고 무

엇일가. 매국노 이승만 정부 일파가 민주주의와 조국애의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행위로서 과연 인민 세력의 약화와 그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할려 하는가.

그러나 이로 말미아마 인민 세력이 약화하기거녕 오히려 강화 확대될 것이다. 분격과 증

오에 끌어넘치는 남조선의 전 인민은 이를 계기로 하야 피에 굼주리는 매국노 이승만 정

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투쟁이 한층 더 격렬화해지고 조국 완전 민주 통일 독립에 대한 

혁명적 기운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에게 놈들의 단말마적 대량 학살의 생생한 사실을 호소

함과 동시에 재일 60만 동포도 애국적인 조국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호응하야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리라는 것을 성명한다.

  1948년 11월 30일

  재일본 조선인연맹 중앙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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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2월 15일 / 1면

제주4･3사건 공판 재개

제주4･3사건 공판 재개

【서울 11일 발 합동=건설】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광주지방심리원에 이관된 제주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판은 그 간 전후 7회에 긍(亘)하여 개정되었는데 이번 사건을 단시일 

내에 완전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7, 8, 9 3일 간 양성홍 외 35명에 대한 사실 심문 

및 구형이 있었는데 사형 1명, 무기징역 ○○명이 있었다. 그리고 언도는 오는 14, 6, 7

의 3일 간에 있는 모양이다. 또 작(昨) 10일 오후에는 지난 10월 제6회 공판에 있어서 

구형이 있은 후 금반 반란사건 발생에 의하여 그 언도를 일시 중지했든 피고 이정생 외 

17명에 대한 최후 언도가 있었는데 언도는 최고 5년 징역 1명과 최하 무죄 언도 5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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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8년 12월 18, 21일 / 2면

정부 방화작전 제주항쟁

정부 방화작전 제주항쟁

【평양 17일 발 중앙=건설】 제주도의 인민항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 초토작전으로 

대드는 이승만 정부 경찰대의 맹동(盲動)을 무릅쓰고 치열히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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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9일 / 1면

김일성 수상 신년사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자

김일성 수상 신년사

【평양 1일 발 조선중앙=건설】 1949년을 마지하면서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께서는 1

일 오전 8시 평양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전국 인민들에 다음과 같은 신년사를 보

내였다.

1949년을 마지하면서

전국 인민에 보내는 신년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친애하는 동포들!

1949년 새해를 마지하며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명의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지난해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은 공화국 인민들에게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드립니다.

1948년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은 해였음니다. 

비록 지난해 우리 민족은 전국적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러나 멀지않은 장래에 전국적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할 수 있는 기초와 조건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중간 생략)

공화국의 남반부 인민들은 가혹한 탄압과 학살이 심한 조건 하에서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 단독 괴뢰정부를 분쇄하는 장엄한 인민항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순천, 구례, 오대산, 지리산, 한라산 일대를 위시하여 남조선 전역에 전개된 

『국방군』 폭동사건들은 공화국을 옹호하며 국토의 안정을 위하여 최후의 승리까지 투쟁할 

남조선 인민들이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48년에 우리들은 비록 국가

의 안정과 안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독립국가를 위한 장엄하

고 위대한 투쟁으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을 완수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강토 

위에 공화국의 기치를 빛나게 할 혁혁한 기초이 딱아노았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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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15일 / 2면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상)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상)

이민선

남조선에서도 북조선과 같이 농민에게 토지를 매호 5정보식 무상분배하고 노동자에게 8

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제 등을 실시하며 중소상공업자에게 자금 자재를 원조하고 곤란한 

학생은 국가의 급비로 공부시키며 일제 혹은 그 앞제비들이 가지고 있든 중요산업을 전부 

몰수하야 국영인민관리로 하였으면 매인당 5천원 이상의 외채를 빌일 필요도 없을 것이

며 제주도사건은 물론 순천 여수사건도 잃어나지 않어을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은 쌍수 들고 이승만 씨에게 최대의 감사를 드렸을 것이며 북조선 

인민들 역시 이승만 씨를 거부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통일, 외군의 철퇴, 자

주독립이 일조(一朝)에 해결되고 말 것이며 우리 조국도 국제무대에 진출하야 세계평화

에 막대한 공헌을 받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재일동포들도 남부여대하며 어린애들의 손

을 끓고 따뜻한 고국의 복음자리로 도라가서 각각이 행복의 꿈을 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이니 농민들은 토지 분배는 고사하고 일제 강점기 

이상의 강제공출에 울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물가고와 저임금의 반실업 상태에 빠져 단결

권과 파업권이 없는 무권리 노예 상태에 놓여있으며 중소업자들도 파멸의 구렁에서 겨우 

외국상품의 암취인(暗取人) 판매인의 역할을 서로 쟁탈하고 있으며 빈한한 학생들은 국

가보호는 고사하고 그 사상이 민주주의적인 연유로써 퇴학 투옥 심지어 학살까지 당하고 

있다. 일제의 앞제비 소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재산은 몰수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방치 온존한 결과 그들은 완전히 중요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야 생활 부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치권력(관공리)까지 잠식하여 외자(外資)의 주구화(走狗化)하고 말었기 때문에 

우리 재일동포도 만리 이역에서 금일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소위 인민항쟁은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들의 부득이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폭력과 모략으로 압살시키려는 대서 나타난 현상이고 절대로 공산주의자의 선동 

운운의 거즛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재일동포가 이승만 씨를 반대하는 이유도 빙해

(氷解)될 것이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금후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북조선과 같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있으면 처음부터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웨냐하면 

토지분배, 노동법령 제정, 중소업자 육성, 민주주의 교육, 중자산업과 무역의 국영 인민관

리, 친일파 민족반역자 제외 등을 실행치 안코는 인민의 행복을 위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며 또 이상 기본방침은 1945년 9월에 발족한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의 28개조 정강으

로 발표된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지위가 허물어지는 그야말로 한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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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되는 일제파들과 외국에서 도라온 소위 망명 반동정객들이 야합하야 모략과 폭력으

로써 압살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승만 씨에게 이상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우에 올러가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고양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지켜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공장의 생산이 정지되고 농민들이 작곡(作穀)에 주력치 못하는대 경제가 건전할 수 없으

며 모-든 문화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대 그 발전을 기할 수 없으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

로 하지 못한 정치가 유지될 리 없지마는 이승만 씨가 실력으로 남조선 민중을 억압할 

뿐 아니라 그 여력을 구사하야 북조선까지 점령한다고 꿈같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박사가 항상 장담을 하여 왔으니 일차 해부하여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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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21일 / 1면

참(慘)! 경찰의 초토작전

참(慘)! 경찰의 초토작전

인민 피해 사자(死者) 9천5백 전소(全燒) 7천호

제주도

【평양 13일 발 중앙=건설】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구국투쟁은 나날이 

격화함에 따라 이(李) 정부의 단말마적 만행도 더욱 심하여지고 있다. 그들의 경찰은 소

위 계엄령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진압｣ 또는 ｢토벌｣이라는 명칭 밑에 온것 잔학행위를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폭도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부녀자에 대하여 집중 총살

과 부락 민가에 대한 집중적인 방화가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참상은 

최근 그들의 소위 ｢시찰｣이라는 것을 통하여 명백히 되었다.

즉, 서울 11일 발 합동통신에 의하면 이(李) 정부의 국회에서 11일 상오부터 제주도 시

찰에서 도라온 국회의원 오용국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까지의 사망자 수는 9,539명에 달

하고 있는대 이 숫자는 그들의 눈에 띠운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매일과 같이 행하는 

대량 학살자 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방대(尨大)한 이 숫자는 제

주도의 전 인구를 25만명으로 추산한다 해도 실로 전도 인구의 4%에 해당하는 놀라울만

한 숫자이다. 한편 소실 가옥은 7천호라는 전도의 호수의 12%에 달하는 상상을 넘치는 

(이하 숫자 전문 불명) 그러나 그들의 경찰은 최근까지만 해도 남원리, 위미리 양 부락의 

8백여호를 전소시키고 협재리, 삼양리 등 많은 부락에서 집중적 방화 초토작전을 감행하

고 있다. 그런대 보고 의원은 사망자에 수배(數倍) 되는 피해 가옥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치 않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제주도의 사태 수습은 군대나 경찰의 무력행사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대책에는 역시 일언도 없었다. 참다운 대책이 

없는대에 참다운 사태 수습이 있을 리가 없다. 정초에 항쟁 인민들은 조천리와 북촌리 양 

부락을 습격하여 이(李) 정부 경찰과 전투를 전개하고 3일에는 외도리와 도평리도 습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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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21일 / 1면

신출귀몰하는 무장항쟁대

신출귀몰하는 무장항쟁대

【평양 11일 발 중앙=건설】 서울 5일 발 공립통신에 의하면 지난 2일 제주읍의 도청사가 

원인 불명한 방화에 의하여 전소했는대 그 후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동일 우세한 무장항

쟁 부대는 ○○ 양 경찰지서를 습격, 악질분자 다수를 숙청했다.

또 동 무장부대는 동도 서방 협재에 진격하여 악질분자의 자택을 공격하고 한편 동도 남

방 신흥리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대 이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 계엄령을 철폐한다

고 언명한 이(李) 정부는 소위 서북청년단원 3백여명을 무장시켜 제주도 토벌에 강제적

으로 참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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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21일 / 1면

소탕전 또 전개

소탕전 또 전개

【제주 11일 발 합동=건설】 지난 12월 28일 제주도에 상륙 후 침묵을 지키고 있든 국방

군 제2연대는 지난 6일 상호 3시를 기하여 제주읍 외 3키로의 지점에 있는 반도의 본진

을 급습하여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고 다음과 같은 전과를 올리였다. 유기 사체 – 153, 

소총 – 1, 탄환 – 백발, 일본도 및 죽창 – 다수, 이 전투로 국군의 피해는 전사 – 3, 부

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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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21일 / 2면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 (중)

남조선의 장래와 재류동포의 갈 길 (중)

이민선

△ 첫재 남조선 인민항쟁을 막을 수 있는가?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희구하는 것이 인민

이다. 이를 해결하여 주지 않고 무력으로 강제적 복종에 성공함은 고금동서에 그 예가 없

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그 대신 그의 반발은 참으로 무서운 것을 우리는 독

일의 ｢나치스｣ 이태리의 ｢팟쇼｣ 일제의 운명에서 잘 보았다. 더욱 남조선 인민들이 무장

봉기한 오늘날 국군과 경관까지 인민군에게 호응하게 되었으니 전 세계의 살인귀들을 모

와다가 남조선 인민 전부를 학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남조선 군인과 경관은 

그 대다수가 인민의 아들이며 아들이다. 자기 부형들의 이익을 배반할 리도 없으며 더욱

히 지금 와서는 남조선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자기 부형의 원수들과 타협이나 

복종을 할 리 만무한 것이다.

둘재 미국의 재정적 파탄은 면치 못할 사실이다. 중국의 장개석 정부를 보면 잘 알 것이

지만 무진장한 인민군의 원천에 대하야 경관과 군인의 수를 대량으로 증원시켜야 되며 그 

막대한 군비를 인민에게서 짜올림으로써 인민의 원부(怨府)도 전락되고 말 것이니 그리

되면 남조선 방방곡곡이 전부 인민군의 기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 현재에도 발서 제주도

를 위시하야 전라남북 경북 등의 농촌에서는 이 박사의 위령(威令)이 전연 무시되고 농

민들은 자신 인민군을 조직하야 민주 부락을 건설하고 자위 형태를 취하는 방향을 볼 때 

금후에 더욱 더욱 항쟁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다.

▽ 둘재 미군의 원조는

1. 미국의 대외원조 중점은 의연 서구이며 조선의 차등한 인도･비루마･인도네샤･안남･샴･

비율빈･남미･아불리가 제국 등 부지기수이니 너무 달콤한 희망은 금물이며 대중 원조

의 추이를 보면 추측할 수 있나니

2. 장래 회수될 가능성도 없는 남조선에다 무제한하고 투자하는 ｢바보｣는 미국 자본가 중

에는 1인도 없다. 그럼으로 만약 투자한다면 그 대상(代償)을 그때그때 회수하여야 되

며 남조선에서 그때그때 회수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니 인민들

은 견디지 못하면 반항하게 될 것이며 또 사실 지금 짜낼 원천도 없는 현상이다.

3. 남조선 진주 미군들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보담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 인민

들이 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늑이지 않함으로 존경과 신뢰의 념이 없어진 원인이다. 소

위 해방군의 사명을 띠우고 와서 철거 요구를 당하는 것은 불명예하기 짝없는 일이며

4. 그들은 미군 내의 근로 인민들의 자제인 만큼 자연 미군 내 인민세력의 반영되는 것과 

아울러 이 박사가 기대하는 미군의 무력 원조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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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미군이 직접 인민군의게 노골적으로 손을 대면 그 결과는 미군의 명예에 영구히 

딱글 수 없는 침략군의 오명을 쓰고 말 것이다.

6. 그러기 때문에 위-데스 씨를 중심으로 미국 내 민주세력들은 일즉붙어 조선에서 즉시 

철병할 것을 웨치고 있고 또 자본가 중에서도 투자하여도 장래성이 무하며 진주비만 

거액이 되니 해방군의 명예를 치락식이기 전에 빨리 철병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주장하

는 의견까지 나오는 현상이다.

7. 이승만 씨의 욕망은 현재보다 더 대량으로 증병하야 될 수 있으면 원자탄으로 북조선 

각지를 폭격해 주었으면! 하는 것 갓다. 그러나 증병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현

명한 미국이 전 조선 인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민주세력이 쏘련 철병을 기회를 미군도 

동시 철병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또 전쟁이 끗나고 평화가 재래한 오늘날 이유 없는 

무명지졸을 출병할 리 만무하며 만일 저돌 분자들의 맹원대로 증병을 하면 그야말로 

미국의게 침략국의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니 침략의 낙인을 지고 승리하는 이치는 고금

에 없는 것이다.

8. 현재 남조선의 미 병력으로서는 장래의 광범히 전개될 인민항쟁을 설사 직접 취급할지

라도 병력이 부족할 것이니 그러면 남조선에 주둔하야 여러가지 불명예한 의혹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히 철퇴하야 조선 사람들의 이해 밑에서 장래의 친선을 도(圖)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이 나게 된다.

○ 셋재 북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가? 남조선 자체의 내부 혼란에 두통을 알고 

있는 이 박사가 북조선까지 손댈 여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박사가 애타는 바

람에 ｢북한 토벌｣이라는 모험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북조선 농민들이 과거 3년간 자기

소유로 경작하고 있든 토지를 남조선으로 망명하여 온 북조선 지주들에게 반환식이며 노

동자들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장을 탈취하며 급비로 공부하고 있는 빈곤 학생들을 중지

식이며 이승만 씨의 제일 미워하는 각급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백만여명의 공산주의자들

을 전부 감옥에다? 수용할 수 있을가? 만주 벌판에서 일제 군대와 스타린그라드에서 독

일 나치스와 싸워 승리한 북조선의 인민군을 일주일 내에 섬멸 운운함은 정신에 이상자가 

아니면 발언할 리 만무한 말이며 결국은 이러한 모험은 이승만 정권의 운명을 빨리 단축

식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넷재 현상 유지로 남조선만 통치할 수 있는가? 전기에 약술한 바이나 38선은 인민의

게는 발서 소멸될 선이다. 다시 말하면 미군 주군하고 있는 기간 이 박사의 역작으로 이

면상 유지되고 있쓸 뿐이요 인민공화국 중앙정부에서는 현단계의 전략상 필요에 의하야 

지역적 투쟁전술을 채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북조선의 민주과업 발전은 이 

정권의 악질적인 ｢대마｣의 모략을 완전히 분쇄하고 남조선 인민의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 

주고 있으며 북조선의 전력 기타 공업자원은 남조선에 절대 불가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다섰재 결국, 이 정권의 운명은 여하히 될가? 이 정권의 운명은 장개석 정권보다 더 

참담하게 된다는 결론이 난다. 그것은 풍설에 의하면 장 씨는 모국(某國)에 다 발서붙어 

거액의 저금까지 하야 망명에 준비하고 있으며 송자문(宋子文), 공상희(孔祥熙), 진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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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立夫) 씨들도 장씨의게 머러지지 안토록 각각 실속을 차리고 있다 한다. 우리 이승만 

김성수 씨들도 이런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빨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조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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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1월 27일 / 1면

계엄령 지속, 제주

계엄령 지속, 제주

【평양 18일 발 중앙=건설】 한동안 ｢제주도 사태는 호전했다｣고 위만(僞瞞)적 발표를 하

고 이(李) 정부는 작년 말 제주도의 소위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는대 12일부 세

계일보에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의 시찰담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인민의 애국투쟁은 더한층 치열하게 되고 계엄령 해제 운운하든 작년 말보다 일

층 험악화｣

젓다고 한다. 이 신문에 의하면 국군 제5여단장은 지난 9일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작전

상 계엄령은 지속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현실은 계엄령 여하를 불문하고 최후의 승리

에 향하여 돌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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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2월 15일 / 1면

사설 : 이(李)정권의 데마 본질

사설 : 이(李)정권의 데마 본질

이승만 정권 즉 대한정부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대한 전체적 폭압을 

강행하는 외에 온갓 데마를 부절히 맨드러 전파하지 않으면 안될만치 되였다.

이것은 다만 이승만 정권뿐 아니라 과거나 현재 팟씨즘 국가 군국주의 국가는 물론이요 

모-든 반민주적이며 반인민적인 국가들은 예외 없이 그러한 것이였고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테여 이승만 정부의 모-든 허위와 기만과 악질 데마 선전을 과장해서 

말하기는 싶지 않으나 이제 전해오는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하야 그를 과거의 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열한 소위를 그양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얼마 전에 해주폭동설을 맨드려내여 세상을 소켜보랴다가 실패한 이승만 정부는 이

에 또다시 라디오 방송과 언론기관을 동원하야 북조선 인민군이 불법하게 월남하야 무고

한 주민들에게 방화와 살상으로써 온갖 위협과 불안을 준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세

인이 모다 알고 있는 바이다.

이 선전에 대하야 평양방송으로 그 진상의 전말이 발표되기 전에 일본에 있는 일부 대부

분의 상식인은 이것은 이승만 정부의 상습적인 데마 방송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바이나 이

제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과연 악질적인 데마 선전으로서 그 의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의도한 바는 이미 인민공화국 내무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첫재는 38선 부근에서 자진하야 무장적 도발과 테로 행위로서 사건을 이르켜 이에 불안한 

분위기를 맨드러 놓고 여기에 일반의 주의 특히 남반부 인민들의 관심을 이에 집중하야 

부절히 폭발되고 있는 인민항쟁을 일시 마비시켜 보자는 어리석은 술책에서 나온 것이며

둘재는 이러한 조건을 맨드러서 금번 내조(來朝)한 국련(國聯) 신위원단에서 그를 과시 

보고하야 그를 이유로서 남조선 미군 장기 주둔을 합리화시키자는 간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같이 그들의 이면 의도를 구명해 볼 때 다시곰 연상되는 것은 독일 나치쓰가 

맨드러낸 의사당 방화사건이오 일 작년 남조선 반동배들이 날조해 내였든 정판사 위조지

폐 사건 등등이다.

하여튼 위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모험적인 비열 간책을 취하

지 않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에 도로혀 그들에게 일도(一掏)의 동정 

같은 것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보도에 의하면 때로는 5-6백명의 한국 국방군과 경찰로서 월북하야 하로강아지 범 무서

운 줄 모르듯 설친다고 하니 이것으로써 과연 국방군이란 그것이 강력한 존재라는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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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줄 수 있을가? 제주도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호남 일대와 영남 지방에서 부절

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대항해 가지 못하는 그들의 무력이 과연 월북하야 대전할 실력이 

있으리라고 그 누가 믿어줄 것일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말 것도 없지만 참으로 인민의 이익을 위하야 인민의 총의로서 

구성되는 인민정부는 어데까지던지 정의와 진실에 입각하야 정치를 운행하는 것이 그 본

질이 되어 있고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어늘 그와 반대로 반인민적인 정권을 그 자체가 

정의와 진리에 역행하는 만큼 그 원칙을 취하랴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 중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갓 상업신문 기사나 혹은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소화하야 그를 전파하는 무리들이 항상 인민 대중의 나아갈 길을 저해하는 바 왕왕 있다

는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반은 이러한 데마 선전에 속지 않도록 신중히 자기

의 판단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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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6일 / 1면

부락 반분(半分)이 소실(燒失)

부락 반분(半分)이 소실(燒失)

제주도의 참혹한 현상

【서울 2일 발 합동=건설】 작년 4월 이래 피투성이의 투쟁장으로 화한 제주도에서는 그간 

꾸준히 격열전을 계속하고 있고 평온한 상태는 없다. 1일 발 제주도 파견부대의 작전주임 

김명 대위와 홍순재 박양상 김인선 김재능의 각 민간 대표 제씨와 제주총무과장 정순원 

동 사회과장 리인구는 서울에 도착하야 2일부터 각 관게 방면을 역방하여 제주도 수습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회단체에 탄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동 대표들

은 최근 제주도의 현상을 대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의 현장은 도저히 필설로서

는 형언치 못하겠다. 소실 가옥만 할지라도 2만여호나 되고 4백여나 있든 부락이 약 205

부락에 지나지 못하는 현상이다. 재차 우리들이 서울에 온 것은 다음 각 항을 진정하려는 

목적이다.

1. 국군의 정비와 강화

2. 지방청년의 호국단 결성

3. 경찰서 강화(1부락에 20명 내지 40명 주재할 것)

4. 처형자의 재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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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6일 / 1면 

삼일기념 일본국 재류조선인민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에 올리는 멧세-지

삼일기념 일본국 재류조선인민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에 올리는 멧세-지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오늘 우리 조선민족이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박해 속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조

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면서 놈들과 영웅적인 민족항쟁을 전개하여 피와 죽음으로서 용감

히 싸운 3･1운동 제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60만 전체 동포들은 우

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우리 민족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수상이신 장군에게 새로운 각오와 경의를 아뢰옵는 바입니다.

(중간 생략)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오늘날 조국 남반부에서 리승만 도당들이 범하고 있는 민족 반역적 죄상은 저 을사보호 

5조약으로서 조국을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고 이래 반세기 동안 3천만 민족

으로 하여금 왜적의 천대 밑에 신음하게 한 리완용 등의 매국적 행위에 비하여 더욱 흉

측할 뿐만 아니라 천추에 빛날 애국지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매일과 같이 대량적으로 검

거 학살하는 이 자들의 오늘날의 만행은 3･1운동 당시 우리들의 선열들을 무수히 참살한 

원수 왜족보다 오히여 더 폭악무도합니다.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우리 조국을 하로속히 완전통일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먼

저 이들 친일파 민족반역자 리승만 도당을 뭇질러버리고 우리 조국을 다시 식민화하려는 

외래세력을 우리나라 강토로부터 축출하여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동포들을 비롯하여 조국 남반부 각지 전체 인민들이 장군이 호소하옵는 국토완정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여 피와 죽음으로서 최고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3･

1운동의 진 정신을 참으로 계승한 것이며 우리들의 구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민항

쟁이 가장 격렬히 전개되고 있는 지리산 주위의 광범한 지역에는 인민공화국 국기가 펄펄 

날리는 해방지구가 확립되어 인민위원회가 모든 정치를 하며 북반부와 같은 모-든 민주

개혁이 실시되고 있다 합니다. 이후 이러한 해방지구가 남반부 각처에 출현하여 그것이 

또 차차 커져서 영명하신 장군의 말슴과 같이 조국 완전통일의 날이 불원한 장래에 있다

는 것을 재일 60만 동포는 굳게 믿고 있는 바입니다.

(중간 생략)

경애하옵신 장군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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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우리 60만 동포가 체류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반동세력과 그의 앞자비들은 

우리 조국으로부터의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리승만 도당의 조선 반동세력이 소탕되고 우리 

인민공화국이 통일 발전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조국 남반부 리승만 도당을 물질적

으로 정신적으로 직접간접적으로 원조하고 있습니다. 리승만 도당의 괴뢰정권은 일본에 

대표를 보내여 일본에 있는 조선인 반동배들과 합력하고 일본 반동세력과 결탁하여 재일 

60만 동포의 생활권을 압박 탄압하고 있습니다. 재일 60만 우리들이 자력으로 경영하는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육을 탄압 방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 각지에서는 천명 이천명이라는 다수의 무장경관을 동원하여 동포들의 생활권

을 유린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4일 이후로는 조선인의 기업 영업 재산취득 

소유권 이동 등은 소위 의자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인증 않는다는 법령을 시행하여 조선

인의 모든 생업을 일절 박탈하여 버리랴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1949년 3월 1일

(일본국 동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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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6일 / 2면 

조련 17회 중앙위원회 구호 해설

조련 17회 중앙위원회 구호 해설

조련 제17회 중앙위원회에서 내걸은 17 중의 구호는 이것이 곳 금후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인 운동에 뚜렸한 구체적 활동 방침으로서 재류동포는 누구 하나 없이 충분이 해독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련 중총의 협력을 얻어 여기에 련재하는 바이다.

(중간 생략)

그 외군의 주둔을 반대하야 철거를 요구하고 이승만 도배들의 민족을 파라먹는 앞재비 노

릇을 반대한다고 해서 애국 인민들을 마치 소나 개를 잡드시 학살하고 있으니 이 망국도

들의 정권을 하로바삐 처부시지 않고는 또 금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벌서 그 자들이 공식으로 발표한 것만 보아도 제주도 한 섬만 하여

도 2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2만명 중에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형도 있

을 것이고 오빠도 있을 것입니다. 대판의 동포들이 가끔 이 학살당한 동포들의 추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신을 더욱 살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 

자들의 음모를 분쇠하야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외군을 철퇴시켜 극토완정을 전취하는 데 

힘을 합하지 아느면 안되겠습니다.



- 412 -



- 413 -

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18일 / 1면

폭동군의 교묘한 전술

폭동군의 교묘한 전술

토벌 불능은 민중의 비협력

이 한국군 총참모장 담(談)

【서울 14일 발 합동=건설】 한국정부 육군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은 제주도 및 호남지구 

폭동 토벌 강행에 관하여 14일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주도는 작년 4･3사건 이래 호남지방은 작년 여수사건 이래 얼마도 되지 않은 폭동을 

전멸치 못한 데 대하야 일반이 의혹을 느끼고 있을는지 모른다. 이것은 폭도가 ｢게리라

｣ 전술을 쓰고 있는 관계상 그 포획이 지난(至難)한 까닭이다.

｢게리라｣ 작전의 기본 원측은 적진아퇴(敵進我退) 적주아요(敵駐我요) 적피아타(敵避

我打)의 16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포획 섬멸할 제 조건은 민중

의 협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민주의 폭동의 행동을 신속히 국경(國警)에 보고하는 한

편 군의 이동을 적에게 알리지 말고 또한 식량 기타의 편의를 폭도에게 주지 말 것이다.

민중의 협력을 얻을랴면 군 장병의 비행이 없어야만 한이 이것을 주의하여 계몽운동을 

이르켜 민중을 선무하는 것이 긴급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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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18일 / 1면

우리쪽 손해는 경미 

한국 대본영의 전과 발표

우리쪽 손해는 경미 

한국 대본영의 전과 발표

【서울 14일 발 합동=건설】 국무부 보도과에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의 3월 1･2주간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호남지구

가. 적의 출몰 회수 29회

나. 출몰 장소 30개소

다. 적의 병력 1988명

라. 아방 병력 국군 2100명 경찰 480명

마. 전과 사살 42, 포로 18, 총 2, 실탄 133발, 수류탄 2

바. 아방 손해 경찰 전사 10명 등 부상 24, 국군 부상 8

2. 제주도지구

가. 적의 출몰 회수 6회

나. 출몰 개소 6개소

다. 전과 사살 97명, 부상 10, 포로 64, 무기 나포 14, 철창 13, 장도 1

라. 아방 손해 국군 전사 8, 부상 4, 경찰 전사 없음

3. 38선지구

가. 출몰 장소 6개소

나. 전과 사살 7, 부상 1

다. 아방 손해 전사 2, 납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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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21일 / 1면

105부락은 한국에서 3백 부락은 인민군에서

제주도의 치안 현상

105부락은 한국에서

3백 부락은 인민군에서

제주도의 치안 현상

【서울 15일 발 합동=건설】 15일의 공보처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번-즈> 

박사와 도민 대표와의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

제주도 출신의 국회의원 및 제주도 보통교육과장 이호성 씨와 민간지도자 홍숙제 씨(※ 

홍순재의 오기)는 <아-터･씨･번즈> 박사 및 <라매-트키니> 박사와 회담하였는데 이들 보

고에 의하면 3만호 �전 호수의 3분 1� 34개의 학교 13 면사무소가 소실되었다.

반도는 약 5백명의 무장폭도와 1만5천명의 민간 동정자가 있어 이들 폭도의 소탕은 지리

적 불리한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도내 4백 부락 중 105 부락만이 보

호를 받고 있음으로 공산도당과 량민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한다. 이씨는 

학교 교사(校舍)로 천막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예를 들고 아동을 위한 학교 이외에 틈을 

타서 이들 폭도는 그들 부모에게 공산주의를 선전 고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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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21일 / 1면

선무공작 등 적국 점령과 같은 한국 군관

선무공작 등 적국 점령과 같은 한국 군관

【서울 17일 발 합동=건설】 한국정부에서는 군관이 합작하야 제주도의 선무공작을 실시하

고 있는 동시에 요번에 ｢구호물자｣를 보내기로 하였다. 구호물자는 모다 수입한 미국제 

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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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3월 24일 / 2면

한라산에 동굴 1만2천

한라산에 동굴 1만2천

비호보다 무서운 인민군

한국 의원의 �해방구� 시찰기

【서울 18일 발 합동=건설】 앞서 제주도를 시찰하고 도라온 한국회의원 주기용 씨는 18

일 제주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시급한 시책을 세워야 할 것을 요망하였다.

1. 사태 수습에 대하여

제주도는 해방 직후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하였고 남북한국의 작전기지로서 사상 전략의 

중요 거점으로 모략과 선전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만치 남한 공산분자의 진출 기지임이 

틀림없는 터임으로 제주도의 사태 수습을 일 지역적 사태 수습에 지대한 관련성을 가진 

것을 재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경찰 수뇌부는 파견군 사령부와 긴밀히 악수하여 전승에 적극 노력하여 민심 수습에 활

동하고 있다.

한라산에 1만2천 굴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고 봅니다.

자연동굴로 맨든 동굴 게리라전에 능숙한 폭도가 판 굴 등등 무수의 굴이 처처에 산재

하며 설상가상이으로 유명한 제주인인만큼 군 경의 작전상 고심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을 

국회의원은 명기하여야 될 것이며 폭도는 일본군이 산중에 매장하였든 무기를 파내여 

쓸 뿐 아니라 산악지대를 비호처럼 치주하여 폭도의 진압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

여야 될 것이다.

2. 리재민의 현상에 대하여

산간벽촌 주가(住家)는 물론 한인(※해안의 오기)지대 부락까지도 이미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 등 4･3사건 이후 소실된 가옥 1만6천1백7십7호에 사망자 수 1천1백9십3명, 

중상자 수 4백9명 리재자 수 8만6천7백9십7명으로 이 리재민은 식량품을 운반할 틈이 

없이 리간하야 도야지와 소와 같이 해초와 산초에 의거하여 그날그날을 연명하고 있으

며 노유 할 것 없이 종기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이다.

3. 리재민의 주택 건설에 대하여

비행기로서 정찰한 데 의하면 중간지대의 부락은 전무 상태로서 농경지 9만 정보의 대

부분은 경작을 하지 않아서 군경 주둔하에 경농 계속을 장려하여 즉시 실시치 않으면 

30만 도민의 1년간 식량을 육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 도민에게 자력갱생의 힘을 

발휘하게 하여야 될 것이올시다.

4. 학교 피해 내용은 초등학교 45동 교실 수 179 중등학교 2동 교실 수 11로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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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4억6천여만원의 막대한 금액에 달하는 바 사태 수습과 동시에 교육은 1일이라도 

쉬여서는 안될 터임으로 시급히 복구되여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변에 교사 64% 중등

학교 학생 283명이 가담하고 있으며 교통 관계로 초등학교 아동 약 8천명 중등학교 학

생 약 반수는 통학을 못하고 2교 이상이 합하여 1교를 사용 2부 3부제로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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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4월 21일 / 1면

제주도 시찰 :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 : 한위(韓委)

제주도의 실정을 시찰할려고 U･ 한위 위원단은 오는 18일 현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공

보관 <샤바-쯔> 씨는 동 시찰 여행에 관하여 기자단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반의 시찰 목적은 모-든 방법으로 현지 실정을 잘 알고저 하는 데 있다. 신문에 보도된 

것과 청취에 의한 지식으로서는 불충분하여 백문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으로 현지를 시

찰할려는 것이다. 동지(同地) 여행 중의 신변상 위험은 정부에서 보장할 것이다. 우리 시

찰 여행이 국군의 지기(志氣)를 고무할는지 않을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한위가 가진 지식

은 신문 보도 이하의 것이다. 금번 장기여행으로 말미아마 제3분과 위원회 설치 문제 결

정이 지연되지 않을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단은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월 10일 제주도선거 감시 문제는 금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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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6월 5일 / 2면

제주도 항쟁 희생자 아라카와(荒川)에서 추도회

제주도 항쟁 희생자 아라카와(荒川)에서 추도회

거번의 인민항쟁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권애리(※ 고내리의 오기)에서 34명의 동

포들이 정부군에게 희생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권애리 청년단에서는 지난 29일 동경 

황천(荒川) 제일소학교에서 추도회를 여러 3백여의 동포들이 참석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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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6월 9일 / 1면

제주도 인민 학살의 참상

삼족 몰살을 보통사로

제주도 인민 학살의 참상

피에 주린 매국도당들의 만행을 보라

조선해방구원회본부 위원장 강구범 씨의 맛형 강용범 씨는 이승만 살인도당의 독수에 금

년 2월경에 친척 등 일족 전원 10여명이 참살당했다는 확보가 드러와서 6월 3일 강구범 

씨 댁에서 성복제(成服祭)를 행하였다.

이번 이 소식과 전해온 바에 의하면 제주도 인민항쟁이 이러난 후 이승만 살인도당의 인

민 도살 만행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일즉이 보지 못한 잔인무도한 형언을 초월한 참비

(慘鼻)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벌서 공식보도에서도 9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였다

고 하는데 그 처참한 현상은 눈을 가리우게 한다. 강용범 씨의 일가 참살 상황도 그의 하

나로서 가족들 중 12세의 어린이로부터 51세의 용범 씨 부인까지 아들 딸 할 것 없이 8

인을 전부 참살하고 그들의 외손 되는 6세 8세 되는 소녀들과 그의 부친에 이르기까지 

글자 그대로 삼족을 몰살해 버렸다. 

이분들은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보

통여사라고 하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여자들을 능욕한 다음에 바다에 실고가서 총살하기 

사람을 산채로 파묻기 어부들의 물건을 강탈하여 폭행하기 가택을 략탈한 후 방화해버리

기 등등 말로 이를 수 없는 야만 행동이 백주에 공공연하게 횡행하며 그들은 ｢폭도｣를 

방어하기 위한다고 하여 돌담(石垣)을 싸으는데 인민들을 노예와 같이 구사하고 인민의 

가구 농구 가축은 모조리 빼아서간다. 지금 제주도에는 사람이 먹고 살 곡식도 없고 집도 

모다 불살어버리고 농우는 모조리 이승만 도당들이 강탈하여다가 육지로 반출했다가 팔아

먹어버리고 닭들 도야지들은 모조리 잡아먹어버려서 산야에 풀도 안돋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친척들도 서로 아귀 같이 상반되여 부자 간에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지

옥으로 화하고 말었다 한다. 그러나 산부대(山部隊 인민부대)들은 이 초토에도 굴치 않고 

인민의 보호와 반동의 숙청에 전력을 다하면서 엄한에도 산 고랑 언덕 속에서 규율을 지

키고 한사한 싸움을 전개하면서 있다고 한다.

강구범 씨 댁에서는 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든 바 6월 1일에 우인에게서의 편지로 사실을 

알었다는데 3일 성복제를 지낼 때 조련 중총 윤 의장 김 의장 서기장 여맹위원장들의 조

문을 받고 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승만 도당 놈들의 원한은 뼈에 백힌다. 나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에 반신반의의 태도

로서 동무들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여 왔으나 나의 부족이었다. 이러한 원

수를 갚기 위해서는 아므리 하여도 인민들의 세력을 굳게 단결하여 강화하고 그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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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놈들 리승만 도당을 쳐부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결심으로 나가겠다.

이 날 조문차로 강 씨댁에 간 김민화 조련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조국의 리승만 도배의 야만 행동은 일본에 있는 우리들도 전력을 다하여 분쇄하기

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 봄에 대판에서는 각처에서 추도대회를 열고 생야(生野)지

부에서도 남선인민 학살반대 희생전사 추도대회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너무도 관심이 

적다. 이런 것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더욱 철저히 뚜드려야 할 것이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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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7월 5일 / 2면

현하 국내외 정치정세 보고

6. 화산이 불길 같은 인민항쟁

제주도 인민의 영웅적 투쟁

매국정권의 학살 폭압을 반대하여 강연히 일어선 5･10 단선 반대의 줄기차고 용감한 투

쟁은 제주도 인민들의 영웅적 유격투쟁에서 우리들은 명확히 볼 수 있읍니다. 독립과 민

주개혁을 위한 제주도 인민들의 정정당당한 운동을 놈들이 잔인한 압박과 학살로 대하게 

되자 드디어 제주도 인민들은 테로는 테로로 대답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작년 4월 3일부

터 손에 무기를 들고 일러섰습니다. 제주도 인민들은 남반부를 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 하에서 무력으로써 강제 실시된 5･10 망국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용감히 

싸웟습니다. 이 투쟁으로 인하여 제주도의 5･10 단선이 파탄된 것은 세인이 주지하는 바

입니다. 수천리 동떨어진 절해고도에서 제주도의 우수한 인민들의 아들 딸들은 수십배의 

폭악무도한 소위 국군과 경찰을 대항하여 1년 3개월이 지난 금일까지 백전불굴의 투지로

써 용감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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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9월 19일 / 1면

목포형무소 및 무기고를 파괴 1천3백이 탈옥

목포형무소 및 무기고를 파괴

1천3백이 탈옥

전원 군경 상대로 목하(目下) 격전 중

【광주 15일 발 합동=건설】 14일 오후 5시 30분경 전라남도 목포형무소에 수용 중에 있

든 1천3백여명의 죄수들이 돌연 폭동을 일으키고 파옥(破獄)과 탈옥을 감행하는 동시에 

무기창고를 파괴하고 총기와 탄약을 약탈하여 목하 국방군과 경찰대들을 상대로 격전을 

전개 중에 있으나 인명 피해에 관하여서는 아직 정보가 드러오지 않고 있다.

본 사건 발생의 원인은 일부 좌익 죄수들의 연락으로 되는 계획적 폭동이 아닐가 추측되

고 있다.

【평양 발 15일=중앙】 광주 15일 발 합동통신에 의하면 14일 오후 5시 30분경 목포형무

소 내 1천3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인민들의 협력 밑에 돌연 폭동을 일어켜 무기창고

를 파괴 접수하고 총기, 화약을 탈취한 다음 파옥(破獄), 총출(總出)을 감행하였다. 출옥

한 1천3백명의 인사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 밑에 현재 군경 부대와 치렬한 교전을 전

개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탈옥한 인사들은 군경과 격전을 전개하면서 

속속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고 있다 한다. 한편 광주 15일 발 고려통신에 의하면 금번 탈

옥한 인사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인민항쟁 관게로 수감되어 있던 인사들이라 하며 목포형

무소에는 1천5백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한다. 이러한 대규모적 탈옥 폭동은 이승만 괴뢰

정부 도당이 제 아무리 단말마적 탄압을 한다 하드래도 조국의 완정 자주독립을 갈망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강철 같은 단결과 애국심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표시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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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9월 23일 / 1면

목포 탈옥 항쟁대 유격대에 합류

목포 탈옥 항쟁대 유격대에 합류

일부는 무안서 교전 중

【평양 15일 발 조선중앙=건설】 목포형무소를 탈옥하여 무장항쟁을 이르킨 천여명의 인사

들은 현재 유격대와 합류하여 무안 방면에서 행동 중에 있는데 당지에 도달한 소식에 의

하면 그의 일부는 이 방면에서 소위 괴뢰정부 해군 육상부대와 교전 중에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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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解放新聞)              1949년 9월 23일 / 1면

남선(南鮮) 전 형무소에 비상경계령

이(李) 정부의 당황상(唐慌相)

남선(南鮮) 전 형무소에 비상경계령

이(李) 정부의 당황상(唐慌相)

【평양 16일 발 조선중앙=건설】 광주 15일 발 고려통신은 이승만 괴뢰정부에서 광주형무

소에 경계령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입수된 또 다른 통신에 의하면 경성, 소록도, 

군산, 대전, 청주, 마산, 부산, 개성, 전주, 인천, 공주, 김천, 춘천, 진주, 안동, 대구, 제

주도 등 남조선 전 형무소에도 비상경계령이 나렸다 한다.

인천 15일 발 고려통신에 의하면 특히 인천 개성 수원 등 경기도의 각지에서는 이미 지

난 1일부터 비상경계가 실시되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전기 통신들에 의하면 이승만 괴뢰

정부가 이같이 남조선 전 형무소에 비상경계령을 나린 것은 목포형무소의 파옥 항쟁과 관

련된 것이라는 바 파멸에 직면한 이승만 도당은 여기에서도 자기의 당황상을 여실히 폭로

하고 있다.



■ 신문(新聞)

신세계신문

(新世界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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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7월 27일 / 1면

제주사건대책위원회 결성

제주사건대책위원회 결성

(서울 23일 발=합동) 거(去) 7월 18일 민주독립당(民主獨立黨) 회의실에서 한국독립당

(韓國獨立黨) 외 20여 정당 사회단체 참집(參集)하에 제주도사건대책위원 준비회를 구

성한 바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하(現下) 제주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족상살(同族相殺)의 비참한 사태의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의 

원인이 첫재로는 작년 3･1기념행사에서 발단한 민경(民警) 충돌사건의 진압 응원에 수백 

명의 경관이 현지에 파견되었는데 현지에 간 경관들이 지방 특색과 민정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인 강압만에 꿈인 데에 결함이 있었다. 또 지방 출신 경관을 일시에 관청에서 이탈

시킨 것과 지방민의 심정을 너무나 무시한 것이 사태 악화의 이유일 것이다. 최근 당국 

발표에 따라서도 사태의 진상을 각지(覺知)하였으나 우리는 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속히 이를 해결키에 노력하려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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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7월 29일 / 1면

조국의 위기를 천명

조국의 위기를 천명

조선문화인 330명이 성명

(서울 26일 발=합동) 과반(過般) 108인의 성명으로 남북협상을 지지하든 문화인들은 이

순택(李순澤), 설의식(薛의植), 정(鄭)지용, 강진국(姜진國) 씨 등이 다시 참가 그 수를 

330인으로 하여 26일 ｢조국의 위기를 천명함｣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일정책을 경고

하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국은 바야흐로 중대한 위기의 간두에 서게 되었다. ｢남조선의 선거는 조금도 자

유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은 세계의 일악례(一惡例)를 제시하였다｣고 지적한 중국 대공보

(大公報)의 사설은 국제 여론의 일례로 반영된 우리의 숨김없는 시실이였거니와 민족의 

명예와 이익과 존엄에 침해되는 사건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니 전화(戰禍)라는 용

어로써 표현되는 제주도의 토벌도 그것의 하나이며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 그리고 과반

(過般) 중지된 전력 문제도 또렷한 사실이다. 교육 문제로 투쟁하였다는 일본의 재류동포 

역시 불행하다. 이러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독도 사건과 같은 사건도 우리 민족의 일대 비

참사의 하나이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친선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악기지 않

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미국의 세계정책을 주시하는 것이며 미국의 과오를 우려하는 

것이다. 680인이 연서(連署)한 중국문화인의 대일 재무장 반대 선언을 비롯하여 동아 각

지의 약소국가가 다 같이 미국의 대일정책을 반대함은 무슨 뜻이 있는가. 아세아의 공장

으로 성장시키려는 미국의 대일정책은 필연적으로 일제의 재무장을 실현하는 것이며 미국

이 동양의 분공장화(分工場化)를 기도하는 것이니 이는 실로 동아 제국(諸國)의 불행이

다. 죄악의 재범(再犯)을 꿈꾸는 일제를 상상함이 과연 우리의 자가적(自家的) 환상일 

것인가. 이와 같이 동양 각 민족의 일본에 대한 의혹은 과연 우리의 독단적 억측일 것인

가?

자주독립 통일정부 수립의 정로(正路)는 오직 양군(兩軍) 동시 철퇴의 일로(一路)가 있

을 뿐이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건국하였고 진리와 인도의 선창(宣暢)자로서 세계

에 자칭하려는 미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는 금일의 인연을 없앨 수 없다고 믿어 의

구(疑懼)하지 않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총의를 명백히 성명에 자서(自署)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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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8월 27일 / 1면

제주 경계 다시 강화

제주 경계 다시 강화

여행증명제 등도 복구

8･25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경계는 다시 엄중의 도(度)를 가하였다. 당지 경찰청에서는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목포 제주 간 여행증명제도를 다시 복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8･25 북선(北鮮) 선거에 대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상경계는 8월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金鳳昊)씨는 산중 폭도측 동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확언키는 어려우나 폭도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쓸 만한 것이 50정 가량으로 보인

다. 그러나 경찰로서는 만일에 대처하여 만반 태세를 세우고 있다.

또한 당지(當地)에도 지하선거가 실시되었다는 데 대하여 동(同) 청장은 그것은 사실이

라고 시인하고 불원간 발표하겠다고 말하였다.

(제주발 = 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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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9월 4일 / 1면

박대령 암살범 총살형은 가혹

박대령 암살범 총살형은 가혹

인민공화당 담화

(서울 3일 발=합동) 인민공화당(人民共和黨) 선전부에서는 3일 박대령 암살범 문상길

(文相吉) 송선호(宋善鎬 ※ 孫善鎬의 오기) 외 2명에 대한 총살형은 부당한 것이니 즉

시 철회하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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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9월 14일 / 1면

경찰이 도도(渡道)를 제지

경찰이 도도(渡道)를 제지

제주사건 진상조사단

(서울 9일 발=합동) 민련(民聯) 등 7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사건 진상조사단이 

8월 28일 현재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동 조사단은 목포경찰서의 제지로 도도(渡島)하지 

못하고 귀경하였는데 금반 이에 대하여 동 조사단은 목포경찰서의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

고 지적하는 동시에 목포 체류 중 사경에 직면하고 있는 30만 제주도민으로부터 조사단

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기어히 입도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애절한 호소를 받었다는 요지

의 보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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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3일 / 1면

제주도에 폭동 재발

제주도에 폭동 재발

민경(民警) 충돌로 사상(死傷) 5백여

(서울 1일 발=공립) 윤 내무장관에 거(據)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일 오전 7시를 기하

여 제주도에 폭동이 재발 사상 550명 이상을 내었다. 동(同) 도에서는 9월 16일 우익계

의 대동청년단 단장이 암살된 이래 민중과 경찰 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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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5일 / 1면

제주도 평정 상태로 회복

제주도 평정 상태로 회복

(서울 3일 발=AP) 1일의 제주도 폭동사건에 관하여 윤 내무부 장관은 3일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공산당계의 폭동으로 경관 5명이 살해되었는데 현재는 평정 상태에 회복되었다. 제주도

의 공산당 게릴라 대(隊)는 금번 이래 산중에 잠복하여 있었는데 1일 어느 부락을 습

격하여 방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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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7일

사설 : 동족상살(相殺)은 망족(亡族)행위다

동족상살은 망족행위다

금춘(今春) 이래로 피비린내나는 항쟁을 거듭하여 일반 동포로 하여금 우려를 금치 못하

게 하든 제주도의 소요사건은 기(其) 후 한동안 평온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드니 금월 1

일로부터 다시 동요되어 민중과 경찰 간의 대립이 격화하는 동시에 5백여명의 사상자까

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민족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이 무었 때문에 

재발하였으며 또 그것의 내용과 규모가 여하하다는 것에 관하여는 본국으로부터의 상보

(祥報)가 없는 까닭에 잠시 논외로 하고 사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현실성이 조선의 현 

단계에 있어 민족적으로 어떠한 발전성을 갖이고 있으며 또 건설적으로 여하한 의의가 있

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자고로 폭력은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실을 부정하는 곳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의의 폭력과 파괴는 새로운 건설의 토대가 되며 그의 전제적 조건이 될 수 

있으나 무의미한 폭력의 행사와 현실에 착오되는 현실의 부정은 그것이 퇴보는 될지언정 

현실을 역사적으로 진발(進發)시키고 발전시키는 동기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

실은 역사가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바이니 불란서의 혁명을 촉성하고 약진시킨 대중의 위

력이 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본이 백기를 들고 연합군에 굴복하고 독일로 하여금 

참담한 말로에 직면하게 한 폭력의 발휘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인민

항쟁은 그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설사 동기에 있어 과연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의 현실이 요청하는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조금도 모순이 없

는 필연적 사실인 동시에 그로 말미아마 조선민족은 행복스러운 길로 한거름 나아갈 수가 

있으며 또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냉정하게 반성하지 않

으면 아니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과 같이 시대의 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대를 아러야 하며 혁명을 도모하는 자는 칼을 들고 총을 들기 전에 예민한 감각

을 갖이고 현실을 통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세와 천운이 부합하고 그에 따라 대중이 

움지기여야만 역사와 함께 흘러나갈 수가 있을 것이니 시세에 역행하고 천운에 어긋나는 

거사는 무의미한 피를 흘리는 이외에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어야만 한다. 과연 

조선은 지금 쪼각보와 같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민족도 천추에 이즐 수 없는 비분과 

원한을 먹음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불행하고 황량한 환경 속에서 씨근거리고 있는 조선 

민족이 형호수제(兄呼隨弟)하여 끊어진 강토에 피줄을 맛대어놓고저 기를 쓰는 것은 천

리(天理)의 상도(常道)이며 윤리의 공칙(公則)이다. 그러나 우주가 생성한 이래로 지구

의 공전은 궤도를 어긋나지 않었으며 음양의 운행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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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지구가 궤도를 탈선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며 태양이 음화(陰化)하면 우주도 소

멸될 것이니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희구하는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법도 

오로지 한 길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 길의 선택의 여하에 의하여 민족이 흥망이 분기(分

岐)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냐? 그것은 무혈항쟁에 의한 통일이다.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분열된 강토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동족상살하는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한 방울의 피일지라도 절대로 흘리면 아니될 것이며 또 객관적 

정세에 의하여 그러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시기(時機)에 따라 귀중한 피를 뿌려야 한

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오인(吾人)은 제주도의 동포에 대하여 좀 더 자중하는 동시에 세

계사적 견지에서 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

는 바이다. 이 국무총리와 북선(北鮮) 정부가 이구동성으로 평화리에 통일을 촉성시키고

저 하는 용의가 있다고 언명한 이상에는 그들의 흉중에도 성○이 있을 것이며 암암리에 

상통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니 어시호(於是乎) 경거망동과 골육상쟁은 자중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거듭 말하나니 비단 제주도의 동포에 있어서만 그러할 뿐

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 조선민족의 가슴 속에 물결치고 있는 피방울은 그것이 한 사람만

을 위하여 돌고 있는 피줄이 아니라 전 겨레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과거 5천년 동안을 

두고 연면(連綿)하게 계승하여 온 겨레의 생명이며 동맥이니 그를 낭비한다는 것은 민족

적 총 역량의 소모를 의미하는 불행이며 불찰이라는 것을 깨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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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15일 / 1면

국군과 폭도 접전

국군과 폭도 접전

남제주에서 쌍방에 손명(損命)

(서울 14일 발=합동) 남제주 관내에서 주둔 경비 중인 국군 제9연대 소속 제2중대 제3

분대장이 대원 6명을 인솔하고 10월 6일 하오 2시반경 중문면 색달리 부근 밀림 지대를 

순찰 중 50여명의 무장폭도대의 내습을 받어 부득이 이에 대전(對戰) 중 중대본부로부터 

응원대원을 얻어 쌍방에 맹렬한 접전이 전개되어 약 30분만에 이를 격퇴시켯다 한다. 그

런데 이 전투로 말미아마 동 분대장 금춘수(琴春樹) 이등병사는 전사하였으며 이 외 3명

이 중상을 입었다 한다. 그리고 폭도 측의 손해는 사망자 8, 9명 이상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상세한 것은 방금 조사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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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17일 / 1면

험악 일로(一路)의 제주도 근황

험악 일로(一路)의 제주도 근황

(서울 15일 발=합동) 재차 피에 저즌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하나하나의 뼈아픈 소식에 전 

민족은 사태를 염려하고 있거니와 독촉국민회(獨促國民會) 부위원장 명제세(明濟世) 씨

는 제주도 지부장 김충희(金忠熙) 씨로부터 받은 다음과 같은 서한을 말없이 기자의 눈

앞에 내어 놓았다

전략(前略) 본도의 사태가 일익(日益) 험악하여 납치 또는 피살 사건이 매일 연출되고 

있을뿐더러 소소(所所) 경비대원이 탈출하여 폭도 측에 가담하며 북한으로부터 새로히 

무기를 반입하였다 하여 일상에 습격이요 매일 봉화이라. 민심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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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17일 / 1면

제주도 소요사건 제3회 공판

제주도 소요사건 제3회 공판

(광주 16일 발=합동) 제주도 소요사건에 대한 제3회 공판은 지난 13일 상오 10시 광주

지방법원 법정에서 개정되어 송화식(宋和植) 판사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

다.(괄호 내 구형)

박성선(사형) 무죄, 박남호(사형) 무기징역, 김대원(4년) 3년, 임수혁(3년) 2년, 고태진

(단기5년 장기2년 ※7년의 오기) 집행유예 5년, 강한진(6년) 3년, 고정순(10년) 3년, 

이정백(5년) 2년, 한진섭(1년) 집행유예 3년, 임진길(2년) 1년 집행유예, 김영필(단기

1년 장기7년) 1년 집행유예, 강상수(4년) 무죄, 김태효(전문불명) 현군명(단기2년6개

월 장기4년) 무죄, 이하 10여명 생략. 그리고 동 사건에서 양민을 박살(剝殺)한 전 경

찰관 2명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 강중효(15년, ※ 강중우의 오기) 

10년징역, 김홍ㅡ(전문불명 ※ 김홍식임)(10년) 5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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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23일 / 1면

제주에서도 전투 계속

제주에서도 전투 계속

(제주 20일 발=합동) 한라산록을 작현(昨現) 행동 중이든 국군부대는 10월 16일 하오 

5시 40분경 발이달 부근 굴속에 잠복 중인 무장폭도 15명을 기습 공격을 가하여 교전 

15분만에 이를 격파하였다 하는데 이 전투에서 폭도 4명이 사망하였고 동(同) 굴속에 포

기(抛棄)한 무기 탄약 등 다수를 압수하였고 국군 측의 손해는 없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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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29일 / 1면

제주사건 언도 연기

제주사건 언도 연기

(광주 26일 발=합동) 지난 15일 제주사건은 제5회 공판을 마치고 17명에 대한 판결언도

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든 바 금반 돌발한 비상사태(※ 10.19 여순사건을 말함)로 인

하여 무기 연기되었다 한다. 그리고 아직도 공판을 받지 못한 피고가 약 60여명이나 있

다는데 그들의 공판도 무기연기되어 앞으로 상당한 일(日)이 걸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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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31일 / 면

치안회복에 노력 중 이(李)장관 현지시찰 상황 발표

치안회복에 노력 중 이(李)장관 현지시찰 상황 발표

(서울 28일 방송) 전남 반란사건에 관하여 28일 국방부에서는 26일 현지에 급행 진압작

전을 직접 지휘하고 27일 귀경한 이 장관의 현지 시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반란 상황을 

발표하였다.(국방부 제5호 발표)

(1) 26일 이범석 장관은 최 참모총장을 비롯 막료를 대동 반란사건 발생의 현지에 급행 

27일 귀경하였다. 기간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하여 토벌군 전 장병을 격려 야전병원에 수

용되어 있는 부상병을 위문하는 한편 현지의 주민을 모아 훈시하고 행정 책임자들과 회견

하여 보고문을 접수하였다.

(2) 27일 오후 반란군 진압의 여수부대는 해안에서 상륙한 국군부대와 합류하여 여수를 

완전히 탈환 방금 치안 확보에 노력 중이다.

(3) 여수의 반란군은 제14연대의 4-5백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일반 시민 여

학생 국민학생까지 이에 참가하여 국군작전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그리고 국군이 동시

(同市)를 점령하기 전에 2-3백명의 공산주의자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라는 연설을 

하였다.

(4) 목하 반란부대의 주력은 백악산 부근에 집결되고 있는데 국군은 이 반란군의 지리산

으로의 퇴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로를 차단 이를 압박할 ○○을 ○립하고 있다.

(5)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수에서의 반란은 천인공노의 참행(慘行)을 감행하고 이전부터 

작전을 준비한 것이고 동시를 반란군이 점령하자 소위 인민재판소를 설치하여 많은 양민

의 처형을 실시하였다.

(6) 국방부는 국군 강화의 필요를 느끼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 국군 강화의 긴급대책을 

요청할 것이다.

(7) 제주도의 반란민 토벌부대는 경찰관의 협력을 얻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도 

자체의 환경에 비추어 이를 근절함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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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31일 / 면

제주에서도 전투

제주에서도 전투

(제주 29일 발=합동) 지난 25일 밤 12시경 제주읍 관내 오라리 부근을 행동 중이든 국

군부대는 동 지역에 잠복 중인 25명의 무장폭도를 기습하여 이에 맹격을 가하였으나 폭

도들은 산악지대로 도주함으로 추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하는데 이 전투에서 국군 병사 

1명이 전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얻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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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0월 31일 / 면

폭도, 빠스를 습격

폭도, 빠스를 습격

(서울 29일 발=합동) 지난 26일 하오 3시경 일반 승객을 만재(滿載)하고 남제주에서 서

귀포로 출발한 제주자동차회사 정기빠스는 애월면 수산리와 신암(※신엄의 오기) 사이에

서 폭도의 습격을 받어 19세의 소년이 즉사하고 승객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수의 필사

적 노력으로 뻐스는 무사히 제주읍에 도착하여 중상자는 방금 도립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

라 하고 동 뻐스의 승객은 전부 일반주민이였으며 여객뻐스가 폭도에게 습격당한 것은 금

반이 처음으로 도민들은 분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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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2일 / 1면

소란 계속의 제주도 소식

소란 계속의 제주도 소식

(서울 29일 발=합동) 금반 소요사건 시찰차 전남 지방에 출장 중이든 공보국장 이정순 

씨는 지난 27일 비행기로 제주도를 시찰하고 동일 하오 귀경하였든데 동씨(同氏)가 전하

는 바에 의하면 지난 27일 남제주(※ 북제주의 오기) 애월면 경찰지서를 폭도들이 내습

하여 지서원 측에 2명의 사망자와 중상자 2명을 내었고 또 동일 하오 1시 10분경 제주

읍내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수류탄을 던진 사건이 있어 이를 엄중 수사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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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8일 / 1면

제주 폭도대장 살해

제주 폭도대장 살해

(서울 5일 발=합동) 국방부에서는 5일 제주도인민군 총사령 살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국방부 제10호 11월 5일 현재 오전 8시)

1. 10월 26일 제주도 고성 작전에서 소위 제주인민군 총사령 이덕구(32세) 외 간부 다

수가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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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12일 / 1면

치안상태 착착 회복

치안상태 착착 회복

신반란의 조후(兆候)도 없다

최 참모장 담(談)

(서울 9일 발=합동) 정읍 전주 등지에서 또다시 반란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풍설이 저간에 

유포되고 있는데 최 참모장은 ○방한 기자에 이를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읍 전주 등지에서의 반란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전남사건에 관하여서 말하면 김지회

가 인솔하고 지리산에 들어간 수는 대략 3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보급○ 등에 봉착한 

그들은 10명 20명식 분산하여 각처를 방황하면서 비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고 김지회가 

직접 인솔하고 있는 수는 약 3십명가량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에서는 총사령 이덕구가 살

해당한 후로 폭도들은 총집결하여 최후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인데 지난번 서귀포에 

내습한 일이 있다.

그런데 요지음 폭도들은 다발총등 무기를 약간 입수한 것 같다.

그리고 최대령은 부언(附言)하여 항간 외에 유포되고 있는 허설(虛說)은 믿지 말기를 바

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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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20일 / 1면

제주도에 계엄령

제주도에 계엄령

오대산 주변에도 신전투

(서울 18일 발 UP=공동)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하여 가급적 속히 반란을 진

정하기 위하여 18일 계엄령을 포고하는 동시에 동도(同道)에 주둔 중인 국군 제9연대장

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한편 서울 동방 110K 오대산 주변에서 게리라 부대와 경찰

대의 대규모적 전투가 전개되고 있고 경찰당국은 18일 경찰대와 국군의 특별부대가 오대

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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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30일 / 1면

8백여 명을 사살

8백여 명을 사살

제주의 소탕전 계속

(제주 26일 발=합동) 북제주군 산악지대에 있어서 반도의 전멸을 기하고저 소탕전을 전

개 중이든 국군 제7연대(※ 9연대의 오기)는 지난 14일 밤 5시경 노형리 월평리 부근에 

도피 중의 폭도 집단을 발견하여 이를 포위 공격하여 797명을 사살하고 27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사살한 폭도 중에는 중요 간부도 2명이나 있다 하는데 국군 측의 피해는 전연 

없다 한다. 한편 남제주군 방면에 있어서의 국군과 경찰대의 귀순 폭동에 대한 대우가 최

근 대단히 관대하여진 까닭에 폭동들이 속속 귀순하고 있다 한다. (국방부 검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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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1월 30일 / 1면

이총리 격려

이총리 격려

(서울 26일 발=합동) 이범석 국방장관은 27일 하오 8시부터 공보처 방송국 마이크를 통

하여 제주도에 있어서 최근 폭동 8백여명을 사살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반도의 

근절에 분투 중인 국군 장병을 격려하는 방송을 하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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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2월 4일 / 1면

폭도 주력은 전멸

폭도 주력은 전멸

계엄령 하의 제주도 근황

(제주 29일 발=공동) 지난 21일 도내 전역에 걸쳐 계엄령이 실시되고 이어 23일에는 계

엄령 포고 제1호에 의하여 교통제한 우편 통신 신문 잡지 등의 검열과 부락민의 집회에 

관한 제한 기타 세칙이 발표되었다. 한편 군경 부대는 계속하여 잔여 폭도의 소탕전에 분

투 중이다. 또 도 당국을 중심으로 하여 군과 관리가 협력 지난 22일부터 일반 민중의 

지도를 위한 선무반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폭도는 주력이 전멸된 이후 남어지 소수는 철

창 죽창을 소지한 것이 대부분이고 ○총을 갖고 있는 것은 소수이다. 그들의 활동 방법은 

분산적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산간 부락의 민가에 와서 식량 피복 등을 강탈하여 간다는데 

이미 치안이 확보된 부락을 국군이 통과하면 부락민은 사○에 상○한 것과 같이 돌연 태

극기를 헌들며 만세를 부르는 광경이 보인다

(국방부 검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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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2월 14일 / 1면

4･3사건 공판

4･3사건 공판

(광주 11일 발=합동) 지난 7월 제주지방심리원으로부터 광주지방심리원으로 이관된 제주

4･3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판은 그동안 전후 몇 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함은 기보(旣報)한 

바 있거니와 금반 지연된 동 사건을 단시간에 처리하고저 지난 7, 8, 9일의 3일간에 걸

처 피고 양성홍 외 35명에 대한 사실심문과 구형이 있었는데 언도는 오는 14, 16, 17의 

3일간에 걸처 있으리라 한다. 그리고 9일 하오에는 지난 10월 제5회 공판에서 구형이 있

은 후 금반 반란사건 발생으로 그 언도를 일시 중지하고 있든 피고 이정생 외 17명에 대

한 최후 언도는 최고 5년 징역 1명과 최하 유죄 언도 5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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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2월 22일 / 1면

반정부 게리라 기지

제주도 지리산 오대산

반정부 게리라 기지

제주도 지리산 오대산

(서울 20일 발 UP=공동) 20일 평양방송은 최근 남선(南鮮)에 반○○정부 게리라 기지

가 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남선에서의 반정부 저항은 제주도, 전라남도의 지리산, 강원도의 오대산의 3개 처 

게리라 기지의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공산주의자는 이들의 기지 확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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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8년 12월 22일 / 1면

폭도, 경관 10여명을 살해

폭도, 경관 10여명을 살해

(서울 20일 발=합동) 내무부 치안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19일 전남 광양군 ○○○

(전문 불명) 지서에 18일 밤 폭도 30여명이 내습하여 경찰관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납

치하여 갔다고 한다. 또 한편 이날 북제주군 애월면 신엄지서에는 백여명의 폭도가 내습

하여 11명이 피살되고 30여호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는데 방금 군경부대는 이를 진압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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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1월 8일 / 1면

제주도청사 전소(全燒)

제주도청사 전소(全燒)

(서울 5일 발=공립) 공보처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3일 하오 8시경 제주도청 본청에서 

돌연 발화하여 전소하였다는데 원인 기타는 방금 조사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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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1월 10일 / 1면

제주 해안에 쏘 잠수함

제주 해안에 쏘 잠수함

3척 출현 지상 유격대에 신호

(서울 7일 라토랏스 UP특파원 발=공동) 한국 정부 대변인은 7일 현지에서의 보고에 의

거하여 지난 4일 제주도 북해안 삼양 한림(○○) 양소(兩所)에 쏘 잠수함 합계 3척이 출

현하여 동도(同道) 유격부대에게 신호를 하고 이 신호가 있은 즉후 2백여명의 공산 유격

부대가 도청 소재지인 제주읍내를 공격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건물에도 심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현지 보고에 의하면 해안에 쏘련 국기가 명백히 ○○되었다 하며 3척의 잠수함

은 해안에서 경비대원이 발사하는 소총 속에서 수 시간 유해(遊海)하고 그 중 1척은 육상

에 대하여 발화 신호를 하였다. 그러나 발포치 않고 군수품을 상륙시킨 형적도 없다 한다. 

그리고 동 잠수함이 출현한 지점의 산중에는 천여명의 유격부대가 잠복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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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1월 14일 / 1면

제주 폭도 소탕전 계속

제주 폭도 소탕전 계속

폭도 무기는 죽창 철창

(제주 11일 발=합동) 지난 12월 18일 본도에 상륙한 이래 침묵을 지키고 오든 국군 제

2연대는 지난 6일 상오 3시를 기하여 드듸어 행동을 개시하였는데 이날 상오 6시반경 

명덕(제주읍에서 8킬로)에 도착한 국군 부대는 무장폭도 약 70명과 철창 죽창 등을 소지

한 폭도 약 250명으로 추산되는 폭도 주력을 발견하여 연대장 직접 지휘하에 지리적 악

조건을 극복하며 총전멸을 위하여 폭도를 완전 포위하고 점차 포위망을 압축하는 동시에 

적진의 정찰 및 내부 소탕을 목적으로 연대장 자신이 단신 삼엄한 적의 보초선을 돌파 

적진에 잠입 교묘히 폭도를 가장하고 폭도의 1인과 상문(相聞)하여 폭도가 쓰는 암호를 

사용하였으나 암호가 통하지 않어 결국 위기일발의 경지에서 적진을 탈출하고 치열한 일

대 포위작전을 개시하여 폭도들을 거이 전멸 상태에 빠지게 하고 다음과 같은 혁혁한 ○

○○ (이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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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1월 28일 / 1면

반란 지구의 실정 보고

반란 지구의 실정 보고

(서울 26일 발=합동) 26일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국회 휴회 기간 중 전남 일대 반란

지구에 실○반으로서 파견된 각 의원의 현지 실정 보고를 신 내무, 이 사회, 조 농림, 최 

국방(차관) 각 장관 참석 하에 행하였는데 각 의원의 현지 실정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백성들에게 가진 압력

군경, 치안 회복을 구실로

제주도지구(최○○ 의원) 제주도는 작년 12월 내무장관이 한번 시찰한 후로 정부에서는 

제주도 사태를 너무 등한시 하는 감이 없지 않다. 작전에 관하여서는 잘 알 바 아니지만 

우리가 현지에서 드른 바에 의하면 군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수비 태세만 취하

고 있어 일반 민중은 이러한 미온적인 작전 ○○에 불만을 갖이고 있는 것이다. 군대 조

직의 ○○로서 만일 민중에게 영향을 준다면 사태 수습을 더욱 곤란할 것이며 특히 제주

도는 지리적 특수 관계가 있는 만큼 현지 민중을 총동원하여 군민 합작으로 사태 수습에 

대처하여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고저 하는 것은 제주도 사태를 등한시한다

면 전남 사태는 수습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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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3일 / 1면

처참한 제주도 사태

처참한 제주도 사태

전도 3분의 1의 인가 소실(燒失) 

(서울 11일 발=합동) 방금 처참한 참상을 연출하고 있는 제주도 사태에 관하여 민주국민

당 선정부장 함상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 사태는 일반이 예측하는 바와는 전연 다른 참상을 연출하고 있다. 전도 내 4백

여 부락 6만여호 중 3백 부락 2만여호가 소실되고 도청을 위시하여 각 관공서 소실이 

무려 40여개소 살상자 불가승수(不可勝數)다. 도민의 중요 식량인 감저 ○령○는 수확치 

못한 채로 지중에서 부패하고 있고 추곡은 수확치 못하여 춘궁기에 먹을 식량이 없다.

군경이 일치협력하여 반도를 숙청하여야 할 것은 가장 급무이거니와 6만5천의 유리민

의 거소(居所)와 식량을 해결하는 것은 소탕작전과 불가분의 긴급사다. 제주도민 대표

가 방금 상경하여 요로에 진정 중이거니와 정부 국회가 일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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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7일 / 1면

민심 수습에 관대하라

민심 수습에 관대하라

총리 제주서 연설 

(서울 15일 발=합동) 제주도지구 사태를 시찰차 신 내무장관을 대동하고 지난 10일 오후 1

시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이범석 국무총리는 폭도로 말미아마 무참히도 파괴된 시내 각 방면

의 시설을 시찰하는 동시에 육군 병원을 방문하고 부상한 국군장병을 위문한 후 도청 앞 광

장에서 개최된 환영대회에서 도내 관공리에 대하여 요지(要旨)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였다.

군은 강력한 토벌작전을 강행하고 있으니 경찰은 전력을 다하여 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관공리는 물질적 정신적 모든 애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

가가 그 창초기에 있어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함으로서 목적을 완수한 것이다. 우리나라

도 현재 창건기에 있는 만큼 현존해 있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민주국가 건설에 노

력한다면 수년 후에는 강력하고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니 여러분은 이를 

인식하고 분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본도의 각 방면을 시찰한 결과 실정을 파악

하였는데 여기서 느끼는 것은 군, 경, 관, 민은 폭도 토벌에 노력하는 한편 민심 수습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토벌을 능률적으로 하는 한편 선무공작을 활발히 전개하여 

관대한 태도로서 폭도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발전시켜 

국가의 자유를 찾고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도의 식량 

부족에 대하여서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곳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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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9일 / 1면

전쟁화한 동란 제주

전쟁화한 동란 제주

국적 불명의 잠수함도 출몰 

(서울 16일 발=합동) 작년 4월부터 전쟁화해버린 동란 제주도를 필두로 지난번의 여수 

순천 지구 반란사건의 그 뒤 사태는 아즉도 완전한 소탕이 않되어 한국정부의 당면한 긴

급과제로 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란지구의 계엄령을 지난 2월 5일로서 일단 해제

하는 한편 무력과 정치의 양면에 의한 수습 방책을 단행하도록 하여 방금 군, 경, 민 일

체의 공작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이 국무총리와 신 내무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주기용 

씨 등은 최근 제주도와 전남북 지구의 실정을 두루 살핀 후 15일 하오에 귀경하였다. 그

리고 당분간 신 내무장관은 제주도에 머물어 있으며 사태 수습에 힘쓰리라고 하는데 16

일 아침 이 총리는 중앙청에서 내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산도배의 폭도는 얼마 않되

며 박종(迫從)한 자들이고 공산당이 아닌 자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대

부분은 기왕의 잘못을 말하는 자백서를 받고 관대한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지리산 

및 각지에서 2만6천명이 자백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 근해에는 북조선 괴뢰

정권 소속의 기선과 국적 불명의 잠수함이 간간히 출몰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 사태는 점차 회복 =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250여명으로 추정되는 무장폭도는 

아직도 남어있다. 치안을 문란시키려 하고 있는데 공산도배는 이를 과대선전하여 그들의 

전력이 이남에 크며 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터 정부는 단기간에 무장폭도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추종자를 귀순시켜 공산도배의 지하

조직망을 분쇄할 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바 2월 15일 이래 해변에 가까운 부락에서부터 

순차로 수색숙청하여 지금은 한라산 봉오리를 중심으로 포위전을 전개하여 폭도 주력을 

압박하고 총공세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국군은 지척의 적설지대에서 과감한 행동을 개시하

여 260명으로 추산되는 무장폭도의 태반을 섬멸하고 지난 5일 현재로 그 박종(迫從)자 

수백명을 연일 하산시키고 있다. 그들은 총 한 자루에 20명의 폭도를 거느리고 다니며 

무기는 산골작에 감추어두고 게리라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산에서 귀순하

게 되는 이유는 공산도배들의 거짓말이 점차로 알여진 것이다. (이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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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9일 / 1면

국회에 보고

국회에 보고

(서울 16일 발=합동) 제주도와 전라남북 지방의 실정을 시찰하고 15일 귀임한 이 국무

총리는 명(明) 1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찰 상황을 보고하리라 한다.



- 470 -

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19일 / 1면

월내로 완전 소탕

월내로 완전 소탕

신 내무장관 현지 보고

(서울 16일 발=합동) 정부에서는 제주도 사태에 관한 신 내무부장관 보고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발표하였다.

1. 3월 10일 12시반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미국인 10여명이 출영하였을 뿐으로 한

국 경찰관 또는 국방군은 1인도 없음으로 보아 그들은 책무에 열중한 것으로 생각되어 

기뻣음

2. 도지사 경찰 군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국군은 200여명으로 추산되는 무장폭도에 대하

여 소멸작전을 개시하였는데 국경이 완전히 일치협력 작전을 하면 폭도 반도는 3월말 이

내로 완전히 소탕될 것으로 보인다.

3. 긴급한 문제는 전기(前記) 작전 이외에 재민(災民) 급 귀순자의 구호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급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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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21일 / 1면

제주작전 제3단계

제주작전 제3단계

(제주 19일 발=합동) 16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보도대에서는 국군 제2연대가 제3단

계의 작전에 돌입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폭도들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고 있는데 3월 

10일 이후 동 15일까지의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유기 사체 181, 포로 195, 소총 3, 카-빈소총 21, 99식 소총 12, 수류탄 2, 기타 34 

(국방부 보도과 검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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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21일 / 면

구호물자 송출

구호물자 송출

(서울 18일 발=합동) 그동안 사회에서는 동란의 섬 제주도의 반란으로 인하여 약 60만

으로 추산되는 이재자에게 구호물자를 보내고저 각 방면과 절충 중이였든 바 19일 약 

12화차(貨車)에 달하는 의류 식료품 등 구호물자를 송부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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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3월 28일 / 1면

천인공노할 제주의 참상

천인공노할 제주의 참상

한라산중의 잔비 소탕

3･3작전의 전과 다대

(서울 25일 발=합동) 작년 4월 3일 발발 이후 1년 동안 계속된 제주도지구 반란사태를 

단시일 내에 진압하고저 군 당국에서는 지난 3월 3일을 기하여 한라산중에 잠복 중인 폭

도군에 대한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여 그동안 다대한 전과를 거두고 동 지구의 반란 완전 

진압도 머지않게 되어 있는데 24일 현지에서 들이어 온 바에 의하면 동 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흥 대령은 동 작전에 관한 담화와 3월 3일부터 동 10일까지의 종합 전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작년 4월 돌발한 소위 4･3사건을 계기로 하여 평화로운 제주도는 폭도 및 그의 부하의 

동원한 분자와 도민으로 이반(二半)되어 폭도의 살인 약탈 방화 등 각양각색의 만행은 

실로 천인이 공노할 참상을 이루어 전도는 공포와 불안에 싸인 동란지대로 화하여 이 

비상사태를 긴급히 진압 평정코저 분연 궐기한 군경의 기민 과감한 용진 분투로 잔비는 

한라산중에 도주 잠복하여 군으로서는 지난 3월 3일을 기하여 잔비의 완전 소탕을 감

행 주둔군 전군에 대하여 총진격을 명령함과 동시에 일방 폭도의 만행으로 폐허화한 평

정지구의 복구와 ○○된 민심을 급속히 수습하여 민생의 안정을 기하며 착(捉)한 부로

(浮虜)와 전재 고아를 교화 훈육하여 진실한 대한국민을 만들고저 적절한 시책을 실시

하여 명랑한 평화지로 회복하자는 바이니 전 도민은 본관의 의도를 명심하고 열렬한 애

족 애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잔비 평정과 재건에 매진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그

리고 진격을 개시한 국군의 사기는 왕성하며 다대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바 3월 3일 

이후 10일까지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과 = 사살 161, 포로 76, 식량 압수 56입(叺), 의류 2, 철창 53개, M완소총 1

개, 무전용발전기 1대, 우 5두, 99식소총 2

2. 아방 손해 = 전사 7, 중상 27, 경상 1 (국방부 보도과 검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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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3일 / 1면

반도 82명이 귀순 

제주 국군 제2연대에 

반도 82명이 귀순

제주 국군 제2연대에

(제주 31일 발=합동) 제2연대 제1대대 대장 임(林) 소령 지휘하의 국군은 제주 일대에 

신작전을 계속하여 갈 곳을 몰으고 방황하는 폭도들을 적극 공격 중인 28일 오후 4시경 

중문 안덕 방면으로부터 82명의 반도가 백기를 들고 동 대대에 귀순하여 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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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9일 / 1면

동족상살(同族相殺)의 참극 미종식

동족상살의 참극 미종식

대구･전주･제주지구의 전투 계속

(서울 7일 발 UP=공동) 한국정부 공보처는 7일 과거 5일간의 정부군과 반란군과의 전쟁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대구 전주지구에서 정부군은 반란군 76인을 사살 36인을 부상시키고 30인을 포로로 

하였다. 정부측의 손해는 병 15인과 시민 2명이 살해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반란군 50

인을 살해하고 187인을 포로하였으며 50인이 항복하였다. 정부군은 사자(死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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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15일 / 1면

동족간의 유혈 불망(不望)

이 참모장 한위(韓委) 협의 내용

동족간의 유혈 불망

이 참모장 한위(韓委) 협의 내용

(서울 12일 발=합동) UN한위에서는 지난 8일 육군 참모장 이응준 소장을 초청하여 협의

한 바 있었는데 이 소장은 동 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나와 UN의 협의는 정치면을 떠나 순연히 군사 방면에 관한 것인데 그 문답 내용은 대

략 다음과 같다.

(문) 38선에서의 충돌사건은 어떠한가?

(답) 세간에서 주시하는 바와 같이 북한 인민군이 불법 월남하여 도전함으로서 야기된 

것인데 매일 평균 1회 이상 충돌이 버러지고 있다

(문) 제주도의 현상은 어떠한가

(답) 작년 4월부터 국군은 1년여나 폭도의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더욱 지난 2월 

말일부터는 강력한 작전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불일내로 진압될 것이다. 특히 군에서는 

폭도의 선무를 위주로 하고 있다.

(문) 제주도와 전남사건의 진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공산도배들이 게리라전을 전개하고 있어 관민에 대한 영향이 불소함으로 다소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문) 진실한 공산주의자(비무장폭도)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 민주주의 정책상 민중에 대한 계몽이 적었기 때문에 폭도들의 모략과 선동에 유혹

된 자가 많고 진실한 공산주의자는 극히 적다. 또한 그들에 대하여는 선무공작을 하여 

귀순하는 자는 잘 선도하여 양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 군 내부에도 불순분자가 많이 석겨있다고 하는데

(답) 세간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부문에 불순분자가 석겨있으며 군 내부에도 

약간 석겨있었으나 반란사건 이래 숙청하였고 현재도 숙청하고 있으며 장래도 계속될 

것이다.

(문) 군인의 비행 실정은 어떠한가

(답) 각지각처에서 모여든 청년 중 약간 비행을 하는 병사도 있다고 보는데 나는 국군

의 근본이념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있으며 비행하는 자는 처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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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15일 / 1면

반도의 관대한 포접(抱接) 요청

이 대통령 귀경

반도의 관대한 포접 요청

이 대통령 귀경

(서울 12일 발=성조기) 이승만 대통령은 9일 제주도 시찰여행에서 귀경하였는데 동도에

서 체포되어 있는 반도 2천5백명에 대하여 과오를 회개하고 한국의 충량한 시민이 되라

고 설유하고 또 동도 수도의 인민대회에서 미국 경제협력국의 원조로서 도민의 생활은 향

상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체포된 반도를 관대히 포접하기를 요청하였다. 대통령 비서실

에서 발표된 성명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서의 반도의 주모자들은 소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아직 산중에 숨어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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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4월 17일 / 1면

사자(死者) 1천백93

제주도의 반란 상황 발표

사자 1천백93

제주도의 반란 상황 발표

(서울 15일 발 UP=공동) 김동성 한국정부 공보처장은 15일 제주도의 반란 상황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현재까지에 사자 1천백93명을 내고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소실 약 7만9천5백명의 주민

이 집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군은 현재 동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반도 3백명 이상을 

산중에 포위하여 연락을 단절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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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문(新世界新聞)           1949년 5월 13일 / 1면

제주도 선거 실시

제주도 선거 실시

(서울 11일 발=합동) 작년 5･10선거 당시 치안상태 문란으로 지연되었든 제주도 국회의

원 선거는 1주년 기념일인 작(昨) 10일 실시되어 동일 오후 5시 무사히 투표를 완료하

였다 한다

(서울 11일 발=합동)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는 작년의 불상사에 비하여 극히 호조인데 

5월 10일 오후 3시 현재의 투표 성적은 갑구 87% 을구 83%의 호성적이라 한다.





■ 신문(新聞)

조선신보(朝鮮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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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7년 3월 5일 / 1면 

제주도 미곡 공출 

급속도로 증가

제주도 미곡 공출 

급속도로 증가

서울방송=남선 각도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왜침 속에서 공출량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었으

나 작년 이래 3개월간을 통하야 고정한 적자로서 언제보아도 1%라는 섭섭한 적자를 보

이고 있은 제주도에서도 지난 2월 22일경까지도 공출은 역시 1% 이른 것이 27일 현재

로 맞이 어름날 ○○이 오르는듯이 일대 비약적으로 증가하야 갑자기 40%로 증가되어 

○당량 5,000석에 대하야 2000석이 공출되었다. 이로서 평균 공출량은 87%로 증가되어 

○○○량이 3,506,304석이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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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7년 3월 27일 / 1면 

제주도 파업 문제 

차차 현상 복귀

제주도 파업 문제 

차차 현상 복귀

19일 서울방송= 3⸱1절 경민간 충돌이 원인이 되어 제주도에서는 전관공서가 일시에 총파

업을 단행한 것은 기보한 바이나 그 후 이 경과에 대하야 현지에서 경무부장 조병옥 씨

에게 타전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8일 현재로 전도는 위과을 느낄만한 동향은 없

고 각 직장 책임자와 경찰당국과 간담 토의한 결과 이미 18일 오후부터는 전매국 무선전

신국 우편국 금융조합은 사무소 지방면사무소 측후소 기상관측소 신한공사 식산은행 도청 

등은 취업개시 하였다. 또 일방 계속하야 회담과 교섭이 진행 중이며 일반으로 평온하다

한다. 또 현지에 출장하였든 경무부 간부 일행은 비행기로 19일 아침 서울에 도착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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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7년 12월 6일 / 1면 

제주방송국 신설 

명년부터 방송 실시

제주방송국 신설

명년부터 방송 실시

(2일 서울방송=합동) 제주도의 방송국 신설의 필요성을 느낀 도민들은 중앙당국에 대한 

방송국신설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읍내에 있는 본도의 전파전기전신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선방송협회에서는 이정섭 씨 이하 2명이 제주도에 출장하야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방송

기계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국사(局舍)가 결정되면 명년부터 500왔트 방송장치를 설비하

여 방송을 실시하리라한다. 한편 목포방송국에서는 명년 2월 완성예정으로 국사를 신축 

중인데 건축이 완성되면  500왔트 방송장치를 설치하리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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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1월 22일 / 1면 

한라산 등산대 조난

제주도청 구호대 급파

한라산 등산대 조난

제주도청 구호대 급파

(서울 20일 방송=제주발) 조선산악회 동계등산대는 제주도 한라산 등산 계획으르 지난 

11일 관음사를 향하여 제주를 출발한 후 소식이 두절되어 일행의 동정이 우려되고 있든

바 도중 조난으로 대장 전탁 씨는 애석하게도 사망하고 남은 일행은 간신히 관음사에 도

착하였다는 소식이 20일 다음과 같이 전하여 왔다.

우리일행은 11일 관음사를 향하였는데 한라산 중복의 대단한 심설 중에서 험악한 천후 

하에 전원의 체력이 몹시 쇠약되어 간신히 여명을 유지하든 중 16일 하오 9시경 대장은 

드디어 사망하였으며 기타 전원이 중경상을 받고 방금 관음사까지 겨우 도착하였다. 이 

급보에 접한 제주도청에서는 구조대를 급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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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1일 / 1면 

전투상태화한 제주 국방경비대장 도민군 귀순 권고

전투상태화한 제주 국방경비대장 도민군 귀순 권고

(서울 29일발=합동) 국방경비대제주도 제39연대장은 지난22일 오전9시부터 약2시간에 

걸처 비행기로써 한라산 일대의 동굴에 웅거하여 전투상태에 드러간 도민군의 귀순을 권

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전문(삐라)을 산포하였다 한다.

친애하는 형제제위여! 우리는 반개월에 걸친 형제제위의 투쟁을 몸소 보았다. 이제 우리

는 형제제위의 불타는 조국애와 완전자주통일독립에의 불퇴전의 의욕을 그리고 생사를 초

월한 형제제위의 혁혁한 진의를 잘 알고 있다 형제제위의 목적은 벌서 어느 정도 달성되

었다고 본다. 자에 본관은 통분할 동족상살과 단육상쟁은 이이상 유해무득이라고 인정한

다. 천년후대까지 원한이 될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살을 이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형제제위와 굳은 악수를 하고저 만반의 용의를 갖우고 있으니 우리들 믿으라 무기를 버리

고 부모형제의 따뜻한 품안으로 도라오라 본관은 이에대한 형제제위의 회답을 고대한다. 

우리가 회담할 수 있는 적당한 시일과 장소를 여하한 방법으로 던지 24일정오까지 제시

하여 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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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11일 / 1면 

제주도는 전투상태 선거관리 반수 사직

제주도는 전투상태 선거관리 반수 사직

(서울 10발UP=공동) 총선거당일의 10일 남선좌파의 선거방해는 더듸어 격화 제주도에선 

심격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동도 공산계 게리라부대는 산악지대에서 기거하여 와서 폭

행함으로 선거관리의 반수는 사임해 버렷다. 남선의 동남지구일대에 긍해 파괴행동으로 

전라도통신이 방해되어있고 14개소에서 ○○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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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13일 / 1면 

제주는 일부 투표소 개설 불능

제주는 일부 투표소 개설 불능

(서울 11일UP=공동) 십일 총선거당일의 좌익공산파의 폭행으로 의한 사자는 그후의 보

도로서 38명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도 선거를 방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각지의 선거방해 의도 행동이 가장 격심한 곳은 제주도이고 미군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투

표소가 개설불능이었다. 또 38도선의 부근 개성에서는 10일밤 3개소의 투표소가 습격당

하고 폭도측 2명 경찰관 1명 일반시민2명 계5명의 사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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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17일 / 1면 

각 지방의 습격 피해경관은2, 민중7

각 지방의 습격 피해경관은2, 민중7

(서울 16일발=합동) 15일 경무부 발표에 의하면 14일밤 9명이 사살을 당하였다고 하는

바 즉 38선 전곡경찰지서는 북조선으로부터 월경한 습격대의 공격을 받고 경관 1명이 사

망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유격군의 습격으로 인하여 경관 1명 군중 7명이 사망하였고 민

가 4동과 관청 건물 1동이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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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21일 / 1면 

제주선거 무효 재선거 30일 이내

제주선거 무효 재선거 30일 이내

(서울 19일 방송) 제주도 선거 중 북제주갑ㆍ을구는 선거함의 행방불명 등으로 개표결과 

발표가 불확정함으로 이것으로 정당한 선거도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에 대하여 선거법 제

44조에 의하여 북제주의 갑을 양구는 무효를 선포키로 군정장관에게 중앙선거위원회로부

터 상신하였든바 군정장관은 선거시행 후 2주일 이내인 24일까지에 북제주군의 선거무효

를 선포하라한다.

또 선거법에 의하여 무효선포한지 30일 이내에 재선거키로 한다고 한다.

(서울 18일발=합동) 소요 중에 실시된 제주도의 선거결과에 대하여서는 그 내용이 불확

실하여 궁금하든차 17일밤 상경한 제주도선거위원회 홍순제 씨의 보고로 그 실상이 판명

되었다. 즉 북제주을구는 73개 투표소 중 33개가 없는데 그 중에도 두개는 빈상자이었으

나 그대로 개표한 결과 현재 양귀진 씨를 그리고 갑구는 60개의 투표함 중 31개만을 개

표하여 양병직 씨를 각각 최고점으로 인정하고있다한다. 이외에 남제주는 오용국 씨가 

16,540표로 당선되었다는데 북제주를 현재 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국회선거위

원회의 지시를 받어야 결정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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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21일 / 1면 

소요 진압 응원대, 제주로 출발

소요 진압 응원대, 제주로 출발

(서울 20일발=합동) 제주도 소요진압을 위하여 경찰응원부대○○명은 무장 굳게 단속하

여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하였다 자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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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23일 / 1면 

점점 악화일로의 제주소요사건 검찰관 현지조사보고

점점 악화일로의 제주소요사건 검찰관 현지조사보고

(서울 31일발=합동) 광주검찰총장의 명령으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소요실정조

사차 출장중이든 광주지방검찰청 (김○주) 검찰관은 소요후 현지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 소요사태는 점차 증가 되이 도처에서 매일같이 희생자를 내고 있다. 발단원인으로는 5

월10일 선거반대가 직접원인이 되고 있으나 간접적으로는 관민을 막론하고 도내인의 배

척심리가 각 방면에 발발된 점도 있다고 본다. 즉 일례를 들면 서북청년단들의 과도한 태

도에 ○○한 인민의 반항도 ○○있는 듯하다.

― 한라산에 본거를 두고 주야로 각 부락에 출몰하는 폭도들은 기관총과 사제수류탄 죽창 

등으로 경관이나 우익요인을 살해하려하고 있는데 본토에서는 상상도 못할만한 산림이 방

해가 되어 토벌은 실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근근 경찰관측의 응원부대가 파견되어 진압

할것이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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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27일 / 1면 

북제주 재선거 6월 22일

북제주 재선거 6월 22일

(서울 26일발=합동) 군정장관디-ㄴ소장은 26일 제주도 북제주군 갑구 을구의 양구의 선

거무효로 인한 재선거일에 관하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사진은 딘군정장관)

1, 1948년 3월17일부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1948년 5월10일 제주도 북

제주군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에서 시행한 선거는 자에 무효임을 선포함

2, 국회의원 선거법 제44조에 의하여 국회선거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1948년 6월23일 

전기갑 을양구에서 재선거 실시할 것을 자에 지시함

3, 전기갑 을양투표구의 반수이상이 투표를 행하지 못하여 완전히 민의을 표현시키였다고 

볼수 없음으로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갑 을양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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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29일 / 1면 

제주행 회피 경관에게 집행유예 언도

제주행 회피 경관에게 집행유예 언도

(서울 27일발=합동) 제주도에 경비응원파견회피로 군정재판에 회부된 철도경찰청 근무 

장만호 경사 이외 8명에 대한 미군정재판은 27일 상오9시부터 종로서내군정재판정에서 

열었는데 이들8명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

정태선(순경) 11년 징역 4년 집행유예 장만호(경사) 심방은(순경) 유시흡(순경) 박봉철

(순경) 김강석(순경) 김재환(순경) 김인석(순경) 이상 각각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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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5월 31일 / 1면 

제주 치안 여전히 험악 

조(趙) 경무부장 현지에 출발

제주 치안 여전히 험악 

조(趙) 경무부장 현지에 출발

(서울 28일발UP=공동) 경무부장 조병옥씨는 제주도의 치안회복을 위하여 28일 공로제주

도로 향하였는데 미국정보에 의하면 이2주간에 제주도의 유격대는 28회에 긍하여 부락을 

진격 사자(死者)는 경관6명 좌익측 43명 우익측 31명에 달하고 경찰대는 경비대와 공동

으로 소전투를 수회나 전개하였다.

그리고 미군의 조사에 의하면 1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남선 

각 지역에서는 폭동에 의한 사자(死者)수는 142명 교통 통신방해는 17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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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4일/ 1면 

4⸱3 사건 공판 시작  

검사구형에 사형도 1명

4⸱3 사건 공판 시작 

검사구형에 사형도 1명

(제주 30일발=합동) 4⸱3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서울로부터 공로 제주도에 

도착한 양원일 황성희의 제심판관 박근영 이주신 안기영 세 감찰관은 3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날 양원일 심판관은 과거에 볼수 없는 초속도로 공판을 

진행시켯는데 폭동사건관계 4건의 심리를 맟이고 사형 1명 10년 징역 1명 7년 징역 2명 

5년 징역 1명 등 검사측에서 구형이 있었다. 그중 피고 최재철(45)은 절도전과2범으로 

지난 4월3일 북제주군의 사건에 있어서 순경2명을 살해하였는것인데 피고는 이를 부인하

여 나는 죽창을 들고 파수보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관으로 반증을 제출하여 

이 부인을 각하시켯다.

다음 김승대는 5월9일 한림면 명월리에서 부락민전부를 모아놓고 자위대를 조직한 다음 그

들을 산중으로 인도하고 십일에 이르러 선거를 방해하였고 동14일에는 전기(前記) 부락에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한것이라하며 피고 김리석(23)는 한림면 민간단의 책임자로서 징역 5

년의 구형을 받었는데 이는 5월14일 한림면지서를 습격시에 순경1명을 살해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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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4일 / 1면 

경비대 출동 이후의 제주

경비대 출동 이후의 제주

(서울 2일발=합동) 국방경비대제주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일대의 소요사건에 관한 경

비대출동이후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폭도 중 자수한자 3천2백2십6명 사망자 7명 유기사체 1명이고 폭도 측의 유인 협박 등

에 의하여 강제로 가담한 무오의 양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부분은 귀순하였다.

압수품 철모16 죽창12 99식소총 3 수류탄 15 청룡도 5

경찰측 손해=부상5명 그리고 근간항간에서 경비대행동이 소극적이라든가 혹은 좌익에 대

하여 동정적이라든가 하는 낭설이 유포되고 있는듯하나 이것은 그간 경비대에서 그 기도

일절을 비밀에 부하기위하여 일절공포를 금지하고 침묵을지켜왔으며 또한 실시행동에 있

어서 사살주의보다 오히려 사로잡기 주의를 취하여 왔음으로 여기에서 피상적관찰 또는 

일부분 불순자의 모략인 것이다.

또 현지경비진은 합리적 기도에서 충분한 연락하에 양민보호와 소요진압에 노력하고 있음

으로 일반은 이에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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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4일 / 1면 

제주법원장으로 양원일씨 취임

제주법원장으로 양원일씨 취임

(제주 3일=합동) 지난26일 제주도에 도착한 서울지방법원 판사 양원일씨는 5월25일부로 

제주지방법원장 대리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6월1일부터 실시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전원

장 최원순(73)씨가 정년퇴직(정년은65세) 하게된 때문이라 한다.



- 502 -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8일 / 1면 

제주 전투상태 계속

제주 전투상태 계속

(서울 4일발=합동) 통위부에서는 3일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국방경비대는 5월31일 오후8시30분 제주도 대정면 인민군사령부를 공격하여 좌기와 여

한 성과을 획득하였다.

포로10명 적사2명 99식소총 죽창 대검 전화기 각종 탄약 중요서류 41건 피복 식사도구 

식기다수



- 503 -

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14일 / 2면 

제주사건 공판 경과

제주사건 공판 경과

(제주에서 이진광특파원 11일발=합동 )서울서서 제주도로 파견된 ○검사는 기간에 약20

건의 폭도소요사건의 심리를 완료하고 11일 서울에 귀환할 예정이라 하는데 기간 공판한

사람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원지서를 습격하고 순경1명 대동청년단원 1명을 살해하였는 윤세웅(21세) 무기징역

인민군에 자금과 물질를 공급하였는 이창구(35세) 징역3년 김국순(42세) 징역1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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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16일 / 1면 

만행 계속되는 제주 

통위부 폭도진압에 노력

만행 계속되는 제주 

통위부 폭도진압에 노력

(서울 15일 방송) 통위부에서는 제주도소요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지난 4월3일 이래 제주도내에서 소요사건이 발생하여 폭도들은 민간 경찰관서 경찰관가

족의 살해 습격 통신기관파괴 무기약탈 양민에게 가해 방화등의 비인도적 만행으로서 도

저히 묵시불능한 행동을 감행하였다. 폭도들은 한라산에 집결하여 더한층 잔학한 행위를 

감행하여 오고 있었다.

이에서 4월27일 경찰은 단연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왔으나 이때 폭도는 각 부락에 잠복

하여 항전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들은 그들의 비행을 알게되어 점점 국경의 뜻을 양해하

게 되었다.

경찰은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폭도를 살해하려는 뜻은 없고 양민을 위하여 이들을 진

압하며 비행자를 체포하려 함에 있다. 이것은 3천 수백 명을 검거하였으나 그중 사자가 

수십명에 달한 것을 보아도 경찰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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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18일 / 1면 

제주해안경비대 활약

제주해안경비대 활약

(서울 16일 방송) 통위부 발표에 의하면 해안경비대는 6월1일이후 제주 모슬포해안의 

15KM지점에서 제주소요사건에 관련되어 행동하는 선박을 추격하여 다음의 전과를 내

었다.

살상 2명 포로 3명 미식총 1정 99식총 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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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0일 / 2면 

군정장관 급거 제주행 

경비대장 암살사건 조사차

군정장관 급거 제주행 

경비대장 암살사건 조사차

(서울 18일=합동) 공보부 발표–조선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대령은 6월16일 3시

15분 제주연대본부에서 취침중 암살당하였는데 범인은 판명되어 있고 군정장관 띈소장은 

급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의 체포권위자 2명을 대동하고 18일 공로로 제주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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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0일 / 2면 

폭도진압을 가장해서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국방경비대의 반역사건

폭도진압을 가장해서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국방경비대의 반역사건

(서울 16일발=합동) (제주도에서 이진광특파원기) 지난 5월21일 제주 대정지서를 습격

하고 경찰관9명을 살해한 국방경비대 9연대원 40여명중 32명은 이미 체포되어 임시군사

구치장에 수용되고 있는바 그들은 수일내로 현지에서 제주 주재 11연대 정보관 김종평 

중령을 재판장으로한 특별군법회의에 회부되리라고 한다.

동사건의 진상을 경무부 특별조사대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한다.

지난 5월11일 하오5시40분경 모슬포주재의 제9연대소속 최병환을 주측으로한 40여명의 

대원은 폭도토벌을 목적으로 99식소총 40정과 실탄수천발 수류탄수백개 기타 무기 다수

를 화물자동차에 실고 모슬포쪽의 공중을 향하여 공포수백발을 발사하여 모슬포경비관계

로 하여끔 놀라게한후 동시지점에서 500M되는 동경찰지서에 이르러 동서원(同署員)에 

향하여 「경찰대원이 우리에 내습하여 강렬히 저항함으로 우리대원들은 부득이 응진하여 

보았으나 못당하게되어 부득이 후퇴하여 이곳에 왔는데 경찰이 우리를 습격하고 있으니 

어든이유냐 우리들은 경찰이니 국방경비대니 하고갈릴것없시 공동으로 방위함이 어떻한

가」하며 최○모는 전기 자기부하40여명을 각각 적당히 배치한 다음 최는 고지에 올나가 

명령하자 전대원은 일제히 경찰관에 대하여 발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순경 김문희 김태하 

급사 이군수는 부상을 입고 1명은 행방불명 순경수명은 살해되었다. 이를 곳본청에 보고

하게 되었든 것이다. 전기 국방경비대원들은 이후 즉시로 도중에 두었든 자동차로 본대에 

돌라와서 다시 폭도진압을 가장하고 군수물자 다량를 갖인채 전원 밀림지에 잠복하여 버

렷든 것이다.

그러나 수일이 경과한 5월23일 서귀포방면에 출동하였든 국방경비대 제5연대가 전기 반

란병41명 중 32명을 발견 체포하였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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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2일 / 1면 

제주동지회 요로에 탄원

제주동지회 요로에 탄원

(서울 21일일발=합동) 21일 서울제주동지회에서 날이갈수록 험악하여지는 고향 제주도내

의 사태에 관하여 급속해결을 요망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하-지중장을 비롯하여 남선과

정요처에 보냇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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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6월 26일 / 1면 

제주 치안문란의 근본원인 

공산당의 신정부반대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 발표

제주 치안문란의 근본원인 

공산당의 신정부반대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 발표

(서울 23일발=합동) 경무부장 조병옥씨는 23일 제주치안수습에 관하여 다음과같은 담화

를 발표하였다.

제주도치안에 관하여 과정의 책임자 또는 정치 사회단체 혹은 언론기관에서 그 의견을 발

표함에 있어서 폭동이 발발하고 치안이 소란하게된 원인을 행정 사법 기관의 민사행정의 

편화 혹은 처사의 원만성결함등에 대한 불평 불만 및 경찰관의 비민주주의적 과오 등에 

밀우고 추상적이고 값산 동포애를 고조하며 인정론을 부르짓는바 있으나 이것은 부당한 

언사이고 판단의 착오급 피상적관찰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론은 폭도에 간접적으로 

원조함을 지적함에 족할 것이다.

제주도의 역사적 특수성과 도민의 배타심과 그리고 경찰말단의 민주주의원리에 대하여 범

한 과오도 그원인의 일부로 지적할수없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근본원인은 신국가수립

을 반대하는 공산당의 북조선파의 반대공작으로 총선거반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폭동에 있어서 규모가 광대하고 치밀하다.

북조선을 그 세력하에 두고 남조선을 감시하고 있는 쏘련이 그 야심과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남조선일대에 전개하고 있음으로 당분간 남조선에는 

정상적 치안의 복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치안수습책은 바야호로 무지한 살인 방화 파괴 만행 등에 의하여 정부를 전몰하

고 독립을 방해하는자들 엄중처단하고 무지맹목으로 인하여 부화뇌동한 자는 선무선도하

는 방침이외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법을 범한자나? 선동에 의하여 본의아닌 행동자에는 사법당국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여 처형을 관대히할 것이다. 국립경찰은 이 원칙에 의하여 제주도경찰의 

강화 인사의 공정과 경찰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민경의 협력을 도읍

기 위하여 경찰강화의 원만한 처치에 노력할 것이고 제주폭동만행수습의 근본방침은 종전

과 조끔도 다를이 없다는 것을 재차 성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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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7월 10일 / 2면 

제주에 경찰응원대 파견

제주에 경찰응원대 파견

(서울 9일발=공동) 철도관구경찰청에서는 10일 제주도에 응원대100명을 파견하였는데19

일에는 다시 100명이 제주도로 출발하리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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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朝鮮新報)                1948년 7월 16일 / 1면 

남로당 전라도지구에 제2 제주화 기도 

조(趙) 경무부장 담화 발표

남로당 전라도지구에 제2 제주화 기도 

조(趙) 경무부장 담화 발표

(서울 13일발=합동) 조경무부장은 13일 전라도지구에서의 소탕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담화를 발표하였다.(사진은 조병옥부장)

남조선의 질서를 소란 파괴하려는 남로당은 지리적으로 비교적 경비가 약한 전라도지구에

서 약동하여 남조선을 제2제주도화할려는 음모를 동지구에서 기도 활약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그본거인 조선구국인민유격대사령부를 완전소탕하고 다대한 성과를 올릿다.





■ 신문(新聞)

대중신문(大衆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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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6년 6월 9일

조국의 소식 이(李) 박사 남선지방 유세

조국의 소식

이(李) 박사 남선지방 유세

이 박사가 남선 지방으로 도라단이면서 유세하엿다는대 엇던 일인지 요전까지 제주도에서

는 사상 탄압이 업섯는대 현재에 잇서서는 사상 탄압을 할 분만 아니라 사상범인이라는 

일제시대의 재현을 보게 되엇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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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6년 6월 9일

재류동포에게 드리는 인사말

재류동포에게 드리는 인사말

재일본 조선인 동포의 건투와 도민(島民) 형제자매의 건강을 축복이오며 8월 15일 해방

의 종소리를 들은 재경 도민 유지들은 일상 향토문화 사업의 빈약함을 유감이든 바 이 

자유와 해방을 어든 우리들은 향토문화 사업 건설의 급선무임을 인식하야 국내 재외 도민 

제현의 성의와 총역량을 집중하여 과거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의 봉건적 노예 교육을 퇴

치할 바와 신조선 건설을 올은 노선인 민주주의적 계몽운동과 일반 노동자 농민의 의도를 

대표할 신문 발간, 서적 출판, 육영사업 등 목적을 기하야 제주문화사업협회를 창립하여 

지방별로 기금 조달에 활력 중이오니 재일본 도민 유지 제현이여. 향토를 사랑하고 조국 

건설에 희생적 노력을 요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찬조하며 물질적으로 동정하야 긴급한 

사업이 실천화 식혀주시기를 바라며 약속하는 바이다.

제주문화사업협회

일본지방 사무국

위원 대표 김민화

         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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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6년 6월 20일

재일본 제주도 인사 제군에게 고함

재일본 제주도 인사 제군에게 고함

건국지추(建國之秋)

존체 건안하심을 앙축(仰祝)하나이다.

40년간 일제의 쇠사슬 밑에서 우리의 국토는 ○진하였고 경제와 문화는 완전히 퇴화와 

역행을 하였으며 민족성은 비굴과 누열(陋劣)로서 노예가 되여 그 상태로 압으로 수년을 

경과한다면 고유한 우리 문화도 민족성도 최후 1분까지 약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 오날

에 있어서는 빼았긴 문화를 부흥식히고 유린되있는 민족성을 바로잡기 위하야 3천만 동

포들은 자기의 역량에 따라 재간으로 기술로 재물로 힘으로 건국에 총돌진을 하고 있음니

다. 멀지않니 우리의 정부는 수립될 것이고 따라서 일시적 현상인 모-든 혼란과 착종도 

완전히 청탁(淸濁)되여 새봄을 마지하는 명랑과 희망이 우리의 강토에 충일(充溢)할 것

을 확신함니다. 제주도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30만 도민의 총의에 의하야 각층각계의 

민주주의자로서 선출 조직되여 도내 치안의 임(任)에 당하였고 경제 문화 건설에 공헌을 

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의식 계몽에 주력을 다하여 국제노선에 부합식히는 등 압

으로 수립되는 임시정부의 모체의 일환으로서 불굴의 혈투를 감행하고 있음니다.

금반 본 위원회 재정부장 강재경 씨를 귀지에 파견하여 도내 상태를 피력하는 동시 동향 

인사들의 활동 상황과 실정을 파악하여 건국의 일조에 공(供)할 기도이오니 다대한 원호

(援護)와 편달이 있기를 경원(敬願)하야 마지않습니다.

1946년 4월 20일

제주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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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5일

남조선 인민학살 반대 인민대회

남조선 인민학살 반대 인민대회

인민도살 반대 구국투쟁의 봉화

이승만 괴뢰정부의 초토 만행에

희생된 해방전사 추도 인민대회

조련(朝聯) 대판 생야(生野)지부 선편(先鞭)!

작년 5월 10일의 남조선 단선과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야 이러난 세칭 4･3투쟁 이후 

남조선 일대에는 건설적으로 인민항쟁이 계속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가진 악독한 압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집중화의 일로(一路)를 거러왔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5･10단선을 

철저이 저지하고 남북조선을 통한 8･25총선거를 승리적으로 수행하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수립에 대한 기초를 닥가왔는대 10월 19일 여수를 중심으로 한 소위 국군반란

을 계기로 하야 이승만 매국노 도당은 소위 계엄령을 내고 천인공노할 인민의 무차별 도

살을 자행하고 있음은 이미 세인이 다 아는 바이다. 최근 이승만 괴뢰정부의 학살행위는 

날로 포악성을 거듭하야 제주도 등지에서는 살인 방화 폭행 등 전도가 갱토(坑土)로 화

하고 인민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육의 고통 속에 생사를 모르는 지경이라는데 이것은 

소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시찰 보고에서만 보아도 전도 인구의 4%가 도살당하고 전 가

옥의 12%가 소실되었다 하니 그 얼마나 처참한 현상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참상을 전하야 듯는 재류동포들은 각각 자기 고향의 안위에 마음을 졸흐리고 있음

은 누구나 다름이 없는 바이나 지난 1월 3일 제주도 대정면 출신 동포들 사이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민을 위하야 싸워서 죽은 동무의 영｣을 추도하는 추도회가 열이였다. 이것

이 단서가 되여 동도(同島) 각 구역 – 화북 조천 북촌 신촌 함덕 한림 삼양 구좌 등 각 

부락부락의 동포들 사이에서 뒤를 이어 추도회가 개최되고 이승만 괴뢰정권의 포악한 인

민 도살에 대하야 한없는 분노의 피를 끌이고 오든 중 금반 생야(生野)지부에서는 이러

한 동포들의 애국열과 악독한 반동의 흉수에 니?진 희생 전사의 추도회는 오직 일지역적

인 것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전 동포들의 누구나 한가지로 늣기는 문제이며 반다시 전 동

포의 문제로써 취급하여야 될 것이라는 취지하에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논의를 거듭하야 

오다가 지난 1월 25일 조련(朝聯) 생야(生野)지부 민청(民靑) 여동(女同) 합동 확대집

행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 토의한 결과 래(來) 2월 6일에 ｢구국투쟁 희생전사 추도 인민

대회｣ 조련(朝聯) 동부(東部)소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조직에 선편

(先鞭)을 드러 준비위원 25명을 선정하야 제반 준비에 착수하였다 한다. 이 추도회는 지

난 1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행하야오든 남조선 인민학살 반대 서명 운동과 결부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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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킬 첫 봉화가 되리라고 하며 이에 대하야 조련 생야(生野)지부 

위원장 강원범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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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5일

국제 반동 모략 분쇄 일대 민족운동으로

국제 반동 모략 분쇄

일대 민족운동으로

세계 인민세력에 호소

제주도 출신 동무들의 자연발생적 운동에 맷긴 것은 우리들이 벌서 취급할 문제를 방임하

야 시기를 잃은 감이 있다. 남조선 동포들의 처참한 상황은 해방신문이나 조련중앙시보 

해방통신을 통하야 일반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피에 주린 ○○귀 이승만 괴뢰정부 놈

들의 만행은 말만 들려도 이가 갈니고 몸이 떨닌다. 1907년에 매국노 이완용 도배가 우

리나라를 팔아먹을여고 할 때에도 전국에서 동포들이 의병을 일으키어 놈들과 싸워서 죽

은 열사들은 1만6천7백여 인에 달하야 우리 민족의 분격은 지금도 역적 이완용의 일음과 

함께 우리들의 원한을 새롭게 하여 왔으며 3･1운동 당시에도 주근 사람은 수천인에 불과

하였거늘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오날에 있어서 남조선 일대의 ○○

은 제주도만도 그들의 공식 숫자만 9천5백3십9인이나 되며 최근의 여수 순천 지역에만 

하여도 실로 3만5천8백6십4명의 시체가 거(去) 12월말까지에 처분되였다 하며 방화 폭

행 등 온갓 야만행동을 다하야 부녀 아동들까지 학살한다니 이것이 조선 민족으로써 참을 

수가 있겠는가. 이승만 도당 놈들은 외래 세력에 아부하야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일음

으로 인민을 죽이고 가옥을 불살으고 물품을 약탈하고 가지각색의 포악무도한 야만행동을 

맘대로 하고 있는대 이러케하여도 국련(國聯)에서는 ｢조선 인민의 대표정권이라｣고 하여 

위원단을 파견한다느니 ｢승인｣을 운운하니 우리는 이게 무슨 되지 못한 수작인지 몰으겟

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벗과 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

족에게 예속과 족엄을 강요하는 자와 그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 해외에 있는 우리는 이

와 같은 본국 동포의 참상과 국○반동의 모략을 일대 민족운동으로서 세계 인민세력에 호

소하며 본국 동포를 격려하여 또 직접 일본 반동세력과의 싸움에 동포들을 결집시켜야 하

겟다.

이번 추도회를 가지게 되는 것도 단지 희생전사의 추도 그것이 최종 목적이어서는 않될 

것이며 그것은 일 구역에 국한하여서도 않될 것으로 실로 자연발생적으로 일 구역에서 이

러난 우리의 부르지즘을 전 대판(大阪)적으로 전 일본적으로 요원의 불길과 같이 이르켜

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매국노 집당(集黨)인 대한민국 괴뢰정부를 조각조각이 뿌서버리고 

역적놈을 철저이 단죄하며 인민공화국의 기빨 아래 우리 민족과 국토를 완정(完整)할 때

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순간에도 수천만 동포가 도살당하고 있을 것이니 재류동

포는 시기를 일치말고 급속 분기하야 일대 구국투쟁으로 나가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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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5일

제주도 인민항쟁부대 각 경찰지서를 습격

제주도 인민항쟁부대 각 경찰지서를 습격

(평양 1일 발 방송)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는 남조선 무장항쟁은 망국 괴뢰정부를 타도하는 ○○한 투쟁을 전

개하고 잇는대 제주도 인민무장부대는 16･7 양일간에 격렬한 전투를 전개하엿는대 표선

면 표선리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인민군을 토벌하기 위하야 산중에 집결하고 잇는 소위 국

방군을 포위 공격을 가하엿고 한편 16일 대정면 경찰지서에서는 인민부대를 토벌하겟다

고 출동한 경찰부대는 노상에서 인민군을 맛나서 전멸되었다. 이와 동시에 인민부대는 모

슬포를 습격하야 테로단과 악질분자를 숙청하였으며 15일 표선면 세리(※세화리)에서도 

악질분자와 테로단을 숙청하였다. 21일에는 애월면 곽지리를 습격하고 악질지주 4명과 

테로단 5명을 숙청하고 경관과 테로단 3명을 포로하고 대청과 한민당사무소를 전소시켰

다. 그리고 애월면 하가리에서도 인민무장부대는 한민당과 대청 사무소에 불부치고 이에 

대항할려는 경찰부대를 추격하야 이를 도주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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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10일

민보단을 선두에 세워 자기의 피해를 방지하는

이(李) 정부 제주도 경찰

민보단을 선두에 세워

자기의 피해를 방지하는

이(李) 정부 제주도 경찰

(평양 7일 발 중앙) 미군 철거를 요구하고 이승만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항쟁은 계속하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산록 녹림지대에서는 1월 하순 이래 

무장 인민들과 토벌에 출몰하는 괴뢰정부 경찰과의 사이에 연일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한다. 더욱 지난 27일에는 안덕면 일대에서 맹렬한 전투가 있었는대 동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당한 경찰들은 보복적으로 수십 호의 민가옥 대량의 식량을 방화 소각하는 

초토(焦土)작전을 감행하였다 한다. 31일에는 제주읍 노형리 부근 산악지대에서 격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경찰은 민가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탈취하여 소각하는 잔인한 행동을 

취하였다 한다. 한편 소식에 의하면 애월면 금덕리 부근과 한림면 일대에서도 괴뢰정부 

경찰들은 민보단(民保團) 학련(學聯) 등의 강제 반동조직 등을 통하야 일반 청년 학생들

을 일제 동원하고 이를 전투의 최선두에 새움으로서 인민무장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잔

악한 수단을 취하였다 한다. 이승만 괴뢰정부 경찰은 이러한 수단을 광범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 중문리 방면 전투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서 그들은 자체의 손실을 막아내고 민중을 다량으로 살해함과 동시에 무장 인민들과 

도내 일반 인민의 단결을 파괴할여는 양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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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2월 10일

추도 인민대회(대판)

추도 인민대회(대판)

6개조의 대회선언을 채택하고

구국투쟁을 전국에 호소

6일 11시 기보(旣報)한 바와 가치 구국투쟁 희생자 추도 생야(生野) 인민대회는 조련

(朝聯) 동부(東部)소학교 운동장에서 재류동포 5천여명 참가 하에 엄숙히 개최되었다. 

연맹중총(聯盟中總) 원용덕 씨를 비롯한 각계 대표의 추도문과 추도사가 있었고 대회는 

다만 추도하기 위한 추도회가 아니고 애국인민을 학살하는 이승만 김성수 이범석 도당의 

괴뢰 매국정권을 타도하고 이 도당의 주구로서 동포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건청 민단을 철

저히 분쇄할 것을 결의하고 난동(暖冬) 이변인 춘 바람이 부러오는대도 불구하고 노인 

부인 어리니 할 것 없이 최후까지 질서정연히 시위행렬까지 참가하였다.

오후 2시반 동부학교 광장을 떠난 행렬은 삼조통(三條通)으로 소개도로(疏開道路) 승산

통(勝山通)으로 또 삼조통을 도라서 4시경 전도(田島)소학교에서 해산하였는대 동 대회

의 선언은 여좌하며 전국 동포의 분기(奮起)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요지)

1. 1948년 5월 10일의 남조선 단독선거는 전 민족의 반대를 무시하야 날조된 것을 강조

하며 그 선거에 입각한 소위 대한민국은 조선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개의 외래세력의 

괴뢰정권임을 확인하야 이에 대한 철저한 반대와 타도를 위하야 최후까지 싸운다.

2. 대한민국의 일홈으로 발(發)한 여하한 법령 조약도 이는 조선민족의 본의를 무시한 것

임으로 이들 법령 급 조약은 무효이며 그를 토대로 한 모-든 시책의 분쇄를 위하야 

철저히 싸운다.

3. 매국노 괴뢰정권의 인민 학살을 절대 반대하며 구국투쟁에 분투하는 조국의 애국자와 

일본에 있어서의 모든 희생자들을 고무 격려하며 그의 구호에 대하여 가능한 일체의 

활동을 전개한다.

4. 북부조선에서 쏘련 군대가 1948년 12월 26일에 완전히 철거한 것을 확인하고 남조선

에 진주하고 있는 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할 필요가 소멸되었음을 강조하며 그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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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6일

제주도 인민항쟁 날로 치열

제주도 인민항쟁 날로 치열

소실 가옥 2만여호(전 인구의 40%)

290여 부락(전 호수의 4분지 3)

(평양 3일 발 중앙) 미군 철거를 부르짖고 이승만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항쟁

은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토벌｣과 복수에 미처 날뛰는 괴뢰정부 경찰들은 가

진 비열한 방법으로 파괴와 살육 등 야만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더욱히 최근에는 다

량의 경찰과 소위 군대와 테로단을 증원하고 외국군의 직접 협조 밑에 ｢최후 토벌｣ 이 

대대적인 파괴 도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파괴 방화로 인하야 제주도 전체 가

옥을 방화하야 있는 참상이 최근 그들 입으로 폭로되고 있으며 매국노 이승만 도당들의 

살인죄악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2일 발 합동통신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소위 제

주도 파견 작전 주임이라는 자와 기타의 괴뢰정부 관리들이 제주에 도착하였는데 동 통신

의 전하는 그들의 담화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불타버린 가옥 수는 2만여 호이며 4백여개 

부락(행정단위) 중 현재 남아 있는 부락의 백5개 부락박게 않된다. 이 숫자는 대체로 제

주도 총 호수를 5만 호라고 한다면 그의 40%가 불타버린 것이며 부락 수로는 4분지 3

이 없서저버린 전례 없는 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위 국군을 강화하며 매 

부락마다 20명 내지 40명식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을 증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어디까지 인민들에 대한 학살과 파괴를 더 강화할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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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6일

반민(反民) 제주지부 개설

반민(反民) 제주지부 개설

(서울 2일 방송) 반민특위 제주지부에서는 그동안 특위 중앙사무국에 의한 사무를 진행

하여 오던 중 지금까지 작성한 반민자 명부에 의하면 90여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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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6일

사설 : 재일조선민청 결성 2주년 기념

사설

재일조선민청 결성 2주년 기념

전국대회의 의의와 청년의 임무

과거 3년간의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의 발전은 거대한 족적을 남기었다. 조국의 구국투

쟁과 민주건설 사업에 있어서 남북조선민청의 인민을 위한 영웅적 투쟁을 찬양함과 동시

에 재일본조선민청이 조국의 청년에 호응하야 재류동포의 정치적 자각을 높이고 조련(朝

聯)에 총력을 결집하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확대 강화하고 민족문화를 직히고 그것을 발

전식히는 대다한 노력과 재류동포의 생활권 방위 투쟁에 있어서 교육투쟁에 있어서의 모

여진 영웅적 투쟁을 높히 평가하지 안흘 수 없다.

이제 민청 결성 2주년을 제회(際會)하고 특히 대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크다고 본다.

조국의 정세는 우리가 갈망하든 통일국가의 수립이 목전에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북반부에 있어서는 민주개혁과 민주건설 사업의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조선 인민의 

갈 방향을 명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인민군대의 수

호 밋헤 승리의 선물을 직히고 그것을 견고캐 하고 발전식힘과 동시에 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을 싸는 건국운동을 전개하야 인민경제계획이 초과 달성을 목표하야 

인민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있다.

반면에 남조선 인민은 가혹한 탄압과 학살이 나날이 심하여저가는 조건하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기을 놓이 들고 남조선의 이승만 괴뢰정권을 분쇄하는 인민항쟁을 전개하면서 있다.

제주도 인민군을 선두로 여수 순천 구례 대구 포항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급 남조선 전

역에 버러지는 인민항쟁과 국방군의 반란 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하고 국토

의 안정을 도(圖)하야 조국의 독립을 직히고 민족의 멸망을 막으려는 조선 인민의 거룩

한 결의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케 남북조선의 정세는 각가운 장래에 완전 자주독립국가의 전취을 가능케 하는 기초

와 제 조건이 구비케 된 것이다.

조국 청년들은 인민공화국과 그 헌법을 수호하는 사업과 민주주의 건설에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애국적 순정과 헌신적인 행동은 민족의 정화이며 건국에 꼿다운 

초석을 이루우고 있다.

이런 정세하에 청년의 임무는 더욱 크다.

일본의 제국주의 ○○○○ 금회의 총선거○○○○○ 그 세력이 수습 ○○○○ 완료하고 

과반수 ○○의 ○회 내 세력을 이용○○ 일본의 민주화를 막○ 또다시 일본을 침략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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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편성하려고 하면서 있다.

헌법의 개정과 노동법의 개악 비일활동위원회(非日活動委員會)의 조직 등으로서 그 독아

(毒牙)를 나타내면서 있고 경찰력의 강화로서 비무장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있다.

일본이 침략국가로서의 재편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며 동아의 평화를 교란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은 이에 큰 경각심을 높히지 안흐면 안되며 일본의 민

주세력을 원조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호가 되는 것이다.

특히 재류동포의 생활권을 박탈하기 위하야 외국인재산취득정령(政令)의 적용 등을 책

(策)하고 불법탄압을 강행함으로서 재류동포의 범죄를 날조하고 밀무역 밀입국 등의 과대 

선전으로서 경찰력의 강화를 도(圖)하는 등 온갓 중상 모략과 심지어 악법률을 제정함으

로서 공공연히 재류동포를 박해하면서 있다.

여사(如斯)한 조건하에 노혀 있는 재류동포의 문제는 실로 청년으로 하여금 더욱 굳은 

결심과 각오가 요청되는 바이다.

재일본조선민청의 과업은 이중 삼중적으로 부담이 크다.

첫제 조국의 구국투쟁을 원조하여야 하며 둘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년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셋제 재류동포의 생활권을 방위하는 투쟁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첫제 조국의 구국투쟁은 이승만 괴뢰정권을 분쇄하는 투쟁을 조직하여야 하며  재일건청

(在日建靑) 민단(民團)의 반동단체에 대한 투쟁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민청과 조련(朝

聯)의 조직을 강화하고 민전(民戰)의 확대를 도(圖)하여야 한다.

둘제 재일조련은 투쟁조직임과 동시에 조선인의 자치기관이다. 조련을 통해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청년으로서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김일성 수상의 연두사에 청년과 학생에

게 준 말은 앞흐로의 재일민전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안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의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함과 동시에 조국과 인민에 충실한 애국적 민주사

상으로서 무장하고 훌늉한 민족간부가 되고 조국의 주인공이 되지 안흐면 안된다.｣

민족간부의 양성이 민청의 주요한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성인교육 문맹퇴치 등은 중

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셋제 일본의 반동세력에 대한 투쟁을 일본 민주세력과 공동투쟁함으로서 민족문화를 직히

고 재류동포의 생활권을 방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초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

여사한 곤란한 환경과 허다한 과업에 대해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해 온 민청 동무들에게 

인민적 경의와 동지적 악수를 올님과 동시에 판신(阪神) 지방에 중앙기관을 이전하고 전

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끝으로 두어 마디 요청코저 한다.

판신(阪神) 지방은 재류동포의 밀집지대임과 동시에 허다한 재류동포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을 보게 되는 중추신경이다.

특히 재류동포에 대한 일본 반동내각의 강압이 반다시 판신 지방에서 발단을 보게 되는 

것은 교육투쟁만 보아도 적이 가장 적극적이며 총역량을 집중한 것이 판신 지방이다. 더

욱 외국인재산취득령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도 조선인의 생활권이 극도로 파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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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판신 지방이다.

판신 지방은 직업별로도 중소상공업자가 많으며 영향도 또한 클 뿐 안이라 이해가 가장 

큰 판신 지방의 동포가 적극적으로 이 투쟁에 궐기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이 대회를 기회로 판신 지방 투쟁조직에 민청의 전 역량을 경주하고 승리의 기초인 주체

적 조건의 확립을 도(圖)하고 중소상공업자를 조련에도 포섭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534 -

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20일

사설 : 상업신문의 허위보도에 경각심을 높이라

사설

상업신문의 허위보도에 경각심을 높이라

(이전 생략)

3월 17일부 석간 대판신문 제1면에 보면 ｢제주도의 공산당 테로｣라는 기사가 크게 취급

되고 있는데 기사에는 제주도를 탈출한 동도 재주(在住)의 3유력자는 15일 경성에서 ｢동

도 6만5천의 주민은 공산당의 테로에 의하야 가옥과 식량에 결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원은 작년 이래 2만 호의 가옥과 34개의 학교를 소각하고 14의 정부 건물

을 파괴하고 제주도 30만 인구 중 공산당원은 3백명 그의 동정자가 약 1만5천명이라고 

기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얼마나 무책임한 허위보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으나 일

본 인민대중에게 이러케 선전함으로서 전자의 목적을 달성시킬여는 것이다.

우리는 또 한 번 이 신문의 의도를 구명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공산당 운운이라는데 현재 조선에 공산당이 있는가. 제주도를 탈출한 유력자이라면 조선

에는 1946년 11월 23일에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의 3당 합동으로 남조선노동당이 되였

다는 사실을 몰을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원 300명이 2만호의 가옥을 소실시켯다고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2만호라

면 제주도 총 호수 5만호의 40%나 되는데 이는 상식으로 판단하여도 그네들의 얼토당토 

않은 보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녀들의 의도는 내변(奈邊)에 있는가.

첫제 이(李)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합리화할여는 데 있다.

서울 2일 발 합동통신에서 전하여 온 그들의 담화 즉 제주도에서 불타버린 가옥 수는 2

만여호(5만여호 중)이며 4백여개 부락 중 현재 남어있는 부락이 105개 부락박게 않된다

는 전례 없는 참상을 음폐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둘제 공산당 테로라는 반공의 유일한 상투 수단으로 민주세력을 억압하고 대중을 분리시키고 

민족의 빛나는 독립을 방기하고 나라를 팔이랴는데 목적이 있으나 일체의 일상 투쟁을 통하

야 인민의 나날이 성장하고 체험하고 있고 사태의 발전에 따라 반공 세력의 쇠퇴약하고 있는 

것은 아모리 매일의 상업신문이 모든 데마를 한다드래도 움지길 수 없는 세계적 사실이다.

지금 우리 조국의 남반부 전역에 버러지고 있는 인민항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

수하고 국토를 완정시켜 조국의 독립을 지키고 민족의 멸망을 막으려는 조선 인민의 거룩

한 구국투쟁임을 또 한 번 잘 알고 확고한 신념 밑에 이와 같은 허위 보도에 대한 경각

성을 높히며 그의 반동성과 음모를 분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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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20일

인민군 대책에 피로 곤비(困憊)하는 이(李) 정부 국군

인민군 대책에 피로 곤비(困憊)하는 이(李) 정부 국군

(서울 14일 발 합동=건설) 한국 육군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은 제주도 급 호남지구의 ｢폭

동토벌｣ 강행에 대해서 1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군 당국은 제주도와 호남지구의 군부 진용을 강화하고 일대 소탕작전을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작년도의 4･3사건 이래 호남지방은 작년 여수사건 이래 반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폭도를 지금까지 섬멸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일반은 적지 않은 의혹을 갖고 있는 모

양이나마 이것은 폭도들이 게리라 전술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상 그 섬멸을 기한다는 것은 

특히 지난(至難)한 것이다. 게리라 작전의 기본 원칙은 ｢적진아퇴(敵進我退)｣ ｢적퇴아진

(敵退我進)｣ ｢적주아속(敵躊駐續)｣ ｢적피아타(敵避我打)｣이다. 그럼으로 이것을 섬멸함

에는 일반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은다.

일반 민중은 적의 행동을 신속히 군경 당국에 보고함과 동시에 군의 행동을 절대로 적 

측에 알려서는 안 된다. 또 식량 의류 기타의 편의를 폭도 측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민

중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군 측의 비행을 엄중히 취체하고 행정관청 급 민족진영의 민

중조직 계몽운동 선무공작 이재민의 구호대책 등이 긴급 조건이다. 고로 현 작전지구의 

관공리은 이상의 요지에 빛우워 군의 행동에 절대 협력해서 제주도 급 호남 지구를 하루

밥비 평정해서 도탄에 신음하는 지방 주민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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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3월 27일

4･3투쟁 이후 (제주도)

4･3투쟁 이후 (제주도)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만 하여도

1만6천1백77호 소실(燒失)

이전 제주도를 시찰한 이(李) 정부 국회의원 주기용 씨는 제주도의 실상을 다음과 가치 

말하였다.

(1) 제주도는 해방직후 인민공화국으로서 발전하였고 조선의 작전기지 급 사상전략의 중

요 거점으로 모략과 선전 공격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태 수습을 일 지역의 

문제 해결로서 취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의 수습은 전국적 사태 수습 중에서도 지중지대(至重至大)의 긴급 문제이다. 그러

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는 파견군사령부와의 긴밀한 연락하에 전승에 적극 협력하야 민심 

수습에 노력하고 있다.

한라산에는 일만이천의 동굴이 있고 자연동굴하고 일본군의 판 호, 게리라전에 숙달한 사

럼들이 판 잔호 등 무수의 호가 처처에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은 일본군이 매장하여 놓은 무기를 파서 사용하고 있고 산악지대를 경쾌하게 

다니는 폭도의 진압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2)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 등은 4･3사건 후 소실 가옥 16,177호, 인민 사망자 1,193

명, 중상자 409명, 이재자 수 86,797명인대 이 이재민들은 식량품이 없기 때문에 해초 

산초 등으로 날을 보내고 있고 풀 우에서 기거하고 있다.

(3) 이재민의 주택 건설에 대하야 비행기로 정찰한 바에 의하면 중간지대의 부락은 개무

(皆無) 상태이고 농경지 9만 정보의 대부분은 종자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식량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난점이 있고 국회의원은 크달한 관심을 갖을 것을 절망(切望)함과 동시에 

정부도 여기에 대하야 급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교 피해의 내용은 초등학교 45 교실 수 179 중등학교 2 교실 수 11 고 상기 피

해액은 4억 6천여원의 방대(尨大)한 금액에 달하고 있다. 금반의 사건에 교사 64명 중등

학생 283명이 가담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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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5월 8일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

한위(韓委) 제주도 시찰

(서울 5일 발 합동) U･N신한국위원회 제2분위에서는 제주도 진상을 시찰하고 5월 10일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 감시 차로 8일 오후 제주도로 출발하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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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5월 22일

사설 :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야

사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야

남조선노동당을 위시하야 8개 정당단체로부터 전국의 정당사회단체에 대하야 조속한 시일

에 미군을 철퇴시키고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위해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에 총집결할 

것을 호소하며 북조선 민전 중앙위원회에 서한이 도착되자 동 중앙위원회는 2차에 걸쳐 

신중히 토의를 거듭하고 이를 절대 지지 찬동하고 각계각층의 대표를 선출하야 5월 25일

에는 평양특별시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회한(回翰)을 보내였

다고 14일 평양방송은 전하여 왔다.

해방 후 4년간에 우리 민족은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위하야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정책과 그 주구의 매국멸족 정책에 반대하여 남반부 인민들은 놈들의 대량검거 투옥 학살

을 박차고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북반부의 인민들은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의 승

리의 결과로 완전 자주독립의 초석을 싸왔으며 남반부 인민들에게 크나큰 희망과 자신을 

주게 하였다. 38선을 경계로 한 이 두 가지 형태의 싸움은 모다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에

로의 성전이였다.

이 결과가 작년 8･25 총선거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승리를 기록

하게 된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제국주의 국가 급 그 주구들의 음모와 

간책을 여지없이 분쇄하는 우리 민족의 결의의 표시이며 피나는 투쟁의 승리의 기록이다.

해방 후의 조국은 38선을 경계로 한 소미 양군의 각기 진주한 남반부의 인민과 북반부의 

인민은 각각이 노여 있는 조건 밑에 그 투쟁 형태도 달렀었다.

남반부 인민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며 그 주구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을 소탕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창건하기 위한 싸움이였으며 북반부의 인

민들은 위대한 쏘련 군대의 지도와 원조 밑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소탕하여 그들의 부

흥을 막고 제반 민주개혁의 철저한 실시와 인민경제 건설이 당면한 목표였다.

이러한 당면한 투쟁조건 속에서 남･북 민전은 인민의 절대한 지지와 피투성의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된 것이며 이 남･북 민전의 빛나는 승리는 필연적으

로 조국 완전통일 민주주의전선으로 발전케되는 결정적인 단계에 돌진된 것이다.

남반부 인민의 결정적 승리가 제주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및 강원도 일대에 해방지구

로서 기록되면서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5차 내각회의는 공화국 남반부의 토지

개혁 실시를 위한 법령초안위원를 조직하야 미구(未久)에 토지개혁법을 실시할 각오와 

결의를 명시하여 남반부 인민의 승리를 법적으로 보장할여고 하고 있다.

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려는 의의는 북반부 인민의 승리가 직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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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물질적 기초이며 이 위에서 남반부 인민의 가열한 구국투쟁의 최후 승리를 보장할 

물질적인 힘을 보지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의 인민은 오로지 외군을 강토 내에서 모라내

고 완전 자주독립을 위한 싸움에로 온갓 정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금회의 

남반부 토지개혁의 실시와 남북 민전의 통일로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제창하는 것은 

가장 시의에 적절한 조치이며 멀지않은 장래에 외군을 철퇴시키고 완전 자주독립 전취하

는 정치적 전제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북조선 민전의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에 있어서 남조선 

민전의 제국주의 및 그 주구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투쟁의 승리의 결정이라면 전자는 건

설을 통해서 제국주의 및 그 주구의 준동을 막는 물질적 기초를 쌓음으로서 인민권력을 

확립함으로서의 제국주의 및 그 주구에 대한 투쟁이며 후자는 직접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 정책과 그 주구의 망국멸족 정책에 대한 투쟁 즉 이승만 괴뢰정권을 타도하여 인민권

력을 새우려는 투쟁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남반부의 인민의 혁명적 앙양과 북반부의 인민의 승리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과 그의 발전에 있어서 남북통일의 가능한 조건이 완전히 성숙

되였다. 남북의 인민은 무엇보다도 국가적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북 민전의 통일롯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는 것은 남북조선 인민의 

요구에 수응(酬應)하는 적절한 조치이라고 본다. 이승만 괴뢰전권은 완전히 고립하야 내

부로부터 붕괴하면서 있다.

특히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민주독립당 등등의 완전히 이 정권을 반대하야 적 삼고 통일

전선에 집결된 것은 의의가 깊다.

한줌도 못되는 이승만 김성수 이범석 신성모 임병목 살인매국도당으로 된 제국주의 주구

인 괴뢰정권 타도에 전 조선 인민은 최후의 싸움에로 집결되였다.

3천만이 갈망하든 남･북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의 서광은 비추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기빨이 삼천리 강산 방방곡에 휘날리는 날은 닥쳐왔다. 형제들아 일어나서자.

(194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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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6월 12일

제주도인민군 이덕구 사령관 전사설

제주도인민군 이덕구 사령관 전사설

(제주 9일 발 합동) 제주도인민군 총사령관 이덕구 씨는 지난 7일 경찰부대와 교전 끝에 

전사하였다. 즉 제주경찰 화북지서 정영주 경사가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지난 7일 오후 4

시경 ｢작은가으리｣ 부근 ｢양굴｣ 속에서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씨 부대와 교전한 것이라 

하며 이덕구 씨의 시체는 방금 제주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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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신문(大衆新聞)            1949년 6월 27일

이덕구 씨의 전사설에 대한 의견

이덕구 씨의 전사설에 대한 의견

이승만 괴뢰정부가 7월에 종료될 미군의 철퇴와 남조선 5시 1도 80여 군에 긍한 인민무

장부대의 영웅적 투쟁에 자신의 몰락될 것을 깨닷고 단말마적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과거 동조(東條)나 히틀어 식으로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역선전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주폭동설이라든지 원산항 등의 조차라든지 그들의 생명을 하로라도 더 연장

할여는 흉악한 음모로서 가진 허위보도를 그들의 아방궁에서 박조(迫造)하고 있다. 특히 

알여지는 말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이승만 군경들이 선전하기를 ｢지금 평양에까지 국방

군이 들어갓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며 소위 국방장관 신성모가 자기 부하들이 의거

를 일으키고 인민군에 투항하는 것에 못이겨 ｢이북 인민군도 투항을 하였다｣는 사실무근

의 허위선전은 속아넘을 인민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씨가 전사하였다는 발표는 작년 9월에도 있었고 또 

지난 9일에도 발표하였다.

이는 불꽃가치 일어나는 인민들의 항쟁에 겁낸 그들의 허위보도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들

의 보도의 본질로 보아 명백히 알 수 있는 문제이다.

홍길동이와 가치 죽여도 또 홍길동이가 나타나는 식으로 전사하였다 전사하였다 하다 보

아도 이덕구 씨는 아즉 건투를 하고 있을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또 전재하였다는 보도

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보도의 부정확보담도 기만보도라는 것을 우

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닷고 그들의 여명의 멀지않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猪飼野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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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新聞)

국제타임스

(國際タイム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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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4월 26일 / 1면 

제주도 폭동 수습

제주도 폭동 수습

(UP서울 25일 특전)  

<판독불가>



- 550 -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7월 25일 / 1면 

제주도 보고

제주도 보고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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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2일 / 1면 

한국에 반란 발발

공산분자 지도 제5사단의 제14여단 

한국에 반란 발발

공산분자 지도 제5사단의 제14여단 

(서울 20일발AFP=공동) 남조선에서의 한국군의 반란은 ○○에 중대화되고, 정부국의 성

명에 의하면 반란군은 제5사단의 제14여단, 이 부대는 공산분자 반란 중심지인 제주도에

서 이동을 해서 여수로 집결 중이었다. 반란은 40명의 공산분자에 의해 지도 받고, 2천5

백 명이 이에 따른 것이었다.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일부의 보도에 의하

면 대○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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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3일 / 1면 

한국 정부의 일대 시련

반란 오래 끌면 전국에 파급 우려

한국 정부의 일대 시련

반란 오래 끌면 전국에 파급 우려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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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4일 / 1면 

[사설] 한국군 반란의 교훈

[사설] 한국군 반란의 교훈

북조선 인민군의 환○○○○○○○○○○○○○○○○○○○○○○○○○○○○○○○○

○○○○○○○○<판독불가>

그 국방군 가운데 일부이지만 반란군을 냈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일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반란군은 ○○한 여수, 순천, 구례 등 가는 곳 ○○○○을 외치고, 한국

인민공화의 ○○을 걸쳐서 그 보다 나은 정치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군의 이러한 반란은 이제야 시작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있었고, 특히 제주도에서

의 국방경비대의 이러한 경향은 ○○한 것이 있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군이라 

해도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무력적 강점에는 응할 수 없다는 민족적 양심이었다. 그 

대규모 반란까지 일어난 데는 외부로부터의 ○○의 간섭이지만, 그것보다 남조선의 사태

가 끝까지 서두르게 한 것이다.   

국군의 반란은 일반인민○○○○○○가 되어, 무장한 본격적 전투○○이고, 지금까지 산

악에 숨어 있는 ○○ 없는 해방군은 물론 지하에 숨어 있는 혁명세력에 미치는 반군의 

○○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반란군은 여수를 지점으로 하여 북상, 21일은 부산 방면으로 

크게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남북, 경상남북의 4개의 도는 좌익세력의 ○○한 활동이 

있는 지역으로 1946년 10월 인민항쟁과 그 후 ○○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인민의 정치

사상은 ○○하다. 반란 부대는 이 지역을 일일이 통과하면서 마침내 ○○로 성공할 것이

다. ○○○○○○○○○○○○○○○○○○○○○○○○○○○○ 

원래 남북의 평화적 통일책은 미소 협조의 ○○○○○.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완전○○○

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남조선의 단독선거에 의한 대한민국의 수립은 남북 평화적 통일

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북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마침내 쌍방에 

대한 빌미는 결정적 이유가 되어 쌍방의 지도자가 “내란은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

더라도 사태는 역으로 심각함이 더해 갔다. 이번 반란은 그 위험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수가 ○○○의 지역으로서 ○○○은 제주도행을 하려는 두 사람 중 누구를 부르는가의 결정적 

○○에 직면하고 있는 것, 무장이 ○○를 견디는○○○ 구비한 것, 혁명계통이 ○○○○○○○○

○것 등 그 주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출혈에는 ○○○○○○○○○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곧 남조선 일체가 동란장으로 만들면 ○○○○ 하는 것은 위험하다. 

○○○○○○○○○○○○○○○○○○ 남조선의 사태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 이러한 만성

적 ○○대로 사태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쿠데타까지 발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란이 지닌 중대한 특징은 ○○, 제주도의 독립된 인민항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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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의 반란에 의해 일거○○을 비추어 온 것이다. 좌익은 「제주도의 인민을 무력적 진압

에서 구조하라」고 남조선 일체에 미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여러 번 정부군의 반란으로 나

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더해진 집중적 공격은 본토에서 분산되어 이 반년은 

○항해 온 제주도의 인민해방군에도 ○○○○○○○○○○

한편 한국정부는 이번 반란군에 대한 수습책을 제주도 ○○○○○○○○○ 맡기려고 하고 있

다. 그 방법을 한 발 나가기까지 사태는 지금○○○○○○○. 남조선을 동란장으로 만들 것인

지, 아닌지는 정부의 진압 방법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시련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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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4일 / 1면 

우주선

우주선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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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0월 29일 / 1면 

여수에서 시가전

제주도에서도 반란 계속

여수에서 시가전

제주도에서도 반란 계속

(UP서울(경성) 28일 특전) 여수에서는 시가전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판독불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사건이 일어나 24일 경관과 민중 3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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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1월 7일 / 1면 

제주도 인민군 총사령 쓰러지다

제주도 인민군 총사령 쓰러지다

○○서울(경성) ○○○, 한국국방부는 5일 제주 ○○○작전에서 제주도 인민군 총사령 이

덕구 외 간부 다수를 쓰러뜨렸다고 발표했다. (신아통신=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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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48년 11월 20일 / 1면 

제주도 계엄령

제주도 계엄령

(UP서울(경성)19일 특전)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반

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18일 계엄령을 포고하고, 제주도에 있는 국군 제7연대장을 계엄사

령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서울(경성) 동방 110K 오대산 부근에서 게릴라 부대와 경찰대

의 대규모의 전투가 행해지고 있고, 경찰당국은 18일 경찰대와 국군의 특별 부대가 오대

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신문(新聞)

신조선신보

(新朝鮮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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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1일 / 1면

한위(韓委)의 지방시찰연기

한위(韓委)의 지방시찰연기

(서울 21일발 고려) 

국련신한국위원회공보관인 자버트는 21일 덕수궁에서 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공보 제10호

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원회는 제14차 회의에서 일반 정세 및 

피해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제주도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남지방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18일 비행기로 출발했는데, 제주도 지방의 기후악화

로 인해 불가능하여 이는 5월로 연기하게 되었다. 제1분과위원회는 4월 25일, 기차로 전

남지방으로 출발하여 구례, 순천, 여수, 광주 방면을 시찰할 예정인데 시간관계상 주로 주

요목적에 활동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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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1일 / 2면 

사상 9만 손해 15억

제주도 사건의 피해 판명

[4월의 족적]

사상 9만 손해 15억

제주도 사건의 피해 판명

[4월의 족적]

남(南)

1일 ∇한위 제1분과위원회는 31일 사회당 당수 조○앙씨를 초청해서 면담

∇한위 엘살바도르 대표 마가나씨는 30일 중앙청에 이 국무총리를 방문, 신임 인사를 말

함과 동시에 환담

2일 ∇이승만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30분 내외기자단을 회견, 북한과 소련과의 협정

은 주종 간의 약속이다. 일본에 대한 미곡 수출은 ○려 없음이라고 말했다.

썸머타임 실시

3일 ∇내무장관 김녕○, 미부인 살해사건 진상 발표

∇암흑에 휩싸인 서울 시가지에 1천○7십5개의 가로등을 설치한다

∇국무총리 직속하에 방○국 설치

4일 ∇남북교통정지전력을 이용하여 생산증가에 주력

∇언론의 ○○에 정부와 협력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신문통신사장 회의 개최

∇원조물자대행기관으로 한미공사개설

∇국산비료판매가격 책정

1, ○실료 6천원 2, 과석 5백원 3, 명반석가리 2백5십원 4, 골분 1천2백원 5, 비○자유 

5백5십원 6, 배합비료 1천원 7, 석회질소 1천원 이하

5일 ∇71차 국회에서 정광호가 제의한 썸머타임 실시중에는 국회 개회 시간을 오전 10

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결

6일 5일의 독금○ 식목일 식전 거행, 전국 각 지역에서 성대히 거행

미국으로 유학생 10명 파견

9일 ∇관공리 부정 적발 범위를 이 대통령 기자에게 말하다

∇사회부에서는 계획중이었던 미국 유학생을 보건, 위생, 노동 3개부문부터 10명을 파견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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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일동포의 강압에는 상당의 조치를 취한다고 임 외무장관 언명

14일 ∇국가예산에 남북통일을 협의하기 위해 한위 1분위가 김 재무장관을 초청해서 협

의

15일 ∇외무부 직원들이 서울 시내 ○남동에 1만 그루 식수

∇식량중점배급은 관리우선배급이 아니라고 정부대변인 말하다

하와이 동포로부터 구제물자

17일 ∇식량임시조치안수정안을 가결

∇서울 15일발 고려지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사건에 대한 피해액은 ‘사상 9만, 가옥, 가

축 등 포함해서 15억원’

∇미원조○○취급대행기관은 기존 8곳을 폐지하고 새롭게 4곳을 설정했다

∇하와이동포로부터 구제물자 8천5백톤 도착

19일 ∇수개월 이내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이 대통령특별담화 발표

∇금년중에 전력을 1십2만8천 KIV로 생산한다고 상공부 당국 당면의 문제를 말하다

21일 ∇양국 친○발전에 전력을 다한다며 무츠초 대사 <판독불가>

22일 ∇ECA미국회에 대해 한국 부흥에 2억달러 지출을 요구

23일 ∇특히 이재민의 구제에 관심을 보인다며 이 대통령 지방시찰에 대해 이 국무총리 

말하다

일본에 수출 1호 배 출범

24일 ∇한,일통상협정식 조인

∇한,일무역협정에 따른 수출 1호 배 출발

25일 ∇지방시찰을 위해 출발한 이 대통령 대구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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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1일 / 2면 

고향재건을 위해 이호친목회 결성

고향재건을 위해 이호친목회 결성

재일 이호 출신자는 오사카를 시작으로 도쿄7 외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1,2구가 별도

로 향리의 구제사업을 실행하고 있던 차에 얼마전 마을이 하나가 되어 잿더미로 변했을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생야구 저사야 서2정목 15에서 이호친목회결성대회

를 개최하여 리민 다수 출석 하에 마을을 서로 도와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거했다.

회장 김상○, 부회장 양남○, 안○규, 총무부장 신명조, 재정장 김○○, 문화부장 김윤화, 

청년부장 고두옥, ○○○○, 김희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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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8일 / 2면 

제주도의 이재민을 구하라

본사의 외침

제주도의 이재민을 구하라

본사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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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18일 / 1면

[사설] 제주도의 참상에 통곡하다

[사설] 제주도의 참상에 통곡하다

제주도는 꿈의 나라이며 전설과 시의 나라이다. 동백꽃이 피고 오렌지 향기가 감돌며 풀 

뽑는 노래가 한여름 푸른 하늘을 흐르고 여행객의 가슴에 달콤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평

화의 고향이다.

그것이 지금 사상 9만, 가옥과 가축 등의 손해가 15억이라는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민은 제주 총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이다.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살 집도 없는 우리 동포를 대체 누가 구할까?

재류동포여! 한 되의 쌀, 한 장의 셔츠, 1원의 돈을 모아서 우리들의 형제를 구하라!

평화로운 고향 제주도

태평양의 파도가 조용히 절벽을 씻고 수려한 한라산이 청공 높이 솟아 있으며 산허리에는 

방목하는 우마가 유유히 풀을 먹고 있다. 해변에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산촌부락에서

는 풀을 뽑는 노래가 흐르고 실로 이것이 조선의 최남단 태평양의 파도 속에 누워 있는 

제주도의 모습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조건에 제약을 받고 농민에게는 혜택받은 토지는 아니었다. 돌이 많고 

바람이 강하고 게다가 논이 아주 적다.

그러나 도민은 묵묵히 일하며 생활을 영위하며 제주 독특의 체제를 일궈냈다. 이는 제주

도에는 지주라고 칭할 정도의 지주는 없고, 거지라고 할 정도의 거지는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성실히 일하면 일단 먹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체제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섬이라는 지정학적 입장으로 도민은 스스로 원심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고, 

젊은 청년들은 경쟁하듯 향관을 떠나 타국에 타지벌이 대성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이들 향관을 떠난 사람들은 타향에서 성공하더라도 평화롭고 소박한 고향에 대한 어릴적 

향수가 늘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섬은 평화의 고향이었다.

처참한 생지옥

4월 15일의 서울고려통신에 의하면 한국정부의 발표로

인명사상 총수 8천7백9백9십명

  사망 1천6백6십8명

  중상 6백2십3명

  경상 1천2백3십1명

  행방불명 3십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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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 피해 총수 1억7천4십9만원

  가축 손해 총수 1십2억8천1천5십1만원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숫자로 판단해도 사상자가 제주 총인구의 3분의 

1이며 가옥 가축 손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대부분이 잿더미

로 변한 것은 상상된다.

또한 사상자가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재민은 도민의 절반 이상이라기보다 그 대

부분이 재난을 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3월 18일의 서울 합동통신에 의하면 제주도를 시찰한 주 국회의원의 담화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남원, 북촌, 동복, 서귀포 등은 4ㆍ3사건 후에 소실가옥 1만6천1백7십7호 인민사망 1

천1백9십3명, 중상자 4백9명, 이재자 8만6천7백9십7명으로 이들 이재민은 식량이 없

어서 해초, 산초 등으로 그날 그날을 보내며 풀 위에서 기거하고 있다.

2, 이 이재민 주택건설에 대해 비행기에서 정찰한 바에 의하면 중간지대의 부락은 아무것

도 안 남았으며 농경지 9만 정보 대부분은 종자를 뿌리지 않았다.

이상은 모두 통계와 같은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병화(兵火) 중의 집계이

므로 다른 날 다시 상세한 조사를 한다면 숫자는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어찌됐든 제주도

민의 대부분이 재난을 당하고 그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헤매이며 기아에 직면해 있다는 점

은 명백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민은 극도의 영양실조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고 걷기

조차 힘들어 기어서 움직인다는 실로 생지옥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

집은 부락마다 불태워지고 나무라는 나무는 모두 쓰러지고 만목처량, 시체가 곳곳에 쌓여

있다고 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기운이 돈다. 필자는 이 이상 형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

다. 상상과 추찰(推察)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잔인한 참상이 전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구제에 분기(奮起)하라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동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약간의 빵과 의류와 금전을 

모아서 보낸 기억을 갖고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가 국내의 동포의 불행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이었다. 지금 제주도의 참상을 언어로 다 할 수 있을까. 이를 그대로 방치

할 것인가. 재일동포 사이에서도 도처에서 추도회를 열고 혼을 위로하고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제주도의 생지옥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무고한 동포를 위해 최소한 한 조각의 빵이라도 한 장의 셔츠라도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의 이재민을 구제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은 동포로서의 의무의 일단을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교통과 통신의 단절로 인해 제주도의 실정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

나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도된다면 세계는 그 비인도성에 눈을 뺏길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



- 569 -

대적 구제의 손길을 뻗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제창한다. 빨리 이재민 구제기관을 만들어 

당장 사업에 착수할 것을.

한 장의 셔츠, 한 줌의 쌀, 비록 1원이라도 희사하여 이를 제주도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

가. 이러한 계획은 반드시 연합군에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이재민은 

풀뿌리를 씹으며 우리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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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25일 / 1면 

‘두 개의 조선’ 현지보고(3)

피에르 프랑스 통신특파원의 기록 

‘두 개의 조선’ 현지보고(3)

피에르 프랑스 통신특파원의 기록 

두 개의 정부 개점 /너무 서두른 모병 /어수선한 남선

군정이 끝나고 국회 개원

1948년 8월 15일 의사당 정면 앞에 맥아더 원수와 이 대통령이 해를 향해 무○하게 서

서 조선의 국기가 깃대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

  3년 동안 그곳에 펄럭이고 있던 한국기는 ○○깊은 침묵 속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만세가 시작되고 메아리쳐 간다. 임명받은 지 아직 10일도 안된 한국정부 전원이 참석

했다. 중국전쟁의 ○장이며 동시에 청년대의 대장인 총리 이○○, ○경성경찰대장, 외무

대신 장택상, ‘한민당’의 집행위원이면서 전 이 대통령 ○○관 내무대신 김치홍, 그 외 

9명의 대신, 2백명의 의원과 기념일에 모인 거대한 군대가 그것이었다. 미국 군정부 하

지 장군은 이 박사와 3년간의 성급한 나머지 대단할 것 없는 논쟁에도 드디어 이별을 

고하고 수일 후에는 합중국을 향해 ○상의 사람이 될 것이다.

헌법의 규정과 정부의 조직은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매우 ○○이 있는 이 대통령과 책임

있는 정부와 상당히 상징적인 대통령의 여당 ‘한민당’과의 관계는 재미있게 되었다. 

국민의회는 어느 역류를 인정했다.

그런데 1국을 성장시켜 가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우선 관계 진척 없는 5월 14일 

북조선의 공산당원은 스위치를 끄고 남조선에 대한 전류의 모든 공급을 끊었다. 남조선은 

전력의 통상 소비의 30~40%밖에 자급할 수 없었다. 다음은 민족의 동요를 맞이하는 일

이다. 인플레이션은 격화되어 간다. 농민은 쌀을 암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선호하고 경찰

대의 총성에만 종종 양보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특히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1십만 

혹은 2십만의 북조선의 침입, 또는 내란을 저지하는 것은 3만의 경찰대원으로는 불가능

할 것이다. 2개월 동안 모병사무소는 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군대는 2만에서 5만으로 증

원되었다. 미군이 ○○를 실시하여 소련군이 북한에서 한 것처럼 <판독불가> 그러나 남부

에서는 너무 빨리 병사를 모집한 듯 하다.

소련군 북선 철수 선언

남조선에서 정부의 조직에 대항해서 북조선도 정부를 ○○한다는 선언으로 답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소비에트적인 성격의 정부이다.

8월 25일 시민에 ○○의 명부에 대해 찬반을 투표했다. 인민위원은 물론 찬성투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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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상당수 조선인이 그 ○를 보내왔다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9월 9일에 선언되

었다. 총리 김일성이 주반이며 2명의 부총리가 있다. 이는 ○남선공○당서기장 박헌영 및 

김○식과 함께 4월에 평양에 온 좌파 철학자 홍명○이다.

그러나 8월 25일 이래 남조선에서 ‘분○파’이면서 극우적 정부의 조직에 대해 격하게 항

○한 김○식과 김구는 그들에게는 국○의 분열이라고 보이는 북조선 정부의 조직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로 격하게 항○했다.

‘인민최고회의’는 5백7십2의 의석중 3백6십개를 남조선인에게 충당했다. 2천만의 인구 

대 1천만 인구 비율에서이다.

이는 왜냐하면 신정부가 전국을 대표하고 언젠가 붉은 별의 신국기를 전 조선에 펄럭이게 

한다고 하여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에서는 수도를 잠정적으로 평양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가능해지면 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9월 19일 모스크바는 1월 1일까지 소련은 한 명의 병사도 조선에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방송했다. 그러나 미국 병사는 남아 있다.

잇따른 테러 사건

남조선에서 징병이 완전히 너무 서둘러서 실시되었다.

10월 19일 제주도에 출범할 예정인 보병 제14연대의 4십명의 군인이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2일 후에 반도의 최남단은 총화(銃火)와 유혈의 바다가 되었다. 

4월 이래로 제주도는 내전의 무대가 되었다. 공산당 소동에 대한 경찰대의 잔인한 진압이 

도내에 폭동을 일으켰다. 군대에 구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제14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했다.

경찰대원이 무자비하게 ○○ 인민의 증오가 용솟음친다. 6일 후에 정부군이 ○○ 포함된 

2개 도시를 ○회했을 때 백색 테러, 적색테러가 행해졌다. 지난번 수를 넘지 않았다고 해

도 비슷한 정도의 희생자가 총형 집행반의 탄환 아래 쓰러지는 죽음을 공포를 외치면서

몇 백명이나 ○○된 경찰대원, 남자, 부인, 노인, 아이의 공포스러운 사진을 우리는 ○○

나 볼 것이다. 이는 만약 미군이 철수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후에 일어날 잔학의 날의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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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5월 25일 / 2면 

당선자 판명 

제주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판명 

제주 국회의원선거

(서울 13일발=고려)

5월 10일 제주도에서 치러진 보충선거는 양호한 성적 가운데 종료, 개표 결과는 다음의 

사람들이 당선했다.

갑구 홍순영

을구 양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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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6월 1일 / 1면 

귀순 6천, 사살 5백

제주도의 전화(戰火) 일단 숨돌리다

귀순 6천, 사살 5백

제주도의 전화(戰火) 일단 숨돌리다

(서울 21일발=합동)

내무부에서는 2월 19일 제주도에 경찰○원대 5백5명을 파견하여 육해군 및 현지경찰과 

협력하여 반○○○에 노력한 결과 절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난 18일에 만 3개월째에 귀

환했다. 이에 관해 장 내무차관은 20일 파견대장 김○일의 보고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6천1십4명(남자 2천9백7십4명, 여자 3천4십명)을 ○○했는

데, 그 중 1백6십3명을 석방하여 1천8백5십1명은 조사를 마쳤다. 4월 15일부터 5월 14

일까지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사살 4백9십5명, 포로 1천5백2십4명, 미국제기관총 1정과 기타 무기 5십정 압수, 의류 

1천3십4점 압수, 식량 다수 압수, 경찰 측 피해는 중상 5명, 자동차 2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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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선신보(新朝鮮新報)             1949년 6월 8일 / 2면

주간 움직임:

남(南) 5월 19일 제주도파견 경찰부대 귀환 환영식 중앙청○당에

서 거행한다

주간 움직임:

남(南) 5월 19일: 제주도파견 경찰부대 귀환 환영식 중앙청○당에서 거행한다

남(南) 5월 19일: 제주도파견 경찰부대 귀환 환영식 중앙청○당에서 거행한다 ∇선박이양

협정조인식을 거행한다 ∇수입절단의 사고에 대한 허위선전에 이 국무총리 경고를 발하다

20일: ‘미군은 책무를 다하고 철퇴해야’한다며 이무, 국방 두 장간이 공동 성명을 발하다 

∇군사고문○○○는 자유라며 한위 쟈버트씨 기자단에게 답하다 ∇중앙학도○○대결성식

에서 배재, 중앙, ○○ 각 중학을 표창

21일: 상해 재류 동포의 귀환은 항공기로 ○○○○

22일: 남북협정은 불가능, 신 국회의장 기자단에게 발표하다 ∇군산 해양대학에 예산 1억

엔, 당국 해○양성에 본격화 ∇밀수입 일소를 목표로 정부에서 연석회의

23일: 제3차 국회 개회 ∇민간의 단파교신 금지 ∇장 내무차관○○ 일체를 ○○

24일: 육군사관학교졸업식 거행 ∇대북방송진에 감사장 ∇육군간호학교졸업식 거행 ∇○

○시찰○일행 항로로 출발했지만 김○○씨 선박 <판독불가>

26일: 무혈통일이 ○○, 미군의 <판독불가> ∇제3차 본회의에서 본년도 추가예산안 상○ 

∇ECA의 에스폴 여사 조만간 방미하기로 결정 ∇중○학교민주교육연구회 열린다

27일: 국회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재○안 결정한다 ∇방미○○○○○폴란드

에 도착 ∇38선 ○○대에 대규모 방문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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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新聞)

조선일보동경

(朝鮮日報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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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1948년 4월 27일 

제주도에서 폭동! 남선 선거 방해인가?

제주도에서 폭동! 남선 선거 방해인가?

(경성 UP발) 지난 2일 조선 남단의 제주도에서 공산당 지도에 의한 폭동과 태업이 발발

하고 위기 상태에 빠져 있어서 23일 남선경찰특별대는 이것의 진압을 위해 현지에 급행

했다. 미점령군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폭동 발생 이래 적어도 46명의 사망자를 내

고, 또 폭동은 격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경성에 닿은 모든 정보에 의하면 통신기관은 절

단되고 산포된 전단 삐라에는 경관은 우익 정당도 공산주의자와 함께 궐기하라고 게재되

어 있다. 폭동의 원인은 통신기관의 두절로 불명하지만 오는 5월 10일 국운에 의한 남선

선거를 방해하려는 공산당의 새로운 움직임과 시간을 같이하여 발발하고 있다. 한편 평양

방송에 의하면 북선인민위원회는 28일 개최되어 전조선의 헌법을 토의할 예정이다. 「김

구 씨」는……평양의 남북조선정당 연석회의에서 남선의 선거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들은 

통일독립정부를 요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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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1948년 4월 28일

제주도에서 미군기에 발포

제주도에서 미군기에 발포

(경성발 UP=공동) 남선 점령 미군 당국은 26일 미군 D47형기가 지난 24일 제주도의 제

주비행장을 이륙하려고 할 때 3명의 폭도에 의해 사격 당한 것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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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1948년 5월 4일 

제주도의 소동 악화

제주도의 소동 악화

(경성발 AP=공동) 미군 당국은 지난 2일 메이데이 당일, 제주도에 폭동사건이 일어나 6

명이 살해당했다고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경관대는 제주 부근의 촌락을 습격해 온 게릴

라대 약 50명과 3시간에 걸쳐 교전하고 이를 격퇴했다. 이 습격에 의해 6명의 조선인이 

사망했다. 4월 2일 게릴라 분자의 활동이 격화한 이래 1개월간에 게릴라 부원, 촌민, 경

관의 사망수 합계 60명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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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1948년 5월 17일 

제주도에서 폭동 재발

제주도에서 폭동 재발

(뉴욕방송 RP=공동) 16일 남선경찰본부의 공표에 의하면 최근 제주도에서 다시 폭동이 

일어나 8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말하자면 도내의 좌익 테러분자는 정부건물 기타 14채에 

방화하고, 이로 인해 경찰 측 1명, 테러 측 7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또 테러 분자는 2명

의 조선인을 인질로 데리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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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동경(朝鮮日報東京)      1948년 5월 27일 

[조국단신] 제주도는 재선거 

[조국단신] 제주도는 재선거

☆ 제주도는 재선거. 폭동 반대로 실패한 제주도는 6월 23일 재선거





■ 신문(新聞)

국제일일신문

(國際日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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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8년 10월 7일 / 1면 

[사설] 통일방해자 단호 청소

[사설] 통일방해자 단호 청소

서울 AP통신에 따르면 2십명의 부정 분자가 대한민국정부의 전복 음모를 기도했지만, 4

일 교전하여 체포된 관계자 중에는 과도정부 경무부 수사국장 최용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겨우 독립하여 발족한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발생한 불상(不祥)사건

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에는 제주

도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사상자 4백5십명 이상이 나왔으며, 지금도 국가 전복을 기도하

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문제이다. 제주도의 폭동에 대해 3

일, 내무부 장관 윤치영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경관 5명이 살해당했는데 현재는 평정을 회

복했다고 했다. 제주도의 공산게릴라대는 올해 봄 이래 산중으로 도망쳤고, 지난 1일 어

느 부락을 습격하여 이를 불태웠다고 언명했는데, 공산주의자의 테러행위는 지금도 끝난 

것은 아니라 해도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라는 괴뢰정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하기 위

한 향후의 그들의 테러는 한층 악질의 도를 높여갈 것이다.

유엔 방식에 따라 3천만 동포의 기반 위에 선 대한민국의 개국을 통해 폭동에 의한 권력

부식을 기도하는 급진적 반동분자는 열심히 파멸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자로 인해 

국가 재건의 ○조건이 현실로 악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침

략은 보고 있지 않지만 남한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의 공산분자에 대해서는 이 단호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미 한미안보협정도 성립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원조를 

요청하고 객관정세에 비추어 국가의 전도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세력은 4년 후의 기성 사실에 뿌리내리고 있고 그 청소는 좀처럼 힘든 일이

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를 완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를 청소하지 

않는 한 전한(全韓)의 민주혁명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을 통일하여 완전히 

독립하는 문제는 현재 개최하고 있는 유엔총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유엔한국위원회

의 보고에 근거해서 결정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자여서는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유엔의 결정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인의 자○

가 필요하다. 남북 통일도 완전 독립도 모두 우리의 손으로 이뤄내야만 한다. 북한의 소

련군은 명년 1월 1일까지는 철병을 완료하고 남한의 미군은 소련과 동시 철병은 하지 않

지만 유엔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점점 더 

우리의 ○○는 중대성을 더해갈 뿐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에도 미소는 협정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특히 

철병 문제에서 미국의 보장회의가 조기철병을 가결하고 유엔의 결정과는 별도로 미군의 

철병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다는다는 한 증좌이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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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무, 국방 두 곳의 정책입안자는 필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는 그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군의 철

병은 예상보다도 빨리 실현되겠지만, 그 때까지 우리는 국방군의 확립을 흔들림없는 것으

로 해야 한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손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소련군은 철병해도 그 뒤에 ○○된 인민군이 남는다. 이 인민군에 저항할 수 있는 국방군

의 편성이 급무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력 강화도 또한 긴급한 일이다. 

즉 현실의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불안에 근거한 사회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공

산주의자의 파괴를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의 남북대립이라는 험악한 공기

는 당분간 완화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단호히 공산주의자의 테러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된

다. 자칫하면 이는 한국을 다시 외국 손에 넘기려는 음모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

치력의 강화와 국방군의 확립,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 분쇄하기 위해 대한민국정부

에 요청되는 2대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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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8년 10월 30일 / 1면 

여수 치안 회복 중

반란군 상황 공표

여수 치안 회복 중

반란군 상황 공표

공립통신의 서울○○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반란 ○○ 이범석 ○○ 장관은 27일 서울

에 귀경했는데, ○○ 반란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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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8년 11월 20일 / 면 

제주도에 계엄령 

반란군 진정을 위해 발령하다

제주도에 계엄령 

반란군 진정을 위해 발령하다

[서울(경성) 18일발 UPI공동]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18일 계엄령을 발령하고 제주도에 있는 국군 제7연대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서울(경성) 동방 1백1십킬로 오대산 주변에서 게릴라대와 경

찰대와의 대규모 전투가 치러지고 있으며 경찰당국은 18일, 경찰대와 국군의 특별 부대

가 오대산을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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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9년 5월 7일 / 1면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 실시하기로 결정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 실시하기로 결정

[서울-KIP] 대통령령 제70호를 통해 제주도국회의원선거령이 공포되었지만 이는 작년 5

월 10일자 ○○정부행정령 제21호에 의거한 제주도선거의 연기에 관한 법령을 폐지하고 

작년의 총선거와 날짜도 같은 5월 10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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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일신문(國際日日新聞)        1949년 5월 7일 / 1면 

제주도의 선거 중시

유엔한국위원회가 감시

제주도의 선거 중시

유엔한국위원회가 감시

[서울-KIP] 유엔한국위원회에서 4월 23일 제27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에 관해 베르토프

아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설.

“LN한국위원회는 제27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5월 8일 제주도에 가게 된 것은 5월 10일

에 치러질 제주도 갑을 지구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좀 전에 한국정부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주도의 선거를 감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감시라기보다도 투표

일에 ○○할 생각이다.



■ 신문(新聞)

해방신문(대판)

(解放新聞)(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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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대판)(解放新聞)(大阪)        1948년 5월 14일 

남선 미군정 장관 제주도에  

남선 미군정 장관 제주도에 

(경성 4일발 UP=공동) 딘 남선 미군정 장관은 4일, 현재 폭동이 격화하고 있는 제주도

의 상황시찰을 행했다. 목적은 미국 측의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에서의 경찰관에게 불온행

위가 보여 이것을 진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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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문(대판)(解放新聞)(大阪)       1948년 5월 27일 

한라산에 게릴라대-제주도의 인민항쟁

한라산에 게릴라대-제주도의 인민항쟁

제주도의 인민항쟁은 점점 확대의 일로를 가고, 계속 들어오는 정보는 제주도가 대부분 

중공의 해방지구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성 21일발 합동)의 보도로서 탁월하다. 6일

부터 7일까지 제주도의 실정조사를 위해 출장 간 광주지방 검찰청 김희주는 현지 실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1. 소요 사태는 점차 증가되어 도처에서 매일 같이 희생자를 내고 있다. 발단 원인으로서

는 5월 10일의 단독 반대가 직접 원인으로 간접적으로는 서북 출신 경관들의 과도함에 

분개한 인민의 반항도 관계하고 있는 것 같다. 

1. 한라산에 본거를 두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각 부락에 출몰하는 게릴라대는 기관총과 

직접 만든 유탄, 대창 등으로 경찰은 물론 좌익요인의 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벌

에는 본토에서 응원부대를 보내지 않으면 상당의 기간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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